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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제 절 연구의 목적1

물은 인간의 사고 가운데서 가장 원형적인 이미지의 표상이며 우리 삶 가운데 중요

한 요소로 많은 신화와 전설 그리고 민담을 탄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의식과 문, .

학 예술 종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또한 물은 흙 공기 불과 더불어 자연계의 대 구성요소로서 여러 면에서 독특한4․ ․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고체 액체 기체의 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 ․

이다 인간은 언제나 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왔다 물이 없는 문명이란 상상조차. .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물이 인류의 정신적 삶에 끼친 영향 또한 무궁무진하여 이.

루 헤아릴 수 없다 세상의 거울이라는 물의 이미지는 거의 모든 종교에서 그대로 드.

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물을 창조와 파괴 탄생과 죽음 미와 성적 욕망 정열과 권력. , , ,

등 다양한 의미체계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흙 공기 불에 대한 것보다 농후․ ․

하다.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관념은 이미 세계의 저명한 철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 기원전 는 물이 우주의(Thales of Miletus, 640~546)

근원이며 물을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양의 정신을 일깨, .

워준 중국의 유명한 정치가 도 일찍이 물이 만물의 근본임을 내세웠다.管子 1) 이러한

학설은 근대에 와서 과학자 겸 환경학자인 빅터 샤우버거(Viktor Schauberger,

에 의하여 실천에 옮겨졌는데 그는 자연계의 모든 순환을 관장하는 주관1885~1958) “

자는 바로 물이다 한 방울의 물에도 우리가 섬기는 신이 주재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

에 생명과 영혼이 깃들어 있어 그 흐름과 순환을 조절하고 있다”2)고 말하였다.

원형의 측면에서 보면 물은 생명과 창조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드러진 특징은 순환 왕복한다는 것이다 즉 빗물에서 샘물로 샘물에서 계곡과 강으로. , ,

1) , : “ , ? .”管子 卷十四 水地篇 水者 何也 萬物之本也『 』 「 」

2) 나다니엘 앨트먼 물의 신화 황수연 해바라기, ( , , 200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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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에서 바닷물 혹은 눈에 이르고 바닷물이 증발되어 다시 빗물로 바뀌는데 이는

시대에 가 지은 에서 이야기한 물의 네 가지 형태다.東晉 王彪 水賦  3) 이러한 물의 순

환체계에서 보면 홍수는 주로 하늘에서 내린 비가 인류에게 내리는 재앙으로서 파괴와

죽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인류는 지구상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로 언제나 물에 대하.

여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지녀왔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질로 인식하는 한.

편 다른 하나는 지치지 않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불가사의한 존재로 생각하였던 것

이다 특히 흐르는 물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것을 침식시키.

고 폭풍우나 성난 바다 밀물과 썰물 홍수 거친 해류들은 곧잘 인류를 죽음으로 몰, , , ,

아넣곤 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계속되고 있다. .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구세계의 멸망과 신세계의 탄생을 상징하였고 동시에 선과 악

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파괴는 정화와 재생으로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랜, ,

옛날부터 인간에게 의미 있는 메타포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홍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구약성서 의 창세기 에 나오「  ｣

는 노아의 방주 다 이 이야기에서 인간들의 타락에 분노한 신은 땅 위의 사람과 짐< > . '

승과 모든 기는 것과 하늘을 나는 새까지 모두 없애버리기로 작정한다 그러나 노아' .

라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만은 살려두고자 하여 그로 하여금 전나무로 길이 큐빗300

약 미터 너비 큐빗 약 미터 높이 큐빗 약 미터 에 이르는 거대한( 135 ), 50 ( 22.5 ), 30 ( 13.5 )

배를 만들 것을 명한다 노아는 신의 지시대로 만든 방주에 여덟 명의 가족과 모든 동.

물의 암수 한 쌍 씩을 태우고 이들이 먹을 양식까지 싣는다 비는 일 동안 밤낮으로. 40

내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물속에 잠기고 이후 여러 달이 더 지나서야 아라,

랏 산 꼭대기가 드러나 노아의 방주가 정착하였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일 후(Ararat) . 40

에 노아가 까마귀 한 쌍을 날려 보냈으나 마른 땅이 없어 되돌아오고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날려 보내니 올리브나무 가지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이 비둘기를 일.

주일 후 다시 날려 보내니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살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노아의.

가족과 배에 탔던 짐승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다시는 물로써 살.

3) 흙을 쌓고 날라서 천하 를 만들고 물길을 터서 온갖 시내를 흐르게 하고 액체를 받아들여 구름과( ) , .四海〔 〕

비를 낳고 가득 넘쳐서 한데 엉기어 맛 좋은 물이 솟는 샘이 된다 노자와 신화 노승현 문학동, . , ( ,叶舒 『宪  

네, 2003),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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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지 않겠다는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고대에 일어났다고 하는 대홍수에 관한 설화는 히브리인의 구약성서 이외에도 바빌  

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The Gilgamesh Epic) 4)를 비롯하여 그리스와 중국 아메,

리카 인디언의 문화에 모두 등장하며 때로는 아틀란티스처럼 어떤 문명 전체를 파괴시

켰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길가메시는 이 신이고 가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엄. 1/3 2/3

밀한 의미에서의 신은 아니다 그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 길가메시 서사시 현존의 것. (  

은 약 행 에는 수메르 전래의 신화적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2,000 ) ,

제 의 에 기록되어 있는 대홍수 의 삽화이다 길가메시는 친구인 엔키두가 죽은11 ‘ ’ .書版

후 영원한 생명을 찾아 헤매다가 의 인간인 우트나피쉬팀을 찾아간다 그러나 그.不死

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신들이 대홍수로써 인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였을 때 에

아의 조언에 따라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 가족 및 동물들과 함께 살아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대홍수설화는 구약성서 의 창세기 제 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 8 < >「  ｣

야기와 공통되는 점이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홍수에 관한 신화나 서사시에서는 장기간 계속되는 폭우 뒤이은 홍수 그리, ,

고 식물의 재생과 생명체의 부활을 약속하는 신비스러운 새의 출현 등으로 홍수를 묘

사하고 있다 그리고 북미 인디언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전 지역을 파. ,

괴한 대홍수기간에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다 물 속에 잠기는 대목이 나

온다 그러나 선택된 소수의 생존자들은 뗏목에 몸을 싣거나 통나무를 잡고 산 정상을.

찾아 헤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다 생존자들은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고 그곳에서. ,

모든 악을 깨끗이 씻고 선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를 가꾸기 시작한다 거의 모.

든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전개된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든 홍수는 파괴에.

뒤따른 재창조로써 변혁과 연관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신화나 전설 민담뿐 아니라. ‧

이후의 다른 서사문학에서도 변함없는 원리로 이어지고 있다.

비록 이런 대홍수 사건의 메시지가 지극히 상징적이고 원형적인 데가 있지만 그렇,

다고 홍수의 신화가 실제로는 없었던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를 노린 꾸며낸 사건은 아,

니다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아슈르바니팔의 서재에서 발견된 서판에서는 대홍수의 생.

4) 기원전 세기 경 바빌로니아 왕 아슈르바니팔에 의하여 편집된 서사시집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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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들이 왕 직속 제사장이 건조한 커다란 배를 타고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실이 기록

되어 있다.5) 또 실제 대홍수에 관한 고고학적인 증거도 있다 칼데아의 우르라는 도시.

에서 발굴된 유적에서는 생명체의 흔적이라곤 전혀 없는 피트 두께의 진흙층 아래10

에서 문명의 잔해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과 멕시코만에서는 진흙층을.

뚫고 내려간 유정 굴착장비를 통해 그 아래에서 대홍수 이전의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

된 적도 있다.6) 그리고 중국의 역사기록에 의하면 요임금 때에 기나긴 홍수가 있었는

데 무려 년간이나 계속되었다고 한다22 .7) 이런 모든 증거로 비추어 보면 대홍수설화

는 실제로 존재했던 자연의 재난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홍수설화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야기 유형으로서 국제 학술

계에서 공인하는 쟁점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 가운데 여 년 이래 연구와 논쟁이. 100

제일 많았던 문제로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정말 전 지구를 멸망시킨 대홍수.

가 발생했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각 지역에서 발견된 홍수설화 사이에 어

떤 연관성이 있는가의 문제 즉 일원론인가 아니면 다원론인가 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

자연과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고 후자는 인문과학자들의 연구과제였다, .

홍수설화의 수수께끼를 풀려면 반드시 세계 각 지역의 홍수설화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연관성에 대해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고리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한 세기가 지난 이래로 서양학자들은 이미 세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

러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다 년 영국의 저명한 학자 제임스 프레이저. 1918 (James

가 구약시대의 인류민속학George Frazer) ( Folklore in Old Testament 이라는 저서) 

에서 여개 나라와 민족의 홍수설화를 요약해서 열거해 놓았다 그리고 년 마크50 . 1999

아이사크 의 세계의 홍수설화(Mark Isaak) ( Flood Stories From Around The

World 에서 열거한 홍수설화는 이미 개 국가와 민족에게 퍼져 있고 오대주에 분) 181 , 

포되어 있다.

이러한 홍수설화가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5) 알레브 라이틀 크루티어 물의 역사 윤희기 예문, ( , , 1997), p.103.『  

6) 위의 책, p.103.

7) 중국신화전설 전인초 김선자, ( , , 1992), p.497.袁珂 民音社『 Ⅰ ․

에 곤의 치수가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에 의하면, < , > . , <書 堯典 九載 績用弗成 史記 夏本紀 禹居『 「 」 『 「  ｣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합하면 모두 년이 된다, > , 22 .外十三年 過家門不敢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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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홍수설화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승되는 것은 홍수가 인간의 심리에 깊.

이 각인되어 있으며 인류보편의 원형적 상징과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

은 인간의 문학세계에서 하나의 정신사적 봉우리를 이루는 과제로서 뜻 깊은 연구 가

치를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홍수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홍수설화의 다양한 변이양상을 종

합하여 내적 원리를 찾고 유형 분류를 진행하며 홍수설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체계 그

리고 그 신화적 속성과 원리를 추출해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홍수설화의.

여러 유형의 홍수 모티프가 현대서사문학에 와서 어떻게 독특하게 계승되고 있으며 현

대서사문학 작품에서는 홍수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다양하게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홍수를 통해 인류역사에서 문학작품 속에 내재해있는 한국인의 끈질긴 생

명력 나아가 전 세계 인간들의 보다 근원적이고 역동적인 생존원리를 찾아보고 우리,

현대인간의 삶과 문학에 현실적 의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

홍수 모티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혀 세계 홍수설화 연구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한국

현대서사문학 작품과 설화연구의 내적 관련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제 절 기존 연구의 검토2

한국 홍수설화에 대한 연구는 우선 손진태가 년에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에서1946   

처음으로 대홍수전설 중국영향의 민족설화 불전에서 나온 민족설화 등 세 가지 사례, ,

를 제시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8) 홍수설화의 의미에 대해 본격적 논의를 시작한 것은

최래옥인데 년에 한국의 홍수설화에 대하여 와 년에 한국 홍수설화의 변1976 1980｢ ｣ ｢

이양상 등을 발표하여 한국의 홍수설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전승의 갈래와 변이의｣

맥락을 체계화 한 점에서 평가되고 있다.9) 그중 남매혼형과 전쟁남매혼형 등 변이형

8) 손진태 중국영향의 민족설화 불전에서 나온 민족설화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 “ .” , , 1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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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의 문제와 남매혼형과 달래고개형을 성과 윤리의 비례관계로 해석한 점 등을 둘러

싸고 이후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후 년에 나경수가 남매혼설화의 신화론적 검토 에서 한국의 남매혼설화를1988 「 ｣

신화적 차원에서 이해할 실마리를 마련했다 나경수는 홍수설화의 전체의 의미론을 다.

루지는 않았지만 남매혼설화의 신화적 성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홍수 모티프의 신화,

적 상징성에 주목하여 홍수에 휩쓸림을 난장이라는 신화 제의적 상징으로 이해하였

다.10) 그리고 천혜숙은 홍수설화의 신화학적 조명 에서 전반 홍수설화에 대한 신화적「 ｣

의미를 정리하여 홍수이야기를 크게 기원론과 종말론의 범주로 묶어 그 의미를 시작과

종말이라는 양범주간의 상관으로 설명하여 신화적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특히.

과거의 홍수에 대한 흔적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지도 모르는 홍수‘ ’

에 대한 방비나 기대를 담고 있는 면에 대해서 동시에 내세에 대한 사회 개혁적 기대,

를 담은 잠재적 신화로서의 성격에 대해 주목했다.11) 이것은 홍수설화 연구에서 새로

운 전환점을 이룬 연구 성과로 볼 수 있다.

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홍수설화에 대한 연구는 보다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90 .

박정세는 한국 홍수설화의 유형과 특성을 연구하여 물에 잠긴 산들의 이야기 살아남,

은 사람의 이야기 물로 심판받는 이야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고, 12) 이인택은

한중 홍수신화를 비교 검토하여 한국 홍수신화의 기원과 특성에 대해 연구했다.13) 그

리고 천혜숙은 이야기의 와 그 에서 최래옥 나경수 등의,洪水 硏究史 神話學的 展望「 ｣

연구 성과를 다시 종합하여 유형 분류를 하고 신화학적 연구의 전망을 제시했다.14) 이

로서 홍수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을 새롭게 정리하여 연구할 수 있는 시각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한국 홍수설화 연구로 석사논문이 있으나. 15) 유형이나 내용 분석에서

새로운 관점은 보이지 않는다.

9) 최래옥 한국 홍수설화에 대하여 발표요지 한국민속학 제 집 민속학회, ( ), 9 , , 1976.「 」 『  

한국 홍수설화의 변이양상 한국민속학 제 집 민속학회______, , 12 , , 1980.『｢ ｣  

10) 나경수 남매혼설화의 신화론적 검토 한국언어문학 제 집 한국언어문학회, , 26 , , 1988.『｢ ｣  

11) 천혜숙 홍수설화의 신화학적 조명 민속학연구 제 집 안동대 민속학과, , 1 , , 1989.『｢ ｣  

12) 박정세 한국 홍수 설화의 유형과 특성 신학논단 연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 ( ), , 1995.『｢ ｣  

13) 이인택 의 중어중문학 집 한국중어중문학회, , 18 , , 1996.韓中洪水神話 比較學的 檢討「 『｣  

14) 천혜숙 이야기의 와 그 설화문학연구 하 단대출판부, , ( ) , , 1998.洪水 硏究史 神話學的 展望｢ ｣   

15) 주현화 한국 홍수설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 , 1997.｢ ｣



- 7 -

같은 해 김재용은 한국의 홍수 이야기 연구 에서 한국 홍수설화의 특성을 결연과「 ｣

연계시켜 남매혼설화 목도령설화 선류몽설화에 대해 각각 분석하고 이어서 장자못설, ,

화는 신화에서 보인 징벌과 결연의 체계 중에서 징벌만을 취택하여 서술된 것으로 보

고 있다 김재용은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 홍수설화와 변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동.

북아시아 홍수설화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 양성결합의 창조 모계제에서 부계제로의, ,

전환 등을 분석하고 홍수설화의 구조가 후대에 와서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신성한 이야기의 전통과 세속적인 영웅담의 구조 등 두 이야기 전통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16) 이 연구는 동북아시아라는 보다 큰 범위에서 홍수설화를 분석하고 그 구조

와 가치를 밝혔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권태효는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전설을 전체 홍수설화에서의< >

원인 중심설화로 구분하고 홍수 원인 중심설화에서는 신의 선인에 대한 선택과 그 결

과에 대한 인식이 문제시 된다는 것과 홍수 결과 중심설화에서는 최후 생존자의 근친

상간이 어떻게 인식되는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17)

년에 들어와서는 여러 학자들이 부동한 시각으로 홍수설화 비교연구를 진행하2000

였다 김재용은 동북아시아 홍수신화에서 한국과 중국의 몇 개 소수민족의 신화를 예.

로 들어 동북아시아에서의 홍수신화 속의 신과 인간관계를 연구하였고,18) 심치열은 한

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홍수신화의 신화적 의미지향과 근친상간의 필연성에 대해 연구

를 진행하였다.19) 그리고 조현설은 남매혼 신화를 중심으로 근친상간금지의 윤리학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동아시아 남매혼 신화들이 드러내고 있는 또 다른 얼굴은 근친

상간금지와 심판의 체계로의 이행에 대한 반 이행이라고 주장하며 카오스적 역동을( )反

이야기하고 있다 조현설은 이어서 머서족의 홍수신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인신혼형.

16) 김재용 한국의 홍수이야기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구비문학회, , 6 , , 1998.「 『｣  

동북아시아 지역 홍수신화와 그 변이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 집 한국고전연구학회______, , 4 , ,『｢ ｣  

1998.

17) 권태효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담의 홍수설화적 성격과 위상 구비문학연구 제 집, < > , 6 ,『｢ ｣  

한국구비문학회, 1998.

18) 김재용 동북아 홍수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문제 동북아 샤머니즘 문화 인문학 연구총서 서울, , , 1, :『｢ ｣  

소명, 2000.

동북아 창조신화와 양성원리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구비문학회______, , 12 , , 2001.『｢ ｣  

19) 심치열 홍수 이야기에 나타난 신화적 의미지향 연구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제 집, - - , 6 ,『｢ ｣  

한국외국어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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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신화의 구조적 탐색을 진행하여 그 구조 속에 담긴 사회적 지층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또한 신 자연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홍수신화 비교. ‧ ‧

연구를 진행하여 홍수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20) 그리고 이춘희는 한

국과 중국의 인류창조에 관한 신화를 비교 고찰하면서 양국의 인류기원 신화가 갖는

특징 내지 의미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한국 인류기원 신화에서 창조와 재창조의 내재.

적 연관성을 분석하면서 홍수신화의 남매혼을 다루고 있고 한국의 하늘 숭배와 중국의

땅 숭배의 특성을 도출하고 있다.21) 이렇게 동아시아 홍수설화 비교연구에서는 주로

신과 인간의 문제 및 근친상간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외에 중국이나 고대 근동의 홍수설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논문들도 있다.22)

이상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면서 필자는 아래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본다.

첫째 홍수 모티프는 하나의 중요한 세계적 신화 모티프로서 인류의 서사문학사에서,

보편적인 연구 가치를 지닌다 한국 홍수설화 연구는 그 연구에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

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에는 순수한 홍수설화로 자료가 부족하여 개별유형론에서 부분적으로 논,

의되었는데 실제로는 모티프의 차원으로 존재하거나 복합유형의 형태가 오히려 더 많

으며 이러한 홍수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서사문학적인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분석

연구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20) 조현설 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 남매혼 신화와 근친상간금지의 윤리학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 (1)- - , 11 ,「 『｣  

구비문학회, 2000.

동아시아 인신혼형 홍수신화의 구조적 탐색 머서족 홍수신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______, - - ,「 『 』｣

제 집 한국구비문학회12 , , 2001.

동아시아 창세신화의 세계인식과 철학적 우주론의 관계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구비문______, , 13 ,「 『｣  

학회, 2001.

동아시아 홍수신화 비교 연구 신자연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______, ( ) ,「 『 』․ ․ ｣

제 집 한국구비문학회16 , , 2003.

21) 이춘희 인류기원신화의 서사 양상 와 관악어문연구 제 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 , 26 ,韓國 創造 再創造「 『｣  

과, 2001.

22) 정찬학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 , 1996.中國 洪水男妹婚神話 硏究「 ｣

양다혜 와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 , , , 1997.中國創世神話 聖書 創世記 比較 硏究「 ｣

서유원 에 보이는 중어중문학 제 집 한국중어중문학회. , 21 , , 1997.中國 洪水神話 同胞配偶型 神話 硏究 『｢ ｣  

전경렬 중국 호로신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 , 2001.｢ ｣

박호룡 구약과 고대근동문서의 물의 상징 에 나타난 세계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 , , , 1985.｢ ｣

정국채 고대근동문학의 창조설화 홍수설화와 구약성경과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 , ,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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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제까지 한국 홍수설화에 대한 연구는 유형 변이와 근친상간을 위주로 동아, ,

시아비교에 치우쳤다 이러한 연구 성과 위에서 보다 심층적인 신화 비평적 연구로 홍.

수설화의 상징 및 모든 변이형태 속에 일관되어 흐르는 신화적 속성과 원리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서사문학에 계승된 홍수 모티프의 양상을 살펴보아 세계적인.

홍수설화가 한국의 서사문학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우선 한국의 홍수설화를 세계적인 홍수설화의 일환

으로 보다 전면적으로 상세히 분석 검토하여 다양한 존재양상을 밝히고 분류를 진행,

하려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분류에 의한 홍수설화들이 어떤 상징체계와 신화적.

속성과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서사문학에서는 어떻게 계승되어 그 신화적인 문학

정신을 끈끈히 이어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절 연구의 범주3

본 논문의 기본적인 연구범위는 구비문학에서의 홍수설화와 현대서사문학에서의 홍

수 모티프와 관련된 여러 작품이다 이제까지 한국에서의 전형적인 홍수설화는 남매혼.

홍수설화와 목도령 홍수설화를 지칭한 것이었고 좀 더 확대하여 장자못전설 등도 홍수

설화의 한 유형으로 다루었다 이런 설화들은 홍수 후의 인류기원과 홍수를 통한 징벌.

의 의미와 각각 연관됨으로 세계의 홍수설화와 유사성을 지닌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

외에도 홍수와 관련된 설화들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의 홍수설화

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홍수설화는 이런 홍수관.

련 설화들을 모두 포함하며 기존의 홍수설화라는 개념과는 구별됨을 밝힌다 여기에서.

는 홍수에 관한 제반설화 즉 홍수신화 홍수전설 홍수민담의 성격을 지닌 모든 설화‧ ‧

를 지칭한다 이런 홍수설화 속의 홍수는 갑자기 세상을 덮어버리고 단 몇 사람만 남. <

기고 인종을 전멸시킨 큰 물 로 정의할 수 있으며 왜서 이런 홍수가 발생했고 인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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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후대를 이어가며 지리적 증거물은 어떤 것인가 하는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서사를 이루게 된다.

구체적으로 구비설화에서 인류기원의 신화적 성격을 갖는 자료인 남매혼형 설화와

목도령형 설화 그리고 고리봉형 전설 행주형 전설 홍수로 떠내려 온 산 형 전설, , < > ,

달래고개형 전설 장자못형 전설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설 등이, , < >

있다 전쟁남매혼형 설화와 오누이굴형 전설은 각각 남매혼형 설화와 달래고개형 전설.

의 변이형으로 함께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서사문학에 들어와서는 홍수를 제목으로 했거나 홍수설화를 구속 모티프

로 사용하며 홍수 모티프의 신화적 성격을 계승하고 있는 여러 대표성을 띤 소설들을

중심으로 홍수 모티프의 현대적 수용과 변이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품.

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나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작품들로서 남매혼의 근친상간과 연관성

을 가지는 김동리의 무녀도 노아의 홍수를 소재로 한 김성일의 장편소설 홍수 이< >, <

후 그리고 천재지변의 홍수 모티프를 작품의 주제로 삼거나 구속 모티프로 하고 있>,

는 이광수의 무정 이기영의 홍수 고향 박화성의 홍수 전후 통과제의적< >, < > < >, < >,‧

원리로 달래고개전설의 구조와 연관성을 지니는 황순원의 소나기 자연재해보다는< >,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를 주제로 한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최서해의 큰물< >, <

진 뒤 한설야의 홍수 장자못전설을 작품의 구조 및 주제와 긴밀히 연관시킨 강경>, < >,

애의 장편소설 인간문제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 > .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신화원형비평23)의 방법과 비교문학

적 방법 그리고 민속학적 방법 등을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홍수에 대한 심, .

층적인 이론연구는 미르치아 엘리아데가 종교형태론  24)에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하고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국 홍수설화의 다양

한 서사적 기능과 가치체계를 고찰하고 그 모티프가 어떻게 한국 서사문학의 발전 변

화 속에서 세계적인 신화적 원리를 이어가며 또한 독특한 민족적 현실적 변이양상을‧

23) 요컨대 신화원형비평은 신화 종교 의식 몽환과 문학 속에서 보편적이며 원초적인 원형 이미지상징 모․ ․ ․ ․ ․

티프 및 성격의 유형과 서술의 모형을 찾아내고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족 및 인류의 집단무의식과,

심층심리의 탐구를 위주로 한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의 문화사와 정신사의 발전 궤적을 살필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층적으로 인류 전체와 체계적인 문학의 내적 연속성과 동일성을 깨달을 수

있게 만든다.

24)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한길사, , ,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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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상기의 연구목적 및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려 한다.

제 장 본문의 첫 내용에서는 우선 세계의 주요한 홍수설화의 분포양상과 특성을 살2

펴보고 한국 홍수설화의 유래를 언급한다 그리고 국제 관련 홍수설화의 유형분류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 홍수설화의 모든 변이양상을 추출하여 주제별로 정리하고 분류를

진행한다.

제 장에서는 홍수설화의 주제별 분류에 따라 각 유형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홍3

수설화가 각각 어떤 서사적 기능과 상징체계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다양한 의미를 분

석한다.

제 장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홍수설화 속에 내재하고 있는 홍수 모티프의 신화적 속4

성과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특성을 밝힌다.

제 장은 한국 현대서사문학에 계승된 홍수 모티프의 서사적 양상을 탐구하여 홍수5

모티프의 신화적 원리와 인식체계가 어떻게 현대에까지 수용되고 또한 독특한 변이 양

상을 띠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제 장은 결론으로서 한국 홍수설화의 상징체계 및 신화적 속성과 원리에 대한 계통6

적 정리를 진행하고 현대서사문학에서의 계승 양상에 대한 연구를 종합한다 그리고.

한국 서사문학에서의 홍수 모티프의 문학적 가치를 밝히고 인간의 삶과 홍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찾아보려 한다.

본 연구과제의 주요 논점은 한국의 홍수설화는 세계 홍수설화의 한 부분으로서 그

홍수 모티프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기마다 독특한 양상으로 표현되고 전승 변이양, ․

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집단적 무의식으로서 또는 신화적 원형으로서의 홍수 모

티프가 사회와 인간의 삶에 새로운 변혁을 일으킨다는 보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으며

옛사람들이 남겨준 풍부한 정신적 유산으로 한국의 서사문학에 끊임없이 적극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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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홍수설화의 세계적 분포와 유형2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는 수많은 설화들이 존재하며 그들 사이에는 때론 현저하

게 비슷한 설화들이 수없이 나타난다 홍수설화 역시 이런 유사한 설화 중의 하나이며.

세계각지에 광범하게 분포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옳을까 이런 홍수설화가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전파된 것인?

지 아니면 비슷한 환경과 시대 속에서 비슷한 인간정신의 발로로 하여 생긴 것인지

등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한가지로 단언할 수는 없다 즉 일원론과.

다원론의 문제에 대하여 각 민족과 나라간의 상황이 다르므로 마땅히 두 가지 기원론

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홍수설화에 대해 연구하려면 우선 세계의 보편적인 설화로서 홍수설화의 발생

과 분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가장 전형적이고 오래된 세계의 대홍수설.

화들은 어떤 것인지 서양과 동양에는 각기 어떤 유형이 존재하며 차이점과 공통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그런 기초 위에서 한국 홍수설화의 유.

래와 변이양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홍수설화에 대해 적당한 분

류체계를 세우고자 한다.

제 절 홍수설화의 분포와 유래1

홍수설화의 세계적 분포 양상1.

홍수설화는 흔히 인류재생신화라고 불리기도 하며 가장 널리 알려진 성서의 노아<

의 방주 및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중국의 여와복희의 남매혼 들을 비롯>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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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앙아시아 유럽 남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 ‧ ‧

세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인류 보편의 신화소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프레이저가 구약시대의 인류민속학( Folklore in the Old Testament) 이라 

는 저서에서 상술한 연구를 발표하였을 때만 하여도 아직 아프리카에는 고유의 홍수설

화가 없으며 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도 없고 이러한 홍수설화는 주로 아시아남부 호, ․

주 폴리네시아 아메리카 등지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프레이저는 여기서 아시아.․ ․

부분을 언급하면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북아시아에서는 이러한 홍수설화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25)

우선 유럽에서는 토착적인 홍수설화들이 희귀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

서 그런 홍수설화들이 나타났고 영국 남서부의 웨일스 지방에서 그리고 발트해 연안,

의 리투아니아인들과 루마니아 중앙의 고원 지대인 트란실바니아의 집시들과 러시아

동부의 보굴족들에게서 홍수 전통들이 보고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대홍수의 토착적인 설화들이 현저하게 나

타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와 셀레베스와 같이 큰 섬들과.

수마트라 북서부의 니아스 뉴기니 서쪽의 세람 셀레베스 남쪽의 플로레스 그리고 엥, , ,

가노와 같이 좀 더 작은 군도들에서도 대홍수의 설화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와 똑같은

종류의 홍수설화들이 필리핀 제도와 대만의 원주민들에게서도 발견되고 벵골만의 고,

립된 안만 제도에 사는 원주민들에게서도 나타난다.

뉴기니 섬과 호주의 광대한 대륙에서도 몇 개의 대홍수설화들이 있고 뉴기니 섬과

호주의 북동쪽으로 거대한 활처럼 둥글게 펼쳐진 좀 더 작은 섬들의 무리 곧 멜라네,

시아라고 알려진 그 섬들의 주변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설화들이 나타난다.

거기서 동쪽으로 더 나아가 태평양의 중심에 사는 폴리네시아인들 사이에도 광활하

게 펼쳐져 있는 홍수 전통들을 볼 수 있는데 북쪽으로 하와이로부터 남쪽으로는 뉴질

랜드에 이르기까지 그 거대한 바다에 흩어진 섬들 대부분 조그마한 섬들을 차지하고,

25)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민족들에“

게는 내가 아는 한에서 볼 때에 어느 한 민족도 그들의 선조들이 옛날에 남겨 놓은 방대한 문서들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고찰하고 있는 대홍수 곧 인류의 전체나 대부분을 멸망시켰다고 전하는 세계적인 범람의 전,

설들을 토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프레이저 구약시대의 인류민속학 이양구.” , ( ,『  

강천, 1996)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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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들이 바로 폴리네시아인들이다 미크로네시아인들 중에서는 펠레우 군도에서.

기록된 홍수전설이 발견되었다.

아메리카에서는 남 북 중앙 전역에 홍수 전통들이 아주 폭넓게 펼쳐져 있다 남.․ ․

쪽으로는 남미 최남단의 푸에고 섬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그리,

고 남북아메리카 두 대륙의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의 전 지역에서 홍수 전통들이

발견된다 또 서쪽으로 알래스카로부터 동쪽으로는 그린란드에 이르기까지 전 구역에.

사는 에스키모 인들에게서도 그러한 홍수 전통들의 실례들이 보고되고 있다.26)

위에서 프레이저는 동아시아에 대홍수설화가 문서로 기록된 것이 아직 하나도 없다

고 밝히고 있는데 사실상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에도 홍수설화는 존재한다 특히.․ ․

중국에는 문서적으로 대홍수를 다스리는 치수신화가 있으며 구전으로 전해오는 남매혼

설화 등이 있고 한국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대홍수설화들이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홍수신화의 잔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홍수설화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이렇게 세계상에 다양한 홍수설화들이 존재하고 있

으나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세계 대홍수설화가운데서 크게 수메르 이스라엘 그, ,

리고 그리스와 인도 중국의 홍수설화를 위주로 이들이 각각 어떤 독특한 양상으로 전,

승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수메르 홍수설화1)

홍수설화라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구약성서 에 나오는 노아의 방<『  

주 이야기이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대홍수설화들 가운데에서 월등> .

하리만큼 가장 오래된 것은 바빌로니아의 것인데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메르의 것이

다 곧 바빌로니아의 홍수설화 원본이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그들보다 더 오.

래된 바빌로니아의 선주민 곧 수메르인들에게서 빌려 온 것이기 때문이다, .27)

수메르인의 홍수설화는 길가메시 서사시 의 개 서판 중 번째 서판< > 12 11 28)의 번15

26) 위의 책, pp.277~278.

27) 위의 책, p.131.

28) 후대의 서판 앗시리아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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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행으로부터 번째 행까지 모두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홍수설화는196 181 .

주전 년 고대 중근동지방에 있었던 실제의 홍수를 배경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2900

다.29) 고대 중근동 전 지역에 여러 가지 언어로 흩어져 있는 홍수설화는 이 홍수야말

로 인류 역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을 시사한다 학자들은 길가메시 서사. <

시 에 나타난 바벨론 홍수설화와 앗시리아 홍수설화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홍수설>

화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양쪽 이야기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왔다.30)

학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제안으로 나뉜다 첫째로 바빌론 홍수설화.

가 히브리 홍수설화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는 견해이다 둘째로 히브리 홍수설화가 바.

빌론 홍수설화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는 견해이다 셋째로 두 이야기가 모두 다른 제. 3

의 공동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견해이다 첫 번째 제안은 학자들 간에 거의 수용되지.

않는 가장 지지자가 적은 학설이다 바빌론본이 히브리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바빌론본이 히브리본을 따랐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두 번째 견해가. .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학설이다 이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홍수설화의 배경이 바.

빌론 평지이어야 하며 팔레스타인 산지는 될 수 없다는 데에 가장 큰 신빙성을 둔다.

그러나 창세기의 기사에는 홍수로 바닷물이 강으로 유입되어 그 결과로 강이 범람하

여 생겼다는 그 어떤 단서도 없다 창세기 기사의 내용은 홍수의 원인을 강의 범람에.

두고 있지 않으며 폭우에 두고 있다 그리고 바빌론 홍수설화는 다신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야기의 내용은 비윤리적이다 바빌론 홍수설화에 의하면 홍수는 신들의. .

모임에서 결정되었다 신들도 홍수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속이기도. .

하며 제사물에 마치 굶주린 파리 떼처럼 몰려드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창세기.

29) 티게이 는 람버트 와 밀라드 와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남부지역에 대홍수가 났(Tigay) (Lambert) (Millard)

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참조 서사시 길가메시에 나오는 홍수이야기가 전 세계적인. (Tigay, op.cit.,p214. ).

홍수였는지 아니면 티게이가 주장하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남부에만 국한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서.

사시 길가메시의 홍수에 대한 본문에선 그 홍수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창.

세기에 나타난 홍수는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 최명덕 서사시 길가메시의 번째 서판의 홍수이야기 건대. , 11 (｢ ｣

학술지 집38 , 1994), p.194.

30) 이에 대한 연구는 프리챠드 의(Prichard) ANET(Ancient Near Eastem Texts)에 소개되어 있으며 좀더 상,

세히는 하이델 이나 유진피셔 가 쓴 글을 참조(Heidel) (Eugene Fisher) , ANET, pp.72~98, 503~507 ,

Heidel, op. cit. 참조 특히 유진 피셔의 히브리어 텍스트와 메소포타미아 텍스트를 상호 비교pp.24~269 ,

한 차트가 유명하다 그의 글. ilgamesh and Genesis: The Flood Story in Context, The Catholical

위의 논문Quarterly32(1972): pp. 393~403, pp. 402~40, ,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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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신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31) 이제 세 번째 가능성도

연구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수메르 시대의 지우쑤드라32)의 홍수설화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큰 신들이 사람을 만들어 사람들은 들판 에덴 에서 들짐승들과 즐겁게 지냈다 그 후 도시( ) .

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노역의 대가로 곡식을 타기 위해 배급 그릇을 나누어 받았다 수로.

를 파서 물이 잘 흘러가게 했고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 그러나 노동이 심해지자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신들의 왕인 엔릴은 인간들이 불평 불만하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쉴 수.

가 없으니 인간들을 없애자고 큰 신들의 모임에서 말했다 하지만 구원의 신인 엔키는 올바, .

르게 사는 왕 지우쑤드라의 꿈에 나타나 큰 신들이 홍수를 일으킬 것을 알려 주며 배를 만,

들어 홍수에서 살아남을 것을 조언했다 그 후 거센 바람과 거친 폭풍이 모두 한 곳에.……

모여 홍수는 일곱 날 일곱 밤 동안 땅을 휩쓸어 버렸다 엔키의 조언대로 배를 만들어 탔기, .

에 살아남은 지우쑤드라는 태양 신 우투 앞에 나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다 지우쑤.

드라는 큰 신들의 축복을 받아 신처럼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작은 기는 것들과 사람의‘

이름 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딜문 땅에 가서 영원히 살았다고 전한다’ .33)

이 이야기는 기원전 세기 고대 바빌로니아의 문화 종교 도시였던 니푸르와 우18-17

르의 학교터에서 토판이 발굴되면서 광범하게 알려졌는데 주요하게는 지우쑤드라 왕이

어떻게 홍수의 재난을 통해 신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대홍수는 인간의 타락과 소란스러움으로 인한 신의 노여움으로 발생하며.

자기의 신 엔키를 지극히 공경했던 지우쑤드라만이 신의 계시를 얻어 홍수를 피신하고

신처럼 영생하는 삶을 얻게 된다 이 초기의 홍수설화에서 인간의 타락 신의 징벌. ‘ , ,

홍수의 예시 배로 홍수를 대비함 과 같은 모티프가 나타나며 후대에 여전히 계승된, ’

다.34) 이 홍수설화는 그 서사문학적 가치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의< >

상관성으로 인하여 고대 중근동문학의 백미로 손꼽혀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 cf. Alexander Heidel, The Gilgamesh Epic and Old Testament Parallels 최명덕 앞의, pp.268-269, ,

논문, p.195.

32) 지금으로부터 약 년 전경 수메르에는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수메르왕명록4700 , . (The Sumerian
King List 에 정확하게 기록된 실존 인물로 우루크 왕조의 다섯 번째 통치자였다) 1 .

33) 박정혜심치열 신화의 세계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 2000), pp.87-90.‧   

34) 심치열 홍수 이야기에 나타난 신화적 의미지향 연구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제 집, - - , 6『｢ ｣  

한국외국어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 2001),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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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홍수설화2)

창세기 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인 대홍수의 기록으로서 구약성서 에서｢ ｣   

는 인간의 죄로 인한 야훼의 심판으로 보고 있다 아래에 몇 개의 중요한 단락을 살펴.

보기로 한다.

사람이 땅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

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 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

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

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

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貫盈

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 ,

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 .( 6:1-8)

칠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의 육백세 되던 이월 그달 십칠일이라 그날에 큰 깊, .

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 졌더라 홍수가, . ……

땅에 사십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서 홍수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욱 많아져 땅에. ,

창일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

더니 물이 불어서 십오 큐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위에서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

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 .

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 ,

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창.( 7:10-24)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위

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점점 감하여서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들이 막히고 하늘에, ,

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갔고 점점 물러가서 일백오십일 후에 감하고 칠월 곧 그, ,

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월 그달 곧 일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

라 창.( 8:1-5)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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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멸절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

8:21-21)

노아홍수에서는 야훼가 그야말로 죄로 인해 무법천지가 된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고 홍수로서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한다 이 가운데 노아는 이요. ,義人

에 완전한 자로 야훼로부터 심판에서 건져지는 은혜를 입는다.當世 35) 노아와 노아의

가족 즉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들인 명만이 대홍, , , , 8子婦

수에서 살아남게 되고 야훼는 노아에게 홍수를 피할 방법으로 배를 건조하도록 한다.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생물들도 암수 한 쌍씩 넣도록 하였

다.

그리고 홍수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육백세 되던 해의 이월 십

칠일에 시작된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폭우가 주야를 계. 40

속해서 퍼붓는다 여기서 홍수를 의미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블 이다 마블. ‘ ( )’ . מבול) ול

의 본래 의미는 한국어로는 홍수이지만 그 본질적 의미는 파괴적인 대변동 이며) , ‘ ’ מב,

에서는 헬라어로 카타클루스모스 라고 되어 있다‘ (kataklusmos)’ .新約聖書  36) 즉 세계

적인 대홍수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대홍수설화는 인도 유. ‧

럽 아메리카 등 세계 각 곳에 보존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통점은 세계파괴와 인류.‧

멸망의 진행이며 나중에 선택된 남녀를 통해 세계 재창조와 의 역사가 이루어人類再傳

진다는 것이다.37)

35) 여기에서 의롭다 라는 동사 차디크 는 인 용어로 사람이 하나의 표준에 맞았다 는 뜻이다‘ ’ ‘ ( )’ “ ” .法律的יצדיק

완전하다 라는 뜻을 지닌 타밈 은 용법으로 그가 야훼와 으로 바른 관계성에‘ ’ ‘ ( )’ ,宗敎的 法律的 宗敎的חטים ․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그래서 으로 야훼의 마음에 든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 심판받지 아. 法律的宗敎的․

니하고 구원을 얻는 계기가 된다 양다혜 와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 < > ,中國創世神話 聖書 創世記 比較 硏究｢ ｣

논문, 1997, p.62.

36) 헨리 모리스 창세기 대사건들 이희숙 생명의 말씀사 위의 논문(Henry M. Morris), ( , , 1984), p.24, , p.63.  

37) 비엘레인 세계의 유사신화 현준만 세종서적(J. F.Bierlein), ( , , 1996), pp.171-188.  

인도의 홍수신화에서는 마누 라는 남자가 물고기로부터 계시를 받아 배를 짓고 혼자만이 살아남게 된다 북‘ ’ .

아메리카의 만단족 이나 촉전족 등의 홍수신화에서는 비를 피한 배가 주로 카누나 뗏목으로 나타난(Mandan)

다 잉카의 홍수신화에서는 라마 짐승의 종류 로부터 형제가 홍수 경고를 듣고 배로 피한 것으로 나타나 있. ( )

으며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 가 인류를 물로 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종류의 대홍수신화는, ‘ (Ra)' .

세계 신화상에서 보편적으로 보여 지며 공통적인 것은 대홍수 가운데서 선택되어진 남녀가 배 도구는 가지, (

각색이다 를 타고 비를 피하는 것과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주로 공통적인 것으로 보인다 양다혜 앞의 논) , . ,

문,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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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의 홍수는 심판을 의미하는 우주적인 대재난으로서 질서의 체계가 잡힌 코｢ ｣

스모스에서 카오스로의 환원의 의미가 있다 분리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로 합.

쳐짐으로 창조되기 전의 혼돈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이 대홍수는 하늘 윗물과 땅의 아.

랫물이 합쳐져 하늘과 땅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

주야로 폭우가 쏟아짐으로써 낮과 밤의 구분조차 무너뜨린 엄청난 파괴와 심판의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38) 이를 통해 세계는 창조전의 혼돈과 와 깊은 암흑인 카오空虛

스의 세계로 되돌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남아 그들로부터 다시 번.

성하게 되는 인류재창조가 시작되며 야훼는 다시는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으로 무지개를 보낸다.

세계 대홍수설화들의 거의 모든 구성은 이와 같이 인류가 죄나 재난 같은 그 무엇으

로 인해 물로 흡수되어 버리고 만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인류가 전.

멸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세상과 역사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그리스 홍수설화3)

다음으로 그리스신화 중 홍수설화로서 가장 유명한 듀칼리온과 퓌라의 이야기를 살

펴보기로 한다.

듀칼리온은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었다 그는 프티아 일대의 지역에서 통치한 왕이었고. ,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의 딸 피르하와 결혼했는데 판도라는 신들이 만든 최초의 여자였다, .

그러나 제우스가 청동기 시대의 인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자 듀칼리온은 자기 아버지 프,

로메테우스의 충고에 따라 큰 궤나 방주 같은 배를 하나 만들고 필요한 물건들을 그 안에,

저장한 다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배에 탔다 그러자 제우스가 하늘에서 땅으로 큰 비를 쏟.

38) 대홍수의 공포에 대하여 고대 맥시코의 티마르포마 그림문서 에는 하늘이 땅에 다가와 하루 아침에 모< > “

든 것이 사라졌다 산도 물속으로 숨었다 라고 씌어져 있다 인디오인 키체족이 가지고 있는 포플 부흐 라. .” . < >

는 고서에는 대이변에 대하여 대홍수가 일어났다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검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 .…

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라고 묘사되고 있다 알렉산더 고르보프스키 잃어버린 고대문명” . , ,… 『  

김현석 자작나무 인디오인 키체족은 마야의 한 부족이며 마야 문명에 있어서는 변경지역, , 1994, pp.20-21.

이었던 에 살던 민족이다 포플 부흐 는 현존하는 마야문명의 유일한 신화이다 양다혜 앞의 논문. < > . , ,高地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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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부어서 그리스의 대부분을 씻어 내렸다 이리하여 모든 인간이 다 죽었다 가까이에 있. .

는 높은 산들로 몰려간 소수의 사람들만이 죽음을 모면하였다 이때에 테살리에 있는 산들.

이 두 쪽으로 갈라져서 이스머스지협 그리스 남부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대륙을 잇( ,地峽

는 좁다란 땅 과 펠로폰네소스 반도 건너편의 온 세상은 물에 휩쓸렸다 그러나 듀칼리온은) .

방주를 타고서 밤낮으로 일 동안을 바다 위로 떠다니다가 파르나소스 산 위에 하륙시키고9

피난의 신 제우스 에게 번제를 바쳤다 그러자 제우스가 헤르메스 신들의 심부름꾼 를 그에‘ ’ . ( )

게 보내어 그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는 사람들을 원한다고 선택하였.

다 이리하여 그는 제우스의 분부에 따라서 돌들을 주워가지고 자기의 머리 위로 던졌다. .

그러자 듀칼리온이 던진 돌들은 남자들이 되었고 피르하가 던진 돌들은 여자들이 되었다, .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을 돌을 뜻하는 라아스 에서 온 라오스 단수 라오이 복수 라‘ ’ ‘ ( )- ( )’

고 부르게 되었다.39)

위의 홍수설화를 보면 역시 그리스의 신 제우스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자 듀칼리

온이 아버지의 충고대로 방주 같은 배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싣고 아내

와 함께 배에 탄다 그리고 일 동안 떠다니다 육지에 올라 제우스에게 번제를 드리고. 9

인간을 원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듀칼리온과 피르하가 뒤로 던진 돌에서 남자와 여자가 생겨났다

는 설정이다 이러한 설정은 역시 신화적 상징체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고대 농. ,

경사회에서 행해지던 마술적 의례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돌과 같이 딱딱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서는 열매를 맺는 자연 현상이 고대인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였을 것이다 듀칼리온은 포도즙을 의미하며 피르하는 밀의 경작을 의미하는 주인공.

의 명명에서도 농경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준다.40)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자

연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고 돌의 생명력을 충분히 감지 할 수 있다 미개.

사회에서의 상징체계에서는 돌에서 인간이 태어날 수 있고 돌에는 생명을 주는 힘이

잠재해 있거나 또는 인간이 성스러운 돌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41) 그리스 홍수설화에

서는 돌의 의 상징과 홍수 후 남은 사람이 부부간이라는 설정으로 근친상간을生生力

피해가고 있다.

39) 제임스 프레이저 앞의 책, , pp.163-164.

40) 유재원 그리스 신화의 세계 현대문학북스, ( , 1998), p.6.『 Ⅰ 

41) 진 쿠퍼 세계문화상징사전 이윤기 까치, ( , , 2001), p.333.  



- 22 -

인도 홍수설화4)

인도 의 문학적 기념비인 베다어 의 찬양시들 속에는 대홍수의 전설이 하나最古 聖典

도 나오지 않는다 고대 바라문교의 이 옛 경전은 기원전 년에서 년 사이의. 1500 1000

다양한 시기에 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곧 아리안족이 뉴델리 북쪽의 펀자브 지역에

정착하고 있으나 아직 남동쪽의 갠지스 강 유역으로 퍼져 나가지 못하였을 때에 씌어

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후대에 씌어진 범어 서적들에서는 뚜렷이 눈에.

띄는 홍수설화 하나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형태들은 세부 사항에서만 약간씩 다를

뿐이다 이들은 대부분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사타파타 브라마나 경전에.

나오는 홍수설화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전은 거룩한 제사 의식을 산문식으로.

서술한 아주 중요한 문서로서 석가모니가 불교를 일으키기 직전에 곧 늦어도 기원전

세기보다 더 늦기 전에 씌어진 것으로 여겨진다6 .42) 사타파타 브라마나에 나오는 대

홍수설화는 대략 다음과 같다.

아침에 마누43)가 몸을 씻고 있을 때에 물고기 한 마리가 그의 두 손 안으로 들어와서 자

기를 길러주면 홍수에서 구해주겠다고 한다 마누는 물고기를 항아리 연못 바다에 넣어. , ,

키워 가샤 가 된다 대어가 말하기를 몇 년이 있으면 큰 홍수가 날것이니‘ ’(ghasha, ) .大魚

배를 준비했다가 홍수가 나면 배안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알려준다 마누는 물고기가 시킨.

대로 물고기를 바다에 데려다주고 배를 준비한다 그러다가 과연 홍수가 나고 배가 물 위.

로 뜨자 물고기가 헤엄쳐 와서 그 배의 밧줄을 자기의 뿔에 감고서 북쪽에 있는 건너편의

산으로 배를 끌고 간다 마누는 물이 줄어드는 대로 산을 내려갔고 그 북쪽의 산기슭이 오. ,

늘날 마누의 언덕 이라고 불린다 홍수로 인해 땅의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마누 혼자만이‘ ’ .

살아간다 마누는 후손을 열망하며 열심히 신을 섬기고 파카 제물 을 바친다 마누는 물 속. ‘ ’ .

에 정화된 버터와 시어진 우유와 유장 과 응유를 바쳤다 년이 지나자 그 제물들 속( ) . 1乳漿

에서 여자 한사람이 나왔다 마트라와 바룬나 우주의 신 가 그녀와 만나 함께 갖고 싶어 하. ( )

42) 프레이저 앞의 책, , pp.183-184.

43) 인도신화에서의 인류의 시조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적 문헌 리그베다 에서는 비바스바트. (Vivasvat;『  

태양신의 인 의 아들로서 처음으로 소마제 를 행하였다고 한다 마누 는 본래 인간 이1 ) (Soma ) . (man)祭 ＜ ＞ ＜ ＞

라는 뜻이며 뒤에 지상에서의 최초의 인간 최초의 사제자 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또 전설에 의하, ( ) .司祭者

면 최초의 법전 제정자로서 중요시되며 동명 의 법전이 현재 전한다 브라마나 서사시 푸라나( ) ( ) . < >, < >法典 同名

등에서는 마누로부터 인류 번식에 이르기까지의 원인을 서술하고 있는데 구약성서 중 노아시대의 홍수이,   

야기와 그 유사점이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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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녀는 자기는 마누의 딸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곁을 떠나 마누에게로 갔다 그녀는. .

마누에게 자신은 신이 보낸 복 이라고 하면서 제물을 바칠 때에 자기를 써서 제물을 바( )福

치면 자손과 가축이 많아지고 복을 빌면 무슨 복이든지 모두 받게 될 것이라 하였다 이리.

하여 마누는 그녀와 함께 제물을 바치러 다니고 계속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자손을 기원,

하였다 그는 그녀의 몸에서 오늘의 인류를 생산하였다 그래서 오늘의 인류는 모두 마누의. .

자손이다 또 그가 그녀를 써서 빈 복도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허락되었다. .44)

인도 홍수설화에서는 물고기가 등장하여 마누를 구해준다 여기서 물고기는 바로 신.

의 화신으로 인간이 홍수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몸소 구원을 실천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 홍수설화의 서두는 보은담으로 시작되며 물고기가.

마누에게 자신을 키워달라하고 그 길러주는 대가로 홍수를 예고해준다 이 보은으로.

마누는 홍수 속에서 구원되고 인류의 시조로 된다 이것은 단순한 보은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여 인류를 구하는 신적인 차원으로 발전한다.45) 이렇게 인도 대홍수설화에 나오

는 물고기는 힌두교에서 구세주인 비슈누신이 제 의 으로 나타나 인간을 홍수에1 化身

서 구해주며 물의 신 바루나의 상징으로 된다.46) 그리고 물고기의 도움을 받은 유일한

인간인 마누는 인류의 시조가 되어 노아홍수에서의 노아와 같은 인물로 나와 있다 그.

러면서도 마누는 늘 철저하게 수행하고 정성스럽게 정진하는 모습으로 나와 인도인의

고행사상을 엿보게 한다.47)

흥미 있는 것은 이 대홍수설화에서는 근친상간을 극력 회피하고 있는 점이다 홍수.

설화의 주인공인 마누는 고행과 제사를 통해 생물학적인 근친상간을 피해간다 하지만.

마누가 창조한 여자는 결국 마누의 딸이기 때문에 문학적 해석으로 볼 때 근친상간을

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48) 이것은 인도의 도 인간의 근친상간을 인정하지 않으神

며 절대 불가침의 영역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 중앙 지역의 밀림 지, .

대에 사는 미개한 종족으로 빌족의 홍수설화49)에서는 홍수 후 남매가 결혼에 성공한

44) 프레이저 앞의 책 여기서는 필자가 요약 정리하였음, pp.184-186, .

45) 심치열 홍수 이야기에 나타난 신화적 의미지향 연구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남아시아연구 제 집, - - , 6 ,「 『｣  

한국외국어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 2001), p.172

46) 진 쿠퍼 앞의 책, , p.139.

47) 심치열 앞의 논문, , p.172.

48) 위의 논문, p.170.

49) 프레이저 앞의 책, ,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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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 나오지만 라마신이 남자에게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여자를 누이라고 맹세를,

시켰는데 남자는 누이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라마신은 남자에게 세상에.

다시 사람을 번식시키라고 명령한다 인도에서 남쪽은 죽음을 상징한다 이 죽음은 곧. .

재생이기도 하다 남쪽을 향했다는 자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남 곧 새로운 탄생을 의. ,

미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과는 달리 남쪽에서만 누이 아내 가 가능한 것이다‘ ’ .→ 50) 비록

결혼에 성공했지만 이 상징적인 죽음과 탄생의 과정을 거쳐서야 결혼이 가능했다 다.

른 하나 결혼에 실패한 홍수설화도 있는데 바로 인도 극동부의 아삼 지역에 사는 아날

족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비교적 짧은 홍수설화이다.51) 여기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

매를 호랑이로 변하게 하고는 창조신이 다른 남녀를 보내 인류를 번식시킨다 인도의.

홍수설화에서 근친상간을 회피하려는 심리는 이렇게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홍수설화5)

다음은 중국의 홍수설화를 보기로 한다 중국의 홍수설화는 다른 나라 홍수설화와.

양상이 사뭇 다르다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고대로부터 기록으로 전해져. ,

오는 홍수 관련 신화 즉 물을 다스리는 신화이고, ,治水 52) 다른 하나는 중국 내 남방

소수민족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홍수설화이다 대홍수로 인간들이 모두 죽고 유일.

한 부부 혹은 남매만이 살아남아 인류가 다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 홍수설화의 구조

라고 본다면 소수민족 지역에서 전승되는 남매혼 홍수설화가 일반적인 홍수설화의 전

형에 더 접근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치수신화를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온 다른 나라의 홍수설화와 매우 다르다 우.

선 다른 나라 홍수설화에서는 홍수가 일어나는 이유가 인간들의 방종에 대한 신의 분

노인 경우가 많다 보통 홍수는 인간에 대한 징벌의 성격을 띤다 신의 분노 때문에. .

50) 심치열 앞의 논문, , p.175.

51) 프레이저 앞의 책, , pp.188-189.

52) 신화는 이 홍수를 일으킨 신화 의 신화 신화 등으로 대표되는데 주로, , ,治水類 共工 禹 治水 女媧補天 淮『鯀․

, , , , , , ,南子 覽冥 淮南子 本經 楚辭 天問 書經 堯典 書經 洪範 周語 荀子 成相 史記 殷本紀『 『 『 『 『 『 『․  ․  ․  ․  ․   ․  ․  

등 고대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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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받은 유일한 인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모두 죽는다 그리고 대홍수 후 세.

상은 새로 시작된다.

그러나 중국 고대문헌에 기록된 홍수는 다르다 홍수가 나는 이유가 없고 다만 자연.

재해일 뿐이다 신의 분노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홍수가 인간을. .

모두 휩쓸어가 버리지도 않는다 인간은 영웅적인 인간을 대표로 뽑아 홍수에 대처한.

다 신화 속에서 과 는 홍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치수이다 중국 고. . .禹鯀

대문헌 신화에 기록된 홍수신화는 바로 신화인 것이다 세상을 끝장내 버리는 신. ‘ ’治水

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엄청난 자연재해에 대항하여 물을 다스리는 인간 의 이야기이, ‘ ’

다 문헌에 기록된 중국의 홍수설화에서 인간은 홍수를 다스리는 자이며 인간중심으로.

되어 있다.

모든 민족들은 기나긴 원시 사회를 거치는 동안 열악한 자연 환경이 가져다주는 무

수한 재난과 맞서 싸워야 했다 더구나 고대 중국인들은 비교적 황량한 북방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각종 신화 속에는 자연에 대항하는 불굴의 투쟁과 희

생정신이 돋보이는 대자연 정복에 관한 신화가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치수 신화도.

고대인들의 자연 재해인 홍수에 대한 강렬한 정복 의지와 투쟁 및 희생정신을 다양하

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유형을 시사하는 신화 주인공들은 와 그리고, , ,禹 共工 伏羲 女蝸 伊尹

등이 등장한다 대체로 홍수신화는 의 홍수지대에서 형성된 것이다 신화의. .河南西部

내적 의미가 갈등의 연결고리 즉 의 실패 의 성공 의, - -共工 治水 禹 治水 伏羲 女蝸 補

이라는 연쇄구조를 이룬다 이는 각 종족간의 투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순차적 관계.天

라기보다는 세력 관계 혹은 적대관계를 반영한 체계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3)

다음으로 남매혼 홍수설화를 보면 세계의 홍수설화와 서사구조가 비슷하면서 또한

독특한 동양적 사고가 적용되어 있다 중국의 은 이러한 설화는 중국을 비롯한. 張光直

동남아지역에서 볼 수 있는 설화의 형태로 중국에서는 복희 여와 등의 이른바, ‘二始․

가 홍수설화와 결합하여 이른바 남매배우형 설화가 출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祖神話

은 가 조사한 동남아 지역의 이러한 유형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張光直 李卉

53) , ( , , 1980) p.62.白川靜 中國 神話 東京 中央公倫社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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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남매배우형의 홍수전설은 고대에 중국 장강에 살

면서 유동하던 인도네시아 민족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후에 민족의 이동에 따라.

동남아 각 고대 문화 지역에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과 남방민족의 접촉에. 東漢 漢人

따라 남매배우형 홍수전설이 후세에 기록되어 전해진 것이 지금의 복희 여와의 전설로 보․

인다.54)

다른 학자 는 또한 이런 남매혼설화를 크게 북방 계통과 서남방 계통이라는張振犁

양대 계통으로 구분하고 이 양대 계통 신화는 모두 고대 중국의 혼인 제도를 반영하,

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55) 양대 계통의 홍수설화는 인류를 재창조하는 주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홍수의 범람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친자매,

관계인 남매만이 생존하게 되어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이른바 인류의 재창조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양대 계통의 남매배우형 설화에서 전형적인 유형으로 중국 광서 융현 나성에 살고

있는 의 인류 재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瑤族

남매를 둔 아버지 가 지붕에 이끼를 덮고 처마 밑에 둥우리를 열어놓아 을 사( )勇士 雷公①

로잡는다.

아버지는 을 죽여 젓갈을 담그려고 향료를 사러 시내에 가며 아이들에게 물을 주雷公②

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은 남매를 속여 물을 몇 방울 먹는다.雷公③

이 도망을 가며 남매에게 이빨을 하나 뽑아 주고 재난이 닥치면 이빨을 심어 열린雷公④

열매 속에 숨을 것을 알려준다.

아버지가 돌아와 이 도망친 것을 보고 재난이 닥치리라는 것을 알고 쇠로 된 배雷公⑤

를 만든다 남매는 이빨을 심어 커다란 호리박을 얻고 속의 이빨을 파낸다. .

비가 쏟아져 홍수가 일어난다.⑥

남매는 호리박 속에 숨고 아버지는 쇠배 속에 숨어 표류한다, .⑦

54) ( )同胞配偶型洪水 要素的 合的形成 本型洪水 的起源 似 古代居于中 江中游的古印度尼西 民，传说诸 结 既 传说 为 国长 亚

族所完成 然后 民族的移 而 播于 南 古文化各 域 以前 人 南方民族接 而 了同胞配偶型洪， 随 动 传 东 亚 区 东汉 汉 与 触 记载

." , ,水 留后世 只存 迹 似即今伏羲女 的 光直 中 世神 之分析 古史硏究 民族 硏， ， ， 「传说 遗 遗 娲 传说 张 国创 话 与 ｣  学

8 , , pp.62-63.究集刊 第 卷 中央硏究院民族 硏究所 学

55) 정찬학 중국 홍수남매혼신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 , 1996), p.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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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하늘의 문에 이르러 시끄럽게 굴자 신들이 놀라 홍수를 물러가게 한다.⑧

홍수가 갑작스레 끝나자 쇠배가 하늘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아버지는 죽었다.⑨

호리박은 부드러워 남매는 다치지 않았다 홍수로 인해 인류는 전멸하고 남매만 살아남.⑩

았다.

오빠가 누이에게 결혼을 제의하나 누이가 거절한다.⑪

누이가 나무를 가운데 두고 오빠로 하여금 쫓아오게 한다 오빠가 갑자기 몸을 돌려 누.⑫

이를 품에 안는다.

결혼하여 둥근 고깃덩이를 낳는다.⑬

둥근 고깃덩이를 잘게 다져 바람에 날리자 사람으로 변하였다.⑭

떨어진 곳에 따라 각기 성을 달리 갖게 되어 모든 성의 기원이 되었다.⑮ 56)

이른바 서남방 계통 설화는 악신 이 일으킨 홍수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천지는雷公

물에 잠기게 되지만 오누이는 호로 속으로 피신하여 재난을 면하게 된다 그리고 이, .

들은 각종 점술 시험을 거쳐 부부의 위치를 확인 받게 된다 후에 인륜을 저버린 죄의.

대가로 얻은 자녀가 고깃덩어리 따위의 미성숙한 물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후손을 번

성하는 역할을 무난히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는 호로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 특징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족을 비롯한 소위 북방 계통 설화는 홍수의 범람으로 인류가 전멸하게 되

고 대표적인 의 주역인 복희와 여와 혹은 반고 오누이가 모종의 동물의 비二始祖神話

호 아래 홍수의 재난을 면하게 된다 후에 이들은 하늘의 뜻을 묻는 돌 굴리기 돌 던. ,

지기 달리기 또는 연기 피우기 등의 각종 점술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러한 통과의례, .

를 거친 오누이는 마침내 혼인하게 되고 인류 재창조의 임무를 완수하여 여러 민족의

시조가 되는 것이다.

남매결혼 모티프와 관련지어 일본은 의 이자나키와 이자나미 신화에서 약< >古史記  

간의 간접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의 홍수설화에 나오

는 남매결혼 모티프와 부합된다.57) 더욱이 일본신화 중에서 결혼 전 기둥주위를 반대

56) 위의 논문, p.72.

57) 이자나키와 이자나미가 출현한다.男神 女神①

두 신이 하늘의 부교 위에 서서 창으로 하늘 밑의 원초의 바다를 휘저으니 소금물이 창으로부터 떨어,②

지고 그것이 굳으면서 오노고로지마라는 섬이 된다.

이자나키와 이자나미는 이 섬으로 내려온다.③

얼마 되지 않아 두 신은 남매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되기를 갈망한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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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돌아 만나는 모티프는 중국 남방의 요족의 홍수설화 중에 나오는 큰 나무 주위를

반대로 도는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58) 이 신화는 나 등의 연구가 잘伊藤淸司 小島櫻禮

지적하고 있듯이 본래 중국 서남지역의 남매혼설화와 관련된 것이다.59) 둘의 결합이

음양의 도리를 어겼고 그래서 를 낳았다는 가 인용한 의 기록 낳, ,蛭兒 日本書紀 一書『  

은 아이를 갈대배에 태워 흘려보냈다는 또 다른 의 기록一書 60)이 유력한 증거일 수

있다.

하지만 이자나키와 이자나미의 신화 중에는 결정적으로 홍수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

는 힘들다 다만 이 고사 속의 바닷물 그리고 남매가 내려왔던 바다 가운데의 섬은. ,

각각 홍수와 홍수로 인해 겨우 드러난 그리고 후에 남매가 거주했던 그 산봉우리가 연

상된다는 점에서 홍수라는 실제적 사건을 가리키는 잔재로 추정해보는 것이다.61)

총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홍수설화는 대부분 인간에 대한 신의 분

노 홍수를 통한 신의 징벌 선택을 받아 살아남는 일부분 사람들로 인해 이야기가 이, ,

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홍수 후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세상의 창조는 동양과 서양.

에 따라 또한 나라와 민족에 따라 독특한 문화적 양상을 띠고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바로 인류의 보편적인 신화적 모티프로서의 홍수설화의 중요한 연구가치가 존

재한다.

이에 두 신은 섬 위에 하늘 기둥 미바라시 을 세운다 그리고 이자나키는 기둥 주위를 돌고 이자( = ) .御株⑤

나미는 그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들이 서로 마주쳤을 때 이자나미가 아주 기뻐요 사랑스런 청년을. , “ !

만나다니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에 화가 난 이자나키가 반박하며 나는 남자니까 당연히 내가 먼!” . “

저 말을 했어야 되지 우리 다시 돌아요 라고 말한다 그들이 다시 만나자 이번에는 이자나키가 먼저. .” .

아주 기뻐요 사랑스런 여성을 만났으니 라고 말한다“ ! .” .

이러한 꾸밈없는 제안 후 곧바로 이자나키와 이자나미는 결혼한다.⑥

불구아를 낳은 두 신은 천신에게 물어 본 뒤 재결혼하고 우주의 제구성물을 탄생시킨다.⑦

이인택 한중 홍수신화의 비교학적 검토 중어중문학 제 집, ( 18 , 1996), p.516.「 」   

58)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 , 1954), pp.166-170.『  

59) 조현설 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 남매혼신화와 근친상간금지의 윤리학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 (1)- - , 11 (「 『｣  

구비문학회, 2000), p.10.

60) 1, .日本書紀 卷 神代 上『 『 ․  

61) 이인택 위의 논문, , p.51.



- 29 -

한국 홍수설화의 유래2.

한국의 홍수설화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보편 홍수설화와 같은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

지만 나름대로 민족의 독특성을 띠고 있다 한국에서 홍수설화의 유래에 대해서 최초.

로 제기한 사람은 손진태인데 그는 홍수관련 설화에서 남매혼설화와 목도령설화를 각

각 중국영향의 대홍수전설 불교의 영향을 받은 홍수설화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그리, .

고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설화는 광포전설이라 하여 중국의 영향을 받< >

은 설화로 소개한 바 있다.62) 이 논의는 손진태가 제기해 온 이래로 줄곧 학자들의 인

정을 받아왔는데 년대에 와서 목도령설화의 기원에 대해 중국의 영향관계를 제기하90

면서 좀 더 논의가 확충된다.63)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한국 홍수설화에서 기원적으로 논의할 만한 목도

령설화 남매혼설화 등 이야기의 연원에 대해 언급한다, .

중국 남매혼 홍수설화와의 관계1)

한국설화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중국 영향의 설화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 손진태가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에서 중국 영향의 설화들을 소개하였.   

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남매혼설화이다.

일찍이 손진태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홍수와 남매혼 설화는‘ ’

중국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운남성 로로족 의 창세신화의 일부와 매(Lolos tribe)

우 흡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의 홍수설화는 중국 에 씌어진. (609-906)唐代 獨異『

에 기록된 남매설화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아래에 그 여러 고사들을.誌 

비교해보기로 한다.

우선 손진태가 년 김호영으로부터 채록한 홍수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923 .

옛날 이 세상에는 큰물이 져서 세계는 전혀 바다로 변하고 한 사람의 생존한 도 없게者

62)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 , 1982), pp.14-19.『  

63) 이인택 앞의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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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 때에 어떤 남매 두 사람이 겨우 살게 되어 백두산같이 높은 산의 상상봉에 표.

착하였다 물이 다 걷힌 뒤에 남매는 세상에 나와 보았으나 인적이라고는 구경할 수 없었.

다 만일 그대로 있다가는 사람의 씨가 끊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간에 결혼을. 兄妹

할 수도 없었다 얼마 동안을 생각하다가 가 각각 마주 서 있는 두 위에 올라가서. 兄妹 峰

계집아이는 암망 구멍이 뚫어진 편의 맷돌 을 굴려 내리고 사나이는 수망 을 굴려( ) ( )下部石臼

내렸다 혹은 망 대신 청솔개비에 불을 질렀다고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하느님에게.( .)

기도를 하였다 암망과 수망은 이상하게도 산골 밑에서 마치 사람이 일부러 포개 놓은 것.

같이 합하였다 혹은 에서 일어나는 연기가 공중에서 이상하게도 합하였다고도 한.( 靑松葉

다 는 여기서 하느님의 의사를 짐작하고 결혼하기로 서로 결심하였다 사람의 씨는.) .兄妹

이 의 결혼으로 인하여 계속하게 되었다 지금 많은 인류의 은 실로 옛날의 그 두.兄妹 祖先

남매라고 한다.64)

그리고 프랑스인 파울 이 년 상해에서 출판한(Paul Vial) 1898 Les lolos에

다음과 같은 로로족의 창세신화가 있다.

천지가 될 때에 은 로서 의 를 하였다 그 창조된 사람은 형.開闢 天神 泥土 一雙 男女 創造

과 매 두 사람이었으며 이름은 라고 하였다 물론 아비 도 없고 어미(mou) (neu) Techi . (iba)

도 없었고 지상에는 한 사람의 사람도 있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남매는 전부(ima) . 泥土

로 창조되었다 남매는 두 산상에 각각 있어 서로 둥근 돌을 던져 보았다 그러나 누이의. .

돌이 떨어진 위에 형의 돌이 얹혔다 그들은 또 한 개씩의 채 를 가지고 돌려보았다 누. ( ) .篩

이의 것은 좀 앞에서 그치고 형의 것은 산록에서 바로 그 뒤에 떨어졌다 그들이 각각 산.

상에서 불을 피웠더니 연기는 천상으로 올라가서 한 산 위에 모였다 그 뒤에 는 부부. 兄妹

가 되어 누이는 박 을 낳았다 그 박 중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 씨가 들어 있었으므로 사( ) .瓢

람은 이렇게 번식하게 되었다.65)

다음은 의 의 남매혼신화이다.唐 李冗 獨異誌  

옛날 천지개벽 때에 오직 여와남매만이 곤륜산에 있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부부가 되길 의논했으나 또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함께 곤륜산에 올라.

가 말하기를 하늘이 만약 우리가 부부가 되길 원한다면 연기가 공중에서 합쳐지게 하고‘

64) 손진태 앞의 책, , p.7.

65) 위의 책,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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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연기가 흩어지게 해주십시오 했다 그랬더니 연기가 합하여 둘은 결혼하게 되었다’ . .

결혼할 때 오빠는 풀로 만든 부채로 얼굴을 가렸는데 지금의 남자들이 신부를 맞이할 때

얼굴을 부채로 가리는 풍속이 여기서 생긴 것일 것이다.66)

보다시피 에 기록된 여와 남매신화는 단지 홍수 부분만 빠져있을 뿐 중국이獨異誌  

나 한국의 홍수 남매혼신화와 구성상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중국 당나라 때 문헌설.

화에 벌써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한국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가히 짐작할 수 있

다 그리고 에 기록에는 여와의 오빠 이름이 명시되지 않고 단지 여와의 오. , ‘獨異誌  

빠 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의 기록이 원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표징’ . 獨異誌  

이다 즉 의 여와 남매신화는 여와 홍수신화와 소수민족 홍수 남매혼신화와의. 獨異誌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여와와 관련된 신화로서 잘 알려진 것은 과 이다‘ ’ ‘ ’ .女媧補天 女媧造人

그런데 이 둘은 바로 홍수 남매혼신화의 주요 내용인 홍수와 인류창조와 일치하는 것

이다 여와가 천지를 보수한 것은 새로운 세계의 창조와 되는 것으로 이것은 홍수. 比肩

후의 새로운 세계와 흡사하다 또한 의 기록에 보이는 의 신화는 홍. ‘ ’風俗通 女媧造人  

수 남매혼신화의 주요 내용인 인류창조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路史  67)의 기록

에도 비록 홍수를 다스린 이는 여와이지만 홍수가 복희와도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복희 여와의 신화와 홍수 남매혼신화에 내용상 유사한 부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68)

그리고 는 의 한 갈래인 홍수 남매혼신화의 주인공 와‘Bu-i’芮逸夫 苗族 鴉雀苗

의 이름이 각각 복희 여와와 이 비슷하며 뜻 또한 모두 를 의미 한다‘kueh' , ‘ ’音 始祖․

고 해석하여69) 복희 여와의 신화는 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苗族․

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여 남매배우형 홍수신화를 문화특질로. ‘ ’

하는 동남아 문화지역을 가정하였다 이 동남아 문화지역의 범위는 중국 본토와 인도. ․

66) "昔宇宙初開之時 只有女媧兄妹二人 在昆山 而天下未有人民 議以爲夫婦 又自著恥 兄即與其妹 上昆侖山 呪曰

天若遣我兄妹二人 而煙悉合 若不 使煙散於是 煙即合 其妹即來就 兄乃結草爲扇 以障其面 今時人 取婦執扇 象

"其事也

67) ,宋 羅泌 『路史 .』

68) 정찬학 앞의 논문, , pp.56~57.

69) , , , p.393.芮逸夫 苗族的洪水故事與女媧伏羲的傳 中國神話學文論選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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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반도 등을 포괄하는 광범한 지역이며 이 문화지역에 보편적으로 되,臺灣 流轉․

는 남매배우형 홍수신화의 중심지는 바로 중국 서남부라고 주장하였다‘ ’ .70)

요컨대 중국에는 상고시대에 등의 홍수신화가 존재하였으며 과,共工 禹 女媧 共工․ ․

의 홍수신화는 치수신화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 속에 보존되어 내려옴으禹 漢文 典籍

로써 중국 홍수설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의 홍수신화는 중국 서남부 소. 女媧

수민족들 사이에서 홍수남매혼설화의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 전승되는 한편 에게, 漢族

도 유전되어 의 신화와 같이 문자화되었으며 복희와 결합하여 복희 여와남,獨異誌  ․

매 혹은 복희 여와부부의 신화로서 한족의 신화 체계 속에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

다.71)

이상에서 중국의 홍수남매혼설화의 연원과정을 보면 당나라 때 에 기록된獨異誌  

남매혼설화가 여러 가지 경제문화교류의 흐름을 따라 한국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불경 목도령설화와의 관계2)

한국은 불교 영향의 설화들이 많이 전승되고 있다 그만큼 불교가 한국 구비서사문.

학에 끼친 영향력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손진태는 홍수설화 중에서 목도령설화를.

불경 중의 하나인 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3吳 康居國沙門康僧會譯 六度集經 卷  

고 있다 이 두 이야기가 구조상 비슷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목도령설화와 손진태가 원전자료로 제시한 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각3六度集經 卷  

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선녀가 목신의 정기에 감응 받아 아들을 출산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갑자기 큰 비가 내.

리고 세상은 홍수로 뒤덮인다 이에 목신의 아들 목도령은 아버지인 교목의 등을 타고 표.

류한다 도중에 교목은 아들에게 동물은 구해주어도 좋지만 사람은 구해주지 말라고 하였.

는데 목도령은 개미와 모기 뿐 아니라 아이도 구해 준다 그들은 산의 정상에 도착한다, . .

70) 정찬학 앞의 논문, p.57.

71) 위의 논문,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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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년은 친 딸 및 수양 딸과 살고 있는 노파를 만난다 두 소년과 두 딸은 청년으로 성.

장하고 노파는 친 딸을 영리한 자에게 그리고 수양 딸을 그 다른 한 사람에게 주려고 한, ,

다 구조된 청년의 계략으로 노파는 목도령에게 어려운 시험을 청하지만 개미의 도움으로. ,

모두 성공적으로 통과한다 이에 노파는 또 두 딸을 동서 두 방에 넣고 두 청년에게 두 방.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 목도령은 모기의 도움으로 노파의 예쁜 친 딸을 얻고 마침내 인. ,

류의 조상이 된다.72)

옛날 재산이 많은 보살이 있었는데 삼존을 잘 받들고 중생에게 널리 자비를 베풀었다, .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자라를 파는 것을 보고 사서 집에 가지고 와서 상처를 치료하고 물

에 놓아주었다 어느 날 자라가 와서 홍수가 올 것임을 알리며 피하라고 한다 과연 홍. .……

수가 나서 배를 타고 있는데 뱀과 여우가 살려달라고 해서 구해준다 그리고 사람이 또한.

구해달라고 하니 자라는 구해주지 말라 당부하고 보살은 구해준다 후에 자라와 여우 뱀은. ,

각자 자기 길을 갔는데 여우는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 보살은 그것.

으로 중생을 구제했는데 구해준 그 사람은 재산 절반을 주지 않는다고 관가에 고발하고 뱀

은 은혜를 갚고자 보살에게 태자가 뱀에 물리게 될 것이니 그 독을 치료해주라고 한다 과.

연 나라의 태자가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는데 왕은 태자를 구해주는 사람은 국상으로 봉하

여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선포한다 드디어 보살이 태자의 병을 고쳐주고 왕은.

진상을 알게 되어 그 구해준 사람을 죽이고 보살을 국상으로 봉한다.73)

손진태가 목도령설화를 불경 자료에서 온 것이라고 제기한 이후 다른 연구자들도 별

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와 부합되는 고사가 중국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제기하고 손진태가 이 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상의 고사와 부합하는 중국

측 고사를 발견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74)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고사를 비교하여 기

원 문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인택은 위의 고사와 구조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고사로.

서 중국 신화의 전문가인 에버하르트 가 수집한 것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Eberhard)

였다.

땔감을 팔아 생활하는 한 여인과 아들이 있었다 여인은 배고픈 거지 승려에게 쌀을 베.

푼다 승려는 여인에게 배를 만들어 놓으라 이르고 큰 홍수가 오면 참새 개미 뱀 등은 구. , ,

해 줘도 되지만 사람과 늑대는 절대 도와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 그들은 배에 들어가 참.

72) 손진태 앞의 책, , pp.166-170.

73) 위의 책, pp.170-171.

74) 이인택 앞의 논문, , p.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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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미 뱀을 구해 주고 구해줘서는 안된다고 하는 승려의 말을 잊고 한 남자와 늑대를, , ,

구해 준다 다음날 그들은 한 섬을 발견한다 구조되었던 늑대가 여인을 살해한다 아들은. . .

악령의 꾀임에 빠졌던 공주를 구하지만 구출되었던 그 남자의 책략 때문에 위험에 처한다, .

결국 참새 개미 뱀 등의 도움으로 세 가지의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하고 구출된다 구조되, , .

었던 그 남자는 살해되고 아들과 공주는 그 후 행복하게 산다, .75)

이인택은 이 중국과 한국의 홍수설화를 종합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고사는 승려들에 의해 로 전해 내려온 불교 교리를 담은 고사에 그 기원(1) 兩 口述

을 두고 있으며 먼저 중국에 전파되면서 중국의 홍수신화와 요소가 가미되어 중국형,

고사를 형성한다 그 후 혼합된 고사는 한반도로 흘러들어 가면서 또 다른 변형을 겪.

는다.

불교 고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과 중국으로 전입된다 그 후 각각 홍수신화(2) .

및 중국의 홍수신화와 혼합되면서 정도가 다른 변형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 두 가지 가정 중에 이인택은 역사와 경로의 측면을 고려하면 전자의 가정도 일리

가 있지만 두 고사 모두 핵심부분이 일치할 뿐 상이한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하면 후자의 가정이 좀 더 합당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보면 손진태가 이.

야기한 불교고사의 기원설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중국영향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것이

다.

이외 목도령설화의 불교 영향설을 부정한 예도 있다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천혜숙은 목도령설화가 손진태가 원전자료로 제시한 의 내용과는 부분적인六度集經  

요소만 유사할 뿐이라고 했다.76) 선택된 인간의 탄생이 홍수 후 경쟁을 거친 혼인을

통해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이 유형의 내용이 갖는 신화적 의미는 몇 가지 모티프 상에

서 다른 신화와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이것은 목도령설화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서 어느 한

가지 이야기만 가지고는 유래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서술을 종합하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목도령이 홍수에 떠다니면서 짐승과 사람을 구해주고 후에 짐승

75) 위의 논문, p.500.

76) 천혜숙 이야기의 와 그 하 단대출판부, , ( , 1998), p.220.洪水 硏究史 神話學的 展望 說話文學硏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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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는 보은을 인간에 의해서는 배신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불경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예 하나를 더 보기로 하자. .

한국의 속담에는 검은 머리 짐승을 구하지 말라 는 말이 있다 여기서 검은 머리‘ ’ . ‘

짐승 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속담에 대한 해석으로 민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

해지고 있다.

옛날 어떤 곳에 큰물이 졌는데 그 물속에 많은 물건들이 떠내려 오고 있었다 한 노인이.

강가에 갔다가 마침 노루 뱀과 한 소년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주,

었다 노루와 뱀은 수림에 이르러 사라지고 소년은 고아였기에 노인의 양자로 되었다 어느. .

날 노루가 갑자기 노인 앞에 나타나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 노인은 부자가 되었다, .

그러나 노인의 양자는 노인의 재산을 탐하여 노인을 무함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하였다 마.

침 사또의 딸이 뱀에게 물려 중독되어 온갖 명의를 다 청했으나 소용없었다 이때 감옥에.

뱀 한마리가 나타나 해독초를 놓고 갔다 그리하여 노인은 자신이 뱀독을 치료할 수 있다.

고 나서서 그 풀로 재빠르게 환자의 뱀독을 처치했다 사또는 사건의 진상을 이해한 후 노.

인의 양자를 잡아다 감옥에 넣고 노인을 석방해주었다.77)

이 이야기 역시 불교이야기에서 유래 한 것으로서 에49 < >六度集經 卷五 難王本生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옛날 인도의 라고 하는 나라의 국왕이 도를 터득하여 스스로 왕위를 넘겨주고 수摩天羅

련에 힘써 가 되었다 하루는 어떤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냥군 새와 뱀을 발견하고 밧. ,道士

줄로 구해주었다 그들은 각자 감사를 표시하고 떠나갔다 사냥군은 아주 냉담하게 도사를. .

접대하였지만 새는 오히려 인접국 왕비의 목걸이를 훔쳐다 주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인접국의 왕은 후한 상금으로 목걸이를 찾고 있었는데 상금에 눈이 어두워진 사냥군은 도

사를 고발하였고 도사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날 저녁 국왕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

되었고 도사는 뱀의 도움 하에 뱀독을 제거하고 왕자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도사는 계.

속 자기의 수행의 길을 가고 사냥군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78)

이러한 이야기는 에 수록되어 있는 외에도 인도의 또 하나 불경이야기高麗大藏經  

집인 에도 실려 있다.五卷書  79) 바로 의 중의 아홉 번째 이야기 호랑‘五卷書 第一卷  

77) 최인학 구전설화연구, ( , 1994), p.349.新文社『  

78) , p.317, 49 ‘ ’, ,高麗大藏經 第十一卷 六度集經 卷五 難王本生 李官福 佛經故事對朝鮮古代敍事文學的影』 『  ｢

-< > ( , 2003), p.40.硏究 高麗大藏經 爲中心 中國延邊大學博士學位論文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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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숭이 뱀과 인간 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서 많은 영향을, , ’ .

받았는바 의 과< >藏族 大商人 小商人 80) 의 의 과< > <白族 兩老友 普米族 本分人 狡猾、 、

>人 81)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은 징벌을 받고 좋은 사람은 신기한.

동물의 도움 하에 최후로 행복을 취득하는 과정은 대부분 상술한 인도이야기와 영향관

계를 가지고 있다 한족에게 유행되는 이야기는 특히 백성들에게 많이 유전되. < >寶船

고 있는 설화로서 그 기본적인 모티프는 뚜렷하게 의 이야기에서 배태한 것으五卷書  

로 보인다.82) 그 이야기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고 하는 소년이 한 을 구해주고 그 은 소년에게 종이로 만든 을 주며王小 仙人 仙人 寶船

홍수가 도래하면 그 을 타고 재난을 면하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부탁하기를 물위에.寶船

서 어떤 동물을 만나든 다 구해주어도 되지만 사람은 절대 구해주어선 안된다고 했다 후.

에 과연 홍수가 났고 그는 홍수 중에 큰 뱀과 개미와 꿀벌 등 세 종류의 짐승을 구해주었

다 그러다가 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자 소년은 그 사람도 구해주었다 후. .張三

에 은 의 을 자기가 차지하여 황제에게 바치고 자기가 대신이 되기 위하여 잔張三 王小 寶船

인하게 를 박해한다 이때 세 종류의 동물이 와서 보은을 하여 큰 뱀은 를 가져다.王小 仙草

의 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 로 공주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주며 공주王小 仙草

와 결혼할 것을 제기한다 그리고 개미와 꿀벌은 또한 소년을 도와 황제가 낸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해 준다 이리하여 는 황궁의 부마가 되고 사실의 경과를 황제에게 알려준. 王小

다 배은망덕한 은 끝내 받아야 할 징벌을 받고 만다. .張三 83)

이 이야기는 중국 일대에 유전되고 있으며 저명한 작가 에 의하여 어린이들江蘇 老舍

의 환영을 받는 동화극으로 개편되기도 했다 중국의 수많은 지역에 이본이 전승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주제와 관념 즉 홍수 중에 어떠한 동물을 구해주어도 되지만 사람은,

절대 구해주지 말라는 것은 인도의 고대동화와 이렇듯 유사하다.

인도의 문학에서 우리는 이런 유의 이야기 계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런 유형

의 이야기들의 인도의 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來源 84) 이상의 예에서 우리는 한

79) , ( ) ( , 1959), p.84.五卷書 季羨林 中 譯 人民文學出版社『  

80) ( ), , 1959.藏族民間故事 第二集 中 中央民族學院『  

81) , , 1962.云南各民族民間故事選 人民文學出版社『  

82) 이관복 앞의 논문, , p.44.

83) 위의 논문, p.44.

84) 위의 논문,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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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검은 머리 짐승은 구하지 말라 라는 속담의 이야기가 확실히 인도의 불경의 이‘ ’

야기와 의 내용과 연관되어있음을 단정할 수 있다.五卷書  

또한 중국의 한족의 이야기에서 소년 홍수 구원의 배 동물과 사람의< > , , , ,寶船 仙人

구원 보은과 배신 최후로 공주와의 결혼 등으로 이어지는 서사구조는 목도령설화의, ,

이야기구조와 한층 더 접근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향도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본다 그러므로 한국의 목도령설화는 불교의 영향에서 산생된 것이며 전승과정.

에 중국의 영향도 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위의 두 가지 남매혼설화와 목도령설화가 각각 불교와 중국의 홍수설화와 관련된 이

야기라면 한국에는 또한 세계적 대홍수같은 흔적을 이야기하는 지명전설들이 많이 존

재한다 이런 전설들은 과거 홍수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기억을 상기시켜주며 다른.

홍수설화들이 자연스럽게 수용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해준다 물론 불경의, .

이야기와 관련된 것이든 중국의 홍수설화와 관련된 것이든 홍수설화는 한국에서 오랜

세월 유전되면서 한층 더 독특한 내용과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제 절 홍수설화의 유형2

홍수설화의 유형 분류 개관1.

설화의 분류는 설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류방법은 민담색인표이다 아르네는 핀란드의 전역에서AT .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년에 처음 민담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톰1910 .

슨은 이 분류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유럽의 자료들을 더 보충해서 년에1927

분류색인표를 출판하였는데 이것을 약칭 분류법이라고 부른다 민담 분류표는AT . AT

민담을 동물민담 보통민담 소화 형식민담 미분류민담으로 분류하고 분류번호를 부, , , , 1

터 시작해서 까지 설정해 놓았다 여기에서 동물민담을 앞에 둔 것은 토테미즘적2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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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동물민담 선행설에 근원을 두고 있다.

년에 중국 민속학자 이 인도 유럽민담형식1931 - (Some types of indo-鍾敬文 『

을 참조하여 개 항목으로 나열된European folk-tales) 44 中國民譚型式『  85)표를 작

성함으로써 민담분류방법론의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년에 독일학자. 1937

에버하르트 는 중국의 민담 화를 대상으로 중국민담의 분류(Wolfram Eberhard) 3000

를 시도했는데 그 특징은 를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인 분류안을 내놓은 것이다AT .86)

그는 동물민담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통민담과 소화로만 대분 하여 개의 유형2 246

을 나열했다 에버하르트 의 분류에서 중국 홍수설화는 다섯 번째. (Wolfram Eberhard)

항목인 창세 혼돈의 처음 열림 최초의 인간 에 속하고 상세분류에서는 번째에< > 47、 、

해당한다 여기에는 모두 일곱 가지의 홍수설화 유형이 기록되고 있는데 홍수 은 선에. 1

대한 보답으로 홍수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믿는 선택된 사람이나 가족이 살아남는 이

야기이고 홍수 는 어떤 신기한 동물이나 좋은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홍수가 발생하는, 2

경우이다 홍수 은 천상의 물그릇의 물이 흘러내려 홍수가 발생한 이야기이고 홍수. 3 , 4

는 사악한 부자에 대한 징벌로 홍수가 발생하는 것이고 홍수 는 잘못된 법술로 홍수, 5

가 발생하는 이야기 홍수 은 원인이 없이 홍수가 발생하는 이야기 홍수 은 금기를, 6 , 7

어겨서 홍수에 잠기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유형들은 대부분 홍수의 원인에 근거하여.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년에 미국적 중국학자 이 분류법을 도입하여 중국민담 분류색1978 AT丁乃通 『

인 을 작성하였는데 이때로부터 중국 민담분류도 국제적인 분류안과 궤도를 같이하기 

시작하였다 은 그의 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예언의. 825A*“丁乃通 中國民間故事類型『  

홍수를 닥치게 하다 라는 항목에 홍수설화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으며 중원의 한족에게서 늘 보이는 동물보은형 홍수설화이다.87) 이 유형은

대부분 내용이 대륙침몰신화 와 같으며 에버하르트의 유형과 대동소이한 것( )陸沉神話

으로 보인다.

또한 진건헌( )建阵 宪 은 홍수설화를 신예언형 뢰공복수형( ), (神諭奇兆亞型 雷公報仇亞

85) ( , 1985), p.342.鍾敬文民間文學論集 下卷 上海文藝出版社『  

86) , , , 1999.艾伯 中 民 故事 型 商 印『华 国 间 类  务 书馆

87) ,, ( , 1986), pp.243-244.丁乃通 中 民 故事類型 中 民 文 出版社『 国 间  国 间 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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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녀찾기형 남매개황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분), ( ), ( )型 天女亞型 兄妹開荒亞型寻

포 상황을 귀납하였는데88) 유형 분류는 비교적 타당하나 아직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으로 보고 있다.89)

일본의 경우에는 처음에 민담분류학자인 이 서구의 분류안을 따르지 않고柳田國男

민담을 완형민담과 파생민담으로 대분 하였는데 원칙적으로는 지리 역사적 방법을2

지지하나 발생순서로 동물민담을 앞에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무시했다. 關敬吾

는 민담의 세계성을 강조하여 아르네 톰슨의 분류안을 수용하면서도 일본민담의 특성-

을 살려 전체적인 배열은 동물민담 본격민담 소화로 구분했지만 대부분 민담은 기․ ․

능별로 묶어 소 항목들을 배열했다 이 후 또 의 이 새로. 稻田浩二 日本昔話 類型索引『  

작성되었는데 이 분류안은 유형분류와 모티프일람을 동시에 수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의의가 있다.90)

그리고 설화의 분류와 정리를 위해서는 모티프에 대한 분류도 필요하다 스티스 톰.

슨은 설화학원론『  91)에서 모티프 인덱스 전체를 신화적 모티프 동물 타부A. , B. , C. ,

마법 이상한 세계 도깨비 난제 현명한자와 어리석은 자D. , E. , F. , G. , H. , I.(×), J. , K.死者

속임 반전하는 운명 미래를 정함 우연과 운명 사회 포상과 벌, L. , M. , N. , O.(×), P. , Q. ,

잡힌 사람과 도망한 사람 몰인정한 잔혹함 생물의 특성 종교 성격R. , S. , T. , U. , V. , W.性

의 특성 해학 기타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각 장을 세분하였, X. , Y.(×), Z.

다 여러 장들은 신화적 초자연적인 세계에 관한 것으로 시작하여 뒷부분으로 갈수록. ,

현실적이고 해학적인 세계에 관한 것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장에서는 천지창조 삼라. A ,

만상에 관한 신화적 모티프를 취급하고 있고 장에서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원시적B

88) , , , 1996 3 .建 中 洪水神 的類型 分析 民 文 年 第 期阵 宪 ｢ 国 话 与 ｣  间 学论坛 

89) , , , , , 2004.鹿 鹿 百年 洪水神 硏究回 永超主 中 民 文化的 史 照 黑 江人民出版社「 『忆 来 话 顾｣ 阵 编 国 间 学术 观  龙

중국에서는 현재 개 민족에 여 편의 홍수설화들이 있으며 등 학자들이 구비문학영역에서44 500 建阵 宪

중요한 프로젝트중의 하나로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90) 김동훈 중국 조선족 구전설화연구 한국문화사, ( , 1999), p.214.『  

91) 스티스 톰슨 설화학원론 윤승준최광식 계명문화사, , , , 1992.  ‧

모티프는 전승 속에 살아남는 힘을 가진 설화 속의 최소의 요소이다 이러한 힘을 갖기 위해 모티프는 특이.

하면서도 뚜렷한 어떤 것을 지녀야 한다 타이프와 모티프는 일정한 연관성이 존재하지만 또한 분명한 구별.

도 존재한다 타이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구전설화이며 다른 설화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의미를 가. ,

지고 있는 완결된 설화라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다른 설화와 함께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충.

분히 구연 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타이프는 단 하나의 모티프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여러 개.

의 모티프로 구성될 수도 있다. pp.50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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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어느 정도의 관련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 즉 동물에 관한 모티프를 취급,

하고 있다 여기에서 홍수는 신화적 모티프인 지구의 재난 에서. A. <A1000~A1099 >

홍수 눈물이 일으킨 홍수 배가 터져서 일어난 홍수A1010. ; A1012. ; A1013 ; A1021

대홍수 돛단배로 벗어나기 방주에 탄 동물들 방주에서 파견된 새: ; A1021.1 ; A1021.2

정찰대 산에 올라가 홍수를 피하다 등으로 나타나 있다; A1022 .

총체적으로 홍수설화는 지구의 곳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홍수설화의 신화적 성격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설화 분류에서 기원담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홍수설화에서의 주요.

모티프는 홍수 홍수의 원인 돛단배 방주에 탄 동물 방주에서 파견된 정찰대 홍수를, , , , ,

피하는 산 등이 나타나 있다.

세계의 홍수설화는 대하 유역이나 섬에 사는 민족을 중심으로 분포되는데 각기 그

지리적 조건을 반영하여 대하유역에서는 큰비를 홍수의 원인으로 섬에서는 해수의 범,

람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다 세계의 수많은 홍수설화들은 어떤 하나의 체계로 유형을.

분류하기는 쉽지 않으나 주요하게 홍수발생의 원인에 따라 보편적인 유형을 대별하면

대략 다음의 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4 .

신의 징벌형 교만해진 인간을 징벌하기 위하여 신이 대홍수를 내는 형인데 세계적으:①

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그 전형적 예이다 그리고 이집트 바빌로니아 그리스 등의< > . · ·

홍수설화가 포함된다.

신의 예고형 신적인 존재가 먼저 홍수를 예언해주나 징벌이 없는 형이다 인도 페르: . ·②

시아의 전설이 이에 해당한다 인도전설에는 비슈누신의 화신인 뿔이 있는 소어의 예고에.

따라서 배를 만들어 난을 면한 마누라는 사람이 인간의 선조가 된다.

우발형 우발적인 사건이 홍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홍수를 일으키는 것은 이: 生靈③

기도 하고 개구리이기도 하여 반드시 신에 한한 것은 아니다 폴리네시아 호 주 남아메. · ·

리카의 미개인 사이에 널리 분포한다 소시에테 의 전설에서는 한 사람의 어부가 낚시. 諸島

로 루아하크의 머리를 걸었기 때문에 루아하크가 성이 나서 해수를 범람시켜 인간을海神

멸망시킨다.

치수형 중국의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홍수 그 자체보다도 치: ,淮南子 山海經④ 『 『  

수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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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이 세계 대홍수설화의 유형적 분류와 특성이라면 한국의 홍수설화는 이

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 한국의 홍수설화의 기존의 유형 분류 개관.

에 대해 살펴보고 홍수설화들의 다양성과 변이에 맞는 분류의 틀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유형 분류를 진행함으로써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 홍수설화의 유형 분류2.

한국에서 최초로 설화의 분류를 시도한 사람은 장덕순이다 그는. 三國史記 三  ․  

소재 문헌 설화의國遺事 東國與地勝覽 世宗實錄地理志 奎章閣圖書諸邑誌 ․   ․   ․   

분류에 이어 의 분류와 이란 글에서 구비설화를 포함한 설화의, 說話 韓國說話 槪觀｢ ｣

분류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년대 이후 한국 민담유형 연구에서 획기적인 업적. 70

을 쌓아올린 학자는 최인학이다 그는 민담의 국제성에 근거를 두고 큰 분류에서는 아.

르네 톰슨의 민담유형표 를 따르면서 동아시아 분류안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로써 한- .  

국민담과의 공통성과 한국민담 자체의 특성을 함께 부가할 수 있는 한국민담 분류표  

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92)

그리고 년에 조희웅이 한국설화 분류표 를 작성하여 한국민담을 부 항으1977 5 26  

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한국 민담분류 연구에서의 새로운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조희웅.

은 설화의 제 차적 분류로서 의 개 항목1 ( ) 5動 植 物譚 神異譚 笑譚 一般譚 形式譚․ ․ ․ ․

으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 차적 분류로 삼았다 본고에서 다, 26 2 .

루고자 하는 홍수설화는 내용상 두 번째 항목인 의 에 속한다 은.神異譚 起源譚 起源譚

우주 인류 국가 지방 기타 들의 신화 전설의 상당수를 포괄한다, , .習俗 事物 由來譚․ ․ ․ ․ ․

사실상 세계의 홍수설화는 신화시대부터 시작하여 우주의 재창조 인류의 재창조 국, ,

가 민족 나아가 씨족이나 마을의 유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망라하고 있어 신성한, ,

이야기이며 기원담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모티프의 분류에 대해서는 일찍 조희웅이 년에 의 에서1969 韓國 說話 硏究｢ ｣

92) 최인학 한국민담의 연구, , ( ), 1976.弘文堂 東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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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톰슨의 모티프 항목 배열을 참조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분류안을 제시한 적 있

다.93)

모티프 分類項目

여기서 는 톰슨의 모티프 인덱스에서 우주 창조에 관련하며 혹A , , ,創造主 神 半神

은 세계 창조 생물의 시초 동식물계를 설명해준다 그리고 조희웅의 분류에서는 우주, , .

의 생성과 자연 질서의 확립 인류의 시초 동식물의 형상과 성질의 기원 신앙, , , , ,創姓

풍습 등등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 홍수설화가 인류기원신화로서 시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모티프의 분류에서는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A .

한국에는 홍수와 관련된 설화들이 무수하게 많이 전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수설화.

는 전형적으로 인류재창조의 성격을 나타내지만 홍수 모티프를 중심으로 또 다른 많은

전설 민담들이 변이 전승되고 있다 최래옥이 지명유래설화 전국지명조사철 그리. , ,․ ․

고 본인의 조사 등을 토대로 개략적으로 작성한 홍수설화 분포도 를 보면 남한의‘ ’ , 98

개 이상의 지역에서 천지개벽과 같은 홍수 혹은 해일에 관련된 설화가 전승되고 있는

93) 조희웅 한국 설화의 연구 국문학연구 제 집, , 11 (1969.12), p.31.「 『｣  

項目 조희웅 Thompson 項目 조희웅 Thompson

A

B

C

D

E

F

G

H

I

J

K

L

M

起源

誕生

禁忌

變身

呪物

異界

超人

才技

×

低能

智略

幸運

豫言

Mythological Motifs

Animals

Tabu

Disenchantment

The Dead

Marvels

Ogres

Tests

×

The Wise and Foolish

Deceptions

Reversal of Fortune

Ordaining the Future

N

O

P

Q

R

S

T

U

V

W

X

Y

Z

致富

×

人倫

應報

捕獲

退治

猥褻

×

宗敎

結婚

異助

語文

虛風

Chance and Fate

×

Society

Rewards and Punishment

Captives and Fugitives

Unnatural Cruelty

Sex

Homily

Religion

Traits of Charactor

Miscellaneous Group of
Motifs
×

Hum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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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되어 있다94) 그만큼 한국인들이 홍수에 관해 깊은 인식과 기억을 동반하는 독.

특한 체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홍수설화가 어떻게 전승 변이의 과정을 거치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서 한국의 홍수설화를 수메르 바빌론 그리고 성경 등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세계의,

홍수설화와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최래옥은 의. Funk & Wagnalls Standard

dictionary of folklore, mythology & legend 라는 책에 근거하여 세계보편의 홍수설

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가지의 단계로 분류해 놓았다15 .95)

인간타락①

신의 진노②

구원가족③

살 방도 배마련,④

식량준비⑤

물로 징벌⑥

물로 세상파멸⑦

인간시조 구원⑧

동물시조 구원⑨

산위 착륙⑩

새를 내보냄⑪

예배드림⑫

신의 축복⑬

인간존속방법⑭

증거 조개흔적 신앙 풍습 관념 함몰( , , , , )⑮

이상과 같은 단계에서 한국의 홍수설화는 여러 갈래로 전승 변이가 나타나는데․

첫째로 인류기원의 신화적 성격을 띤 홍수설화인 남매혼설화로부터 전쟁남매혼설화,

지역남매혼설화 등 근친상간과 관련된 전설 민담들로 다양하게 전승 변이되며 전국, ․

94) 최래옥교수가 작성한 홍수설화 분포상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8), (15), (13), (7), (4), (7), (23),

경남 제주 합계(20), (1). 98.

95)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 , 1990),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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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위의 단계에서 가 이에 해당. (1), (3), (4), (7), (8), (10), (14)

한다.

둘째로 홍수의 재난에 대한 인류의 기억과 남매의 근친상간이 파편으로 남아 지명전

설로 전해지고 있는데 고리봉전설 행주형 전설 홍수로 떠내려 온 산 전설과 달래고, , < >

개전설 등이 전국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과 가 여기에 해당한다(7) (15) .

셋째로 홍수의 발생원인에 치중하여 악인징벌의 불교적 색채가 가미된 장자못 전설

과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전설 등의 전국적인 이야기군을 형성한다< > .

등의 단계가 여기에 속한다(1), (2), (3), (4), (6), (8) .

상기의 홍수 모티프가 들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우선 장르적으로는 신

화 전설 민담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구조적으로 보면 홍수의 원인 과정 결과 등 어, , , ,

느 한 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홍수설화들이 그만큼 인간의 삶과.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서사기능을 가지고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서로 다른 서사양식의 외피 속에 변하지 않는 신화적 핵심원리와 구조를 간직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다양한 변이양상을 가지고 있는 홍수설화에 대해 학자마다 보는 시각이 다름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최래옥은 한국의 홍수설화를.

남매혼형 목도령형 광포전설형 장자못전설형 대홍수전설형 등 가지 유형으로 나누, , , , 5

었고96) 박정세는 물에 잠긴 산들의 이야기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 물 비 로 심판, , , ( )

받는 이야기 등 세 가지 중심적인 유형을 밝혔다97) 그리고 천혜숙은 홍수로 인한 지.

명유래형 홍수로 떠내려온 산 섬 형 형 마을형 홍수로 못이 된 마을형 홍수와, ( ) , , ,行舟

남매혼형 홍수와 목도령형 등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6 .98)

현재 전승되고 있는 여러 홍수설화를 보면 한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모티프들이 있

고 또 이야기 상호간에 이런저런 모티프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

홍수설화들을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위에서 나.

뉘어 진 유형들을 보면 나름대로 인류기원의 중심적인 유형들과 홍수원인에 치중한 징

96) 최래옥 앞의 논문, .

97) 박정세 한국 홍수설화의 유형과 특성 신학논단 연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 ( ), , 1995.｢ ｣   

98) 천혜숙 이야기의 와 그 설화문학연구 하 단대출판부, , ( ), , 1998.洪水 硏究史 神話學的 展望｢ ｣   



- 45 -

벌의 유형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광범위한 홍수설화들을 충분히 포함하여 분류된 유

형이 아니다 필자는 상기의 홍수설화에 대한 유형분류를 토대로 한국 홍수설화에 대.

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홍수가 인류의 서사문.

학에서 지니는 여러 가지 상징과 가치체계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홍수설화들은 그 발생 원인과 결과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변이와

변종이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홍수과정에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홍수의 결과에 따른 두 가지 유형 즉 홍수유민의 상황과

홍수 후 지리적 증거물 그리고 홍수의 원인을 중심으로 신과 인간의 갈등 등을 기준,

으로 분류의 틀을 세우고자 한다.

우선 홍수유민의 이야기로서 전형적인 홍수설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인류기원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남매혼형 목도령형을 두어 하위유형으로 다루려 한다 여기서 전, .

쟁남매혼형은 지역씨조형을 포함하여 남매혼형의 변이로서 전쟁과 결합되어 시대적 변

이가 뚜렷한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남매혼유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려고 한

다.

다음으로 한국적 지형특성을 나타내며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고리봉형 행주,

형 홍수로 떠내려 온 산 형 달래고개형 등 전설은 홍수와 관련되거나 홍수설화의, < > ,

흔적을 나타내는 이야기들인데 크게는 지명유래담으로 이 세 유형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세계의 홍수설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홍수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신의 분노

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한국에서 이런 신의 심판과 징벌로 나타나고 있는 자료는 전국

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장자못형 전설과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 >

설이다 이 두 유형은 악한 인간에 대한 징벌로 마을을 홍수로 잠기게 하는 이야기인.

데 신과 인간사이의 갈등과 구원문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크게 악인징치담이라 부

르고자 한다 장자못형 전설과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설 이 두 이. < >

야기는 비록 서사구조상 같은 형식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중점이 각기 전자는

금기위반에 후자는 예언의 실현에 있다, .

상기의 분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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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결과-- 홍수유민이야기 인류기원담-_________A.

남매혼형 설화①

목도령형 설화②

홍수 결과 지리적 증거물 지명유래담-- -___________B.

고리봉형 전설①

행주형 전설②

홍수로 떠내려 온 산 형 전설< >③

달래고개형 전설④

홍수 원인 신과 인간의 갈등 악인징치담-- -________C.

장자못형 전설①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②

전설

위 도표를 요약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홍수 모티프가 들어간 이야기들을 크게 세 가

지 인류기원담 지명유래담 악인징치담 등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다시 남매혼형 목도, , ,

령형 고리봉형 행주형 홍수로 떠내려 온 산 형 달래고개형 장자못형 돌부처 눈, , , < > , , , <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등 설화로서 하위유형을 설정했다 여기에서 신화성이 제> .

일 짙은 것은 인류기원담이며 이 인류기원담은 전 세계의 재난을 의미하는 대홍수설,

화의 분포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을 지니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종래의 홍수설화의 개념이 인류기원적인 성격이었다면 본 논문에서의 홍수설화의 의

미망에 들어가는 홍수가 들어간 이야기들은 이야기의 구전 과정에서 외적인 요소와 내

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다양한 유형의 이야기를 산생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홍.

수 모티프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 상징의 의미는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변

이의 과정에서도 일정한 의미의 지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상기 유형 분류는 기존의 전통적인 홍수설화의 개념을 벗어나 홍수 모티프가 들어

있는 모든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홍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야기군들의 상징체계

와 그 의미를 탐색해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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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홍수설화 분류에 따른 상징체계와 의미3

홍수는 우리 지구에 인간이 탄생해서부터 인간의 생활과 정신적 삶에 끊임없이 영향

을 끼쳐왔다 그리하여 머나먼 신화의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홍수 모티프는.

서사문학에 하나의 중요한 정신사적 궤적을 남기며 다양한 변이와 발전을 거듭해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수설화가 지닌 독특한 상징체계는 수많은 시간을 경과하면서 그.

원리와 성격을 드러낸다.

본 장에서는 전반 홍수설화에 대한 분류에 근거하여 각 유형의 홍수 모티프 및 관련

신화 모티프들이 지닌 상징을 상세히 분석하여 홍수를 둘러싼 다양한 상징체계와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밝혀내는데 중점을 둔다.

제 절 인류기원담 홍수설화의 상징1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홍수설화가 인류기원의 성격을 띠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세계의 가장 전형적인 홍수설화들이 바로 홍수로 인한 인류의 멸망과 세계의.

재개편 이로 인한 인류의 재창조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주요 모티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홍수는 세계의 창조와 인류의 재창조 양쪽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

그러나 같은 인류기원담이면서도 동양과 서양은 서로 독특한 인류기원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를 보면 홍수 후 신의 선.

택을 받은 선량한 노아가족만이 기타 동물들과 함께 살아남아 이 세계를 다시 이어나

가며 신은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내려준다 그러나 동양.

에서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남매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두 사람이 결혼하여

이 세상의 인간을 다시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과 근친상간이라는 주제가 이야.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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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중심을 이루어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의 연구과제로 되어왔다.

같은 홍수설화로서 서로 다른 이미지와 상징을 표현하는 동서양의 홍수설화들은 그

이야기 속에 풍부한 문화적 상징성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동서양이 부활.

또는 재생신화에서 갈라져 나오는 사상체계이다 서양의 경우 신의 죽음은 반드시 피.

할 수 없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노자 장자 및 도가의 경우에 죽음은 단지 자연의 뿌‘‧

리로 돌아감 에 불과하므로 결코 고난을 겪고 구원을 받는다는 함축된 의미가 존재하’

지 않는다.99) 이렇게 중요한 차이에서부터 출발하여 인류기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홍

수설화에는 동서양의 문화와 민족간의 인식체계가 차별화되어 나타난다.

인류기원담의 홍수설화들은 남매가 모두 인류의 시조가 되거나 성씨의 시조가 되었

다는 공통적인 모티프를 가지고 있으며 홍수 후의 인류기원설화는 인류시조와 씨족시

조로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시조기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

남매혼형 설화1.

남매혼형 설화는 세계의 홍수설화와 가장 근접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남매혼이라는

독특한 인류기원 양상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동아시아 남매혼설화 연구에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남매혼설화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중점적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

선 손진태는 최초로 남매혼의 기원문제를 다루었고 최래옥은 남매혼과 달래고개설화의

상관으로 시작하여 천의 시험과 성과 윤리의 문제를 담론했으며 나경수와 천혜숙 그리

고 조현설 등은 남매혼설화의 신화적 성격 및 전승과 변이에 관해 체계적인 논의를 시

도한 바 있다.100)

99) 노자와 신화 노승현 문학동네, ( , , 2003), p.161.叶舒 『宪  

100) 나경수 남매혼설화의 문학적 검토 어문논총 제 호 전남대 어문학연구회, , 9 , , 1986.「 『｣  

남매혼설화의 신화론적 검토 한국언어문학 제 집 한국언어문학회______, , 26 , , 1988.「 『｣  

천혜숙 남매혼신화와 반신화 계명어문학 제 집 계명어문학회, , 4 , , 1988.「 『｣  

홍수설화의 신화학적 조명 민속학연구 제 집 안동대 민속학과______, , 1 , , 1989.「 『｣  

조현설 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 남매혼 신화와 근친상간금지의 윤리학 구비문학연구 제 집, (1)- - , 11 ,「 『｣  

한국구비문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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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경수 천혜숙 등의 연구는 남매혼신화의 신화적 성격에 주목하였고 손진태와,

최래옥이 홍수전설로 규정했던 것을 신화로 규정함으로써 장르론이 제고되었다 나경.

수는 남매혼설화의 신화적 성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홍수 모티프의 신화적 상징성에

주목하여 홍수에 휩쓸림을 난장이라는 신화 제의적 상징으로 이해함으로써 남매혼설화

를 신화적 의미의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

남매혼설화는 최초의 기원 또는 창조를 말하는 신화 일반의 성격에 부응할 뿐 아니라 조

상이 되는 설화인물의 성격이 남매를 조상신으로 간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이는 설화 표면에 신이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위업에 의해 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신화의 한 유형을 쫓고 있다고 판단된다 남매혼설화의 자료들이 성씨시조.

의 이야기란 점에서 이들은 충분히 신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101)

아울러 남매혼설화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는 천혜숙에 이르러 한층 정리된다.

남매의 결혼으로 인류가 비롯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천혜숙은 완전한 하나 로의 통합‘ ’

이라는 신화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남매란 원래 하나인 부모에 근원을

두고 분화된 양태이므로 이들의 결합은 바로 신화적 시원의 상태로 회귀함을 의미한다

고 했다.102)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남매혼설화에 대해서 조현설은 신화에서의 남매혼이

금기를 넘어 새 세상을 이루는 카오스 윤리학 을 보인데 비하여 후대의 사적 전개는‘ ’

근친상간 금지라는 코스모스의 윤리학 을 덧씌워 그 전복적 힘의 말살을 시도하는 쪽‘ ’ ‘ ’

으로 이루어져왔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오이디푸스를 뒤집고 넘어서는 전복의 체계. ‘

로서의 윤리학 으로 마무리 되는 이 논의는 동아시아 각국 신화에 대해서 신화를 매개’

로 먼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는 문화적 체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점에서 다분

히 시사적이다.

여기서는 남매혼설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몇 가지 신화적

모티프를 중심으로 남매혼의 상징체계를 분석하며 홍수남매혼의 문화상징을 중국 및

서양의 홍수설화와의 비교 속에서 더 한층 규명하고자 한다.

101) 나경수 앞의 논문, , pp.198-204.

102) 천혜숙 남매혼신화와 반신화 계명어문학 제 집 계명어문학회, , 4 ( , 1988), p.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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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구를 위해서 이들 설화의 줄거리를 단락별로 항목화해 보면 아래와 같다.

옛날에 큰물이 나서 세계가 바다로 변하고 남매만이 살아남다, .①

두 남매가 높은 산의 봉우리에 정착하다.②

종족번식을 위해 결혼하기로 한다.③

여동생은 암망 구멍 뚫어진 편의 맷돌 을 굴려 내리고 오빠는 수망을 각각 굴려( )④

내린 후 하늘에 기도하다 혹은 청솔가지에 불을 붙이거나 피를 합친다.( )

암망과 수망이 합해지다 연기가 공중에서 합하다.( )⑤

하늘의 뜻을 알고 둘이 결혼하여 인류의 시조가 되다.⑥ 103)

위의 서사단락에 내포된 의미들을 아래의 몇 가지의 서사소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산봉우리1)

세계 보편의 홍수설화에서는 홍수를 피하는 수단으로 주로 배가 등장하며 배를 주조

하는 과정 또한 상세하게 나온다 여기서는 배가 우주축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남매혼형 설화에는 두 남매가 살아남는 방식이 산에 올라가.

는 것이다 구원의 도구가 따로 나타나지 않고 산이 구원의 매체로 우주축으로 작용한.

다 그만큼 한국인의 마음속에 산이 그 어떤 홍수에도 끄덕하지 않는 희망과 구원의.

상대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배와 산이라는 다른 매체일지라도 우주축.

과 세계중심의 상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엘리아데에 의하면 산은 세계의 중심을 구현하고 있다 신화적이든 실재적이든 세계.

의 중심에 있는 이와 같은 산은 많은 문명에 존재하고 있다 인도의 메루 산 이란의. ,

하라베레자이티 산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적인 국가의 산 대지의 배꼽 이라고 불리는, ‘ ’, ‘ ’

팔레스타인의 게리짐산 등이 그러하다 성스러운 산은 지상을 천상하고 연결시키는 세.

계축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에 닿아 있고 따라서 세계의 가장 높은 지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

103) 손진태 앞의 책, ,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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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여서 노아의 홍수에도 가라앉지 않았다고 한다.104)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골고다는 우주산 정상에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신앙은 모두 동일한 깊은 종교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즉 우리의 세계 는 천상에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우. ‘ ’ ,

리가 있는 곳에서 하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땅이고 따라서 우,

리의 세계는 높은 장소라고 한다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종교적 개념은 우. ‘

리의 것 이 특권적인 지역을 우주산의 정상에 투사함으로써 표현되는 것이다’ .105)

한국의 남매혼형 설화에서 높은 산은 신성한 장소이며 남매를 속세의 인간에서 하늘

의 선택을 받은 인간으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킬 사명을 가진 성스러운 인간으로 만,

드는 통과의례적 장소이다 홍수가 닥친 후 세계의 희망이며 중심으로서 신과의 교류.

가 가능한 장소로서 그 구원의 의미와 재생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보다 산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다.

종교적 인간은 존재를 갈망한다 이런 갈망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명되는데 성스러.

운 공간의 영역에서 가장 명료하게 표명된 것은 종교적 인간이 실재의 핵심 세계의,

중심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우주가 출현하여 사방으로 뻗어.

가기 시작한 지점 또한 신들과의 교류가 가능한 곳 간단히 말하면 신들과 가장 가까, ,

운 곳에 머물고자 노력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상징은 국가 도시. , ,

사원 궁전뿐만 아니라 떠돌이 수렵민의 천막 유목민의 유르트 정착 농경민의 집과, , ,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 주거의 형성 원리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인간은 모. ,

두 세계의 중심에 그리고 동시에 절대적 실재성의 연원에 신들과의 교류가 보증되는, ,

입구에 가능한 한 몸을 가까이 두려고 한다.106)

중국의 남매혼설화에도 남매가 정착하는 곳이 산으로 나와 있으나 그 전에 구원의

도구는 따로 나온다 중국의 남매혼설화에서 구원의 도구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배도 있고 산도 있고 호로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호로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중국 남매혼설화에서 홍수를 피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는 호로. ․

북 나무상자 나무통 배 등 고사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특,․ ․ ․

104) 미르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이은봉 한길사, ( , , 2003), p.67.『  

105) 위의 책, p.68.

106) 위의 책,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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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호로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107) 여기서 호로는 홍수를 피하는 도구로 사

용되기도 하고 동시에 인류의 시조가 재창조되기도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호로는 배.

에 비해 더욱 원시적인 면모에 가까운 것으로 이것은 중국의 남매혼설화가 더 원시적

인 면모를 보여주는 일면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홍수설화 속에서 호로는 홍.

수를 피하는 도구이면서 또한 인류 재생과 연관되기 때문에 창세기 에서의 노아의, ｢ ｣

방주처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 요소이다 호로는 일찍부터 중국에서 광범위.

하게 생산되었고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물건으로 호로를 이용해 물에

뜨고 강과 바다를 건너거나 고기를 잡던 실생활의 경험 그리고 속이 비고 가볍고 방, ,

수가 되고 물에 뜨는 호로자체의 특성이 있었기에 홍수설화에 호로가 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108)

한국의 경우에 산은 신과의 교류를 위한 장소로서 동양에서는 영웅의 탄생이나 신이

강림할 때 자주 등장한다 남매혼형 설화에서 남매가 홍수로 산에 정착하는 것은 한국.

인의 산에 대한 깊은 숭앙의식과 연관되어 있으며 신과의 교류가 가능한 곳이므로 이

신성한 공간에서 남매는 인류를 존속하기 위한 결혼을 하게 된다.

근친상간2)

큰물이 나서 바다로 변했다는 것은 신화적 의미로는 원초적인 카오스로의 회귀이다.

107) 는 개의 홍수설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홍수를 피하는 도구로 호로 박 북 절구 나무통49聞一多 ․ ․ ․ ․ ․

침상 배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 중 자연물인 호로 와 박 은 전체의. ( ) ( )葫盧 瓠 瓢瓜 瓜 仙瓜 黃瓜 南瓜․ ․ ․ ․ ․ ․

를 차지하며 인조 기물 북 절구 나무통 침상 배 은 를 차지한다 일곱 가지 도구의 총수57.2% , ( ) 41.8% .․ ․ ․ ․

인 건 중 호로는 건을 차지하여 전체 홍수를 피하는 도구 중 으뜸이 되며 그 중 박 은 동남아 지역35 17 , ( )瓜

에서 호로와 동의어이므로 호로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聞一多 伏羲考 中國神話學文論選「 『｣

참조, p.752, .翠 上 表二 

108) 전경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 , 2001), pp.9-28.中國 葫盧神話 硏究「 ｣

그러면서 인류를 전하는 재료로서의 호로는 고대인의 호로 신앙과 생육관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여성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모계씨족사회에서 여성의 생식능력은 신비한 힘으로 간주되.

어 여성은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이 신격화된 산물이 바로 모체 숭배이다 이 때, .

번식력이 탁월하고 임신한 여성의 배를 연상시키는 호로가 모체 숭배의 상징물이 되어 만물에 영혼이 있,

다고 믿은 고대인들에게 인간이 호로에서 나왔다는 원시적 관념을 낳도록 하였으며 결국 인류 또는 민족의,

기원 문제를 푸는 열쇠를 제공하였다 이런 원시 관념은 홍수설화에서 남매가 호로 안에서 물 위를 떠다니.

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 속의 태아가 양수에 떠있는 것과 흡사하며 홍수를 겪고 호로에서 남매가 세상 밖으,

로 나오는 것과 자궁 속에 있던 태아가 태어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창조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통하

는 것이다 전경렬 위의 논문. , , p.48.



- 53 -

바다는 물중에서 신화적 관념을 가장 크고 뚜렷하게 구현해 준다 바다는 모태의.原水

상징이다 이것은 세상의 파멸과 죽음을 의미하면서도 어떤 새로운 세계로의 창조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더구나 바다 속에서 남매가 살아남았다는 말은 양성원리의.

창조와 근친상간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 이야기의 서사발전에 아주 흥미 있는 단초

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홍수로 인간이 멸망하여 오직 남매만 남게 되었으므로 인류는 멸종위기에 처한다.

이리하여 남매간의 결혼은 불가피하게 되는데 홍수는 바로 이 남매의 결혼 즉 근친상

간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이때 남매는 결혼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

남매는 이미 근친혼금지라는 내면화된 금지의 입법체계에 속해있었기 때문이다 금지.

가 없으면 번뇌도 없다 홍수의 결과로 발생한 두 번째 인류기원의 의미는 이 금지와.

입법의 체계 안에 있다 남매 금혼은 인류학 혹은 신화학이 말하는 금기 의 일종이다. ‘ ’ .

레비 스트로스는 야생의 사고 를 통해 이 금기의 문제를 특히 근친혼을 금기시하는- ,  

토템제도의 문제와 연관지어 금기를 내함한 토테미즘이야말로 자연과 문화의 문턱이,

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레비 스트로스에게 토테미즘은 단지 하나의 논리구조에 그. -

치지 않고 행위를 양식화하고 행위를 명령하는 윤리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에는 결혼 가능 불가능이라는 규칙으로 이루어진 친족체계가 존재하는데 결혼이-

불가능한 것은 토템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동일 토템 내부에서 여성은 교환되지 않는.

다 한 사회구성체는 이런 토템제도를 통해 균형 혹은 질서를 조절하는 것이다. , .109)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 구조는 난혼에서 벗어난 족외혼 특히 근친상간의 금지 등에

서 나타난다 근친상간의 터부는 자연 즉 난혼을 벗어나 문화적 생활양식을 이룩하는.

인간관계를 출현케 한 근본적 규율이 된다 그러나 남매혼형 홍수설화에서 남매의 근.

친혼은 이런 토템제도나 친족체계를 벗어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극한 상황이 제기되.

기 때문이다 즉 인류의 멸망이다 가족이나 인간관계는 인류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

것이기에 인류의 멸망 앞에 이 근친혼의 금기는 힘을 잃게 된다 이렇게 남매혼형 홍.

수설화에서 대홍수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근친혼의 금기가 아니라 이 금기를 넘어

서려는 합법적 이유이다 즉 대홍수로 인한 인류의 멸망이 바로 그 이유가 된다 이런. .

109) 조현설 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 남매혼 신화와 근친상간금지의 윤리학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 (1)- - , 11 (｢ ｣   

국구비문학회, 200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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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서 남매는 자신들의 신분을 떠나서 인류를 이어가야할 사명감이 더 크

므로 개인적인 윤리보다는 전 인류를 위한 사명감을 택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

양 문화권의 개인주의적 세계관과 동양문화권의 전체주의적 세계관의 차이를 보아내게

된다.

동양에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에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다 따라서 동양의 덕.

은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고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부대의 수행에 책임지는 훌륭한 군

인의 덕과 비슷하다 부단히 자신을 비우고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 그럼으로써. ,

신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신과의 합일을 이룩하는 것은 동양적 사유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110) 이렇게 자신을 신성화시켜 신과의 합일을 이룩함으로써 자신과 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여기서 남매가 결혼하는 과정의 사유가 함축되어있다, .

그리고 근친상간111)중에서 왜 생존자가 하필이면 남매냐 하는 물음은 신화적 차원

에서 해석이 가능해진다 신화적 인물로서 취해진 남매라는 특수한 인격체는 쌍둥이.

남매와 일치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즉 이들이 남매인 한에 있어서는 자웅동체 또.

는 우주란과 같은 존재로서 해석되며 동일한 자궁 속에 위치한 미분화의 로서의太素

자격을 지니는 것이다.112) 여기에서 남매란 단순한 인격적 개체로서가 아니라 신화구,

조상 인류를 재창조해야 하는 신성한 사명을 가진 신화적 인격이다 남매는 단순히 인.

륜적 관계로서의 남매가 아니며 그들은 서로 일련의 서사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상

창조에 기여하는 잠재적 원형적 인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홍수설화에서 이런 특수.‧

110) 조지프 캠벨 신화와 함께 하는 삶 이은희 한숲, ( , , 2004), p.95.『  

서양에서도 근친상간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홍수설화에서 근친상간의 모순을 극대화시키지 않는다 홍수.

로 인간이 멸망하고 선택받은 사람이나 가족이 남아서 인류를 계속 번성시켰다는 것으로 홍수에 중점을 두

고 인류를 존속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구약성서 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의 경우를 보면 하. < >『  

나님의 심판으로 아버지와 두 딸이 살아남는다 이에 두 딸은 인종이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 아버지에게 술.

을 먹이고 동침을 한다 두 딸은 종족유지라는 인간본능에 의해 술을 중개자로 하여 윤리의 벽을 깨고 있다. .

술이 이성도 감각도 흐릿하게 하며 의식을 잃게도 한다는 기능을 빌어 인륜과 천륜 사이에 술을 매개로 부

녀간의 성적 관계가 맺어진다 말하자면 근친상간 금지라는 인륜과 종족유지라는 천륜 사이에 어떤 매체를.

개입시켜 충돌을 이완시키고 나서 천륜을 성취하는 것이다 한편 술이 그 중재자로 가능했던 이유는 알코올.

이 불타는 물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 두 딸은 각각 아들을 낳아 그들은 모압족과 암몬족의 조상이 된다. .

나경수 남매혼설화의 문학적 검토 어문논집 제 집 전남대 어문연구회, , 9 , , 1986, p.258.「 『｣  

111) 근친상간의 문제에 포괄되는 남녀관계는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오빠와 누이 혹은 누나오 동생의 관, ,

계가 포함된다 아버지와 딸의 근친상간은 폴리네시아에 어머니와 아들의 근친상간은 인도네시아에 사례가. ,

많으며 남매의 근친상간은 중국 서남지역 소수민족이나 한국 오끼나와 일본 등에서 일반적이다 조현설, , , . ,

앞의 논문, p.2.

112) 나경수 한국의 신화연구 교문사, ( , 1993),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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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물을 설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남매가 미분화의 상태이기 때문에 곧 카

오스라는 상태와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홍수설화가 가지는 태초의 원형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서사체계는 우주기원의 서사체계와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 하늘과 땅이 맞붙어 한덩어리로 있던 상태에서.

그것이 분리되면서 천지가 열렸듯이 남매혼을 통한 인류기원에서 남매는 플라톤의 原

과 같은 존재이며 이는 태초의 원형질적 상태를 지시하는 설화적 전형일 수 있人

다.113)

그러므로 창조의 분리는 또다시 통합을 지향하며 남매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분리

후 재기되는 통합을 가리키고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음양론적 원리를 지닌다 이렇게.

천지가 원래 하나의 덩어리였다는 천지분리신화의 나 남녀가 본래 한 몸이었다는太素

자웅동체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를 위한 분리와 결합에서 재융합이 근친상原人

간일 수밖에 없으며 근친상간은 분리된 생성의 두 원칙이 분리 이전의 양성적 존재 형

식 곧 자웅동주의 조건을 회복하고 융합을 재연하려는 움직임이다, .114) 그러므로 근친

상간은 필연적이며 이 필연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남매는 천의 시험을 거친다.

천의 시험4)

남매의 천의 시험은 여러 가지로 진행된다 여동생은 암망을 굴려 내리고 오빠는 수.

망을 각각 굴려 내린 후 하늘에 기도하거나 청솔가지에 불을 붙이거나 피를 합친다, .

서양에서는 홍수원인에 신이 직접 개입함으로 이런 천의 시험이라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의 시험은 참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성적 결합의 상징과 더불어 천.

인합일의 경지를 창조하는바 이런 신비체험은 동양의 종교적 사유와 맞물리게 된다.

우주론의 측면에서 말하면 그것은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의 나누어지지 않는 혼돈된 하

나의 상태를 가리키며 심리학의 측면에서 말하면 그것은 신비한 체험이다, .115) 동양적

종교에서 인간과 신은 때에 따라서 의 합일의 경지를 이룩하는 것이고 서양은梵我一如

113) 나경수 앞의 책, , p.313.

114) 심치열 앞의 논문, , p.174.

115) 앞의 책, , p.207.叶舒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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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신과 인간의 관계는 합일될 수 없는 절대적 타자관계이다.

그러므로 같은 홍수설화에서도 신과 인간의 관계는 동양과 서양이 뚜렷한 구별을 가지

고 천의 시험은 동양 홍수설화에만 있는 독특한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남매가 결혼을 전제로 한 이 천의 시험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자료에 따라 차이를 보

이는데 전형적인 것이 맷돌 연기 그리고 피이다 맷돌은 우주적 상징으로서 변화시키, , .

는 것 숙명을 뜻한다 창조세계를 만들어내는 우주의 맷돌은 아랫돌 이 대지 회, . ,下石

전하는 윗돌 이 하늘인데 곡식의 풍요와 관계되며 바퀴를 나타내기도 한다 북유, .上石

럽의 신화에서 맷돌은 회전하는 우주를 상징한다.116)

그리고 연기는 불을 피워 산생되는 것으로서 융에 의하면 불은 정신과 사랑의 원형“

적 심상이다 그것은 덥혀주고 빛을 주는 그 자체에서 탐욕적이고 위험스런 심적 에너.

지의 커다란 상징들 중의 하나”117)라고 하였다 또한 새 불 의 점화는 입문 의식에서. ‘ ’

각별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것은 탄생이나 부활과 동일시되며 미개사회에서는 성교.

에 의한 창조와 동일하게 여겨진다.118) 그리고 결혼식이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에서

사람이 횃불을 드는 것은 불의 생성력을 상징한다 힌두교에서 불꽃과 연기 기둥은 세.

계 축을 나타낸다 불을 지피는 것은 창조의 행위와 제물을 바치는 공양에 의한 통합.

과 재통합의 행위를 재연하는 것이다.119) 즉 우주 창조의 의례를 반복하는 것으로 죽‘

음 과 부활 새로운 탄생 새로운 인간 으로의 전환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 ’, ‘ ’, ‘ ’ .

이렇게 불을 피우고 소원을 비는 것은 일종의 재생을 위한 상징적 행위이다 그러므.

로 여기서 남매는 상징적인 죽음을 거치며 남매라는 사회적관계의 제약을 초월하고 다

시 남자와 여자라는 새로운 존재의 신분으로 태어나며 신성을 획득하게 된다 불을 피.

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정신과 사랑의 원형적 심상으로서 생명력의 상징이고

창조의 세계축이며 남매의 정화된 혼의 재생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으로 우주창조의,

맷돌의 상징원리와 같다 피 섞기도 역시 각기 남동생과 누이를 대표한다 즉 남매의. .

피 섞음은 남매의 결합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 섞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

116) 진 쿠퍼 앞의 책, , p.212.

117) 아지자 올리비에르 스크트릭 문학의 상징 주제사전 장영수 역 문예중앙 년 가을호 별책부록, , , , ( , 86 ),『  ｢ ｣

p.139.

118) 미르치아 일리아데 영원회귀의 신화 심재중 이학사, ( . , 2003), p.77.『 』

119) 진 쿠퍼 앞의 책, , pp.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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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0)

음양을 상징하는 맷돌이 각각 산 아래로 굴러내려 교묘하게 합치된다는 것 또는 연,

기가 공중에서 합치되거나 피가 합치된다는 것은 하늘의 뜻으로서 남매의 결혼을 허락

한다는 묵시적인 태도로 보인다 즉 천의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남매의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홍수라는 인류의 재난 앞에서 남매의 근친상간은 신성한 창조행

위로 허락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남매는 이렇게 인간인 남녀의 결합으로 새로운 인간세상을 만들어 간다 즉 양성의.

결합이 창조의 원동력임을 암시한다 대홍수 속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매는 음과 양.

이라는 양성원리로서 이 세상의 인류를 새롭게 창조해나가며 이런 양성원리로서의 인

간창조는 신의 시대가 아닌 인간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며 만물을 생성하는 음양의 법칙

을 보여주기도 한다.

인류시조5)

한국 남매혼형 설화는 남매가 천의 시험을 거쳐 결혼하고 인류의 시조로 된다 그런.

데 중국의 남매혼설화에서 인류가 번영하게 되는 방식은 보통 호로에서 살아남은 남매

가 낳은 자식이 인류를 번성시키거나 또는 남매가 비정상적인 고깃덩어리를 낳고 그,

조각이 각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121) 즉 비정상적인 고깃덩어리를

낳는다는 것이 한국과는 다르다 고깃덩어리는 신화에서 혼돈 자루를 상징하며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혼돈은 모든 것이 분별없는 상태이며 한데 어울려.

있는 형태를 말한다 중국은 다민족국가이며 수십 개의 민족은 모두 이 고깃덩어리가.

잘게 찢어진 후 땅에 떨어져 각각 생겼다고 했다 이것은 땅에 대한 숭배의 흔적이며.

다민족국가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다.

남매혼의 홍수설화를 보면 총체적으로 신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구원의 뜻.

이 강조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자연의 재난과 투쟁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120) 나경수 앞의 책, , p.236.

121) 고깃덩어리 혹은 사지가 없는 모양의 것 등 비정상적인 태아는 흔히 혈연혼 근친상간 에 대한 질책으, ( )冬瓜

로 해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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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설화 속의 생존자에게는 인류를 존속시키는 과 혼인을 뜻하는 성욕 그리고 문명性

을 계속할 도구의 등의 의미가 부여되며 근친혼의 윤리제도 등 인류의 존속에 관所持

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홍수와 인류기원이라는 두 주제를 놓고 보면 세계의 홍수설화와는 다른 한국

과 중국의 남매혼설화의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세계의 홍수설화는 홍수와 인류 기원.

중에 인류 기원 부분보다 홍수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122)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인

간의 죄가 문제된다 이로써 인간에 대한 홍수로의 징벌이 강조되고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후세의 인류를 이어간다는 내용이라면 한국과 중국의 남매혼설화는 홍수원인

보다는 인류기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남매혼설화에서 인류의 재.

생 부분을 보면 홍수에서 살아남은 남매가 인류를 이어가야 하는 의무와 근친상간에,

대한 갈등을 겪다가 천의 시험을 거쳐 결혼을 한다 특히 중국은 남매가 고깃덩어리같.

은 비정상적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인류나 각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는 등

이야기의 곡절이 많고 인류기원부분이 전반서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홍수로.

인한 인간의 멸망과 유일한 생존자가 다시 새로운 인류를 이어간다는 이야기 속에 동

서양은 사유의 방식이 다른 종교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남매혼형 설화는 전승과정에 점차 변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전쟁남매혼설화가 그것

이다 이 전쟁남매혼설화는 임진왜란에 이어 전쟁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특수한. 6.25

역사상황에서 홍수가 전쟁이라는 변란으로 대체됨을 볼 수 있다.123)

아래의 것은 전쟁남매혼설화의 서사단락이다.

122) 세계 홍수설화는 홍수의 원인을 대부분 인간의 죄악에 의한 신의 분노로 인한 징벌로 돌리고 있다 또한.

이야기의 대부분을 홍수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인간의 기원은 부분은 마지막에 위치하며 이야기 속에 심각,

한 갈등이 표출되지 않는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대의 또한 홍수로 인한 죄악의 라는 홍수 부분에. 淨化……

중점이 놓여져 있다 따라서 세계 홍수설화에서 핵심 모티프는 홍수이고 인류의 기원부분은 홍수에 뒤따르. ,

는 종속적인 모티프가 된다 정찬학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 , , 1996,中國 洪水男妹婚神話 硏究「 ｣

pp.70-71.

123) 임란 때 단양 장씨가의 남매가 피난을 가서 살아남았다 남매가 죽으면 씨를 전할 수 없으므로 맷돌 굴리.

기로 신의 뜻을 물었더니 그 맷돌이 합해져서 부부가 되었다 그 남매부부에게서 단양장씨 후손이 났다 그. .

맷돌이 선조 묘막의 주춧돌로 아직도 남아 있다 구비문학대계 충북 중원군 상모면. < >, , 3-1,丹陽張氏 始祖

설화 충남 당진군 단양읍 설화4; 2-1, 15.

경북 고령의 우곡나씨는 상민이다 그 이유는 임란 때 유일하게 피난한 우곡나씨 남매가 혼인하여 이어진.

집안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역시 청솔가지에 불을 붙혀 천의를 시험하고 결혼하였다 그들은 외가가 없다. . .

그리고 상민이어서 벼슬하기도 곤란하고 남들과 혼인하기도 어렵다 손진태.< >, , /牛谷羅氏 始祖 韓國民譚集『  

향토연구사, , 1930. p.37.兄妹結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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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때①

남매가 피난을 가서 살아남았다.②

남매가 죽으면 씨를 전할 수 없으므로 맷돌 굴리기로 신의 뜻을 물었더니 맷돌③

이 합쳐져서 부부가 되었다

그 남매부부에게서 후손이 태어나 어느 성씨의 시조가 되었다.④

위의 이야기를 보면 전쟁이라는 전제를 빼고는 홍수의 남매혼설화와 별 차이가 없

다 이것은 홍수설화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이로서 남매혼설화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는 중국 조선족사회에서 유전.

되고 있는 남매혼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한층 확인할 수 있다.124) 그러므로 남매혼이

성사될 수 있는 조건은 과거의 대홍수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남매만 남는

다는 것인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런 남매혼은 시조라는 이름으로 가능하게 된다.

124) 설인귀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산 속에 피신한 오누이가 있었다 먹을 것이 떨어져 몸에 간직하고 있던 조.

의 종자를 언덕에 뿌리니 이튿날 아침에 개꼬리 같은 조이삭이 척척 드리워 있었다 오누이가 같이 살았으.

나 결혼은 못하고 있다가 하루는 산에 올라가 앞 뒤 산에서 돌을 굴리니 산 밑에 가서 돌이 딱 마주치었

다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한 오누이는 마침내 부부가 되어 박씨의 시조가 되었다 박씨 시조가 된 오누이. .< >,

중국에서 박창묵이 수집했으며 요녕성 개현 박가툰에 유전되고 있다.

이는 백년 전 임진왜란 직후의 이야기이다 년 전란을 겪고 난 조선 땅은 황폐하기 그지없었고 백성들4 . 7

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임금은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궁중 안에서 웃음소리가.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문무양반의 대신들을 모여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짐이 옛말을 한마디 하겠으. “

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들이 맞춰보시오 임금이 대신들과 같이 옛말을 하기는 이번에 처음이.”

다.

먼 옛적에 오랍누이가 있었는데 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고기잡이를 떠났다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태풍이 불“ .

어치더니 배는 파도에 밀려 육지에서 아득히 먼 외딴 섬에 가 닿았다네 그럼 경들이 대답해 보게 그 후에. .

이들 남매는 어떻게 지냈겠는가를 이 때 오성대감이 대답하기를 신이 생각하옵건대 그들 남매는 첫 삼년.” “

동안은 서로 본분을 지켜오다가 삼년 후에는 부부가 되었을 것이옵니다 무인고도에서 일생을 살아갈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요 임금이 딴전을 부리며 반문하기를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할 말인가 동방예의.” “ ?

지국에서 자란 남매가 어찌 그런 패륜적인 일을 할 수 있겠나 신의 우둔한 생각에는 그런 막바지에 이르?” “

면 예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고도에 표류하여 처음에는 백방으로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고 살길이 생.

긴 다음에는 자연 자기의 후대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할게 아닙니까 후대가 있어야 삶의 보람이 있는 것이지?

요 외딴 섬에 다만 그들밖에 없었다면 남매가 결혼하는 수밖에 없지요 예의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능히 실. .

행할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거외다 남매가 달리는 더 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서 부부가 되었으니 예의에 어.

긋난다고 할 수도 없사옵니다 임금은 오성대감의 말을 듣고 나서 허허 웃으시며 그도 그럴법하네 라고.” “ .”

하시면서 담배 한 대를 하사하였다 오성대감은 상품이 너무 볼품이 없는 데 놀래서 폐하 이건 체통에 어. “ ,

긋나는 줄로 아뢰옵니다 경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곧 예가 아니겠소 지금 나라재.” “ ?

정이 이처럼 어려운 때에 담배 한 대도 상품이 될 수 있다는 도리가 아니겠소 이것도 예의에 맞는 것이네. .

만일 경이 마다하면 요만한 상품도 취소하겠소 이 말에 좌중이 하하하 폭소를 터뜨렸다 이는 임진왜란 후.” .

왕궁에서 흘러나온 첫 웃음소리였다 남매가 결혼할 수 있는가 중국에서 황구연이 구술한 이야기로서. < ?>,

미 출간 연변대학교 김동훈교수가 소장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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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해체와 재결합의 과정 무질서에 종지부를 찍고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기 시,

작함 선과 악의 갈등 인간 내부의 선악의 싸움 통일의 달성을 상징한다, , , .靈的 125)임

진왜란은 백성에게는 커다란 재난으로서 불의 징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의 시간에太初

서 임진왜란이라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시간으로 바뀌어 진다 불은 죽음과 파괴적.

속성이 있으며 불의 세례는 불순한 것을 태워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불은 물.

의 상승이다 불과 불꽃은 모든 피조물을 먹어치워서 시원적인 통일로 환원시키는 수.

단이다 그러므로 세계를 파괴하고 정화하고 새로운 재생을 준비한다는 면에서 전쟁은.

홍수와 동질성을 가진다.

그리고 전쟁남매혼설화에서 남매는 전쟁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천의 시험을 거치

고 새로운 씨족의 조상이 된다 그러나 인류기원 설화에서 씨족시조는 다른 씨족설화.

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대국가의 왕조가 출생 건국 치국 득성 사위한 일을 설화. , , , ,

화한 왕조의 씨족설화인 혁거세설화나 김수로설화 김알지설화 등은 신화적인 내용 및,

성격을 띠고 가문설화의 경우 인륜도덕을 숭상하는 유교사상에 기반을 두고 이에 따,

라 그 주제는 충 효 열 절의와 가문의 창달에 있다, , , .126) 이러한 씨족설화는 인간이

존재하는 세상을 바탕으로 하고 인류의 멸망을 전제로 하면서 인류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류기원 설화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목도령형 설화2.

목도령형 설화는 나무의 신이성으로 인해 잉태하여 낳은 아이가 홍수에서 살아남는

과정과 시련을 겪고 결혼하여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킨다는 이야기로서 불교적 색채가

짙은 권선징악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목도령형의 변형으로 그 이후 많은 동물보.

은담 설화들이 전승되고 있다.127) 목도령형 설화의 내용을 단락별로 항목화해 보면 아

125) 진 쿠퍼 앞의 책, , p.394.

126) 허경회 한국씨족설화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 , 1990), pp.192-194.『  

127) 노루의 보은과 사람의 보은 한국구비문학대계 사람을 구해 준 사슴과 구렁이 한국구( 2-2, pp.339~340), (

비문학대계 은혜를 배반한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물에서 살아난2-9, pp.227-228), ( 3-2, pp.394-395),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은혜 갚은 뱀과 사슴 한국구비문학대계( 5-1, pp.494-497),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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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다.

옛날 어떤 곳에 한 이 있었다.喬木①

천상의 선녀가 내려와 그 정기에 감응하여 한 미남자를 낳았다.②

목도령이 세 되었을 때 선녀가 하늘로 돌아가고 큰 비가 내렸다7-8 , .③

교목이 아이를 싣고 물에 떠내려갔다.④

가는 동안에 개미떼와 모기떼를 구하고 한 아이를 구했다.⑤

교목은 높은 산의 정상에 도착하였다.⑥

거기에 한 노파와 딸 그리고 여종이 있었다.⑦

두 남자가 서로 노파의 딸과 결혼하려 한다.⑧

물에서 구원된 남자가 딸과 결혼하기 위해 목도령을 위기에 빠뜨린다.⑨

개미떼가 와서 목도령을 위기에서 구해준다.⑩

노파가 또 과제를 제시한다.⑪

모기떼의 도움으로 목도령은 과제를 해결한다.⑫

목도령과 딸이 결혼하여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⑬ 128)

위의 목도령형 설화에도 홍수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

만 천상의 선녀가 홍수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은 짐작할 수 있다 선녀가.

천상으로 돌아간 후 바로 큰 비가 내려 홍수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 선녀와 교목은 모.

두 신성한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선녀는 천상적 존재인데 반해 교목은 지상적 존재이,

며 아울러 천상의 여신과 지상의 남신이라는 은유적 표현이 잠복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강한 천상의 여성 신과 약한 지상의 남성 신의 우주론적인 결합

이 제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우주론적 결합에서 보이는 천부지모의 관념을 뒤집은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지부천모의 관념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런 천모지부의 관계는.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에서도 보인다.129)

은혜 갚은 산돼지와 개미 한국구비문학대계 은혜 갚은 구렁이 한국구비문pp.828-831), ( 6-6, pp.324-325), (

학대계 짐승은 구원해도 사람은 구원하지 마라 한국구비문학대계6-7, pp.784-785), ( 6-11, pp.124-126),

은혜 갚은 꿩과 뱀의 복수 한국구비문학대계 은혜 갚은 짐승과 배신한 인간 한국구비( 6-12, pp.324-326), (

문학대계 7-11, pp.511-515)

128)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 , 1948), pp.166-170.『  

129) 김재용 한국의 홍수이야기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구비문학회, , 6 ( , 1998), p.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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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령과 선녀1)

목도령은 하늘의 선녀가 지상에 내려와 교목의 정기에 감응하여 낳은 아이이다 그.

아이가 세 되었을 때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고 갑자기 어느 날 큰비가 내리어 세7-8 ,

상이 바다로 된다고 했다 아이는 교목에 실려 떠내려가면서 고난을 겪다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거기에 있던 노파의 딸과 결혼하여 인류의 시조가 된다.

목도령의 탄생은 우선 남녀 양성의 결합이 아기 탄생의 전제가 되고 여성이 탄생 주

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지상의 남성보다 우위를 확보하.

고 있다 남성으로 표상되는 교목은 움직일 수 없으나 선녀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

활동적인 존재로 여성의 주도성이 나타난다 이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배적 위치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130)

그런데 여기에서 선녀가 목도령을 낳고 세 때 하늘로 올라가버린다는 것이 의미7-8

깊다 이것은 목도령이 이젠 입사식의 시련으로 어머니 품을 떠난다는 의미다 지금까. .

지는 어머니의 보호아래 지냈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아이는 아버지의 세계 즉 남,

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 사이에 시련이 존재하게 되며 이 시련이 곧 목도령.

을 새로운 사회적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다 홍수는 곧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고통이며.

위기이다 이 시련을 무사히 넘겨야 비로소 남성의 세계에 진입하는데 입사자가 고통. ,

과 위기를 넘기면 그를 지배하는 주도적 사회 조직은 모성성이 아니라 부성성이며 여,

성성이 아니라 남성성이다 시련이 고된 것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강인한 남성성과 지.

혜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선녀의 하늘로의 상승은 홍수 후.

에는 남성의 질서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단지 출산자이며 목도령의 어

린 시절을 양육하는 단순 양육자로서의 역할만 주어지는 것이다.131)

역사적으로 보면 부권사회가 정착되면서 여신의 존재는 크게 약화되었다 용맹한 인.

간이 신으로 된다고 하며 인간신이 등장한다 신이 되는 인간은 한 국가를 건설하는.

건국주로 탄생하여 영웅적 인생을 살아가며 이러한 건국신화에서 여성의 위치는 창조,

신화 보다 훨씬 후퇴하여 퇴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영웅신화 특히 테세우스.

130) 김재용 동북아 창조신화와 양성원리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구비문학회, , 12 ( , 2001), p.30.「 『｣  

131) 위의 책, 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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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영웅신화들에서 성장한 아이는 어머니 곁을 떠난다 유리가 그러하고 만(Theseus) .

족의 시조인 쿠부리옹순이 그러하다 주몽과 탈해도 어머니의 곁을 떠난다 위기가 닥. .

쳐 떠나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스스로 자식을 떠나보내기도 한다 이것은 남성중심의, .

사회 조직이 요구하는 억압적 명령 때문이다 아이는 어머니로 표상되는 여성 세계를.

떠나 아버지로 표상되는 남성 세계로 가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권사회에서 남권사회.

로의 변화를 의미하면서 던데스의 논지를 빌면 홍수는 남신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된,

사건이다 신화의 전승자들은 신생아의 탄생이 양수의 터짐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실제.

적인 지식을 우주론적으로 투사하여 홍수사건을 만든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에 의한.

생물학적인 탄생을 부정하고 남성에 의한 새로운 사회적 탄생을 기약하는 뜻이 홍수

사건에 담겨있다고 하였다.132)

과제시련과 종족탄생2)

교목에 의지해 홍수에 떠내려가던 목도령은 우선 동물들과 한 소년을 살려주게 되고

이어서 노파와 딸이 살고 있는 섬에 정착하게 된다 그런데 살려준 소년의 시기와 질.

투로 목도령은 힘든 과제를 완성해야 하는 곤경에 빠지게 되고 번마다 구해준 동물들

의 방조로 위기를 면하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시련은 목도령이 사회적으로 보다 성숙.

한 인간으로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키우는 과정으로서 인류의 시조로 되기 위한 통과,

의례로 볼 수 있다.

특히 목도령설화는 신화적 요소와 전설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어 신화가 전설로 이행

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다 홍수설화의 도입 부분은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신단수로 하강한다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천상 선녀가 지상을 떠난 뒤에 천.

지개벽이 일어나고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는 구조도 단군의 탄생과 더불어 환웅은 이야

기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국가가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그뿐만 아.

니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노파도 신화적 인간이다 인류를 퍼뜨리겠다는 의도에서 두.

쌍의 남녀를 혼인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되는 홍수설화는 신화적 이야기.

132) 김재용 동북아시아 지역 홍수신화와 그 변이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 집 한국고전연구학회, , 4 ( ,｢ ｣   

1998),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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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홍수는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민중의 꿈이 반영되어 있다, .

여기서는 남매혼형 설화에 비해 근친상간의 갈등은 없으나 결혼을 위한 여러 가지

시련이 제기되어 있어 남매혼설화의 천의 시험에 해당하는 과제해결과정이 여전히 존

재한다 역시 인류의 시조가 되는 과정에 입사식 신성혼 등을 위한 통과의례가 존재. ,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련을 거쳐서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다. .

제 절 지명유래담 홍수설화의 상징2

물은 인간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세계 주요 문명 발생.

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원을 개발할 기술이 없던 고대인들은 부득불 강이나 호수 등

물과 인접한 곳에 모여 집단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은 저지대.

라는 지형적 이유로 말미암아 가축과 자신들까지도 항상 홍수로 인해 희생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다 점차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거주지와 떨어진 곳에도 수원을 개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겪었던 무서운 홍수의 경험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와 인상.

을 남겨 주었다 즉 나약한 고대인들이 피할 수 없었던 무서운 역사적인 홍수 재해의.

기억에 환상력을 가미한 고사가 바로 자연재해형의 홍수설화인 것이다.133)

홍수로 인한 지명유래형 은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이다 우선 고리‘ ’ .

봉형 전설은 천지개벽의 신화소를 함유한 지명유래전설이다 천지개벽을 할 때 온 천.

하가 물에 잠겼는데 고리봉만 잠기지 않았고 그때 봉우리가 고리만큼 남았다고 하여

고리봉이라 불리어졌다는 이야기다.134) 마을이 배 형국으로 생겼다는 형도 고리봉行舟

형 전설과 결착되거나 독립되어 전승되는 전설로서 천지개벽의 신화소를 함유하고 있

다 떠내려 온 산 형 전설 역시 천지개벽 및 우주생성과 관련되어 있다 달개고개형. ‘ ’ .

설화는 달래고개라는 지명유래를 이야기하면서 오누이 근친상간이라는 문제에서 남매

혼 홍수설화의 변이로 보기도 한다.

133) 서유원 중국 창세신화 아세아문화사, ( , 1998), p.226.『  

134) 최래옥 의 일조각, ( , 1981), pp.66-68.韓國口碑傳說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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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봉형 전설1.

고리봉형 전설은 한국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설로서 대홍수 또는 해일로 산

꼭대기 일부만 남기고 다 침수된다는 이야기이다.135) 홍수 때 배를 맨 고리 가 남아‘ ’

있어 고리봉이라고 불렀다고 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홍수 때 산정이 만큼 남‘ xx

아서 산이 되었다 는 내용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xx ’ .136)

이런 이야기들은 천지개벽에 관한 신화이면서 동시에 홍수로 인한 산의 지명유래전,

설이다 전체적으로 서사내용을 정리하면.

옛날 천지개벽 때에 대홍수 해일 로 온 천지가 물에 잠긴다( ) .①

얼마만큼 산꼭대기가 잠기지 아니한다.②

그 모양이 무엇과 비슷하다.③

그래서 그 산을 산이라 부른다xx .④

산은 세계의 중심이자 옴팔로스 이다 대지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세계의(Omphalos) .

135)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의 에 해당 자료가 분류되어 있다( , 1990) 543-3 .『  

136) 신안군 자은면에 이 있다 천지가 개벽할 때 바닷물이 밀려와 땅덩어리가 물속에 잠겼는데 그 산의.斗峰山

꼭대기만 말 만큼 남아 있었다고 하여 두봉산이라 일컫는다 지금도 조개껍질과 오징어널의 흔적이 남아( ) .斗

있다 또 그 이웃면인 암태면에는 승봉 산이란 산이 있는데 그 당시 되 만큼이나 남아 있었다 하여. ( ) ( )升峰 升

승봉산이라 부른다 신안군 자은면 설화. 6-6, 36.口碑文學大系

문수산은 그 옛날에 천 천지개벽이 있었을 때 해일이 져가지고 다 물에 물에 잠겼는데 맨 꼭지에 문 한, , ,

짹이 남을 얹힐 정도만 남아있었다 이렇게 하고 그 저 대왕바위 앞에 있는 그 술바위산 여게, , ( )述岩山……

는 수리 한 마리가 앉을 정도가 남았다 이래 하고 메봉산은 그 매가 한 마리 앉을 정도로 남아 있었다……

이러하고 함박등은 박이 하나 앉힐 정도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전해 옵니다 울산시설, . 8-12,口碑文學大系

화 산이름의 유래32, < >.

홍수가 났을 때 그 산에다 말뚝을 박고 고리를 달아서 배를 띄웠다고 하여 고리 봉이라 한다 옛날에는, ( ) .環

고리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다 구비문학대계 남원면 대강면 설화 동군 송동면. 5-1, 1, 3/

설화 22.

천지개벽 때 물이 넘어갔다고 고개 이름이 무너미재 배가 넘어갔다고 배너미재 후략 구비문학대계‘ ’, ‘ ’ ( )……

경남 진양군 명석면 설화8-4, 24.

옛날에 해일로 하는데 고게서리 거기서 사람이 한 분이 피적을 했는기라 갈무봉에 고게 또옥 갈무, ( ) . ,……

갈모 하나 딱 씌듯이 고래 딱 남았는데 천지가 개벽이 돼가 강이 마 넘어서 고오만 그 곳만 딱 그래서( ) , ( ) ……

그 사람의 종자가 퍼져가지고 이래 사람이 이만치 불었답니더 요오 있심더 길천 여기서 보면 똑갈무꼭지만. .

쿠로 후략 구비문학대계 울주군 상북면 설화 갈미봉유래( ) 8-13, 50, < >.…

이 외에 천지개벽 시 남은 산정에 살아남은 사람이 함평이씨 의 시조가 되었다는 예도 있다‘ ’ . 구비문학대

계 상동면 설화 참조8-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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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낙원의 정상으로 그곳은 대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하늘과 만, ‘ ’

나는 지점으로 간주된다 축이자 동시에 중심인 산은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는 통로이.

며 신들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산은 우주의 힘과 우주 생명의 표상이다 그리고 산, . .

은 지조 영원 견고함 정적을 상징한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산 정상이 완전한 의식상, , , .

태를 나타낸다 은 지상의 모든 물의 중심 이다 그 이유는 모든 물의 근원이 산. ‘ ’ .聖山

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137)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산은 하나의 정신적 구심점이다 우리는 개인 또는 집.

단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심리적 종교적 지도의 예를 세계수(World tree),

승천의 사다리(Ladder of ascension),138) 우로보로스,139) 만달라(Mandala),140) 신

전141)등의 개념 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천상과 지상 그리고.

지하의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축 즉 세계의 축 을 형성해 줌으로써 혼(Axis mundi) ,

란에 빠진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자신의 중심을 되찾도록 만들어준다.142) 한국인

의 심성에서 산은 바로 이런 세계의 중심과 자신의 삶의 중심을 되찾게 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스러운 의미로서의 산은 홍수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긍정적인 원리로 작용하며 또

한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

다 이것은 한편으로 인간에게 항상 신성한 영역에 대한 관념을 잃지 않게 해주며 다. ,

른 한편으로 살아가면서 망각하기 쉬운 진리를 필요할 때마다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

를 끊임없이 부여해 주는 것을 통해 인간이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체험 속에서,

가장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전설의 의미는 세계성을 띤 것으로서 그 어떤 큰 홍수라도 높은 산봉우리는 끝까

137) 진 쿠퍼 앞의 책, , pp.225-226.

138) J. Campdell, Creative Mythology, p.118.

139) 꼬리를 문 뱀 을 의미하는 는 타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성을 상징한다‘ ’ Ouroboros . E. Neumann, The
Origins & History of Consciousness, pp.5-38.

140) 로 불리는 이러한 만달라는 의식을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Yantra . K. G. Jung, Mandala
symbolism, p.72.

141) 바빌론의 그리스의 델피 신전 태국의 앙코르왓트 사원 맥시코의 태양의 제전 기독교의 성당Ziggurat, , , ,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신전은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장소이다, .

142) 박희영 종교란 무엇인가 고대 신화와 의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한국서양고전, - - , (「 『｣  

학회, 1999),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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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침수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절망 위기 속에서 언제든 희망,

은 존재한다는 인간생명의 재생의지가 보인다.143)

그리고 다른 몇 개의 이야기에서는 홍수 때 배를 맨 고리 가 남아 있다거나 인간이‘ ’

그 산에서 살아남아 어느 성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인간과 시조의

기원과 이어진다는 데서 홍수설화의 흔적을 보아낼 수 있다 즉 이 고리봉전설은 홍수.

설화와 같이 온 세상을 바다로 만든 홍수 속에 유일하게 남은 산에 대한 유래를 말하

면서 인간과 마을의 기원의 상징도 함께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주형 전설2.

행주형 전설 역시 전국에 광포하는 유형이다.144) 한국에 행주형 마을이라는 것이 있

다 예를 들면 전주 경주 청주가 그러하며 특히 전북 남원의 운봉면이 대표적이다. , , .

이 고장들의 지리적 형세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의 형국이다 그래서 우물을 깊이 파도.

안 되며 돛대를 상징하는 큰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홍수가 크게 나더라도.

배를 타고 있으니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행주형 전설의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이 옛날에 홍수가 나 마을이 바다가 되었을‘

때 마을에 배를 댄 흔적인 고리 배말뚝이 있다 옛날 홍수로 세상이 바다가 되었을, ’, ‘

때 우리 마을은 배형국이어서 살아남았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큰 홍수에 대비해’, ‘

서 돛대와 배 맬 자리를 마련해 두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45)

행주형 전설의 공동 서사단락을 간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옛날에 대홍수로 온 천지가 물에 잠긴다.①

마을의 형국이 행주형이어서 살아남았다.②

143) 최래옥 에 하여 제 회 민속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 5 , 1976), p.83.韓國洪水說話 對「 ｣

144)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 , 1981), pp.68~69.『  

145) 공주천 옆의 큰 나무는 배의 짐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곳의 형국이 배혈이어서 물에 뜨지 않도록 짐대.

를 세웠으며 지명 는 거기서 유래된 것이다 구비문학대계 의령군 칠곡면 설화, . 8-10, 6.外槽

선돌빼기 마을에는 큰 돌이 세워져 있는데 행주형인 이 마을이 큰 비로 사라지지 않도록 뱃줄 매는 자리,

를 마련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구비문학대계 월성군 외동면설화. 7-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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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큰 홍수에 대비해 돛대와 배 맬 자리를 마련해두었다.③

그래서 그 마을을 행주형 마을이라 한다.④

행주형 전설의 유래를 보면 큰 홍수 속에서도 마을이 행주형이어서 살아남았고 앞으

로의 홍수에 대비해 돛대와 배 맬 자리까지 마련해두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행주라

는 신화적 모티프가 홍수설화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의 노아방주를.

연상케 하는 행주형 마을은 바로 그것이 배와 같아서 홍수에도 뜰 수 있다는 것이 의

미 깊다.

홍수 속에도 남아 있는 대지는 원초의 바다에 떠다니는 배이다 또한 여성을 나타낸.

은 달에 속하며 이것이 있는 배는 보호자로서의 태모 자궁 요람 그리고 더 나, ,船首像

아가 변용의 여성적 그릇 생명의 바다에 떠다니는 구제자 또는 보호자를 나타낸다, .

또한 태양과 달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서의 배는 다산 바다의 생명 생산력의 상징이, ,

며 모험 탐험 인생항로의 출발점을 나타내며 또한 동시에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것, , ,

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배는 다리와 같은 상징성을 가지며 또한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건너가는 의미를 나타낸다.

크리스트교에서 교회는 방주이며 구제의 배 혹은 유혹으로부터의 안전지대이다 방.

주는 그 속에서 인간이 구원되고 생명이라는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교회를 나

타낸다 방주 속에 실은 순결한 동물들과 불순한 동물들은 각기 성인과 죄인을 상징한.

다 또한 방주는 인류의 구세주 예수를 의미하며 예수를 낳은 성모 마리아를 나타낸.

다 방주는 달과 바다의 상징이다 대개 초승달의 모양으로 묘사된다 여성원리 생명. . . ,

을 낳는 자 자궁 재생 운명의 배 생명원리를 나르고 전달하는 물건 보존을 뜻한다, , , , , .

바다에 떠있는 방주는 우주공간이라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지구이다 무지개와 함께.

있는 방주는 하늘의 바다와 지상의 바다의 물의 힘이 합쳐서 하나로 완성됨을 의미하

며 세계의 재생을 상징한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신화인 방주와 홍수 이야기는 두 가지 형태의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힌두교에 나오는 것으로 마누의 명령을 받아 사티야브라타가 방.

주를 건설해서 방주가 생명의 씨앗을 전파했다고 한다.146) 다른 하나는 구약성서 에  

146) 파가바타 프라나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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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명령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인간과 동물들

을 태웠다는 것이다.147) 양쪽에 공통되는 요소는 생명 연속성 안정성이다 방주 자체, , .

는 인체의 모습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소우주의 상징으로 생각된다 고대 근동 바빌로.

니아에서는 대홍수를 대비해서 거대한 상자모양의 배를 만들었다는 홍수전설이 있다.

행주형 전설들은 마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우주론과 세계관을 반영한다 특히.

이 행주형 전설의 의미는 배 의 신화적 상징에 민간의 풍수도참사상이 보태진 것이다‘ ’ .

천지개벽의 홍수에 배를 타고 피신하는 원형적 상징이 풍수도참의 재해석을 거쳐 마을

풍수로 자리 잡게 되면서 미래에 일어날 홍수를 대비하는 풍수적 성격까지 동반하裨補

고 있다.148)

그리고 행주형의 홍수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양상은 주목을 요한다 홍수를 행.

주로 피한 마을이라는 것과 행주형의 마을형국으로 인해 미래의 홍수에 대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공존한다 그래서 배말뚝이나 돛대 등은 과거의 홍수에 대한 증.

거물이기도 한 동시에 미래의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149)

신화적 의식에서는 과거의 재앙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의 삶에 주는 교훈이다 과거의 인간들은 홍수와 같은 대재난 앞에서.

도 자연에 의지해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능동적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래의 홍수에

까지 대비하는 심리적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홍수로 떠내려 온 산 형 전설3. < >

홍수로 떠내려 온 산 형 전설은 산 이동설화의 한 유형이다 삼국유사 에 이미< > .   

그 흔적이 보이는 산 이동 설화는( )浮來山 150) 산이나 섬이 이동하다가 멈추어 지금의

그 곳에 자리 잡게 된 경위를 밝히는 이야기로서 거인설화 혹은 홍수설화와 밀접한,

147) 창세기 6-8.「 」

148) 천혜숙 이야기의 와 그 설화문학연구 하 단대출판부, , ( ), ( ,1998), p.216.洪水 硏究史 神話學的 展望「 『｣  

149) 위의 책 p.217.

150) 삼국유사 , , < >紀異篇 萬波息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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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을 지니며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광포전설이다.

홍수로 떠내려 온 산 유형은 홍수가 이동의 전제가 되고 있으나 이제까지 홍수설< >

화로는 별로 취급되지 않았다 주로는 산이동설화. 151)중의 하나의 유형으로 연구되어왔

으며 산이동설화에서는 이동하는 산 과 그 산을 멈추게 하는 여인 이 중요한 모티프‘ ’ ‘ ’

로 초점이 주어져 왔다 그러나 홍수로 떠내려 온 산 형 전설은 홍수설화와 일정한. < >

의미연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홍수설화를 연구하는데 나름대로의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및 에 의 전설이 기록되, < >三國史記 雜志 第一 第二 三國遺事 紀異 第二 萬波息笛    

어 있는데 에 있는 이야기의 요지를 보기로 한다.三國遺事  

제 대 은 인 을 위해서 의 언덕에 를 건립했다 그31 , .新羅 神文大王 父 文武大王 東海 感恩寺

런데 해상의 수비를 장악하는 이 다음과 같이 했다, ( ) .翌年 海官 官 陳狀

에 작은 산이 떠 있어 감은사 쪽으로 향해서 오고 있다 파도에 따라서 왔다가 갔“ , .東海

다하고 있다.”

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에게 을 쳐보게 한 결과 하다고 했으며 뿐만 아니라, ,大王 日官 點 吉

이 해안에 간다면 반드시 의 보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大王 無二

은 기뻐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위에서 거기 해 있는 의 산을 바라보,大王 利見臺 浮上 海中

고 또 를 보내서 자세히 조사하게 했다 가 돌아와서, . ,使者 使者

산의 모양은 과 같다 에 한 그루의 대나무가 돋아나 있었는데 낮에는 둘이 되“ . ,龜頭 山上

고 밤이면 합해서 하나가 됩니다, .”

라고 보고했다 은 그날 에 했다 시 에 대나무가 하나로 되. , . (12 )大王 感恩寺 宿泊 翌日 午時

자 천지가 몹시 진동하고 폭우가 일어나 일간이나 암흑의 날이 계속되었다, , 7 .

이윽고 폭우도 그치고 파도도 조용하게 되었으므로 은 바다를 건너서 그 에 올, , 大王 浮山

라서 의 이상한 대나무를 베어서 그것으로써 피리를 만들었다 그것은 참으로 한.山上 靈妙

151)최래옥 산이동 설화의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 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3 , , 1978.「 『｣  

강진옥 한국설화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 , 1980.「 ｣

성기열외 편 한국 일본의 설화연구 인하대출판부, , , , ,熊谷 治 東 流 島 傳說アジアの れ に ついて「 」  ․  

1987.

김영경 거인형 설화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 , 1990.「 ｣

천혜숙 여성신화연구 대모신 상징과 그 변용 민속연구 제 집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 , 1 , , 1991.「 『｣  

조석래 떠내려 온 섬 전설 연구 한국이야기문학연구 학문사, , , , 1993.「 『｣  

김의숙 강원도 부래설화의 구조와 의미 강원도 민속문화론 집문당, , , , 1995.「 『｣  

권태효는 거인설화적 관점에서 산이동전설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산이동과 산멈춤 산세다툼이라는 세 가,

지 구성요소로써 그 유형을 분류하고 변이 양상을 고찰한 바 있다 거인설화적 관점에서 본 산이동설화의.「

성격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구비문학회, 4 ,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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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로써 불면 적군은 하고 병은 치유되고 한발에는 비가 오며 거꾸로 비올 때는 개, , ,退却

고 바람은 그치고 파도도 그치었다 그래서 이라고 불러서 나라의 보배로 삼았, , . < >萬波息笛

다.

이 전설의 전체는 한반도의 해안지대에 널리 분포해 있는 떠도는 섬 형의 전설임은‘ ’

이미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등에 의해서 지적, , ,依田千百子 大林太良 然谷治 玄容駿

되었다.152)

의 의 전설에서 의 모양을 한 에 돋아나 있는 대나무< >三國遺事 萬波息笛 龜頭 山上  

는 중국의 인류기원신화의 대나무와 상통할 뿐만 아니라 두 줄기의 대나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 화합의 상징이라는 해석도 일부에 행해지고 있으나 그 가 특, 和

히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해서 하나가 된다 고 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 ' , .' .合

하나가 될 때를 일부러 밤이라고 하고 있음은 역시 결합을 비유하고 있다고 볼性的

것이고 등의 인류기원신화에서 대나무가 두 사람에게 결혼을 권유하는 것, ,苗 瑤族․

대나무를 쪼개어 이를 던져 하나로 포개어지는 여부에 따라서 결혼의 가부를 점친다는

이야기와도 무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153) 더구나 천지가 진동하고 폭풍이 일어나 일7

간이나 암흑의 날이 계속 되었다는 것은 대홍수설화에서의 혼돈의 바다와 숫자 일을7

연상케 하고 떠돌이 섬도 홍수설화에서의 유일하게 남은 산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

다.

떠돌이 섬 즉 지상을 하는 섬에 관한 신화 전설은 일본열도 특히 서일본 해‘ ’ ,浮游 ․

안지대에도 있다 세기의 에 있는 나라 끌어오기 도. 8 ( )出雲國風土記 神話 國引 神話き  

이 범주에 속하는 이다 의 도 그 하나이다. .傳承 九州 大分縣 姬島傳說․

히메지마 는 먼 옛날에는 에 떠 움직이는 떠돌이 섬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디( ) .姬島 海上

선가 한 아가씨의 이 나타나서 천 개의 창 으로 이 섬을 기워서 케 했다 그때의( ) .神 矛 固定

창을 묻은 무덤을 이라고 하니 지금까지도 이 무덤을 파서 창을 찾아낸다면 이 섬,千本塚

이 또다시 떠서 흘러가게 된다고 한다.

152) 의 도교학연구 한국도교학회, , ( , 1988), p.94.伊藤淸司 神話 韓 中 日 比較「 『․ ․ ｣  

153) 위의 책,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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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섬 형 전설은 옛날부터 중국대륙의 동해에서 일대에 분포되< > 南支那海沿岸

어 있다 의 가 한 에는. 宋代 樂史 撰集 太平寰字記  

산동성 동아현에 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었다 의 전승에 의하면 에 일‘ ’ . ,浮山 古老 堯時代

어난 대홍수에 의해서 이 산이 에 떠돌아다녔다.水中

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의 가 한 에도 이런 기. , ( )晋代 干寶 撰集 搜身記 卷六 二十卷本  

사가 있다.

에 이라 불리는 산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산은 원래( ) . ,會稽郡山陰縣 浙江省 怪山 琅邪

의 에 있었던 이라는 이름의 산이었다 어느 날 밤 현에( ) ‘ ’ . ,郡 東武縣 山東省 海中 武山 山陰

폭풍우가 있었다 이튿날 눈 익지 않은 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이 때문에 이라고 불. , . ‘ ’怪山

렀다 그러나 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의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그 뒤에 의. , .東武縣 武山 武山

모양에 눈 익은 자가 에 찾아와서 비로소 이 이사왔음을 알게 되었다.山陰縣 武山

이 이야기에 이어서 산의 이동에 대해 에서는 을 인용하여 이, < >搜身記 京房易傳  

와 같이 하고 있다.附記

산이 돌연히 스스로 움직이게 된 것은 천하에 전란이 일어나고 국가 이 망하는, ( )社稷 前

이다.兆

위의 의 전설에서 섬이 로 향해서 떠오고 있는 것을 이 길조< >萬波息笛 感恩寺 日冠

라고 판단한 것은 하는 섬을 신성한 존재라고 보고 그것이 없어지게 됨은 의,浮動 亡國

역으로 하는 것은 국가흥륭의 라고 하는 사상에 말미암은 것이,凶兆 到來 瑞兆 瑞應

다.154)

다음에 한국의 지명전설 중에 홍수로 떠내려 온 산 형 전설의 공동 서사단락을 보< >

기로 한다.

154) 위의 책,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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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큰 물이 졌다.①

산이 홍수로 떠다녔다.②

어떤 산이 한 마을에 정착하였다.③

그 산을 산이라 한다×× .④

이 유형은 홍수가 산 이동의 전제가 되고 있다 위의 자료와 같이 홍수 모티프로 이.

야기가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산 이동이 갖는 신화적 의미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주고

있다 산이나 섬이 떠다니고 산맥이 달리는 등의 상황설정은 천지창조에 값하는 신화.

적 시작의 시간을 함의한다 산이 옮겨지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태초에 이 세상이.

형성되는 창세 신화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산의 멈춤 또한 산이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므로 마을의 시작과 관련된다.155)

이것은 곧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태초의 창세의 모

습에 대응되는 것이다 홍수로 떠내려 온 산 형 전설이 비록 이 세상이 처음 형성되. < >

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형이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우

주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세계의 우주기원신화 형태에 부합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겠다.156) 즉 홍수로 떠내려 온 산 형 전설< >

은 천지창조의 성격을 띠면서 마을의 시원을 상징하는 설화로 볼 수 있다 우주 창조.

가 혼돈 에서 코스모스 로의 이행을 반복하고 재연한다면 홍수 역시 이런 혼돈 과‘ ’ ‘ ’ ‘ ’

코스모스 의 재연으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과 종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 .

이상에서 홍수로 인한 지명유래담은 모두 우주의 기원에 관한 신화적 사고를 간직하

고 있다 그러나 서사성이 좀 부족하여 지명유래담으로나 또는 태초에 일어난 일의 확.

인 정도로 고착된 편이었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현장에서 변별적 의미를 생성하는,

유기적 전승으로서의 성격은 취약한 것으로157) 보고 있기도 하다.

155) 천혜숙 앞의 논문, , p.215.

156) 권태효 거인설화적 관점에서 본 산이동설화의 성격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구비문학회, , 4 ( ,「 『｣  

1997), p.231.

157) 천혜숙 앞의 논문, ,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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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고개형 전설3.

달래고개형 전설은 근친상간 금기로 인하여 오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용을 지

닌 광포설화로서 남매혼을 거쳐 인류 및 일정 성씨의 시조가 탄생하는 신화의 속화된

형태로서 종종 달래고개 혹은 달래강의 유래담으로 이야기된다 대표적인 이야기들로.

는 평남 성천과 경북 경주의 달래나보지 고개고사 평북 정주의 달내강 달천강 고사, ( ) ,

충북 충주의 달래강고사와 철원의 달래산고사,158) 그리고 경남 마산의 말이나 해보<

지 고개 고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달래고개형 전설의 계열로서 오누이굴설> .

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근친상간을 범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의 설화에서는 근친상간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결과를 맺는데 근친상간은 한

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줄곧 거론되어 왔으며 근친상간의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다.159) 이 설화에 관해서 한국에서는 최래옥과 강진옥에 의해 우

158) 충주 달래강의 이름이 그렇게 불리어진 유래가 있다 오누이가 부모 없이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강 건너.

편으로 가서 늘 농사일을 해야 했다 어느 날 소나기가 와서 강물이 불었다 옷을 벗고 강을 건너다가 벗은. , . ,

누이를 보고 참지 못하게 된 오라비가 자신의 낭심을 찧고 죽었다 동생이 달래나 보지 달래나 보지 하면서. ‘ , ’

울다가 죽었다고 하여 이름이 달래강이 되었다 달래강 유래 구비문학대계 충북 충주시. < >, , 3-1, 24.

달래산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날 강원도 철원에 오뉘가 살고 있었는데 그 누이 되는 이는 천하절. ,鐵原

색이었다 하루는 이 두 오뉘가 어디라고 가다가 산 고개에 이르자 뇌성벽력이 치며 비가 내리매 누이는 겁. ,

이 나서 항상 오빠 앞에 서서 걸었다 때는 여름철이라 비를 맞아 옷이 흠뻑 젖어 옷이 살에 붙어 그야말로.

발가숭이 모양으로 되었다 뒤에 가던 오빠가 누이의 뒤 모양을 보자 정욕이 끌어 오르므로 내 뒤에 서서.

따라오라 하였으나 이 말은 듣지 않고 앞서 가기만 하였다 오빠는 끌어 오르는 정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허리끈으로 목을 매어 죽고 말았다 혹은 자기의 신 을 돌로 가지고 찍어서 죽고 말았다고도 한다 앞에.( ( ) )腎

가던 누이가 한참 가다 뒤돌아보니 오빠가 이 모양이므로 나중에야 그 연유를 안 그는 슬피 울면서 달래나, ‘

보지 달래나 보지 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그 뒤로부터 그 산 이름을 달래산 이라 부른다고 한다 철원군, !’ . ‘ ’ .

철원읍 내 박돌 씨 담 최상수, , , , 1984, pp.425~426.韓國民間傳說集 通文館『  

159) 세기 말 근친상간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인물은 에드워드 웨스터마크다 년에 펴낸19 . 1891

인간 결혼의 역사 에서 근친상간 회피이론을 제안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성적.『  

감정이 거의 없으므로 성교행위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이 혈족간의 성교를 꺼리는 관습,

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근친상간이 회피되었다는 이론이다 회피이론을 거의 동시에 비판한 사람은 제임.

스 프레이저 와 지그문트 프로이트 다 프레이저는 근친상간 금기의 뿌리를 토템제(1854-1941) (1856-1939) .

도 에서 찾았다 년 출간된 토템제도와 족외혼 에서 토템에 기초한 족외혼 즉 씨족 내에서(totemism) . 1910 ,『  

의 성관계 금지가 근친상간을 제지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었다고 보았다 근친상간이 본능적 혐오감이 의해.

회피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 구속력에 의해 금지되었다는 프레이저의 주장은 프로이트의 지지를 받는다.

년에 펴낸 토템과 터부 에서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근친상간 금기를 설명했다 프로이트1913 .『  

의 다분히 공상적인 이론은 근친상간 금기의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았다 인간이 근친상.

간을 저지르기 쉬운 성향이 많은 존재임을 부각시켰을 따름이다 프로이트에 도전한 사람은 브로니슬라프.

말리노프스키 다 년 펴낸 저서에서 근친상간 터부는 사회의 존속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유(1884-1942) . 1927

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말리노프스키의 기능주의적인 이론에서 사회와 가정이 질서라면 근친상간은 혼돈에.

해당된다 이인식 근친상간은 왜 터부인가 월간말지 통권 호. , , ( 139 ), 1998. pp.239-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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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비교적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진옥은 남매혼설화와 달래고개설화 두 유형을.

서로 차원은 다르지만 인간본능을 긍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비해160) 최래옥은 두 유형

을 전승적 변이과정에서 성의식이 약화되면서 일어난 변이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후.

장덕순은 이 달래고개설화를 비교 설화론적 견지에서 한국 특유의 윤리의식으로 설명

하고 있는데161) 동일한 설화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의 와 의 으로 다性 弱化 性 肯定

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달래고개형 설화는 성과 윤리에만 국한 되는 단순한 이.

야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위해서 달래고개형 설화의 보편적인 공동 서사단락을 보면 아래와 같다.

소나기가 오는 외딴 곳의①

산 고개 길에②

길을 가는 남매가 있었다.③

남동생이 정욕을 느껴④

혼자 떨어져서⑤

자책감으로 을 돌로 찍어男根⑥

남동생은 죽고⑦

누나는 달래나보지 하고 탄식하였다“ ” .⑧

지금 달래고개 또는 달래강이 있다.⑨

위의 서사단락을 보면 달래고개형 전설들은 대부분 소낙비로 인한 근친상간 그리고

비극의 결말로 같은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낙비가 홍수의 지역적 전설의 변이형.

이라면 여기에서는 주로 소낙비를 계기로 근친상간이 이루어진다 위의 연구에서는 주.

로 성의 본능과 사회적 윤리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달래고개형 설

화에 나타나는 근친상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상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60) 에 나타난 의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 , , 1980),姜秦玉 韓國傳說 傳承集團 意識構造 硏究「 ｣

pp.170-173.

161) 의 과 집문당, ( , 1987), pp.37-43.張德順 韓國文學 淵源 現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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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고개 강물 동굴1) ‧ ‧

달래고개형 설화에서는 이야기 장소가 소나기가 오는 외딴 곳으로서 강물이거나 산

고개가 나타난다 여기에서 비는 생식의 힘으로 작용하며 에로스적 분위기를 자아내어.

외딴 곳에 있던 남매를 남자와 여자로 의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것은 남.

매혼설화에서 남매가 홍수 속에서 살아남고 두 사람이 다시 남자와 여자로 재생하는

과정과 같다 그리고 오누이는 마침 사춘기에 있으므로 마을과 떨어진 외딴 곳에 있다.

는 것은 입사식 때의 분리와도 맞먹는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것은 소낙비를 맞는 남매가 강물이거나 산 고개에 있다는 것이

다 강과 하천은 일반적으로 세계의 이나 인생 과정의 상징이다 또한 다른 세계. .流轉

에 도달하는 장소로서 입구나 문과 동일한 상징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통과의례에서.

어떤 신분이나 상태에서 다른 신분이나 상태로의 이행은 한쪽 언덕에서 다른 쪽 언덕

으로 삶이나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산 고갯길은 인접한 산과 산, .

사이를 통과하는 것으로 역시 새로운 영적 경지로 옮겨가는 것을 나타낸다.

강물과 산 고개는 이렇게 한 단계에서 다른 한 단계로 나아가는 입구이며 또한 일종

의 모태의 상징으로서 시몬느 드 보부아르가 말한 바와 같이 혼돈을 나타내기도 한다.

어머니는 즉 혼돈이다 왜냐하면 혼돈은 이미 모든 생명이 나오는 뿌리이며 모든.( )…

생명이 되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바로 무 이다. (Nothingness) .162)

엘리아데는 혼돈으로 돌아가는 신화의 주제와 서로 맞닿는 것이 원시부락에서 널리

퍼진 자궁으로의 복귀 라 불리는 계몽의식으로써 성인으로 하‘ (regressus ad uterun)'

여금 상징적인 모체회귀 즉 신화적인 의미에서의 최초로의 회귀, ‘ (return to the

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전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궁으로origin)' . ‘

의 복귀 가 얻어낸 새로운 삶은 최초의 육체적 탄생과 달리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측면’

에 무게를 둔 삶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집단이 인정한 새로운 존재방식을 획득‘ ’ .

한 것으로 더욱 뚜렷하게 말하면 신화형식의 재생이다.163)

그러므로 소낙비를 맞으며 물을 건너는 남매나 산 고개 비탈길을 가는 남매는 상징

162) 앞의 책, , p.257.叶舒宪

163) 위의 책,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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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모체의 회귀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신들이 살던 마을을 떠.

나있고 사춘기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 자궁으로의 회귀 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 .

그리고 달래고개설화에서 소낙비가 올 때 남매가 강물을 건너거나 산 고개를 넘는

시련이라면 오누이굴설화는 소낙비가 와서 남매가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동굴

속에서 혼기에 찬 오누이는 정욕의 시련을 겪게 된다 오직 둘만이 있는 좁은 바위굴.

은 어두컴컴한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에 겹쳐 공간적으로는 남매에게 더 힘든 시련이

아닐 수 없으며 두 사람은 무의식중에 얼싸안게 되고 근친상간의 선을 넘게 된다 여.

기서 동굴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신화에서 동굴은 모태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단군신화를 보면 곰은 마늘과.

쑥을 먹으며 굴 속에서 금기를 지켜 비로소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굴은 곰이 여자가.

되는 변신 과정에서 금기를 실행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때 굴은 격리.

와 단절의 수용처 또는 은신처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죽음과 재생을 통과하는 현장이

다 굴에서 다시 나옴으로써 곰은 사람의 몸을 얻어 재생한다 이런 뜻에서 신화적 층. .

위의 동굴은 한국의 여러 신화에 나타나는바 서사무가의 당금애기도 토굴 속에 격리되

어 아들 형제를 낳고 나중에 생산신이 되는 것이다3 .

세계적으로 동굴은 우주의 상징 세계의 중심 심장 자기 와 자아 가 합일, , , (Self) (Ego)

되는 곳이다 동굴은 신성과 인간성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죽었다가 소생한.

신이나 구세주는 모두 동굴에서 태어난다 동굴은 매장과 재생의 장소이며 신비와 증. ,

식과 부활의 장소도 되기 때문에 인간은 이곳에서 출현해서 죽은 후에는 돌무덤에 묻

혀서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인간은 동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굴은.

과 연관되며 산 속에 있는 동굴은 은밀하게 닫혀 있는 여성원리이다.宇宙卵

또한 석굴은 고구려 내지 우리의 북방 원시사회의 성역이다 말리노스끼.

에 의하면 은 조상의 이거니와(Malinowski) ,巖穴 石窟 誕生穴․ 164) 엘리아데에 의하면

그들은 와 맺어져 있으며 이 때 은 의 들이 요니‘ ’ ,女性宇宙的 原理 巖穴 美洲 原住土人

라 부르듯이 만상의 모태 곧 생명의 원천이다(yoni) ‘ ’ .165) 이것은 인류학에 의해서도

164) 김열규 앞의 책, p.286.

165) Mircea Eliade, Die Religionen und das Heilige, Ubertragung ins Deutsch von M. Rassem und I.

Koch, Salzburg, 1954, p.258.



- 78 -

뒷받침된다 신생아를 속에 넣었다 내는 구라파의 민속은 그 이 상징하는 바. 巖穴 巖穴

의 에 의해 신생아가 로 재생되기를 기구하는 일종의 다.神聖母胎 神聖兒 産兒祭儀 166)

그리고 깜깜한 굴 속에 드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생명 생성 이전, 太․

의 카오스의 재현이기도 하다 단군전승의 의 입굴의 의미도 그렇고 입굴이.初 熊 虎․

상징적인 죽음인 것은 고구려 의 에 의해서도 보아낼 수 있다.閔中王 窟葬 再生 復活․

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들의 소멸이 필요하다 그 소멸이 바로 입굴의 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입굴에 의해서 지상의 태초의 카오스가 재현되고 그. ,

카오스 끝에 다시 현신하는 왕은 지상에 그 자신의 부활에 짝하여 의 부활을 더불祖靈

어 초래하면서 아울러 세상과 나라와 시간의 부활을 실현한다.167) 이나 에의石穴 巖穴

출입이 부활과 재생제의로 행해진 민간신앙의 사례는 엘리아데에 의해 수많이 보고되

어 있다.

이니시에이션 의례도 동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재생과 광명에 앞

선 죽음으로서의 명계와 분묘가 동굴에 의해서 상징되기 때문이다 동굴에 들어가는.

것은 동굴매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 자궁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동굴을 빠.大地母神

져나가는 것은 사회적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사회적 신분의 변화는 위험한 힘을,

극복했을 때에도 성취할 수 있다 동굴은 또한 종종 하늘과 땅 왕과 여왕 등의 성스. ,

러운 결혼 즉 이 치러지는 장소이다, .聖婚

이와 같이 입굴은 굴이 지닌 여성의 우주적 원리로 해서 이미 재생이 예견되어 있는

바이나 오누이굴의 경우에는 그 예견된 재생은 현실적인 세계에는 볼 수 없고 다만 비

극적 죽음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다 입사식이 새로운 생의 시.

작이듯이 죽음도 새로운 생의 시작이라는 민간신앙이다.

동굴의 이러한 신화적 의미와 민속신앙은 전설과 민담에 와서는 비록 그 신성성이

사라져 가지만 그 신화적 화소는 여전히 무의식속에 살아있음으로 오누이굴도 혼기에

찬 남매가 들어가게 된다는 특수한 장소로써 죽음과 재생의 깊은 의미를 암시하고 있

다.

166) 김열규 앞의 책, , p.242.

167) 위의 책,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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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2)

달개고개형 설화에서는 우연하게 내리는 소낙비가 흔히 근친상간의 계기로 된다 소.

낙비에 젖은 누이의 몸매를 본 오라버니는 정욕을 참지 못하여 죄의식을 느낀다 그리.

하여 스스로 남근을 돌로 찍어 죽게 된다 한창 성적 성숙기에 오른 오라버니가 본능.

적 충동을 느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사회적 윤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적 성숙을 검증하기 위한 일종의 시련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남근은 리비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리비도를 죽이고 억제한다는 것은 본.

능적 자아를 초월하여 성숙된 사회적 자아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이것은 성인식의 징표

이며 다른 건국신화에서도 성인식의 한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원시사회에서.

성숙의례 또는 성년식 때 리비아절제 수술을 한 것은 성감을 말살하기 위해서다 정, .

신적 도덕적으로 리비아 절제수술을 받은 우리 전통사회의 여인들 낫질과 베어짐으,․

로 표상되는 에로스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문화가 성본능에 가한 가혹한 제약의 정,

체에 대해 증언하게 되는 것이다.168)

오라버니가 남근을 찍어 죽은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비극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러한 비극적 결말을 통하여 인간 지고의 가치와 존엄과 아울러 심미의 내적 형상' '169)

을 구현한다 그러기에 상기한 비극의 절정은 비극적 몰락이야말로 비극적 초월이라는.

역설 속에서 지워진다 숙명 앞에서 치르는 인간의 위대한 패배야말로.結晶 神 絶對․ ․

비극의 가장 비장한 찰나이기 때문이다.170)

본능과 누이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오라버니처럼 인간에게 있어 죽음을 내거는 한

때처럼 죽음을 내거는 그 대상과 자신사이의 갈등을 크게 의식하는 때도 없었을 것이

다 그러나 오라버니는 끝내 자신을 죽임으로서 누이와의 관계를 지켜낸다 그리하여. .

죽었으면서 오히려 죽지 않은 차원 높은 인간의 생이 지닌 비극의 아름다움을 펼쳐내

고 있다 주인공은 본능을 앞질러 죽음을 선택한다 여기서 그는 그의 죽음이 일방적. .

인 인간의 몰락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증언할 수 있다 몰락을 통한 하나의 초월이 있.

168) 위의 책 p.237.

169) 위의 책 p.583.

170) Wolfgang Kayser, Das Sprachliche Kunstwer, Bern, 1956, p.372.



- 80 -

었다는 것을 말하자면 비극적 초월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171)

이렇게 오라버니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가 가능해 진 것이며 새로운 생 나아가,聖化

종교와 신화의 신성한 의 영역에로 나아가는 문이 된다.聖 172) 그리고 사회적 인간으로

전환되는 통과의례가 완성된다.

이 세상에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데 융은 이 역할을 페르소나 라고 했다 오라버니는 이제부터는 유년기의, ‘ (Personae)’ .

본능적 자아로부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된 사회적 자아로 전환

하기 위하여 죽고 정신적인 재생을 한 것이다 즉 오라버니는 새로운 인간 유년적인. ,

자신을 초월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음을 상징한다 여기에서 소낙비는 바로 그 새.

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계기와 시련으로 작용하며 홍수 후 남매가 새로운 시조로 태

어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다.

이러한 자아를 절제하고 억눌러 사회적 질서에 순응하는 자세는 동양과 서양에서 일

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서구 유럽에서는 전형적으로 개개인에게는 운명.

과 역할이 내재되어 있고 살아가면서 그 의미 와 완성 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 ‘ ’

것과는 달리 동양은 사람이 아니라 확립된 사회질서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즉, .

동양에서 위협으로 여기는 유일하고 창조적인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원형과의 동일시

를 통한 복종과 개인적 삶의 모든 욕망에 대한 내적 억제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

다.173)

오누이굴설화는 남매의 근친상간과 연계된 이야기로서 달래고개형 설화 계열의 이야

기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남매가 실제로 근친상간을 범한다는 과정이 있어 흥미롭다. .

비교를 위해 이 이야기의 서사단락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171) 김열규 앞의 책, , p.290.

172) 년 전 부처가 자아 지향적인 욕망과 공포를 떨쳐내고 스스로를 순수한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500

것처럼 서양의 구원자는 나무에 못 박힌 자신의 몸을 남겨두고 정신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와의 속죄 하나됨-

을 위해 죽었다 조지프 캠벨 앞의 책. , , p.46.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 바로 다시 태어난 존재 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물에서 다시 태어났으니 정신‘ ’ ,

적인 측면에서의 부활이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예배의식에서 거룩한 물을 담은 대야는 자궁의 집 으로. ‘ ’

일컬어지고 게다가 우리가 천주교의 기도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부활절 이전의 성스러운 토요일 날에

치르는 거룩한 물이 담겨 있는 대야에 축복을 비는 것을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성수축성이라 부른다, . 叶舒

앞의 책, , p.258.宪

173) 조지프 캠벨 앞의 책, ,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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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가 오는 외딴 곳의①

산 고개 길에②

길을 가는 남매가 있었다.③

바위굴로 피하여 하루 밤을 보내기로 했다.④

비와 함께 우뢰도 쳤으므로 무의식중에 얼싸안았다.⑤

추위와 공포가 심해져 넘어서선 안 될 선을 넘을 넘으려는 찰나 벼락이 치고 동⑥

굴에서 바위가 떨어졌다.

남매의 부정이 천벌을 받아 몸뚱이가 산산조각이 났고 피가 계곡을 물들였⑦

다.174)

이 설화에서는 오누이굴의 유래를 이야기하면서 남매의 근친상간이 벌을 받게 된다

는 결과를 보여준다 달래고개설화에서 오라버니가 스스로 자신의 남근을 돌로 찧어.

죽음으로써 근친상간을 회피하고 신의 금기를 지켜 통과의례를 완성한다면 여기에서는

남매가 실제로 근친상간을 범하고 하늘이 벌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한다.

남매는 길을 가다가 별안간 소낙비를 맞아 바위굴로 들어가게 되고 그 굴속에서 근

친상간을 하게 된다 근친상간은 사회의 금기로서 그 결과는 왕왕 비극으로 끝맺는다. .

그러나 신화적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서 남매의 근친상간은 음양의 결합이고 자웅동체

의 형상으로서 카오스로의 회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창조의 원천으로서.

태초의 무형 존재 이전의 미분화 상태에의 회귀와 이며 카오스의 귀향인 것이다, .再融

카오스는 우주 생명의 탄생을 기약한다.175) 그러므로 동굴 속에서의 남매의 근친상간

은 신화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나 창조를 위한 혼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근친상간은 신의 행위이다 이 행위에 접근한다는 것은 또한 완전한 인간 으로 태어. ' '

나기위한 노력으로서 성스러운 신의 영역에 접근하는 것이다 신들 사이의 세계와 신.

화에 나오는 근친상간은 성교하는 쌍이 본래는 한 몸이었음을 상징하며 결혼에 의해서

두 부분이 시원적 통일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친상간은 재생 전에 필요한 자궁.

174) 오누이 굴 성균관대 국문과 안동문화권 학술조사보고서< >, , , 1971.

175) 이상일 변신이야기 밀알, ( , 1994), p.61.『  



- 82 -

퇴행이다 남매는 원래 하나의 자궁을 모태로 하여 태어났으므로 그들의 결합은 사회.

윤리적으로 보면 부정이지만 신화적으로 보면 일종의 재생을 위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누이는 자궁에서 다시 결합을 함으로써 원초의 완전성으로 돌아가 남녀의 원초적

힘이 재결합함을 의미한다 즉 완전성을 회복한 인간을 만든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

혼돈과 암흑은 중성이며 제우스신과 헤라클레스 신은 흔히 여장을 하곤 한다 키프로.

스에는 수염이 난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다 남신 디오뉘소스는 여성적인 특징을 가진.

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밤과 낮의 신이 자웅동체이다 또한 자웅동체의 완전성을 나타. .

내는 것으로 음양의 상징인 태극이 있다 샤마니즘과 이니시에이션 의례에서는 옷 도.

착증을 사용한다 또한 플라톤의 향연 에서는 인간이 원래 남녀가 한 몸이었다고 적. 「 ｣

혀 있다.176)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남매의 결합은 완전한 인간으로 되돌아가려는 인간

의 본능적 의지이며 신의 창조적 영역에 접근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경 인간의 이런 신의 영역에로의 접근은 금기위반이며 하늘로 대신되는 신

성의 징벌을 받게 되고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 죽음은 그냥 죽.

음이 아니다 그 비극적 죽음 뒤에는 끊임없이 인간의 시원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의.

지가 숨어있으며 새로운 창조와 재생을 예고하고 있다.

오누이굴의 이야기처럼 오누이가 근친상간을 범하여 벌을 받는 경우는 다음의 예에

서 찾아 볼 수 있다 인천지역 전설에서는 오누이굴의 기본 형태는 찾아 볼 수 없는.

대신 오누이 근친상간 모티프가 섬이나 바위의 명칭 유래담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사,

례가 발견된다 구강 화에서는 섬에 살던 남매가 커서 오라버니가 성관계를 요. 3-21『  

구하자 누이가 난 몰루 라고 했다는데서 모루도의 명칭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 ” .

고 바위의 명칭 유래담인 다음의 이야기는 남매의 성 금기 모티프가 무인도를 배경으

로 변형된 것인데 서사단락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남매가 외딴 섬에 살고 있었다.①

마귀할멈이 여동생을 납치하였다.②

세월이 흘러 오빠가 풍랑으로 여동생이 있는 곳에 정박하여 사랑을 나누었다.③

176) 위의 책,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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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가 내려와 남매임을 알려주고④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내려 남매와 마귀할멈이 죽었다.⑤

그 자리에 세 개의 바위가 솟아났는데⑥

선녀가 붉은 눈물을 흘리며 승천하였다 하여 선단여로 불리 운다.⑦ 177)

이 이야기는 달래고개설화의 남매의 성 금기 모티프가 무인도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

라 변화된 것으로 본능과 윤리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신화적 상황 자체가 회피되고 있

다 어려서 마귀할멈에 의해 헤어진 남매가 우연히 외딴 섬에서 해후하는 것으로 설정.

함으로써 오라비의 패륜행위가 자발적인 것이 아닌 마귀할멈의 행악에 의한 것으로 처

리되고 있으며 세 사람은 천벌로 바위가 된다.

여기서 섬은 격리와 고독의 장소이다 즉 이 섬은 홍수설화에서 홍수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산봉우리 오누이굴에서의 바위굴과 같은 이미지를 지닌다 그러나 여기서는, .

인류멸망의 위기가 제시되지 않으며 공간적인 상황으로 무인도이지만 단순한 성적 결

합이 강조되고 있다 이때 남매의 결합은 역시 카오스의 형태가 된다 이것은 결국 카. .

오스의 원천인 오이디푸스의 제거이다 즉 질서의 구현을 위해 혼돈을 죽이는 이야기.

이다 혼돈의 구현체로서 남매의 결합을 징벌함으로써 이야기는 근친상간 금지 즉 도. ,

덕적 심판의 체계를 우리에게 신성 의 이름으로 폭력적으로 강요한다 그러나 신의‘ ’ ‘ ’ .

금기에 반항하는 인간의 의지는 천둥번개를 맞아 바위가 된 것으로 그 재생을 암시하

고 있다.

천둥번개 즉 천둥은 천공신의 울음이고 번개는 천공신의 무기이며 뱀이나 적으로서

의 영적존재를 죽인다 황소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천둥은 풍작의 비를 내리게 하며.

달의 차고 이지러짐과 연관이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비가 항상 천둥과 함께 내리기.

때문에 천둥은 풍요의 강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영양분이 풍부한 물과 관계가 있다고도

생각한다 천둥과 함께 내리는 비는 임신을 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 비보다 자양분이 풍부하다고 여겨졌다 천둥과 물의 결합은 생명의 열의.

원인이다 죽음을 다루는 힘과 생식력의 양면성을 지니며 파괴와 생성이라는 상반된.

힘을 상징한다.178) 그러므로 우리는 남매의 죽음을 단순히 죽음으로만 볼 수 없다 비.

177) 옹진군지 소인호 서해안지역 설화의 특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구비문학회, p.1271. , , 10 ( ,『 「 『 ｣  

2000),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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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늘의 분노로 천둥번개를 내렸지만 천둥번개의 죽임과 다산의 이면성은 비극과 함

께 새로운 생명력의 탄생을 암시하기도 한다 샤머니즘 신앙에서는 벼락에 맞아서 죽.

은 사람은 즉시 승천한다고 한다 남매는 비록 천둥번개에 맞아 죽게 되지만 그 영혼.

은 죽지 않고 다시 바위로 변해 남아있게 된다.

설화에서 금기의 제정과 금기위반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 패턴이다 반역에.

의해서만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고 또 그 반역은 부단히 반복된다는 것이 신화가 보여

주는 세계의 질서이다.179) 이런 신화적 원리는 신화가 민담 전설로 변화되어도 여전‧

히 남아 있다 그러므로 오누이굴에서의 남매의 근친상간 금지위반과 죽음의 징벌은.

부단히 창조의 모태로 돌아가려는 혼돈의 원리와 그 혼돈을 죽이려는 문명과 질서의

도덕적 체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제 절 악인징치담 홍수설화의 상징3

홍수설화는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여 신이 물로 인간을 멸하고 최후의 인류를 남겨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게 한다는 인류기원신화의 성격을 가진 설화이다 한국은 초.

기에는 보편적인 인류기원신화의 유형인 남매혼설화 목도령설화가 있을 뿐 홍수의 원,

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홍수설화에 홍수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이 원래부터 없었을까 이?

것에 대해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우선 원래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찍부. .

터 한국의 홍수설화는 홍수의 원인 설명이 없었으며 오늘날 전해지는 자료는 애초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까지 전승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의 홍수설화도 오래.

전 편집자에 의해 편집되면서 체계화되어 오늘날 전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 홍

수설화의 원인 결과도 결국 편집되면서 체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일수 있다 하지만 세.

178) 진 쿠퍼 앞의 책, , p.360.

179) 도정일 혼돈의 상상력 그리스 창조신화의 내적 논리들 문학동네 제 권 제 호, - , 5 1 (1998), p.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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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대부분의 홍수설화에 그 원인이 밝혀져 있음을 보면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서도 석

연치 못한 점이 없지 않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홍수설화에 원래 홍수의 원인을 밝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전승 도중에 탈락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 홍수설화에 비춰보거나 설화 논리상으로도 이것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한국의 홍수설화가 종교적 기반이 없이 기록되지도 않은 채 오랫동안,

구비로 전승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180)

이러한 시점에서 홍수의 원인을 뚜렷이 설명하는 다른 한 홍수설화군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이다 이런 자료로서 주목되는 것이 장자못형 전설과 돌부. <

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설이다 이런 설화는 바로 홍수의 원인중심의 설> .

화로서 외국의 홍수설화와 비교해보면 그 홍수 설화적 성격이 뚜렷이 나타난다.

첫째 비록 이 세상이 아닌 한 마을 또는 한 집안으로 범위가 축소된 형태이기는 하,

지만 특정 공간이 물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신적 성격의 도승이 특정 인물을 선택해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점이,

다 이것은 홍수설화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이다. .

셋째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배를 만들어 홍수를 피하게 하여 유일한 생존자가 되,

도록 한다는 점이다 비록 장자못전설에서는 금기가 부여되어 이를 어긴 며느리가 바.

위가 되는 형태이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신적 성격의 도승이 그를 살리고자 선택하며

그 말에 따라 산으로 피하는 것은 동일한 양상이다.181)

논의에 따라서 장자못형 전설과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설화는 권< >

선징악의 주제 하에 동일한 이야기로 보기도 하지만 같은 구조의 이야기 속에 나름의

독특한 신화적 모티프들이 있는 것이 흥미롭다.

180) 권태효 돌부터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담의 홍수 설화적 성격과 위상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 < > , 6 (「 『｣  

구비문학회, 1998), p.236.

181) 위의 책,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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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못형 전설1.

장자못형 전설은 신적인 존재에 의한 악의 징치와 신탁의 성격을 띤 금기의 제시,

그 금기의 위반에 따른 제 의 징치가 중첩된 구조로 드러나는 신화적 전설이다 대개2 .

어떤 지역의 못과 돌에 되어 전승된 것으로 악덕한 장자의 집터가 못이 되는 삽화緣起

와 장자며느리가 신의 금기를 어겨 돌이 되는 삽화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 가장 보편적

으로 확인되는 유형이다.182)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는 이런 장자못형 전설들은 아래와 같은 보편적 서사단락

을 가지고 있다.

어떤 곳에 장자못이 있다.①

그 곳에 옛날에 아주 인색한 부자 장자 가 살았다( ) .②

어느 날 중이 시주를 왔는데 부자가 두엄을 주어 내쫓았다.③

그 집 며느리가 사죄하고 시주했다.④

중이 사례하고 그 집터가 못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신을 따⑤

르라고 했다.

따라나선 며느리가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집터가 못이 되어 있었다.⑥

돌아본 죄로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다.⑦

지금도 그 못과 돌이 남아 있다.⑧ 183)

182)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 , 1987), p.42.「 ｣

장자못전설은 모티프에서부터 구조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서사무가로도 반영되고 있는데 천지왕본풀이 와< >

성인노리푸념 이 그것이다< > .

183) 장자못형 전설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최래옥 교수가 소장한 것만도 편이 될 만큼 한200

국에 널리 퍼져 있는 전설이다 최래옥 한구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한국구비문학대계. ( , , ,1981.p.13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에서 장자못을 다룬 자료를 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장자늪 귀대리 방마( ) . (1-4:267),

못전설 방아못전설 패가한 장자 홍천 장자터 장자이야기(1-5:247), (1-5:300), (1-6:497), (2-2:167),

남양소 장자못 영변 장자못전설 장자못전설 장자늪의 유래(2-3:45), (2-3:156), (2-7:145), (2-8:555),

장자늪 유래 중 괄시해서 연못이 된 장자터 상입석리 장자못전설(3-1:80), (3-1:332), (3-3:29), (5-3:112),

부안읍 장자못전설 북청 퉁두란과 장자못전설 보안면 웃선돌의 장자못전설(5-3:141, 211), (5-3:156),

장자못전설 장자못전설과 개바위전설 장성 장자못은 벼락소 안동(5-3:310), (5-3:689), (5-3:718), (6-8:53),

부락 장자못전설 중을 괄시한 만석꾼 중을 괄시한 황부자 황희 정승과 황지못(6-8:156), (7-2:62), (7-2:62),

장자못 다른 이야기 장자못 장자못과 돌이 된 며느리 영산 장자(7-3:477), (7-3:516), (7-6:55), (7-8:1176),

늪 황희 정승과 황지못 중 학대하다 망한 장자 장자(8-11: 108.384), (8-3:33.453.539.653), (8-4:396.409),

못 영산 장자늪 의령 북실 장자못 황지 장자못의 유래 웅촌(8-7:539), (8-11:108), (8-11:475), (8-11:631),

장자못 황지의 장자못 전라도 장자의 덕화 장자못(8-12:56), (8-13:552), (8-14:62), (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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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화유형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장자못형 전설을 구조분석 변이 및 분포 양상 소설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 ,

룬 바 있는 최래옥은 이 전설의 의미를 선악상벌에의 강한 윤리관‘ ’184)으로 집약한다.

이 장자못형 전설은 구약성서 창세기 장에 보이는 소돔전설 과 같은 유형이19 < >  ｢ ｣

다 이 두 설화는 죄악이 가득한 곳에 신의 사자가 찾아와 시험을 거친 후 악인을 멸.

망시키고 선인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금기를 어긴 사람이 이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化石

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 전개에 있어서는 종교적 지리적인 배경의 차이로 말미. ,

암아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징벌의 원인에 있어서 소돔전설 은 소돔성에 사는. < >

사람들의 타락이 죄악이 되는 데 비하여 장자못형 전설에서는 부자 영감의 인색함이

죄가 된다 그리고 죄악을 징벌하는 인물은 전자는 하나님의 사자이고 후자는 부처님.

의 사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설화의 배경이 각각 기독교와 불교이기 때문이다 금. .

기를 어긴 자가 소돔전설 에는 소금기둥이 되는데 장자못형 전설에서는 돌이 된다< > .

팔레스타인에는 이 많은데 비해 한국에는 돌이 많음에서 오는 차이다 징벌의 방.盬石

법도 전자는 불로 징벌을 하는데 후자는 물로 징벌을 한다 그리고 전자에는 생존자가.

있는 데 비해 후자에는 생존자가 없어 금기의 파괴 결과가 훨씬 가혹하게 나타나 있

다.185)

장자못형 전설의 구조는 주요하게 이라는 과정으로 서사가 진- - -虐僧 禁忌 陷沒 化石

행되고 있는데 천혜숙의 분류에 의하면 주요하게 네 가지의 변이형을 가지고 있다.

장자함몰 며느리 화석형+㉮

장자함몰 며느리 생존형+㉯

장자함몰 패망 형( )㉰

장자함몰 며느리 못과 돌의 형+ +化石 聖別㉱ 186)

184) 최래옥 앞의 책, , pp.102-104.

185) 위의 책, pp.146-147.

186)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 , 1987), p.78.硏究「 」

장자못전설의 여러 유형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한 장자가 있었는데 중이 와서 동냥을 달라고 하였다 장자가 똥을 퍼주라고 하였으나 며느리는 쌀로(1) .

시주하였다 중이 며느리에게 산에 올라가 피신하되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벼락이 쳐서 집이 무. .

너졌는데 며느리가 금기를 어기고 돌아보아 돌이 되었다 성기열 구비문학 화.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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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면 장자징치의 내용은 어디서나 나타나며 달라지는 것은 며느리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이다 전승집단의 자기투영이 며느리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설적 는. , 自我

며느리가 된다 이런 여러 유형의 장자못형 전설은 장자라는 대표적인 인간의 악에 대.

한 물의 징벌을 통해 신성의 질서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또한 선행으로 살아남은 며

느리에게 다시 금기를 부여하여 바위로 변하게 하는 등 과정을 통하여 성과 속의 경

계 신과 인간사이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 .

악인에 대한 물의 징벌1)

장자못형 전설에서 장자는 시주를 온 중에게 시주는커녕 두엄을 퍼줌으로써 악인으

로 낙인 받으며 하늘의 벌을 받아 집이 함몰하게 된다 여기에서 물로의 심판은 장자.

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지만 장자가 살던 악의 공간에 대한 정화와 소거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식이기도 하다 홍수와 불을 통한 정. .

화는 혼돈의 세계를 질서화하는 보편적인 신화소이다 이것은 질서를 위해 혼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태초회귀 행위와도 같다.

구약성서 의 노아의 방주 에서도 하느님은 인간의 악을 징벌하려고 홍수를 보낸< >  

다 그리고 그중 가장 선량한 노아가족만을 남겨 새로운 인류를 이어가게 한다 보다. .

시피 하느님은 세상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대한 소거를 통하여 선한

인간의 좋은 세상을 새로 만들고자 함이였다 그러므로 장자의 집터가 잠겨 이루어진.

어느 곳에 아침 못이 있다 그 곳에 옛날에 정부자가 살았는데 아주 인색했다 거지중이 동냥을 오면(2) . .

시부모 모르게 그 집 며느리가 주곤 했다 하루는 전에 동냥을 온 적이 있던 중이 와서 시장하다고 밥을 청.

했다 시부모 모르게 식은 밥을 주었다 중이 빨리 우물가로 피신하라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다 갑자기. . .

벼락이 쳐서 집터는 못이 되어버렸고 우물가로 피신한 며느리는 살아남았다 못이 되자 곧 아침이 되었다고.

아침 못이라 한다 구비문학대계 춘성군 신북면. 2-2, 6.  

옛날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았는데 시주 온 중에게 쇠똥을 주었다 중이 가면서 바위를 깨고 산 뒤로(3) .

길을 내면 더 부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형국인데 을 끊었으므로 그 부자가 망했다 구비문학대계. .落水 穴   

단양군 가곡면3-3, 2.

신흥리에 장자못이 있고 보안면 웃선돌 에는 장자네 며느리 비가 있다 웃선돌 사람들은(4) ( ( ) )上立石里 …

그 벼 를 우상마냥 섬겨 우리 같은 사람들 조상 제사 지내듯이 정월보름에는 막 장구치고 밥해다( ) , ,碑 … …

놓고 절도 허구 장구 치구 웃선돌 사람들은 그 돌이 있어야 동네가 좋지 그 돌이 못해주고 그럼 그 동, ,…

네가 아프고 소란이 난대 구비문학대계 부안군 줄포면. 5-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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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은 세계창조의 중심과도 같으며 이곳은 신의 징치로 물에 잠기게 되고 새로운 세상,

을 열기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장자못은 온 세상이 아니라 특정지역이 물에 의해.

소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물에 의한 멸망이나 침수는 단순히 소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간의 생성을 전제로 하는 것, , ,

이다.187) 그러므로 비록 특정지역에 국한되더라도 한 마을의 멸망은 다시 새로운 마을

의 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신화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고 이로써 진정한 신-結緣 始祖誕生

적 질서화가 이루어진다 신화는 그것이 이물교혼이든 감생이든 상관없이 신화적 화합.

의 상징이 된다 장자는 악의 상징으로 물의 징벌을 받았고 장자가 살던 집터는 물에.

잠겨 소멸된다 그러나 장자못전설의 며느리는 선행으로 우선 구원을 받게 되나 신화.

적 화합에 실패한 인물의 상징이며 신이 제시한 금기를 어겨 돌이 되는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것도 신적 질서에 화합하는데 실패한 존재로서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188)

장자못형 전설의 경우에 비록 물을 통한 최종적인 신적 질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악에 대한 물의 징벌은 홍수를 통한 응징이나 금기와 같은 신적 질서 확립이라는 신화

적 상징과 관련된 고대적 사유임이 확인된다 또한 전설로서 장자못은 후에. 祈雨祭儀

와 관련되어 되며 선의 상징으로서 돌로 변한 며느리는 마을의 이나,聖別 堂神 祈子對

으로 되고 있어象 聖別 189) 홍수신화에서의 시조로서의 신성화와 내적 연계성을 지니며

홍수의 새로운 인간세상의 창조의 원리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금기위반과2) 化石

장자가 악한 행위로 벌을 받는다면 선행을 한 며느리는 중의 말을 듣고 산으로 피신

한다 그러나 중이 설정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는 금기를 어기고 돌아봄으로써 돌로. ‘ ’

변하고 만다 이것은 성스러운 영역에 인간이 접근하는 것을 꺼리는 신의 금기로서 그.

187)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형설출판사, ( , , 1985), p.236.『  

188) 천혜숙 앞의 논문, , p.53.

189) 위의 논문,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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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파기에는 징벌이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장자못전설의 가장 전형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돌화소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찬양받을 만한 기념물 이라는 속성이 있다 여‘ ’ .

기에서 바위는 그 한 형상과 색채 등으로 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壯大 堅固․

해 있는 속계와는 다른 세계에 속할 현실이나 힘에 대면케 하는 것이다.190) 죽음을 통

해 불멸의 생 혹은 다산을 다시 얻는다는 죽음 재생의 모티프는 잘 알려진 매우 보, - ,

편적인 통과의례와 다산의식의 모티프이다 다산성은 보편적 다산자인 죽음에 의해 유.

발된다.191)

돌은 암석이며 암석을 불의 생명으로 인식한 것은 용암으로부터의 형성원리를 이해

한 결과이기도 하고 돌이 가진 불변의 생명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한 논리이기도 할 것,

이다 이렇게 암석이 열덩어리로서 자생자육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는 인식으로부. ‘ ’

터 많은 암석 숭배 신앙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한국의 고인돌, .

무덤도 암석의 생명논리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돌이 생명을 준다는 생각이 그.

대로 반영된 것이 자식 낳기를 비는 이다 삼각산을 올라가도 지리산을 올라가.祈子石

도 마을의 어느 산을 올라가도 바위 앞에 놓여 있는 초불은 바위가 곧 생명 이라는‘ ’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명의 불꽃 은 암석 신앙의 원형적 사고를 반영하고. ‘ ’

있다 하겠다.192)

그러므로 중의 금기를 어기고 뒤를 돌아본 며느리는 비록 죽어 돌로 되어버렸지만

원래 생존자가 여성이라는 점과 돌로 변했다는 모티프는 비록 비극적 색채를 보여준다

고는 하지만 다산성과 생명력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창조와 재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결국 며느리의 화석 모티프는 생명과 영겁의 자유로서 의연할 수 있는 바위로의 환

생을 통한 재생을 의도하고 있으며 죽음을 초월하는 인간생명의 자유의지를 엿 볼 수

있다 죽은 며느리는 돌의 형상으로 남지만 신성시되고 신앙화되는 차원으로 승화되면.

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는 장자못과 돌이 일정 성씨시조 및 영웅의 로. 誕降地

190) Eliade, Die Religionen und das Heilige 김열규 위의 책, p.247. , , p.238.

191) 이성희 의 미학 새미, ( , 2003), p.165.無『  

192) 김재용 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 동아시아, ( , 1999),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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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앙되는 것과 표리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장자못전설이 신화에 대한 상대적. 天神系

인 인식을 기저로 하여 그 신적 질서에 대한 를 내포하는 것과 장수신화 또는反命題

시조신화가 기왕에 확립된 신적 질서에 복속되는 것은 표리이고 의 양상인 것이正反

다 특히 죽은 며느리가 신앙의 차원으로 승격하는 양상은 가 죽은 후에 신앙의. 柳花

대상이 되는 것과도 비견된다.193) 금기를 위반한 것은 신적 질서에 대응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생명력의 표현으로서 비록 신이 부여한 통과의례를 통과하지 못하여 돌로 변

하는 징벌을 받았지만 신의 창조에 가까이 접근하려는 인간의 의지는 영원히 기념할만

한 것이며 화석 모티프는 바로 인간의 이러한 정신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장자못전설의 여러 유형은 바로 며느리가 화석이 되는 결말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이

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 전설의 구조적 변이는 전승자들의 며느리의 죽음에 대한

부동한 인식에 의해 나타난다 이를 중심으로 이 전설은 전승의 과정에서 신적 질서에.

대한 인간의 존재론적 의문에 대한 나름대로 대답을 추구해 가게 되는 것이다.194) 우

선 며느리 생존형을 보면 전승자들이 선한 며느리의 죽음을 통하여 신적 징벌의 부당

성을 항거하는 데서부터 좀더 인과응보적 합리성 쪽으로 이야기를 변모시킨 경우로 보

인다 그리하여 금기 제시 금기 파기 의 모티프는 약화되고 며느리는 살아남는다 이. ‘ - ’ .

것은 며느리에게 주어진 신적 징벌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찾고자 하는 의식의 근저에서

일어난 변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악덕한 장자를 징치하는 삽화가 중심이.

되어 장자의 패망을 위주로 이야기하면서 주제는 더 일반적인 데로 확산된다 즉 장자.

함몰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유형에서는 중의 존재가 풍수나 하인 등.

으로 확산되면서 징치의 과정도 장자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경향으로 나가간다는 점에

서 신화적 인식으로부터 전설적 인식에로의 변모가 나타난다 며느리의 화석 삽화가.

탈락되면서 인간의 욕심과 악덕은 마땅히 징벌되어야 한다는 주제적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인간의 존재론적 상황이나 신에 대한 로서의 주제는 약화되고 있다 그, .懷疑

러나 장자못전설이 천신계 질서에 한 신화적 전승임을 고려한다면 이 전설이 풍수설反

화와 접맥되는 것은 우연한 현상은 아니다 이 점은 장자터와 며느리가 각각 못과 돌.

로 하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고찰해 볼 문제로 보인다 이런 의미 연관선상에서의.化

193) 천혜숙 앞의 논문, , p.80.

194) 위의 논문,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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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변이가 바로 며느리 화석형에 못과 돌의 형이 결합되어 나타난 유형이다.聖別

장자못은 기우제의와 관련되어 되며 며느리는 마을의 이나 혹은聖別 堂神 祈子對象神格

과 관련되어 된다 이런 변이는 신적 질서에 맞서는 인간의 존재론적 상황이.治病 聖別

부각되는 동시에 죽음의 비극적 무게를 초월하여 신앙화되는 차원에 이르게 되며 이야

기 전승집단과 장자못 사이의 현실적인 친연성을 말해준다.195) 이러한 변이들은 며느

리의 죽음에 대한 의문으로 나름대로의 인식이 추구된 결과이며 인간과 신의 갈등양상

을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설2. < >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설은 일찍이 손진태에 의해 중국의 영향< >

을 받은 설화로 소개되었고 전설로 불리기도 하였다.廣浦 196) 지금까지 채록된 돌부<

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설화는 많지는 않는데> 197) 권태효에 의해 정리된 자료

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록편수가 많지는 않지만 전승 지역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고 주로, ,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특정 지역을 중.

심으로 전승되는 설화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며 조사자의 취향에 따라 조사되었을 가,

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195) 천혜숙 앞의 논문, , pp.72-77.

196)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 , 1982), pp.14-19.『  

여기서 광포는 그 설화의 배경장소가 되는 것으로 전해지는 함경도의 특정 지명이다 구비문학대계 의 유형.『  

분류집에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이라는 명칭으로 정리되어있고 광포설화라고 하면 다른 의미< > ,

로 널리 분포된 설화란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으므로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이란 설화로 부< >

르는 것이 설화의 특성상 더 뚜렷한 명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97) 권태효에 의해 제시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전설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장연호 최상. ( , , p.14), (廣浦   

수 한국민간전설집 돌부처의 피눈물 대계 천지포 놋다리 대계 놋다리 이야, , p.470), ( 1-4,p.149), ( 1-6, p.108),

기 청주벌 대계 장지포 이야기 대계 청주필 청동다리 대계 신판노아의- ( 1-6, p.182), ( 1-6,p.408), ( 1-6, p.686),

방주 대계 청지풀 전설 대계 아산만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칠산바다 임석( 1-6, p.851), ( 1-6, p.880), ( , 6, p.240), (

재 한국구전설화 계화도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계화도의 함몰내력 대계 계화, 7, p.54), ( , 7, p.56), ( 5-2, p.191),

도의 유래 대계 개비석 눈에 피가 나 섬이 망하다 대계 도사가 가르쳐 준 우물 대( 5-3, p.24), ( 6-6, p.322), (

계-8-3 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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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연자가 전부 남성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마을의 흥망 더 나아가 세상의, .

흥망이라는 문제가 여성보다는 남성의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이 설화가 장자못형 전설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며 전승된다는 점이다, .

이러한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설에 들어있는 공동 서사단락을< >

추출해보면 아래와 같다.

한 마을에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①

도승이 마을사람들에게 시주를 부탁했으나 박대당한다.②

한 여인 노파 만이 도승을 잘 위한다( ) .③

돌부처의 눈에 피가 나면 마을이 침몰할 것이라고 예언한다.④

매일 돌부처에게 가서 예언을 확인하자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짐승 피를 돌부처에⑤

바 다fms .

높은 곳이나 배를 만들어 피하여 유일한 생존자가 된다.⑥

큰 비나 해일에 의해 마을이 침몰하고 마을사람들이 모두 죽는다.⑦ 198)

이 홍수설화에서 제일 중요한 모티프는 예언이다 즉 돌부처의 눈에 피가 나면 마을.

이 침몰할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 예언은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저지르는 악행에 의해.

현실로 나타나며 드디어 마을은 침몰된다 장자못형 전설의 주제가 개인의 문제에 국.

한되는데 비하여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설은 집단적인 악으로 그< >

문제가 확산된다 돌부처의 눈에 피가 나면 마을이 침몰한다는 것은 장자못형 전설과.

구별되는 모티프이기도 하다 아래에 이러한 예언모티프를 분석하여 이 설화가 갖는.

198)광포는 예전에 큰 마을이었는데 동네 부화방탕한 청년들이 많았다 어느 날 노옹이 마을을 찾아와서 주막, .

노파에게 음식을 청하자 노파는 를 생각지 않고 기꺼이 환대했다 노옹은 일간의 식량을 준비해 두었. ‘5食價

다가 산 위 동자석상의 눈에 피가 흐를 때 산정으로 피난하라 고 시키고 사라졌다 노파는 노옹이 시키는 대’ .

로 식량을 준비하고 조석으로 동자석상을 살피는 동시에 동네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일깨웠다 동.

네청년들이 노파를 놀리려고 동자석상의 눈에다 붉은 물감을 칠하고 노파에게 알렸다 노파가 식량을 지니.

고 산정으로 피하자 해일이 일어나 광포는 바다로 변하였다 지금 그 곳에 있는 하천은 그 때의 함몰로 인, . ,

한 것이며 지금의 광포리도 그 함몰 이후에 재건된 것이라고 한다 손진태 손진태선생전집 태학사, . , 2, ,『  

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통문관1981, pp.520-521; , , , 1958.『  

인심 사나운 부자가 동냥 온 중을 박대하였으나 노씨 여인은 그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 중이 여인에게 배, .

를 만들어놓고 비석에 피가 나면 피신하라고 일러주었다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이 장난으로 개의 피를 비.

석에 뿌리자 큰 비가 내려 천 명이나 죽었다 천지포 명칭의 유래 노씨 여인이 놋다리를 놓아 송장을 건져.( )

묻어다 주어 공동묘지가 생겼다 구강 화.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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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적 상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언과 물의 징벌1)

주지하다시피 돌미륵이나 돌부처는 평범한 사람으로 현신하여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도 하고 재앙을 미리 알리는 등 인간과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

로 믿어왔다.199)

성상은 신의 은총이 인간에게 전해지는 통로이다 우선 돌은 고대인들에게는 신비성.

을 지닌 물체로 일종의 신앙과 숭배의 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돌은 농경의례에도 결.

합되면서 직접적인 생산도구 이상의 주술신앙 대상으로서 농작물의 풍수를 조정한다,

고 여겨졌다.200) 돌이 농경신앙으로서 차지한 위치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예는 우선

중국의 돌과 기우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는 남쪽에 사람 모양. 太平廣記 豊城懸  

의 이 있는데 비를 내리게 하는 신통력이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石像 201) 이는 사람 형

상의 돌이 을 상징한다고 믿었던 까닭이다 또한 에도 돌소에 관한 기록.雨神 廣州記  

이 있는데 이것 역시 와 관련된다 그 기록은 산동남문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祈雨

연못가에는 돌소가 있다 사람들은 이에 제사하였고 만일 가뭄이 들면 백성들은 소를. ,

잡고 비를 내려달라 기원하였다 소의 피와 진흙을 돌소의 등에 바르고 를 하면 반. 禮

드시 하늘에서 비가 크게 내려 소등을 씻어 진흙이 다 씻긴 뒤에 개인다”202)라고 하

여 에 대한 신앙숭배에 석상이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雨神

돌부처의 눈이 붉어진다는 것은 기우제의 한 형태로서 개나 여타의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신성시 여기던 바위에 뿌리는 의식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렇게 피를 뿌리면.

신이 노하여 그 부정함을 씻고자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고 하는 인식은 개피를 돌부처

199) 주강현 마을로 간 미륵 대원정사, , , 1995.『  

200) 빈미정 의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 , 1994), p.99.中國 古代起源神話 分析的 硏究「 ｣

201) , . “ , . , , .太平廣記 二九三 石人神 石人神 在豊城懸南 其石狀似人形 先在羅山下水之中 流潦不沒 後有人於水邊『  

, , , , , , , , , .”浣衣 掛著左臂 天忽大雨 雷電霹震 石人臂折 走入山畔 時人異之 共立爲祠 每有靈驗 號曰石人神

202) , “ . . . , ,廣州記 山東南有一池 池邊有一石牛 人祀之 若旱百姓殺一牛祈雨 以牛血和泥 塗石牛背 禮畢則天雨大『  

, .”注 洗牛背 泥盡卽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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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바르는 것이 홍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까닭을 알게 한다 돌부처는 마을 가까이.

에 존재하면서 마을사람들이 섬기고 신성시하는 신앙의 대상이다 이런 신앙대상에 짐.

승을 죽여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은 신성한 바위를 짐승의 피로 더럽혀 비를 갈구하는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우제 때의 이런 행위가 가뭄에 비를 구하는 방식으로 신.

이 부정하게 여기는 행위를 범하는 것이라면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

전설은 마을사람들이 악행과 신이 부정하게 여기는 행위를 범함으로써 결국 물로 징치

를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203)

한편 중국의 홍수설화에서는 홍수발생 후 남매가 결혼하여 인류가 재창조된다는 이

야기 속에 돌사자가 조연으로 자주 출현한다 돌사자는 주인공에게 재난이 곧 닥칠 것.

이라는 사실을 예고해 주고 재난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부산.

고개의 피를 흘려 을 예언하는 돌장군 고사에도 이런 예언 모티프가 있다.國難 204) 이

로부터 이 홍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더 보기로 한.石像

다.

가 천지를 개벽할 때 지쳐 잠이 들었다 옥황상제는 가 너무 지친 모습을 보자.盤古 盤古

그의 셋째 딸을 보내 그를 오빠로 삼게 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오누이가 되었다 그 때에. .

괴이한 야수들이 늘 소란을 피우자 그들은 돌사자를 하나 만들어 지키게 하였다 돌사자는.

에게 매일 보검 을 입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일이 지나자 돌사자는 에게 내, 49 “盤古 鏌 盤古

눈이 빨갛게 되면 너는 즉시 너의 여동생을 소리쳐 불러 같이 내 뱃속으로 뚫고 들어가라

고 했다 다음날 사자의 눈이 정말 빨갛게 되었다 두 오누이는 돌사자 뱃속에서 일을. . 49

피신해 있다가 나오게 되었다 또 홍수가 끝난 후에 오누이는 돌사자가 알려준 대로 천지.

를 개벽할 때 쓰는 도끼를 금바늘로 칡넝쿨을 금실로 해서 하늘을 보수했다 또한 두, . ……

오누이는 후손을 번성하기 위한 돌사자의 계시에 따라 거북점과 맷돌 굴리기의 검증을 걸

쳐 마침내 혼인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두 사람은 인간을 빚게 되었다. .( < >漢族 盤古山 205))

여기서 나오는 돌사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돌사자는.

203) 권태효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담의 홍수설화적 성격과 위상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 > , 6 (「 ｣   

구비문학회, 1998), p.245.

204) 이인택 에 나타난 모티프의 비교문학 제 집 한국비교문학회, , 23 ( , 1999),中國 神話 石頭 比較 分析「 『｣  

p.60.

205) , , , p.8.卉欣 梁燕 河南民 故事 中 民 文 出版社『马 ․ 间 选 国 间 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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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들은 지키는 파수꾼인데 역시 눈이 빨갛게 되면 홍수가 닥칠 것임을 예언해주며

오누이를 자기 뱃속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홍수로부터 보호해준다 즉 홍수설화에서의.

방주와 같은 작용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설에서 돌부처의 눈에 피가 나면< >

마을이 침몰할 것이라는 예언은 바로 으로서의 석상과 비의 주술작용에서 말미암雨神

은 것이며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터 피를 돌부처의 눈에 바름으로써 이 예언

이 곧 현실로 되게 만든다 즉 신은 인간의 악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를 보내나 우선.

기우신앙과 관련된 예언을 남긴다 이로부터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속.

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로 멸망하게 된다, .

노파 혹은 여인2)

이 설화에서는 유일한 생존자가 대부분이 노파나 여인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

의 존재 혹은 여성성이 서사의 표면에 등장하는 것으로 원래의 마을이 함몰되면서 신

화에서 생명의 창조적 주체로서의 모성의 성격이 강조되어 있다.206)

홍수설화로서의 성격으로 보면 최후의 생존자로 살아남은 선인이 후에 어떻게 되었

는가 하는 점이 아주 중요한데 이 설화는 홍수의 원인중심으로 이야기되면서 권선징악

에 초점을 두고 후대를 이어간다는 결말은 없다 물론 마을이 침몰되고 최후의 생존자.

로 남은 사람이 어떤 자료에서는 간혹 다른 데로 피난해 많은 후손을 두고 있다고 결

말을 맺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결말에서.

조차 우리는 그 생존자가 대부분이 노파나 여인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 후대계

승 양상의 일면을 신화적으로 추적해 볼 수는 있다.

여성의 신화적 이미지는 태모로서 태모는 여성의 전형 모든 생명의 기원 원동력과, ,

포용원리로서의 모든 생명의 창조자 육성자이다 그러므로 노파나 여인이 유일한 생, .

존자로 된다는 것은 여성의 태모신적 모습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혼돈을 정리

206) 물론 자료에 따라서는 선한 행위를 하여 선택된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서 피하여 여러 사람이 생존하거

나 그 마을사람 전체가 피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승 상의 변이로 보인다 이런 양상을 보이, .

는 자료에도 예언을 믿거나 선인의 행위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고 있음을 물론이다 권.

태효 앞의 논문, ,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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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새로운 세상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시하는 잠재된 힘으로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

다 이것은 여성의 잉태와 출산의 여성원리를 투사시켜 본 결과이며 또한 한국의 경우.

생명을 주는 주체로 삼신할미 의 존재가 상정되는 것과 비슷한 발상으로‘ ’ 207) 볼 수 있

지 않을 가 생각한다 삼신할미 는 한국의 민속 신앙에서 이라 불리는 신령으로. ‘ ’ ,産神

아기를 점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숭배된다 삼신할미 는 신화나 전설 민담 등에 나타. ‘ ’ ․

나며 오늘날의 민속 문화제에도 나타나는데 주요하게는 탄생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파나 여인은 삼신할미와 물의 신인 물할

미 산의 신인 산할미 바람의 신인 영등할미 등과 함께 한국 민속 신앙에서의 할미, , (老

신앙의 잠재적 의식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된다) .姑

예를 들면 어떤 자료에서는 그 노파가 연백으로 피하였는데 그 노파가 죽은 후 사당

을 짓고 제를 올렸다는 형태로 신앙과 결부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208) 이것은 바로 그

노파를 시조신격으로 높이 모시고자 하는 생각의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파가 어떻게 후대를 이어갔다는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원인

중심의 홍수설화로서 인류시조로서의 신화적 성격을 온전히 계승하지는 못했지만 신화

적 잔재로서 노파나 여인의 상징은 새로운 세상을 이어가게 될 생명을 점지하는 능력

이 있다는데서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7) 김재용 동북아 창조신화와 양성원리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구비문학회, , 12 ( , 2001), p.17.「 『｣  

208) 권태효 앞의 논문, ,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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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한국 홍수설화의 신화적 속성과 그 원리4

물은 인류학에 있어서나 잠재심리학에 있어서나 생명의 원천 한 생명의 모태를, 久遠

표상하는 보편적 상징‘ ’209)이며 구원과 생명의 이미지가 관련된 한에 있어서의 원형‘

이다(archetype)' .210) 입사나 재생 탄생 또는 신성혼 등에 관련된 한국 의, 上古代 祭典

또는 신화의 핵심적인 인 물의 표상이 그 속에 있다 물은 이렇게 우리의 생리적. '主旨

삶에서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그로부터 온전한 생명이 태어 나오는 중요한 요소에,

부합'211)하고 있다 한국 홍수설화에서 홍수는 기존의 인간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과 인류를 재창조해나가는 과정에 이런 물의 중요한 신화적 속성과 원리를 체현하

고 있다.

제 절 우주 재창조의 속성과 원리1

저명한 종교사학자인 엘리아데는 원시인의 세계창조신화를 기초로 한 시간관과 생

명관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환 왕복하는 운동이라고 거,

듭 지적하였다.

인류사회는 신화와 의식행위를 통해 주기적으로 신성한 시작‘ (The Sacred

으로 되돌아가며 상징적으로 세계 창조활동인 시간과 공간의 개벽을 묘사Beginning)'

하고 재현함으로써 자연과 인류사회를 포함한 생명의 연속과 갱신을 확보하여 끊임없

이 운동 에너지를 획득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처음 으로 되돌아. ‘ ’

가려는 노력이 바로 영원회귀 이며 원시사회와 고대사회에서 언제나‘ (Eternal Return)'

209) 김열규 과, ( , 1971.), p.297.韓國民俗 文學硏究 一潮閣『  

210) cf. Maud Bodchin, Archetypal Patterns in Poetry, Oxford Univ. Press, 1951, p.4.

211) 아지자 올리비에리 스크트릭 공저 앞의 책, , , ,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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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되는 신년의례이다 신년의례는 세계 창조신화의 상징적 재현이며 그 기능은 사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삶을 도모하도록 만든다.212) 이러한 엘리아데의

영원회귀 신화는 과 재생신화와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노자가 끊.生

임없이 추구한 사상도 실제로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지향이며 원시적인 시간관‘ ’歸根

의 순환 운행법칙에 따른 표현이다.213) 영원회귀 신화는 노자철학을 매개체로 하여 원

시신앙에서 도가사상으로 전승되었고 철학과 함께 중국철학에서 우주순환론의周易  

뿌리가 되었다 홍수설화는 대홍수로 이 세상을 혼돈의 원초적 회귀상태로 돌리고 새.

로운 생명력과 운동의 힘을 획득함으로써 영원회귀의 신화의 한 전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재앙에서 재질서로의 정립1.

한국의 모든 유형의 홍수설화는 홍수로 이 세상 만물이 물에 잠겨서 시원의 상태로

돌아가고 거기서 또다시 새로운 인류번식이나 마을의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

그럼 이 모든 홍수설화에서 홍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곧 세계는 매우 빠른?

리듬으로 태어나서 쇠퇴하고 소멸했다가 다시 태어나는데 홍수로 인한 혼돈 그리고 새

로운 창조에 의해서 이 혼돈에 종말을 고하는 우주 창조가 주기적으로 재현된다는 것

이다 세계의 주기적 창조와 파괴의 개념은 식물의 주기적 죽음과 재생을 보고 공고히.

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농경사회 이전의 신화에서도 발견되며 달의 구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달의 영원한 탄생과 죽음의 이미지가 생사의 주기성에 대한 원초의 인간.

의 직관을 시켰을 것이고 이어서 세계의 주기적 창조와 파괴의 신화를 끌어냈을結晶

것이다 이런 쇠퇴와 소멸의 과정에 대홍수가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며 홍수는.

온 세상을 시원적인 혼돈으로 복귀시키고 또다시 신성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세상은 대홍수가 있고 난 후마다 신화적 조상이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기 때문이

212) 노자와 신화 노승현 문학동네, ( , , 2003), p.157.叶舒 『宪  

213) 위의 책,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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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재앙의 혼돈 모티프의 신화적 속성은 한국의 여러 홍수설

화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인류기원담에서 남매혼형 설화를 보면 이 세상이.

갑자기 홍수로 뒤덮여 태초의 우주와 같은 혼돈상태로 돌아가고 오직 남매가 살아남는

다 멸망이 있으면 그 뒤엔 새로운 창조와 재생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 남매에게. .

는 이 세상을 이어갈 새로운 생명을 번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남매는 드디어 천

의 시험을 통하여 결혼을 허락받고 이 세상의 새로운 인류를 번식시켜 나가는 것이다.

남매혼형 설화에서 변이형인 전쟁남매혼형 설화의 경우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대

를 이어가는 남매혼이 대홍수가 아닌 임진왜란 전쟁 등으로 배경이 나타난다 비, 6.25 .

록 직접적인 홍수로 이 세상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은 일종의 불의 상징

으로서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하여 역시 시원의 회귀로 돌아간다는 속성은 같다 불도.

역시 재앙으로서 이 세상을 무의 상태 또는 혼돈의 상태로 돌려놓고 새로운 재생을 시

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남매혼형 설화도 역시 재앙에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혼.

돈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류기원담의 한 유형으로서 목도령형 설화를 보면 역시 홍수의 원인이 뚜렷이 나오

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내린 큰 비로 이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되고 목도령 혼

자 아버지인 고목에 의지하여 살아남게 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세상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을 때 세상이 온통 물바다였듯이 홍수로 다시 그 태초의 상황에 돌아가

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혼돈으로의 회귀가 실현되고 그 재앙으로서의 물바다는 소멸.

과 창조의 원수로서 작용하게 된다 고목에 의지해 겨우 살아남은 목도령은 이 재앙에.

서 살아남아 새로운 인류를 이어갈 사명을 띠게 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거쳐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 지명유래담을 보기로 하자 지명유래담에서 고리봉형 전설은 천지개벽 초에.

홍수가 있어 이 세상이 홍수로 모두 잠겨버렸을 때 오직 그 산꼭대기만 물에 잠기지

않았다는 것으로 최초의 혼돈의 물을 이야기하며 마을의 시초를 이야기 한다 그러므.

로 여기서의 홍수도 역시 천지개벽과 관련되면서 홍수를 통한 혼돈으로의 회귀와 우주

창조라는 신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행주형 지명전설도 마을이 배 형국으로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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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대를 상징하는 큰 나무를 심어야 하며 이렇게 하면 홍수가 나더라도 배를 타고 있

으니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대부분 이야기들이 옛날에 홍수가 나서 세상이 바.

다가 되었을 때 마을에 배를 댄 흔적인 고리와 배말뚝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키며 역시 재앙을 통해 만물을 다시 하나로 통합해버린 혼돈에 대한 인

식이라 할 수 있다 홍수로 떠내려 온 산 형 전설은 홍수로 인하여 산이나 섬이 이. < >

동하다가 멈추어 지금의 그 곳에 자리 잡게 된 경위를 밝히는 이야기로서 천지개벽의

신화적 속성을 나타내면서 산이 혼돈에서 질서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달.

래고개형 전설은 근친상간 금기로 인한 비극의 지명전설로서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

는데 홍수 모티프가 소나기로 변해있어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온

세상의 혼돈으로의 회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홍수란 재앙을 통한 세상의 멸.

망과 재창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남매의 근친상간은 새로운 창조의 패턴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단순한 정욕으로 나타나며 결국은 죽음이라는 결말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은 홍수를 통한 혼돈으로의 회귀라는 신화적 속성과 원리를 나타내주는 반증이다.

재앙으로서 혼돈의 신화적 성격을 띠면 창조와 재생의 행복한 결말로 끝맺지만 멸망을

초래하는 홍수의 재앙이 아니면 근친상간은 창조와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비극적

인 결말을 맺게 된다.

다음으로 악인징치담의 장자못형 전설을 보기로 한다 장자못형 전설은 세계의 전형.

적인 홍수설화의 원인처럼 인간의 타락과 그 악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가 등장하여 마

을을 못으로 만들어버린다 악인이 살던 마을을 못으로 만들어 악을 정화시키고 마을.

을 시초의 무의 상태로 돌리는 것도 역시 태초의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감을 상징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불교적 색채가 가미되어 홍수로의 징벌에 초점을 두.

고 금기를 설정함으로써 근친상간의 문제는 피해가고 있다 물로의 심판이 한 마을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홍수를 통한 온 세상의 태초회귀와는 소멸의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씨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무가 이야기에 초점으로 나타나지 않는

다 그러나 필경은 한 마을의 재앙을 의미함으로 새로운 시초로 되돌아감으로써 재창.

조는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금기를 어긴 며느리가 비록 죽어 돌이 되었지만.

돌의 다산성과 생명력은 마을의 새로운 창조와 재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즉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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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가 화석이 되었고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며느리 바위라고 한다는 것에서 이 마을

의 과거가 폐기되고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재앙을 통한 혼돈으로의 회귀와 새로운 질서 정립의 신화적 원리를 보아 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설이다 이 이야기에서 마을사< > .

람들은 역시 악행에 의하여 홍수의 징벌을 받게 되고 선행을 하여 구원된 노파나 여인

은 유일한 생존자가 된다 이 마을 역시 악을 정화하기 위하여 물속에 잠겨버리고 원.

초의 상태로 돌아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뒤로 다시 새로운 마을이 창건된다 혼돈이.

창조를 위해 있듯이 홍수나 마을의 침몰도 결국은 새롭게 정화된 세계의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혼돈은 세계 창조신화의 모티프로서 한국의 모든 홍수설화는 재앙으로 시작

하여 이 혼돈으로 회귀하며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영원회귀의 신화원리를 반복 모방

하고 있다 여기에서 혼돈은 모든 과거를 소멸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로 홍수설.

화의 모든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

새로운 시대 및 인류의 재창조2.

홍수설화에는 두개의 중요한 서사의 축이 있다 하나는 홍수의 원인에 대한 서사이.

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서사이다 즉 극소수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 대홍수 사건에서 우리는 왜 인간에게는 이런 대홍수라는

큰 재앙이 닥쳤으며 인류는 어떻게 다시 번식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소멸과 창조로 수렴되는 이 두개의 서사의 축은 서로 짝을 이루어 홍수설화라는 큰 서

사를 구성한다 여기서는 한국 홍수설화에서 홍수가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온 원인과.

어떻게 새로운 인류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신화적 속성과 원리 분석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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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1)

원시사회가 주기적으로 세계를 파괴 하고는 그것을 다시 재생 시킴으로써 죄 가 없‘ ’ ‘ ’ ‘ ’

고 역사 가 없으며 기억이 없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자 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 ’ ‘ ’

있는 일이다.224)

계속 회자되던 수많은 동양 신화에 따르면 세계를 뒤덮은 대홍수는 필연적으로 매

겁 이 끝날 때마다 일어난다( ) .劫 225) 기원 전 세기 초반에 살았던 칼데아의 신관 베로3

소스 에 따르면 바빌로니아 신화에서는 최초의 수메르 왕이 등극한 후(Berossos)

년이 지난 후에 대홍수가 일어났으며 이 기간 동안 엄청난 장수를 누렸던 열432,000 ,

명의 왕이 통치했다 그런데 성서를 보면 아담이 만들어진 후 년 후에 노아의 홍. 1656

수가 일어났으며 그동안 열 명의 이스라엘 조상이 오래 살았다고 한다 세기의 저명. 19

한 유대인 아시리아학자 줄리우스 오페르트 의 연구결과(Julius Oppert : 1825-1906)

를 믿는다면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로 이루어진 주일은 번이었다1656 7 1 86,400 .226)

따라서 세계가 수학적 규칙성을 지니고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며 매번 큰 홍수로

마무리된다는 초기 메소포타미아의 생각은 성서에도 나타난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

성서는 야훼가 인간의 죄를 벌하기 위해 노아의 홍수를 보냈다고 적혀 있다 이는 낮.

과 밤 혹은 년의 주기만큼이나 무고한 비인격적 주기와 관련된 메소포타미아의 개념1

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227)

상기의 기록에서 우리는 우주창조의 한 형식으로서 홍수가 주기적으로 이 우주를 갱

신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갱신으로 인하여 세상은 뜻 깊은 새로운 역사의.

한시기를 열게 된다 홍수로 인해 구질서가 몰락하고 새로운 질서가 탄생되었다는 점.

에서 던데스 는 제 차 창조 이후에 나온 차 창조라고 명명한다(Dundes) 1 2 .228) 그 명명

에서 보듯 홍수신화는 창조 신화와 더불어 재창조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224)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미지와 상징 이재실 까치, ( , , 1998), p.104.『  

225) 인도에서 브라만의 낮 이라 하는 한 겁은 년이며 그 다음 모든 거짓이 우주의 바다에 녹‘ ’ 4,320,000,000 ,

아드는 브라만의 밤 역시 년이다‘ ’ 4,320,000,000 .

226) Julius Oppert, Die Daten der Genesis, K nigliche Gesellschaft der Wissenschaften zu G ttingen,

Nachrichten, No, 10(May 1877), pp.201-223.

227) 조지프 캠벨 신화와 함께 하는 삶 이은희 한숲, ( , , 2004), p.98.『  

228) 김재용 한국의 홍수이야기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구비문학회, , 6 ( , 1998), p.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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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창조 이전에 혼돈이 있었고 창조 행위를 통해 세계는 질.

서를 갖게 된다 그 혼돈의 내용이 다르기는 하나 홍수 이전에도 인간 세계의 혼돈이.

있었고 홍수를 통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세계를 뒤덮는 홍수 그 원형적인 행위는 바로 우주 창조의 반복을 통한 삶과 세계,

의 갱신이다.229) 하지만 홍수신화와 창조신화의 패러다임이 비슷하긴 하지만 서사진,

행에서는 뚜렷한 몇 가지 차이가 있다 홍수신화에서는 창조신화와는 달리 신과 인간.

의 문제가 제기된다 창조신화에서 인간은 등장하지 않지만 홍수신화에서는 신과 인간.

이 함께 등장하고 그 둘은 암묵적으로 일정한 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 인간은 신, .

에 대해 외경과 복종심을 가져야 하는데 인간이 그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신의 처벌을

받으며 신에게 복종한 이는 구원을 받는다 곧 신에 대한 외경의 태도를 강조하는 셈, .

이다 그리하여 캘센 은 신의 인간에 대한 응징의 원리로 홍수신화의 가치를. (Kelsen)

지적했고 쉬미트 를 포함한 일부 신학자들은 노아의 이야기가 바로 신을 잃(Schmidt)

어버린 시대의 인간에게 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한

다.230)

하지만 한국 홍수설화의 경우는 좀 다르다 서양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신의 인간.

의 악에 대한 분노로 홍수가 닥치는 경우가 많다면 한국 홍수설화에서 홍수의 원인은

신의 분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뚜렷한 원인 없이 자연재해로 이어지는 경우

가 많다 인류기원담에서 남매혼형 설화에는 홍수의 원인이 없다 여기에서 홍수는 자. .

연재해로 인식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신화적 사유로부터 비롯된 이래의 음양오행漢代

론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 이런 홍수의 원인에 대한 춘추번로 의 해석에. ( )春秋繁露  

따르면 홍수는 음양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231) 우 임금의 시대에 홍수가 나고 탕

임금의 시대에 한재 가 도래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한다( ) .旱災 232) 이러한 해석 속에는

음양 밖에 음양을 통제하는 초월적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음양의 부조화는.

자연 내부에 있고 그 부조화는 우연의 소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남매혼형 설화에서 느닷없이 큰 비가 오고 지상이 온통 물로 뒤덮이는 사태

229) 미르치아 엘리아데 영원회귀의 신화 심재중 이학사, ( . , 2003), p.71.『  

230) 김재용 앞의 논문, , p.48.

231) 조현설 동아시아 홍수신화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구비문학회, , 16 ( , 2003), p.454.｢ ｣   

232) , , .禹水湯旱 非常經也 適遭世氣之變而陰陽失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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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간에게 있어서 음양의 조화를 잃은 자연이 폭력적으로 선사하는 재앙이다 따라.

서 여기에서의 홍수는 기존의 부조화의 자연의 질서를 홍수로 뒤덮어버리고 새로운 자

연의 질서를 재생시키는 우주의 반복적인 창조의 한 리듬이다 이것은 인간세계의 혼.

돈이 아니라 자연의 혼돈에 의한 재앙이다 물론 남매혼형 설화의 후대의 변이형으로.

서 전쟁남매혼형 설화는 대홍수가 대전란으로 바뀌었고 대전란은 인간에게 인위적인

재앙으로 다가온다 이것은 인간세계의 혼돈이며 인간의 과잉욕망이 원인이 된다 결. .

국 불의 성격을 띤 전쟁을 불러오게 되고 역사적 인간들은 그 속에서 다 죽고 오누이

만 살아남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목도령형 설화의 경우는 좀 다르다 설화의 문면에는 홍수의 원인이 뚜렷하게 나오.

지 않으나 선녀가 교목의 정기에 감응을 받아 목도령을 낳고 일곱 살 되던 해에 하늘

로 올라갔는데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것이다 여.

기에서 여신이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비가 내렸다는 것은 홍수와 여신이 어느 정도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신의 분노가 아니더라도 숨어 있는 신과의 어떤.

불화의 성격을 추측하게 하는 부분이다 교목은 지상에 있는 남신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교목의 정기에 감응하여 아이를 낳고나서 하늘로 되돌

아간 후 홍수가 발생했다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천상의 선.

녀가 하늘의 허락 없이 지상에 내려와 목신과의 사이에 목도령을 낳은 것이 하늘의 노

여움을 사게 되어 홍수를 내린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목신과 선녀의 사이 즉 지상의, ,

남신과 천상의 여신사이에 어떤 대립이 있어서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자 홍수를 내린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를 본다면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견우와 직녀 혹은. < >

나무군과 선녀 설화를 연상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천상의 존재와 지상의 존재가< > .

결연하고나서 천상의 질서를 어긴 징벌로 선녀가 하늘로 돌아가고 그에 따른 징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상의 남신과 천상의 여신사이의 대립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창조주체로서의 여신에 대한 남신의 어떤 도전과 반발이 있었음을 짐작

하게 하며 창조세계에서 여신의 주체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상징이 되고 있다 그것은 여신이 하늘로 올라간 후 비록 홍수로서 세상을 덮어버리지.

만 그 후로는 설화의 문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홍수 후에는 목도령에 의.



- 110 -

해 또한 양성결합에 의해 이 세상 인류가 새로 창조되기 때문이다, .

목도령형 설화에서처럼 홍수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세계의 홍수설화에서 가

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근동아시아와 북미의 신화에서 홍수의.

주역은 남신이다 던데스 는 홍수의 주체가 대체로 남신임을 감안하여. (Alan Dundes)

남성이 창조의 새로운 주역으로 대두되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 홍수설화가 갖는 의미라

고 지적하였다 즉 남성은 여성이 갖는 가임력을 갖지 못하며 그러한 이유로 여성의. ,

가임력을 부러워하여 모방하고 싶은 심리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성에 의한

자연적 창조를 부정하고 남성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신이 홍수를 일으키

고 그 이후에 차 창조를 통하여 남성의 지배 질서를 확고히 한다고 한 것이다 이, 2 .

경우에 홍수는 남성의 오줌이고 오줌은 정액의 표출이라는 의미적 등가성도 이슬람과,

유대 민족의 전통에서 얻은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종교상의 의례에서 남성 사제가 물.

로서 신도들에게 세례를 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남성이 세례를 통하여 여성에 의,

한 자연적 탄생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적 탄생의 계약으로 남성의 지배력을 보이는

것이라 하였다.233) 즉 신화적 속성으로 보면 홍수 후에는 남신이 창조의 주체가 된다.

이런 신화적 속성은 다음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에 의해 소개된. <富育光 天宮大

은 만족의 무속 신화로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여러 창조 신화 중에서 가장 길고 창> ,戰

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풍부히 담고 있다 모두 아홉 개의 모링. 234)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태초의 혼돈에서부터 홍수기를 지나 최초 샤만의 탄생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신화에서도 홍수는 하나의 역사적 기점으로 되어 홍수 후에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인간이 여신으로 되었다고 하여 인간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홍수를 기점으로.

신 중심의 세계 질서를 부정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로 이행한다는 신화적 사유가 반영,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 양성의 결합에 의해 탄생된다고 하여 여신만이 담당했던.

창조성에 수정을 가했다 또 최고의 신이 여신에서 남신으로 바뀌었다 홍수 후에 남. .

성의 질서가 시작된 것이다.235) 이상의 홍수설화에서 창조주체로서의 신화적 속성에

233) 김재용 동북아시아 지역 홍수신화와 그 변이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 집 한국고전연구회, , 4 ( ,｢ ｣   

1998), p.74.

234) 모링은 순서 차례를 나타내는 만주어이다 숫자 는 만족에게 있어 완벽 풍요의 의미를 갖는다, . 9 , , . 富育光․

, ( , 1995), p.16.王宏剛 薩滿敎女神 遼寧大 出版部『  

235) 김재용 동북아 창조신화와 양성원리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국구비문학회, , 12 ( , 2001), p.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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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에서 보면 홍수 후에는 남신의 질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한국의 목도령형 설화의 경우에도 홍수를 여신과 남신의 대립으로 인한 산물

로 볼 수 있다 비록 여신이 홍수를 내렸으나 홍수 이후에는 목도령에 의한 양성결합.

으로 새로운 시대의 인류 재창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남신이 창조적 우위에 서는 새

로운 신화적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목도령이 다른 한 소년과 경쟁하고 승리하여 노.

파의 친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세상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하게

되었다는 결말은 악인이 생기게 된 유래를 설명해주는 것으로서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

대한 창세신화의 설명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홍수가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신화적 속성과 원리는 한국 홍수설화의 지명유래담

의 여러 홍수설화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천지개벽 초나 옛날의 어느 한때 대홍수.

로 온 천지가 물에 잠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높은 산봉우리나 행주형의 마을.

이 살아남게 되어 거기서 지명이 유래된 것이다 혹은 홍수로 산이 떠돌아다니다가 어.

느 한 마을에 정착하여 산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화이다 이것은 모두가 천지창조×× .

와 관련된 마을의 시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홍수는 자연적인 재앙으로 여겨지는 것

이며 세상의 종말과 재창조라는 신화적 구조로서 홍수를 통해 새로운 역사시대가 열린

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 홍수설화 중에 유일하게 홍수의 원인이 자연에서부터 오는 재앙이 아

닌 신의 악인에 대한 심판과 징벌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악인징치담 홍수설화

이다 그 중 장자못형 전설에서의 홍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인색하기 그지없는 장자.

에 대한 신의 징벌이다 장자네 집터는 홍수로 잠기게 되고 최후로 살아남은 며느리에.

게까지 금기가 설정되어 최종적으로 신적 질서로의 이행을 실행하게 된다 이것은 첫.

째로 악한 인간이 사는 마을에 대한 징치이며 둘째로는 신적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간

에 대한 징벌이다 그야말로 철두철미 신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홍수는. .

신이 인간을 징벌하고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며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재앙으로 인식되

면서 신과 인간사이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다 돌부처 눈. <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설은 장자못형 전설과는 달리 한 사람의 악이 아니라>

집단적인 악이 문제가 된다는데 다른 점이 있다 그리하여 신적인 도승은 이 악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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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기 위아여 우선 선행을 한 노파에게 예언을 제시해준다 즉 돌부처가 눈이 붉어지.

면 마을이 홍수로 침몰한다는 것이다 노파는 이 예언에 대해서 굳게 믿고 마을의 여.

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신의 예언에 도전하

는 행위를 하게 된다 이 예언은 신의 두 번째 시험이며 악한 사람들은 드디어 홍수를.

불러오는 화를 자처하게 된다 결국 선행을 하고 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유일한 생.

존자로 남게 되고 악행을 하고 신의 예언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홍수의 재앙을 면치

못하게 된다 즉 이 악인징치담은 홍수로서 신에 대해 적대행위를 감행하는 악한 인간.

세상에 대한 파괴와 소멸이며 선한 인간과 신을 믿고 따르는 인간으로 시작되는 새로

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신화적 속성으로서 홍수가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홍수설화의 여러 유형에서 홍수는 인간에게 자연재해로서 또

는 신과 인간의 대립과 모순 그리고 신의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재앙 등 다양한

신화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결과는 모두 새로운 시대의 재창조를

위한 파괴와 소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류의 재창조2)

홍수설화는 그것이 인류의 시작과 연관되기에 창조신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홍수설화는 최초의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홍수를 통해.

재창조되는 인류는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류이다 그럼 인간은 물에서 어떻게 새로.

운 인류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가?

물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은 주기적으로 삼켜질 수밖에 없는 허약한 것이다.

형태가 있는 것들의 운명은 일단 해체되어 다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

이다 만약 형태 가 물로써 주기적으로 해체되고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창조. ‘ ’

력이 쇄진하여 종국에는 죽고 말 것이다 인간은 사악 과 죄 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인. ‘ ’ ‘ ’

간성을 왜곡시키고 만다 즉 생명의 씨앗과 창조적인 힘이 결여되면 인류는 노쇠하고.

생식력을 잃고 쇠퇴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서서히 인간 이하의 형태로 퇴화하는 것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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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홍수는 일순간에 물로 해체하여 이로부터 죄는 정화되고 새롭고 갱신된 인간성이

탄생하게 된다.236) 홍수에 대한 거의 모든 전승들은 이렇게 인류가 물로 다시 흡수되

어버리고 만다는 관념 따라서 새로운 시대와 함께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

과 결부되어 있다 그들은 우주와 역사의 개념을 순환적 인 것으로서 나타낸다 즉 한. ‘ ’ .

시대가 대재난으로 폐지되면 그로부터 새로운 인간 에 의해 지배되는 새로운 시대가‘ ’

열리는 것이다.237) 엘리아데가 제기한 이런 이론은 홍수를 중요한 종교적 상징으로서

잘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제의적으로 세례와도 관련되는 신화적 속성이다 세례는 낡. .

은 인간의 제의적인 죽음과 그에 뒤따르는 새로운 탄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주적.

인 차원에서는 홍수가 세례와 맞먹는다 세계의 윤곽을 지워버리고 모든 형상을 뒤섞.

고 무형으로 복귀238)하는 것이다.

그리고 침수에 의해서 옛 사람 은 죽고 재생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며 물과의 접촉' '

은 항상 새로운 재생을 함축한다 해체 뒤에는 새로운 탄생 이 뒤따르기 때문이기도. ' '

하고 침수는 생명의 잠재력을 풍부하게 하고 증대시키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에 의한.

천지개벽설은 인류학적 차원에서 볼 때 물질 생성론 즉 인류가 물에서 태어났다고 보,

는 신앙에 해당한다 대홍수 혹은 주기적인 대륙의 침몰 아틀란티스 형의 신화 을 인. (' ' )

간의 차원에서 보면 영혼의 제 의 죽음 에 해당하거나 세례에 의한 통과의례적 죽음' 2 '

에 해당된다 그러나 천지개벽의 측면에서 보나 인류학적 측면에서 보나 침수는 결정.

적 소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형태와의 일시적 재통합을 의미한다 이 재통합 이후에.

는 우주론적 생물학적 구제론적 해당 요인에 따라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새로, , , ,

운 인간이 뒤따르게 된다.239) 홍수의 죽음을 통한 인간 재창조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창세기 장 절에서 절까지 보면 태초에 천지는 물로 덮여 있었으나 하느님이1 1 10 ,

이 물을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으로 갈라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자신의 형.

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를 다스리게 하,

였다 여기서 물은 인간에게는 창조의 원수이다 이러한 물이 노아의 방주 에 이르러. . < >

236)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한길사, ( , , 2002), p.295.  

237) 위의 책, p.293.

238) 미르치아 엘리아데 영원회귀의 신화 심재중 이학사, ( . , 2003), p.69.『  

239)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미지와 상징 이재실 까치, ( , , 1998),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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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즉 물은 인간의 종말과 창조에 있어.

중요한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홍수를 해석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최초의 문헌은 기원전 년에서2000

년경 사이에 만들어진 두 수메르 설형문자의 텍스트이다 여기서 분노한 신의 이1750 .

름은 엔릴 이고 방주를 만든 사람은 키쉬라는 옛 수메르 성도의 대 왕이다 그(Enili) 10 .

서판이 제작된 시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신의 소작농 으로 일컬어졌던 시기‘ ’

와 같으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우선 우주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주는 더 이상 생각을 능가하는 신성한 신비의 빛이 아니었고. ,

살아 있는 신과 악마는 행성과 동물 인간의 도시처럼 그저 일부분으로 기능하고 있었,

다 하지만 한편 이렇게 살아있는 우주적 신과의 동일성을 상실한 결과 인간은 자유.

의지를 지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 아니 독립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신과 분리되.

어 자유 의지를 누리면서 신과 관계를 맺었다 우주적 순환의 매개자였던 동양의 신들.

은 우주의 주기를 움직이거나 통제하지 않으면서 그 주기 과정을 상징하고 관리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240) 이렇게 홍수 후의 인간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

또한 홍수로 인한 인류의 재창조신화는 인류기원신화와 같이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

하지만 인류기원신화에서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홍수신화 후의 인간은 다른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성적 결합에 의해 특히 양성원리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생

물학적 번식의 논리이다 홍수 뒤에는 두 남녀가 살아남아 번식을 시작했다는 신화는.

어느 민족에게서나 보이고 혹은 한 가족이나 한 사람이 남아 인간을 새로 번식시켰다

해도 인간에 의한 인간의 탄생은 바로 홍수 후에부터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바로 인.

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것은 신의 인간창조 시대에서 인간에 의해 인간이 창조.

되는 시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홍수는 우주의 재창조의 원리로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주기

적으로 반복한다 한국 홍수설화 가운데서 우선 인류기원담을 보기로 한다 남매혼형. .

설화에서는 대홍수에 의해 모든 사람이 죽고 남매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들 남매는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부활 또는 창조가 이루어지기.

240) 조지프 캠벨 앞의 책, ,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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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죽음 또는 자기 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홍수 후 남매의 이 상징적인 죽음.

과 부활은 바로 천의 시험과 관련된다 남매가 결혼하여 새로운 인류를 이어가려면 하.

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천의 시험 과정에 바로 남매가 남녀로 전환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원래의 인간으로서의 남매는 죽고 신성의 계시를 받은 새로운 남녀.

로 태어나는 것이다 천의 시험 과정에 사용되는 테스트 도구들은 모두 음양의 결합을.

상징하고 있는바 그 결합의 상징은 바로 남매의 남녀로의 전환이 된다 이것은 인격전.

환을 전제로 한 상징적인 죽음을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시험이며 남매는 종교적 죽음

과 부활을 거쳐서 새로운 창조의 힘을 얻게 된다 이리하여 홍수 후 남매에 의해서 태.

어난 인류는 신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의 음양결합에 의해 태어나는 새로운 시대의 인

류이다 즉 신의 인간창조 시대에서 인간에 의해 인간이 창조되는 시초이다 남매혼형. .

설화의 변이형인 전쟁남매혼형 설화는 대전란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그 역사

를 과거로 폐기하고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인류의 탄생을 예시하거나

어느 성씨의 시조가 되어 그 성씨의 사람들이 생기게 된 유래를 설명하고 있어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지명유래담 홍수설화들은 모두가 대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

에서 살아남은 산이나 마을의 시초를 이야기하는데 그 마을의 역사이며 곧 새로운 인

류가 창조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이야기 하고 있다 비록 대부분이 최후 생존자에 의한.

인류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지만 간혹 어떤 경우에는 그 남은 산정에서 살

아남은 사람이 어느 성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예도 있어 새로운 인류창조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산이나 마을을 중심으로 모여살고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양자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명유래담 중 하나의 특수한 예로서 달래고개형 전설을 들 수 있다 홍수설화.

의 변이형인데 지명유래형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홍수가 소나기로 변이되어 역시

파괴적인 물을 통한 근친상간의 계기가 주어지고 있다 원래 근친상간은 대홍수와 직.

접적인 연관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대홍수가 국부적인 소나기형태로 변이되면서

근친상간은 생명보존을 위한 결합이 아니라 누이에 대한 오라버니의 정욕으로 나타난

다 때문에 인간계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인식되고 죽음으로 속죄하게 된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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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는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과 연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의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새로운 해석이 나오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물과의 접촉은 항상 새로운 재.

생을 함축하고 있다 달래고개형 전설에서의 오라버니의 죽음도 사실상 인간의 차원에.

서 보면 영혼의 제 의 죽음 에 해당하며 세례에 의한 통과의례적 죽음에 해당한다 누‘ 2 ’ .

이의 비에 젖은 몸매를 보고 정욕을 느꼈다는 것은 원초적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며 이

것은 아직 유아적 자아와 분리되지 않은 단계의 인간이다 본능과 누이사이에서 갈등.

을 느끼던 오라버니는 끝내는 자신의 그 본능적 욕망을 죽임으로써 누이와의 관계를

지켜낸다 이것은 죽음을 통한 자신의 초월이며 유년기의 본능적 자아로부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된 사회적 자아로 전환하기 위한 죽음이다 이 윤.

리를 지키기 위한 비장한 죽음을 통하여 오라버니는 차원 높은 인간으로서의 의미 와‘ ’

완성 을 실현하게 된다 즉 새로운 사회적 자아로 탄생을 한 것이다 이 설화에서는‘ ’ . .

대홍수가 국부적인 소나기형태로 바뀜으로써 새로운 인류의 재창조가 아닌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재생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악인징치담 홍수설화를 보면 여기에서는 홍수설화의 주요한 두개의 서사축

가운데서 홍수원인의 서사에 초점을 두면서 최후의 생존자의 의미와 그 생존자를 통한

새로운 인류의 창조는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홍수설화가 인간의 악과 신을 경외.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심판과 징벌의 의미를 띠고 있으므로 죄를 정화시키고 갱신된

인간성의 창조를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게 된다 그 새로운 인류 창조의 가능.

성으로 장자못형 전설에서 최후로 살아남은 며느리의 화석과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

몰하는 마을 형 전설에서의 유일한 생존자인 노파나 여인의 상징을 분석해 볼 수 있>

다 돌은 신화에서 다산과 생명력의 상징이며 노파나 여인도 대모신의 상징으로서 다.

산과 새로운 생명 창조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원인중심의 홍수설화로.

서 인류시조신화적 성격을 온전히 계승하지는 못했지만 신화적 잔재로서 돌과 노파의

상징성은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예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한국 홍수설화의 여러 유형은 모두 새로운 시대와 인류의 재창조라는 신화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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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과 의 속성과 원리2 聖 俗

인간은 고대로부터 유한한 삶을 살아오면서 에서 으로 불순에서 순수로 끊임없,俗 聖

이 상승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신적인 것에 접근하는 에서야말로 확실聖

한 생명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41) 한국 서사문학에서 홍수

모티프는 우주적 세례라는 정화 와 재생 의 기능으로 과 의 신화적 속성과 원리‘ ’ ‘ ’ 聖 俗

를 충분히 체현하고 있다 이러한 과 의 속성과 원리 속에는 홍수에서 살아남은. 聖 俗

인간들의 타락에서 정화로의 이행과 신의 금기를 어기고 신의 경계에 넘어서고자 했던

인간들의 신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라는 자유로운 생명력의 상승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타락에서 정화로의 이행1.

한국의 서사문학에서 홍수는 죽음과 시련 속에서 인간을 타락에서 정화된 인간으로

변화시켜준다 홍수를 통해 선택받은 인간으로서 된 인간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聖化

홍수 전에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홍수를 거쳐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세상 인류의 시조가 되는 신분적 상승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고대신화에서 주인공.

이 먼저 물속에 버려지고 그 물속에서 나와 새로운 영웅적 신분으로 재생하는 것과 동

일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강물이나 바다는 버려지는 곳이지만 신화적 주인공 인물들에게는 새로운 지도자로서

의 길을 시작하는 출발지가 된다 강 저쪽의 낡은 시대 아직 깨어나지 못한 어린 시. ,

절을 뒤로 하고 자신이 열어갈 새로운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쪽과 이쪽의 경계를 넘

었다는 의미다 주몽은 강을 건너면서 강물의 재생의식을 통과했다 그래서 주몽이 넘. .

은 강은 그대로 고구려 건국의 시발점이 된다 주몽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이별의 고.

난을 겪고 강물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행로를 거치는 것은 시조 영웅으로서

의 물을 통한 죽음과 재생의 세계적 보편성을 보이는 것이다.242) 박혁거세가 상자에

241) 미르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이은봉 한길사, ( , , 2003),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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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 바다를 건너온 것도 그가 물의 재생의식을 통과했다는 증거이다.

신화에서 비롯된 이러한 강물 혹은 물의 재생의식은 그 뒤 다른 서사문학의 전통에

서도 확인된다 바다에 버려진 아이들이 살아서 해안으로 되돌아왔을 때 즉 물에서. , ‘

구출되었을 때 그들이 쉽사리 기적적 존재가 되는 것이 증명된다 물을 통과했으므로’ .

그들은 죽음을 통과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계를 다시 만들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에 항해의 이미지가 결부되어 있다 죽음은. .

여행이며 여행은 죽음인 것이다 출발하는 것 그것은 조금 죽는 일이다 죽는 것 그. ‘ , .’ ,

것은 참으로 출발하는 것이며 물의 흐름 강의 흐름을 따라감으로서만 용기를 내어 과,

감하게 사람은 출발할 수 있는 것이다.243) 한국의 신화에서 영웅들은 이렇게 신분의

상승을 위한 시련으로 광야에서 헤매거나 동굴이나 물 속에 던져져 죽음을 맛보게 된

다 그곳이 자연적인 인간으로부터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자궁이기 때문이다. .244)

동양의 문화뿐 만아니라 서양의 문화전통에서도 죽음의 물을 통한 재생과 신분의

상승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구약성서 에서 모세의 탄생이야기를 보면 모세는 히브. “  

리 인의 사내아이는 강물에 넣어라 는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강물에 버려진다” .

모세의 부모는 역청과 송진을 바른 왕골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내고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손에 구출되어 왕궁의 교육을 받고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하게

된다 나일 강에 버려지는 것은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박해이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

이 물에 던져짐으로써 이집트 왕녀에게 거두어져서 왕궁으로 들어가 성스러운 지도자

의 길을 걷고 성공한다 모세에게 있어 나일강에 버려진 것은 민족 지도자가 되기 위.

한 필연의 과정이었다 모세를 건진 공주는 모세라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물에서 건지. ‘

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마사하 에서 따왔다고 말한다 역설적으로 모세는 물에서’ ‘ ’ . ‘

건져짐 으로써 자기민족을 이집트의 박해 속에서 건져내는 구원자 가 되었다 따라서’ ‘ ’ .

모세에게 강물은 시련의 의미뿐 아니라 에서 으로 새로운 생명과 힘을 획득하는俗 聖

재생의 의미였다.245)

242) 김재용 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 동북아 신화의 뿌리 천궁대전 과 우리 신화 동아시아, - , < > ( , 1999),『․  

p.170.

243) 가스똥 바슐라르 물과 꿈 이가림 문예출판사, ( , , 1998), p.109.『  

244) 김성민 한국 사회와 심청전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해석 이론 사회이론 제 집 한국사회이론학회, , 18 ( ,「 『｣  

2001), p.274.

245) 김재용 이종주 앞의 책, ,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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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통해 에서 으로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신화적 속성은 한국의 홍수설화의俗 聖

여러 유형에서 대부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신분적 상승은 또한 인간세상이 홍.

수를 통해 타락에서 정화된 인간으로 구원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선 인류기원담.

에서 남매혼형 설화를 보면 여기서 대홍수 후 살아남은 오누이나 목도령이나 전쟁 중

에 살아남은 오누이는 모두 유일한 생존자이다 그들은 원래 세속의 보통 인간이었지.

만 홍수라는 물의 세례를 거쳐 상징적인 죽음을 통과하고 인류나 씨족 그리고 성씨의

시조로서 신분이 상승된다 물에서 새롭게 나옴으로써 위대한 가 되는 것이다. ‘ ’ .始祖

이런 성스러운 신분의 상승은 공간적으로 홍수 중에 산이나 섬에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산이나 섬 이것은 성스러운 공간이다 산. .

혹은 섬은 세계의 중심이고 신과의 교류가 가능한 곳이다 이들은 이 산이나 섬에 올.

라 천의시험을 거치고 성스러운 사명을 가진 인간으로 되며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세

상을 열어갈 하늘의 계시를 받는 것이다 성스러운 것이 공간 가운데 현현하는 곳에.

실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세계가 출현한다 성스러운 것의 출현은 하나의 속된 공간.

의 무형태적인 유동성에 고정점을 투사하고 카오스 속에 하나의 중심을 투사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평의 돌파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 우주적 지평 사이의 교류,

를 수립하며 하나의 존재 양식에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의 존재론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246) 이러한 성스러운 공간은 곧 홍수설화의 주인공들이 신분상승을 이루게 하는

모세처럼 어린 시절 물가에 버려지는 의례를 통해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고 지도자로 올라서는 사례는 세,

계 도처에 분포되어 있다 히브리 전통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인데 바빌로니아 제국을 통치한 사곤 세는. , 1

비천한 어미에게서 아비도 모르고 태어나 골풀로 만든 바구니에 담겨 유프라테스 강에 버려진다 그리고 아, .

키라는 정원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이슈타르여신의 사랑을 받는다 로마의 건설자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전.

쟁의 신 마르스를 아버지로 실바 왕조의 공주 레아실비아를 어머니로 하여 태어나지만 왕인 작은 외할아버, ,

지 아물리우스의 명령에 의해 티베르강에 버려졌다가 암늑대가 구하여 젖을 먹이고 딱따구리가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과 평원을 낀 민족뿐 아니라 산간의 민족들도 같은 설화를 가지고 있다 히말라야 산맥의 중심. .

부에 위치한 길기트 마을의 트라트한 왕 전설이 그 예이다 공놀이에서 이긴 대가로 처남 일곱을 죽이고 돌‘ ’ .

아온 왕을 왕비가 독살하고 스스로 통치한다 임신 중이던 왕비는 아들을 낳아 나무상자에 넣고는 강물에.

던지는데 칠라스 지역 호다르 마을의 한 여자가 기르게 되었다 병에 걸린 왕비가 후계자를 찾는데 수탉들, . ,

이 발다스에 왕이 있다 고 울어 찾아보고는 친아들인 것을 알고 왕으로 삼았다 이렇듯 강물은 버려지는“ ” , .

곳이지만 주인공 인물들에게는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길을 시작하는 출발지가 되고 있다. pp.169-170.

246) 미르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이은봉 한길사, ( , , 2003), p.85.『  

신전을 우주산과 동일시하고 그 기능을 지상과 천상의 연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빌로니아인의 성전들에

붙혀진 이름을 봐도 알 수 있다 즉 성전들은 집의 산 모든 나라의 산의 집 폭풍의 산 천상과 지상의. ‘ ’, ‘ ’, ‘ ’, ‘

연결 등으로 불린다 지구라트 는 원래 우주산인데 그 일곱 계단은 층의 하늘을 타나내고 그것을’ . (ziggurat) 7

오름으로써 제관 은 우주의 정상에 도달한다고 생각되었다 자바의 보로부두루 사원의 거대한 구조도( ) .祭官

동일한 상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인공의 산으로 건설되었다 이 사원에 오르는 것은 세계의 중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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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남매혼형 설화의 천의 시험은 바로 이 신분상승을 위한 일종의 통과의례이다 인류.

를 재창조할 신분적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신성성 획득이며 이 천의 시험을 통과한 남매

는 드디어 결혼을 하고 시조로 된다 목도령형 설화에서는 비록 남매간의 결혼이 아니.

지만 노파의 친 딸과 결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난제의 시련을 겪는 과정이 있다 난제.

의 시련도 역시 인류의 시조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과 지혜에 대한 시험이며 그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고 난 목도령은 인류의 시조로 또는 선한 인간을 상징하는 성스

러운 신분으로 상승된다.

지명유래담의 경우에도 홍수 속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산봉우리나 행주형 마을 그리

고 홍수로 떠내려 온 산 모두 역시 신앙의 대상으로 신분이 상승한다 이런 산과 마을.

은 그 어떤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긍정적인 의지로 구원의 방주와 같은 신화

적 상징으로서 성스러운 산이나 마을로 인식된다 그리고 달래고개형 설화의 경우에는.

비록 주인공인 오라버니가 근친상간의 금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남근을 찧어 죽지만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지고의 가치와 존엄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오라버니는.

이 죽음을 통해서 인륜의 타락에서 가 가능해진 것이며 새로운 생 나아가 신성한聖化

사회적 성숙의 영역으로 나가는 문을 통과한 셈이다 그러므로 역시 타락에서 정화로.

의 신분의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래고개형 설화의 한 변이형으로 오.

누이굴설화에서의 남매와 선단여설화에서 나오는 무인도에서의 남매는 근친상간을 범

하여 하늘의 징벌을 받고 죽지만 신화적 속성을 띤 동굴이나 바위가 증거가 됨으로써

역시 타락에서 죽음을 통한 비극적 와 초월을 보여준다 소낙비 때문에 그리고 마.聖化

귀할멈과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한 근친상간이지만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어떤

자유로운 생명의지를 체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들은 거기에 연민을 느끼고 그냥 죽

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이나 바위를 두고 기념함으로써 그들은 죽었지만 죽지

않는 된 인물들로 신분적 상승이 이루어진다.聖化

악인징치담에서는 우선 장자못형 전설에서 도승에게 선행을 한 며느리가 금기를 어

겨 끝내는 돌로 변한다는 결말로 종결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돌의 신성성과 생명력.

향하여 가는 엑스터시 의 여행과 같다 순례자가 가장 높은 계단에 오르는 것을 통해 한 지평에서 다른( ) .沒我

지평으로 넘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속세를 초월한 순수한 영역 으로 진입하게 된다, ‘ ’ .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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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불변성으로 하여 며느리는 드디어 신성시되고 신앙화되는 차원으로 승화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며느리화석에 기자치성을 드린다거나 서낭신으로 모신다거.

나 하는 것들이 모두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며느리의 이러한 신분상승을 증명해주는 것

이다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설에서도 선행을 하여 유일하게 살아. < >

남은 노파나 여인 등은 삼신할미와 물의 신인 물할미 등과 함께 한국 민속 신앙에서의

할미신앙의 잠재적 의식의 반영으로 보이며 그 노파가 죽은 후 사당을 짓고 제를 올렸

다는 형태로 신앙과 결부되는 경우도 있어 역시 시조신격으로 모시고자 하는 생각의

발상을 볼 수 있다 즉 여기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파는 비록 인류의 새로운 창.

조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 숭배 받는 대상으로 신분이 상승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장자못형 전설이나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 < >

설이나 모두 악인에 대한 신의 징치로서 홍수는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에 대한 정화의

의미로 작용한다.

이렇게 한국 홍수설화의 여러 유형의 설화로부터 우리는 홍수가 보편적으로 이야기

주인공들의 신분을 상승시켜주며 인간 세상이 홍수를 통해 타락에서 정화로 이행하는

신화적 속성과 원리를 보아낼 수 있다.

신의 세계에 대한 동경2.

경계라는 것은 하나의 질서를 지켜주는 선이다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

어가는 경계선의 영역 설화의 금기에는 그러한 영역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리하여 금기를 어긴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통과의례적 의미. ,

혹은 억압에 대한 반발이라는 심리적 의미와 인간이라는 주체의 자유의지에 대한 열

망247)으로서 금지위반은 신의 세계에 넘어서려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대홍수 속의 오누이 결혼도 사실은 인류의 대를 잇는다는 사명 하에 영웅적 주인공

들의 신성한 결합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만약 대홍수라는 그 전제와 신의 허락이 없었

247) 김선자 중국변형신화의 세계 범우사, ( , 2001), p.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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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근친상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신의 세계에 접.

근하여 그 경계를 넘어서려는 내적 욕망에 홍수가 적당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신들.

에게만 허락되었던 근친상간은 엄격한 금기다 그러나 인간은 그 세계에 대한 끊임없.

는 동경을 가지고 있으며 천의시험이란 통과의례를 거쳐 끝내는 근친상간의 세계에 진

입하는 것이다 결국 남매혼형 홍수설화는 근친상간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가 아니라.

근친상간금기와 심판의 체계를 전복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신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다 남매혼형 설화에서 여러 가지 천의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근친상간을 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를 얻기 위한데 있다 이 이유를 얻지 못하면 근친상간의 결과는.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그래도 인간은 끝까지 그런 비극적 인간에 대해 동정하고 연민하

고 신성시 하는 것으로 그 욕망의 잠재의식을 드러낸다 달래고개형 설화의 경우가 바.

로 그러하다.

남매혼의 변이로 누이에게 정욕을 느끼는 달래고개전설이나 오누이굴설화에서 비를

피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동굴 속에서 저도 몰래 근친상간을 범하게 되는 남매 무인,

도에서의 남매 근친상간 등은 신화를 벗어나 인간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면 바로 신의

세계를 동경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경계 넘기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신성한.

것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그 욕망을 절제하여 사회적 질서를 지켜나가려는

신적인 도덕적 질서는 인간의 삶속에 영원한 줄다리기와 같이 내적으로 탈출하려는 본

능적 힘과 그 힘을 규제하려는 사회적 문명과의 싸움으로 표현된다 그 결과는 언제나.

하늘의 징벌로 돌로 변하거나 죽음으로 맞게 되지만 인간은 그 희생의 돌이나 죽음에

신성성을 부여하여 인간 상승지향의 영원함과 재생 및 초월의 상징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홍수는 언제나 파괴와 재생이라는 두 가지 자질을 공유한다 파괴와 죽음을 주고 또.

한 재생을 주는 중간 고리의 역할을 하는 위치이다 신의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인간의 의지가 좌절되는 지점이자 인간의 의지를 신의 권위에로 완전히 회귀시키려는

신의 의지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자유 의지의 좌절과 권위에의 순응이라는 두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 혼돈의 공간이다 즉 중간 경계의 위치 어중간한 상태 문지방의 위치. , ,

를 점함으로 해서 이 가능성의 공간은 인간 의지의 신의 권위에로의 회귀 곧 순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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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즉 인간의 새로운 자유 의지를 발현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248) 인간은 언제나 자

신이 처한 모순 속에서 진정한 자아의 실현을 위한 고뇌와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쳐왔

으며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한 인간의 도전.

과 좌절을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장 근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홍수 설화이다 홍.

수설화는 인간의 자유 의지와 인간의 신의 권위에 대한 순응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모

순에 대한 인간 존재의 고뇌를 담고 있다.249)

홍수설화에는 신과 인간의 갈등에서 신의 의지에 순응하는 인간과 신의 의지에 반항

하는 인간이 나오고 홍수는 인간과 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한다 신의 의지에 순응하면 신분이 상승되고 신처럼 근친상간도 가능하다 이러한 일. .

련의 서사과정은 홍수설화에서 인간이 그의 진정한 자아를 포기하고 신의 권위에로 순

응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인간은 보복의 신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다 그들은 인. .

간의 내적 생명력과 내적 자유 즉 그의 진정한 자아를 포기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 .

게 되는 그러한 인간이 절대 권위에 순응함으로써 안전감과 영원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인간 심리의 표현이다.250)

그러나 신의 의지에 반항하고 경계를 넘는 사람은 죽음의 징벌을 받게 된다 홍수설.

화의 여러 가지 변이양상에서 우리는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

서려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장자못형 전설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어긴 며느리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설에서 신의 예언에 도전하는, < >

인간들의 심리에서 우리는 신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인간들의 반항과 호기심을 읽어낼

수 있다 장자못형 전설에서 보면 이미 악한 인간인 장자를 물로 심판했지만 유일하게.

남은 며느리에게마저 신은 금기를 부여하여 신의 세계를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 장자.

를 물로 징치하고 있는 곳은 속과 구별되는 의 공간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넘으려던.聖

찰나 끝내 신의 징치가 이루어지는 뒤의 세계를 돌아봄으로서 신의 구원을 얻지 못하

고 돌로 변하고 만다 돌로 변한 것은 신의 영역을 넘본 인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이.

248) 김기호 한국 홍수 설화의 내적 원리와 의미 제 집 영남대학교, , 24 ( ,1996), p.58.國語國文學硏究「 『｣  

249) 위의 논문, p.62.

250) 위의 논문,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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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설의 경우에는 성 의 돌거북 눈이< > ‘ 東門

붉어지면 마을이 물에 잠길 것 이라는 예언을 노파가 이야기 해주자 아이 혹은 사람들’

이 믿지 않고 오히려 노파를 놀리려고 거북의 눈에 붉은 색을 칠해 노파만 살고 온 마

을이 홍수로 멸망하게 된다 신의 예언을 무시하고 도전한 대가로 물로 멸망한다 신. .

을 믿고 따른 자는 구원을 주지만 신을 믿지 않고 도전하는 자는 죽게 된다.

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깬 인간들 근친상간과 신의 행위가 이루어,

지는 공간은 신들의 성스러움의 영역으로서 어느 문화권에서든 신은 인간의 도전을 허

락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늘 그 성스러운 세계를 동경하고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 .

리하여 대홍수를 계기로 근친상간의 허락을 받아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엄격

한 금기로 인간은 늘 신의 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홍수를 매개체로 인간을.

신의 질서와 권위에 복종시키려는 신과 그 신이 제정한 금기의 경계를 넘으려는 인간

들의 저항과 동경의 여러 양상을 보게 된다 이것은 인간들이 심리적 억압에서 벗어나.

문지방 즉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 251)이며 영원히 잠재울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서 으로의 신화적 속성과 원리이다.俗 聖

제 절 통과의례의 속성과 원리3

통과 의례 는 프랑스의 민속학자인 아놀드 반 겐넵 이 세계 곳‘ ’ (Arnold Van Gennep)

곳의 종교 의례에서 볼 수 있는 구조를 통일적으로 제시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그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전이단계에 시행되는 의례들의 규칙성과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파악

한 최초의 인류학자이며 그가 이러한 의례에 붙인 통과의례 라는 명칭은 인류학과 사, ‘ ’

회학의 중요한 용어가 되었다.252)

251) 김선자 앞의 책, , p.330.

252) 아놀드 겐넵 통과의례 전경수 을유문화사, , ,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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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통과 의례 는 통과 의례 대상자의 종교적 사회적 신분의 급격한 변화를‘ ’ ․

추구하는 의례와 구전 교육을 의미한다 각 부족의 자연 문화 환경에 따라 정해진 일. ․

정한 시험을 거친 신참자는 통과 제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 성인 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 .

통과 의례는 도달과 완성 입문과 죽음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인간이라는‘ ’, ‘ ’ .

씨앗을 발아시켜서 완성시켜 줄 어떤 상태의 시작을 의미한다 낟알과 마찬가지로 다.

시 태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먼저 죽어야 한다 즉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죽.

음과 부활을 되풀이하며 각자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대시키며 통찰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로서의 신과 이 세상에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로서의 인간 사이에는 극단적인 대립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기도 했다. .

생명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운명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후손에게 그 패턴을 물려

주어야 했다 그래서 통과 의례는 운명과 대적하는 인간 의지가 반영된 의례라고 할.

수 있으며253) 그 매개체의 하나로 홍수가 등장한다.

물의 순환성과 자연의 순리1.

물은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생명과 성장의 근원이다 물은 모든 형태의 주기적인 출.

현과 소멸을 지배하며 만물의 성장에 순환적 형태를 부여하기 때문이다.254) 이것은 자

연의 순리이며 이런 자연의 순리는 인류의 출생 성장 소멸과정에 참여하여 물을 통, ,

한 각종 통과의례를 발생하게 하였다.

고대의 성년식은 원래 어떤 새로운 시작 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세계 그리고 보다,

넓은 인식의 세계로 입문하는 의미를 지닌 의식이었다 이는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과 함께 보다 심오한 영적 지혜로움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대부분 성대한

잔치가 함께 치러진다 민족과 지역을 막론하고 인류사회에서 물은 언제나 성년의례의.

253) 이문철 통과의례와 성 평단문화사, ( ) ( , 2000), p.25.性『  

254) 미르치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한길사, ( , , 2002), pp.26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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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요소였으며 어느 시대 어느 종교에서든지 을 통한 정화의 과정이 성, 洗淨式

년식에 포함되게 마련이었다 각 지역의 신성한 강과 샘 폭포 호수는 여러 종교의 순. , ,

례성지이면서 또한 탄생 성년 결혼 출산을 비롯한 각종 예식의 장소로도 중요한 역, , ,

할을 담당해왔다.255) 여기서는 이러한 물 이외에 홍수가 성년의례에 작용하는 신화적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홍수설화는 홍수라는 파괴적인 속성을 띤 물로 인간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과거의 낡

은 인간을 폐기하고 새로 정화된 인간을 창조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홍수설화.

의 주인공들이 남매인 경우에 이들의 홍수를 통한 성년의례의 과정은 더욱 뜻 깊은 의

미를 지닌다 성년의례의 대상자인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변화를 살펴보면 이때. 2․

차 성징이 나타나며 생식 기능이 완성되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예민해지는 세13-17

사이의 사춘기가 이에 해당한다 사춘기를 거치면서 인간은 성인 사회로 편입하기 위.

한 규범과 제도를 습득하게 된다 이는 교육이나 학문적 기초를 습득하는 행위와는 전.

혀 다르다 청년을 유년 단계에서 성년 단계로 이행시키는 이런 성년식이 가장 오래된.

통과의례이자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된 의식행위였다.

홍수설화들에서 남매혼형 설화의 남매 그리고 목도령형 설화에서의 목도령과 소년, ,

달래고개형 설화에서의 남매들은 모두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과도하는 기간에 처한 인

물들이다 이들은 홍수. 256)의 시련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고 오누이에서

남녀로 전환되며 진정한 성인이 된다 탄생과 유년기를 거쳐 사춘기의 혼돈상태에서.

물로 인해 비로소 성적 욕망이 적극 발화된다 이 혼돈 가운데서 성적 정체성이 확립.

되고 소년과 소녀는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탈바꿈한다 자기의 육체에 눈 뜨면서 생명.

력은 극대화하는 것이다.257) 이것은 유아적인 자기를 죽이고 성인으로 태어난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죽음의 물 속에서 살아남은 존재들은 물의 힘과 연계되어 다.

시 힘 있는 존재로 성장하고258) 또는 제의적인 죽음을 통하여 사회적 성인으로서의

정신과 의식의 성장과정을 완성한다.

우선 남매혼의 남매를 보면 그들은 마침 사춘기에 처한 청소년들이다 홍수를 통해.

255) 나다니엘 앨트먼 물의 신화 황수연 해바라기, ( , , 2003), p.174.『  

256) 소나기도 죽음을 초래하는 파괴적인 속성을 띤다.

257) 이문철 앞의 책, , p.58.

258) 알레브 라이틀 크루티어 물의 역사 윤희기 예문, ( , , 1997),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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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 세상에 외롭게 격리되고259) 성스러운 장소인 산위에서 하늘의 계시를 알아

보는 천의 시험을 거쳐 각각 남매로부터 남과 여로서 신분의 전환을 이룩하고 종교적

인 죽음을 거쳐 새롭게 부활하여 인류를 이어갈 사명으로 결혼까지 한다 홍수는 일종.

태모의 상징으로서 그들은 홍수 속에서 나와 성적 분리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새로운

책임을 지닌 사회인으로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목도령형 설화를 보면 목도령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하늘로 떠나버리고 아

버지인 교목에 의지하여 홍수 속을 표류하며 외딴 섬에 도착한다 그리고 일련의 난제.

시련을 거쳐 사위자격을 인정받고 노파의 친 딸과 결혼하며 새로운 인류를 이어간다.

원래 살던 곳을 떠나 홀로 외따로 떨어진 성소로 가며 몇 가지의 힘든 시련을 거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장으로서의 능력을 고험 받는 것이다 이 고험을 통해서만.

사회인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고 결혼의 조건도 획득한다 여기서 홍수는 곧 성년의례의.

중요한 수단이다 홍수가 없었다면 그 섬에 가지 못했을 것이며 그 능력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고 결혼의 자격을 얻어 인류의 시조도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달래고개형 전설을 보면 역시 사춘기에 처한 남매가 길을 떠나서 산고개를 넘거나

강물을 건너게 된다 이때 마침 소낙비를 만나 오라버니가 강렬한 이성적인 감각을 느.

끼게 되어 자책감에 남근을 돌로 찍어 죽는다 또는 동굴 속에서 남매가 서로 본능에.

따르는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된다 이것은 한 집에서 살던 오누이가 이젠 각자 성년의.

길을 가야함을 암시하는 것이며 육체적 성숙과 더불어 유아적 자아에서 성숙된 자아로

의 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라버니가 비에 노출된 누이의 몸매를 보고 욕정을 느끼.

고 자기 남근을 돌로 찍어 죽은 것은 일종의 제의적 죽음이며 본능적 자아를 전승하고

보다 윤리적 책임감이 있는 사회인으로의 새로운 재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과의례는 단절이며 동시에 결합이다 외국에서의 성인식은 얼굴에 흰 진흙을 바르.

거나 머리를 깎고 성기를 단절하는 행위는 새로운 출생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 ’, ‘ ’, ‘

적 신분 을 상징한다 성인식을 마친 남녀는 주요 사회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가 따르’ .

는 생활을 한다 그러므로 달래고개전설에서의 오라버니의 죽음은 자연 본능적 인간으.

로부터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인간으로 전이하는 정신적 승화를 상징한다 이제.

259) 성소는 각 부족의 자연적 문화적 환경 즉 전통에 따라 일상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정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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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사회적 인간의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고 예의를 지켜야 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이젠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다 육체적 성숙과. .

아울러 그에 걸 맞는 정신적 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에서 맡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리고 그래서 어엿한 성인으로서 대접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

에서 남매의 성에 대한 강렬한 욕망은 육체적 성숙을 의미하고 그 욕망을 자기희

생260)으로 절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회적인 통과의례를 완성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정신적으로 당당한 사회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오누이굴에서의 남매는 사춘기의 본능적 욕망으로 현실적 자아의 한계를 넘

으려는 찰나 동굴이 무너지고 죽음을 맞게 된다 나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거나 본능.

적 욕망을 보인다는 것은 보다 진실한 인간의 모습이며 그러한 모습으로 신 앞에 나타

난 것은 육체의 성숙에 눈을 뜬 새로운 인간이다 비록 그들이 신의 의지를 위반하고.

근친상간을 범하여 죽음의 징벌을 받았지만 이 죽음은 보다 진실한 인간의 의지를 나

타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신의 뜻을 거슬러 사회적인 통과의례를 완성하지 못한 인간

의 한계를 보여준다.261) 그러나 그들이 죽음과 재생의 모태인 동굴 속에서 죽음을 맞

게 된 것은 또한 재생의 의미도 남겨주고 있다 동굴이 늘 이니시에이션의 장소로 선.

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년의례의 입문자들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데 홍수는 그 입문과정을 죽음

260) 희생을 지칭하는 라틴어 은 원래 성스러운 것 을 만들어내는 것 이라는sacrificium ‘ (sacrum) (facio)'( )聖化

어원이 말해주고 있듯이 남에 의해 수동적으로 당하는 희생이 아니라 내가 그 무엇을 위해 내 자신을 바침, ,

으로써 스스로를 성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능동적 노작을 의미한다 중국의 반고 신화나 아즈텍 문명의 틀랄.

테우틀리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창조 신화들은 신들이 자신의 몸의 부분들을 재료로 사용하여,

이 우주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신의 신체적 부분들을 질료로 하여 자연의 대상들을.

만들어 냈다는 이러한 신화 속에서 옛사람들이 왜 성스럽게 만드는 것 과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 을,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는지 그 심리적 철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즉 엘리아데가 말했듯이 인간. ,

은 신성한 그 때 를 재현시키는 종교적 의식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행위가 신이 자(in illo tempore) ,

신의 몸을 희생시켜 우주를 만들어낸 태초의 창조적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라고 생,

각할 수 있는 것이다 박희영 종교란 무엇인가 서양고전학연구 한국서양고전학회. , ? , ( , 1999), p.324.「 『｣  

261) 구약성경에서 모세는 양을 치다가 가시나무 떨기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광경을 목격한다 바로 그.

순간 절대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새로운 세계로의 입문 과정을 거치면서 신발을 벗는다 맨발로 절대자 앞.

에 나선다는 것은 그 이전의 자기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불교에서 출가하는 사람이 머리를 삭발하며 승복을 걸치는데 이것도 통과 의례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자신이 몸담아 왔던 세계와 결별하면서 부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달리 인식하고 살게 된다는 의미이

다 즉 신참자는 그러한 의식 과정을 겪으면서 죽음과 탄생의 양극단을 경험하게 된다 이문철 앞의 책. . ,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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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생이라는 속성으로 완성시켜준다 죽음과 재생은. 인간이 숙명적으로 짊어지고 가

는 생명의 두 고리이다 서양의 철학자 니체는 영원 회귀 사상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생사의 틀에서 인간은 부단히 성장하여 초인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262) 성

년 의례는 바로 이처럼 유한한 인간이 무한히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선.

대는 육체적으로 소멸하지만 그들이 터득한 정신과 의지는 후세의 구성원에게 고스란

히 전달되고 있다 홍수는 그러므로 성인의례의 한 몫을 당당히 담당하고 있는 것이.

다.

혼인을 통한 인류번식2.

일반적으로 세계의 홍수설화는 그 신화적 성격을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하나.

는 신이 직접 또는 신의 대리자가 이 세상에 헌신하여 인간의 악함을 징치하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최후의 인류가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다는 인류기원 신화적 성격인,

데 이런 신화적 성격이 한국 홍수설화의 경우는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편중되어 나타

난다.263) 특히 홍수결과 중심의 인류기원담을 보면 대부분이 남매의 근친혼으로 이 세

상 인류를 다시 이어가게 된다 즉 인간과 인간의 결합 특히는 남매의 근친상간으로.

이 세상 인류를 재창조하는 신화적 생명창조의 원리를 체현하고 있다.

근친상간은 원래 신화시대 신들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며 인간에게는 엄격히 금지

된 것이다 이는 신의 우월성과 창조력의 표현이었으며 신보다 열등하고 유한의 삶을.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였다 그러나 역사시대에 들어.

와서 인간들은 신한테서 생명 창조권을 물려받으면서 이 근친상간에 대한 끊임없는 도

전을 진행해왔다 그리하여 근친상간은 터부이면서 강렬한 유혹으로 항상 인류의 삶의.

깊은 의식을 지배해왔으며 현재 동서양 전반에 걸쳐 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창작 연,

구되고 있는 모티프이기도 하다.

홍수설화는 대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 하는 것이기에 절손위기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262) 이문철 앞의 책, , p.36.

263) 권태효 앞의 책, ,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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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근친상간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홍수설화의 여러 전승과정에서 어디에 초.

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근친상간이 초점이 될 수도 있고 은폐되어 처리될 수도 있다.

홍수설화의 유형 중에서 근친상간은 특히 인류기원담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류.

의 재창조에서 전형적인 것으로 남매혼이라는 형식을 빌어 인류를 재번식해 나가기 때

문이다 여기에서 남매생존은 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일종의 신화적인 불합리이다 영. .

웅의 잉태나 출생이 비정상적264)이듯이 시조설화의 경우 대부분이 이류교혼과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제시하게 된다 국지적인 홍수든 세계적인 홍수든 남매만 살아남고.

또한 남매가 문화적으로 근친 금혼의 한계 내에 있다는 것은 일종의 극한상황의 설정

이다 자연의 극한인 홍수에 인륜의 극한인 근친 금혼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다. .265) 이

러한 상황에서 생존자가 왜 하필이면 남매인가 하는 문제는 신화학적 차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근친상간은 혼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 신화에 관한 문헌들.

중 혼돈 을 그려 보이고 있는 주요 기록인 회남자 의 서술에 보면 혼돈으로부터‘ ’ (1)  

음양의 두 신성이 한 몸으로 태어나 함께 천지를 만들고 그런 다음 두‘ ( )’ (2)有二神混生

신성은 서로 몸이 갈라져 각각 음신과 양신이 되었다 라는 대목이 있‘ ( )’於是乃別爲陰陽

다.266) 음양 두 신성은 분별과 대립의 논리이면서도 함께 혼돈에서 자생한 것이므로‘ ’

처음부터 두 몸으로 분리되지 않고 한 몸뚱이로 결합해 있다 두 신성의 혼생을 자웅.

동체 라 한다면 혼돈은 이 양성성의 더 원초적인 모태가 되는 것이다( ) .雌雄同体

근친상간 의 신화 시학적 원형은 바로 이 자웅동체이다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갖추‘ ’ .

고 있는 자웅동주는 분리되기 이전의 완전 상태이기도 하고 기원 회귀에 따른 통합이,

기도 하다 이나 조상이 자웅동체였다는 사실은 세계적인 분포로 많은 구전물에서. 原人

찾을 수 있다 이른바 플라톤의 향연 에 나오는 앤드로지니어스가 바로 그러한 모습.   

을 지닌다.267) 이나 조상이 양성을 구유한 존재였으나 더 훗날의 변이된 신화들은原人

원초적인 짝 으로 표현되고 있다 엘리아데는 이러한 짝의 예로 쌍둥‘ (primeval pairs)’ .

이 남매인 야마 와 야미 를 들고 있는데 이들은 태속에서 자웅동체의 모습(Yama) (Yami)

264)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제 집, , , 10 (1971), p.169.東亞文化「 ｣   

265) 나경수 한국의 신화연구 교문사, ( , 1993), p.231.  

266) 도정일 근친상간 양성 존재 그리고 괴물 문학동네 제 권 제 호, , ( ) , , 5 4 (1998), p.368.兩性「 『｣  

267) 나경수 앞의 책, ,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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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원초적인 짝이면서도 양성구유로 관념될 수 있다.268) 남매혼

형 설화의 남매도 이런 모습과 같다 남매는 혼돈으로의 회귀하는 홍수의 기능에 의해.

자궁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홍수 속에서의 남매는 자궁 속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며 이들의 근친상간은 결국 양성구유의 표현이 된다 남매혼설화에서 왜.

하필 생존자가 남매였을까 하는 의문이 여기에서 풀린다 남매가 근친상간을 통해 조.

상이 되는 것은 이들이 자웅동체의 신화적인 이기 때문이다.原人

이렇게 근친상간은 분리된 생성의 두 원칙이 분리 이전의 양성적 존재 형식 곧 자,

웅동체의 조건을 회복하고 융합을 재현하려는 움직임이다 재융합 할 것이라면 애당초.

분리될 이유가 없지만 그 분리는 불가피하다 원초적 융합상이 분화의 형태로 갈라서.

는 것은 그 이후에 오는 또 와야 하는 모든 후속 질서의 모델이고 출발점이기 때문, ,

이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의 두 원리들은 분리된 뒤에도 만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부단히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부단히 새로운 창조를 위한 분리와 결. ‘

합 의 딜레마이다 이 딜레마는 한편으로는 질서를 위해 분리 명령을 따라야 하고 다’ . ,

른 한편으로는 질서를 위해 결합 명령을 따라야 한다.269) 근친상간은 바로 이런 신적

분리와 결합를 위한 형식이자 번식의 방법이었다.270) 신화적 상상력은 신들에 의한 창

268) 위의 책, p.257.

269) 위의 책, p.369.

과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구가 태양에서 빛을 받아 단백질을 합성하고 세포 분열과정을 거쳐 원시생

명체가 탄생했을 때 암수는 한 몸이었을 것이다 자웅동체의 과정을 거쳐 암수가 분리되고 이어서 태초의.

인류가 이 지구상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원래는 한 몸이었으나 분리된 존재인 생명체 근친상간의 기원은 바. ,

로 여기에서 비롯한다 이문철 앞의 책. , , p.82.

270) 신화적 상상력이 이 분리와 결합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고안한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 오누이 어미와 아,

들 아버지와 딸 사이의 근친 결합이다 재융합이 근친상간일 수밖에 없는 것은 생성의 두 원칙들이 모두 같, .

은 모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오누이 어미아들 아비딸은 모태 동일성 또는 동일 모태, . , ,

관계를 대표한다 회남자 의 음양 두신이 같은 뿌리 혼돈 에서 나온 존재들임과 마찬가지로 복희와 여화는. ( )『 』

한 뿌리에서 나온 오누이들이다 복희 여와가 서로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은 자웅 결합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자웅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모태 동일성의 표현이다 중국 신화에서 인간은 이 오누이의 결합에 의해.

탄생한다.

그리고 말레이 피그미 족의 창조설화에서도 두 오누이의 결합으로부터 인간이 유래하며 이집트의 신 오시

리스 와 이시스 도 오누이 부부이다 둘은 태양신 라 의 아들딸 혹은 하늘과 땅 의 아들딸이(Osiris) (Isis) . (Ra) ‘ ’

다 늙은 태양신은 아들 오시리스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딸 이시스와 결혼시켜 이집트를 다스리게 한다 둘은. .

비옥한 나일계곡을 관장하면서 인간들에게 먹을 것과 문명과 법을 가져다준다 이렇게 오누이근친상간을 통.

한 창조설화는 많고 많다 특히 신화시대로부터 비극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 문학의 상상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것은 놀랍게도 이 근친상간의 주제이다 그리스 신화 최고의 제신인 제우스는 아내 헤라와.

모자간으로 근친 결합에 의해 생명을 창조한다 이들의 부모 세대인 크로누스레아도 오누이이자 부부이다. .

도정일 앞의 논문, , p.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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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행위를 지속시키기 위해 근친상간의 공식을 고안하고 이로써 분화와 결합 또는 질서

와 창조의 두 명령을 충족시킨다.

그러므로 홍수로 이 세상을 혼돈으로 돌리고 다시 새로운 질서를 위한 재창조를 하

려면 필연코 신의 창조행위인 근친상간을 행하게 된다 즉 근친상간으로 자웅동체의.

형태인 하나로의 융합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세계창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근친상간은 인간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역사시대에 신은 인간에게 인간의 생명.

창조권을 양도하였지만 신들의 창조행위인 자웅동체로부터 출발한 근친상간을 모방하

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인간도 근친상간을 이행한다면 인간계에서 구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친상간은 정확히 구별과 차이를 무화시킨다 예컨대 남매. .

결합의 경우 아내는 아내이자 동시에 동생이고 남편은 남편이자 동시에 오빠라는 이중

성 을 갖는다 이 이중성은 이미 차이 소멸이며 차이 소멸은 혼란 곧 반질서(duality) . ,

이다 근친 교합의 결과로 태어나는 후손들도 자신을 누구 라고 명확히 정의 할 수 없. ‘ ’

는 괴물성을 승계한다 그러므로 질서를 위해 인간계에서의 근친상간은 금지되지 않으.

면 안 되었다.271)

그러나 인류기원담에서 남매혼 홍수설화는 홍수로 인해 기존의 세상이 전부 멸망되

므로 절손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근친상간이 비록 신의 창조행위지만 인류멸망.

271) 그리스신화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주 철저하게 그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 이 문제를 푸는 데 동원.

된 중요한 공식의 하나는 인간계를 신들의 세계와 동물세계 사이의 중간 거리 에 위치시킨다는 것이다 신‘ ’ .

들의 세계가 하나의 극단이라면 동물계는 또 하나의 극단이다 인간은 이들 두 극단과 일정 자질을 나눠 갖.

지만 그러나 두 극단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 존재이고 따라서 그가 거처하는 곳은 상계도 하계도 아,

닌 중간 지대이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고유한 한계 이며 이 한계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도덕 이고. ‘ (limit)’ ‘ ’

지혜 이다 인간이 중간 존재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신들의 세계를 넘보거나 아래로 내려가 동물계에 빠지는‘ ’ .

것은 존재의 문법을 어기는 중대한 위반 이다 신들은 이 두 가지 위반의 어느 것도 용서하지 않는다 위반‘ ’ . .

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중간을 날아라 라는 아비 다이달로스의 당부를 무시하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다 날개‘ ’

가 녹아 떨어져죽는 이카루스의 경우처럼 종종 죽음의 형태로 찾아온다, .

인간의 구역을 전체 세계의 중간에 위치시키는 이 공식은 말할 것도 없이 근친상간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기도 하다 근친상간은 위로 신들의 세계에서 그리고 아래로는 동물의 세계에서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인. , .

간계가 근친상간을 모방한다면 그것은 위로는 신들의 구역을 넘보는 오만이고 아래로는 동물계로 내려앉는

타락이다 근친상간의 순간에 인간은 자기 한계를 넘고 질서를 어긴 범법자 괴물 오염 존재가 된다 오이디. , , .

푸스는 어머니와의 근친상간 관계를 알고 난 다음 자신을 부단히 괴물 로 규정한다 그는 질서를‘ (monster)’ .

어김으로써 인간이면서 짐승인 그러나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아닌 더럽고 추악한 괴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

것이다 괴물이 되었다 라는 것이 그의 도덕적 죄이다 그가 아비를 죽인 행위는 모르고 저지른 정당방위. ‘ ’ . ‘ ’

라는 점에서 용서받을 만하다 그러나 근친상간을 저지름으로써 신들의 세계를 넘본 오만과 동물계로 내려.

앉은 타락은 용서 될 수 없는 도덕적 범죄이다 구별의 질서를 깨고 위협하는 반사회적 존재 오염원 괴물. , ,

로 자신을 규정한 오이디푸스는 죽음 대신 그러나 의미론 상 죽음과 다름없는 공동체 떠나기 의 형벌을 스, ‘ ’

스로 선택한다 도정일 앞의 논문. , , pp.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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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에서는 신도 남매의 인류의 시조가 되는 근친상간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천의시험이라는 하나의 통과의례가 있다 이 천의시험이라는.

것은 사실상 보통 인간이 인류의 시조로 되기 위한 죽음과 재생을 거치는 과정이다.

종교적으로 부활 또는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음 또는 자기부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272) 천의시험 과정이 곧 남매로 하여금 남녀로 전환시키고 에서 으로의 인俗 聖

격전환이 이루어지게 하는바 결국 남매를 신성한 영역에 편입시킴으로써 그들의 근친

상간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남매는 인간이었지만 근친상간을 통해 인류의 시조.

로 되는 신성한 위치에 서게 되며 이들의 혼인은 신성혼이 된다.

한국의 남매혼형 설화에는 또한 홍수의 변이형으로서 전쟁남매혼설화가 있다 여기.

에서의 문제는 대전란이 대홍수와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란으로는 주요하게 임.

진왜란과 사변을 꼽고 있는데 두 전쟁이 다 한국에서는 큰 전란이었고 배경을 빼6.25

고는 남매의 천의시험과 근친상간이 있고 시조가 되는 결말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는

똑 같다 여기에서의 남매의 근친상간 역시 대전란으로 세상이 파괴되고 인류가 멸망.

한다는 전제에서 진행되므로 신성한 혼인으로 맺어지고 시조로 되는 긍정적인 결말을

보인다 즉 남매의 근친상간이 허락된다 그러므로 남매의 근친상간은 홍수나 전쟁으. .

로 인한 세상의 파괴와 인류의 멸망과 함께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인류의 재창조를 위해선 인간의 근친상간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파멸과 창조가 전제되지 않는 근친상간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지.

명유래담에 속하는 달래고개형 전설에서의 남매의 근친상간이 비극으로 남는 것이 바

로 이 원인 때문이다 신은 인간이 특수상황이 아니면 신의 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허.

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의 권위이며 창조영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성욕으로 이루어지.

는 근친상간은 신의 허락을 받을 수 없고 성스러운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을뿐더러 어

떤 창조도 이룰 수 없게 된다 인간세상은 혼돈에서 질서로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어. .

떤 특수한 역사적 사명 없이 인간은 이런 질서와 구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그런 행위는 필연코 죽음이라는 징벌을 받게 된다 인간의 질서에서 남매는 남매대로.

존재해야만 된다 이것이 신이 규정한 인간의 한계이며 근친상간은 이렇듯 인간에게.

272) 나경수 앞의 책, ,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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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근친상간에 대한 한계 때문에 인간은 근친상간을 될 수록 회피하려는 심리가

생기게 됨은 물론이다 인류기원담의 다른 한 유형인 목도령형 설화에서는 바로 선인.

의 시조가 되는 남녀 한 쌍과 악인의 시조가 되는 남녀 한 쌍이 인류의 시조가 되게

함으로써 근친상간에 의한 새로운 인류의 시조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쌍.

의 남녀를 설정한다고 해서 근친상간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이것은 근친상간의 문.

제를 표면적으로 회피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인식하고자 하는

의도273)일뿐 인류의 새로운 기원에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홍수설.

화는 인류멸망을 전제로 하는 홍수로부터 시작되기에 그것이 비록 특정지역에 국한되

더라 하더라도 유일한 생존자에 인류의 기원이 필연적으로 수반됨으로 근친상간은 표

면적으로나 은폐의 형식으로 언제나 나타나기 마련이다.

달래고개형 전설을 제외한 다른 지명유래담에서는 단순히 홍수로 인해 생겨난 지명

의 유래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면서 홍수 후 어떻게 인간세상이 새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선 서사적 설명이 없다 주요하게는 홍수로 인한 재앙과 그 어떤 홍수라도 높은.

산봉우리는 끝까지 침수되지 않는다는 의식의 반영으로 어떠한 절망이나 위기 속에서,

도 언제든 희망은 존재한다는 인간생명의 의지만을 강조하고 있다 홍수설화로서는 서.

사성이 부족한 것이 제기되나 만약 그 후의 이야기를 전개시킨다면 역시 혼인으로서

근친상간의 문제나 그것을 회피해가려는 다른 형식의 이야기가 전승될 것이다.

악인징치담 홍수설화에서도 악인에 대한 홍수의 징벌에 초점을 두고 그 후의 인류번

식에 대한 설명은 없다 장자못형 전설을 보면 선행을 하여 요행 살아남은 며느리에게.

마저 금기를 부여하여 그 금기를 어김으로써 돌로 변하게 하는 결과로 근친상간은 피

해가고 있다 그리고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설화도 신을 믿고 따르. < >

는 노파나 여인이 유일하게 살아남기는 하나 시조신화적 성격은 상실하고 최후의 생존

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시 후손을 번식해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즉.

악인징치담은 홍수원인의 신화적 성격을 주로 나타내면서 인류시조신화적 성격은 결여

되어 있는 것이다 아마도 홍수설화의 최후 생존자가 인류의 시조가 된다는 점에서 필.

273) 권태효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담의 홍수설화적 성격과 위상 구비문학연구 제 집 한, < > , 6 , (『｢ ｣  

국구비문학회, 1998),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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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으로 제기되는 근친상간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

다.

여기서 우리가 굳이 결말을 좀 더 추정해본다면 장자못형 전설의 경우 선행을 한 며

느리가 아이를 둘러업고 산으로 피신한다는 데서 모자간의 근친상간의 가능성이 나타

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 홍수설화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최후의 생존자가 모자로.

나타나는 자료들이 다소 있으며274) 이 때도 모자간의 근친상간에 의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다 또한 오이디푸스신화. 275)에서 볼 수 있듯이 모자간의 결합의식은 인간의 숨

겨진 내면적 본능일 수도 있다 실제 한국에서도 모자상간을 해서 낳은 딸과 다시금.

남매상간을 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자살을 하는 설화를 비롯해 근친상간에 대

한 이야기들이 전승된다 그러나 근친상간을 해야 하는 특수한 역사상황이 아니고선.

시조가 돼야하는 역사적 사명이 없으므로 그 근친상간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실정을 보면 근친상간을 상피붙는다 고 지극히 기피했기 때문에‘ ’

실제로 악인징치담에서 모자상간으로 인류가 시작한다거나 모자상간에 대한 하늘의 징

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현실적 인식 때문에 모자상간에 대한 부분은 뒤를 돌

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어겨 바위가 된다거나 혹은 그냥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정도로

생략하는 결말로 끝을 맺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홍수설화는 세계의 종말과 재창조에 관한 우주론적 신화로

서 한 세계가 멸망하고 소수의 생존자가 남아 새로운 인류를 이어나간다는 데서 결코

274) 위의 책, p.258.

275) 희랍의 비극적 신화로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테베시의 왕 라오스와 왕비 요카스타는 아들을.

낳았는데 신탁에 따르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한다는 것이다 아들이 태어나자 요카, .

스타는 그를 양치기에 내어준다 다리를 묶어 숲속에 버려 죽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오이. . ( '

디푸스 대략적으로 발목이 부은 자 이다 양치기는 불쌍하여 오이디푸스를 죽이지 않고 이웃한 코린트의' ' ' .)

한 사나이에게 주고 만다 그 사나이는 아이를 왕에게 데려갔고 코린트의 왕은 그 아이를 양자로 삼는다 성. .

장하여 오이디푸스 자신은 양자인줄 모르고 신탁을 알게 되자 코린트를 떠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피하고,

자 한다 텔포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차에 탄 노인과의 다툼으로 그 노인을 죽이고 마는데 그 노인이 바로. ,

테베의 왕 라오스였다 그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방랑하다가 테베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스핑크스가 젊은. ,

시민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스핑크스가 묻은 수수께끼를 해결하면 죽은 선왕의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테베의 왕이 되는 것이다 그 수수께끼는 처음에는 네 발로 걷고 다음에는 두 발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이다 오이디푸스는 그것을 인간 이라고 답하여 맞추었다 스핑크스는 사라지고 오' . ' ' .

이디푸스는 자신의 어머니인 요카스타와 결혼하고 왕이 된다 그러나 테베는 역병이 들고 황폐해진다 실제. .

의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요카스타는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장님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 이유경, . ,

신화의 심층심리학적 이해 및 해석 미학 예술학 연구 한국미학예술학회, ( , 2000), p.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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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근친상간은 인류에겐 하나의 금지영역이므.

로 한국 홍수설화에서는 천의 시험이라는 과정으로 근친상간을 허락받거나 또는 홍수

로 인한 세계의 종말에 이야기의 중점을 두어 근친상간을 은폐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회피해가고 있다 이렇게 근친상간은 대홍수 후 인간의 혼인으로 인류 재창조를 진행.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며 하나의 통과의례적 행위로서 창조의 신화적 속성과 원리

를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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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한국 현대서사문학에 계승된 홍수 모티프의 양상5

한국의 홍수설화는 인류기원담 지명유래담 악인징치담이라는 다양한 유형 속에, ,

내재한 상징체계와 신화적 속성 및 원리로 구비문학 영역에서 신화 전설 민담 등으‧ ‧

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며 하나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홍수 모.

티프는 또한 현대서사문학에 와서도 여러 가지 계승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세.

가지 유형 중 인류기원담 홍수 모티프를 보면 현대서사문학 작품에서 여전히 신화적

속성과 원리를 이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명유래담과 악인징치담의 홍수.

모티프는 천지개벽이나 홍수를 일으키는 신적인 존재의 신성성이 사라지고 있으나 현

대에 와서 인간이 홍수를 인식하는 두개의 서사적 양상으로 그 의미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홍수 모티프가 들어간 현대서사문학 작품 중 지명유래담 홍수 모티프의 인식체계를

따르는 작품의 경우는 홍수가 어떤 주체의 의도적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

순히 천재지변의 자연재해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홍수라는 재난을 통한 인간의 새로운.

생명의지와 시련을 통한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며 결말은 각성 단결 화합이라는 긍‧ ‧

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 그리고 악인징치담 홍수 모티프의 인식체계로 이어지.

는 현대서사문학 작품들은 어떤 주체자의 의도적 작용으로 인한 홍수를 서사화하고 있

다 여기에서는 홍수를 계기로 가난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계급적 각성과 악덕지주와.

일제식민치하의 압박과 착취에 대한 투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정의자의 희생으로

끝을 맺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서사문학 작.

품에 와서 여러 유형의 홍수 모티프가 어떻게 계승되고 독특하게 변이되었는지 현대의

인류는 어떻게 홍수를 인식하고 대응해나가는지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를 진행

하려고 한다.

연구의 편리를 위하여 홍수 모티프의 유형과 현대서사문학 작품에서 홍수 모티프의

계승 양상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로 일람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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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인류기원담 홍수 모티프의 서사화1

인류기원담 홍수설화는 새로운 인류의 기원이라는 신화적 속성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는데 그중 남매혼형 설화에서는 과거에 대홍수로 온 세상의 인간이 멸망하게 되어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매가 근친상간으로 인류를 다시 이어간다 남매의 근친상간은 신.

화적 원형으로서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웅동체이며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시원 회귀에 따른 통합이다 현대서사문학에서 이런 남매간의 근친상간은 여전히 나타.

난다 홍수설화에서처럼 인간의 재창조는 아니지만 재생이 필요한 현실에서 우주 재창.

조의 원리로서 시원의 회귀와 융합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또.

한 세계의 전형적인 인류기원담 홍수설화인 노아의 홍수도 한국의 서사문학에 장편소

설로 등장하여 대홍수로 인한 인간의 멸망이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 가족의 장자권

으로부터 가상의 영웅이 태어나 온갖 시련을 거치고 아사달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 과

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유형별 홍수 모티프 현대서사문학작품 서지사항

인류기원담
김동리의 무녀도< > 중앙 월호5 , 1936.  

김성일의 홍수 이후< > 단행본 홍성사, , 1990.

지명유래담

이광수의 무정< >
매일신보 연재, 1917. 1.1~6.14 .  

광익서관에서 단행본 출판, 1918.

이기영의 홍수< > 조선일보 , 1930.8.21~9.3  

이기영의 고향< > 조선일보 , 1933.11.15~1934.9.21  

박화성의 홍수 전후< > 신가정 , 1934.9~1935.3  

황순원의 소나기< >
신문학 월호, 5 , 1953.  

단행본 학 에 실림 중앙문화사, , 1956.  

악인징치담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 문학 , 1966.10  

최서해의 큰물 진 뒤< > 개벽 , 1925.12  

한설야의 홍수< > 조선문학 , 1936.5  

강경애의 인간문제< > 동아일보 , 1934.8.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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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을 통한 시원회귀1.

남매의 근친상간은 현대서사문학에서 특히 김동리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여 인간의

존재론적 측면을 규명하는 주요 모티프로 사용되고 있다 김동리는 이데올로기 이전의.

근원적인 인간과 원시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시원적 인간의 원형을 탐구하며 형상화하

는데 주력한 작가였다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 흔히 등장하는 근친상간 모티프는 특히.

남매간의 근친상간이라는 데서 인류기원담 홍수설화에서의 남매의 근친상간의 신화적

속성과의 연관선상에서 연구해 볼 만하다.

근친상간의 모티프는 그의 다수의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무녀도 역마 찔레꽃 진달래 심장비맞다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 < >, < >, < >, < > .

무녀도 는 그의 대표작으로서 그의 문학의 출발점이자 도달점이라고 볼 수 있다< > .

무녀도 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조망할 때 주목되는 것은 우로보로스< > 276)적 근친상

간으로 주제화되는 욱이 낭이 의 남매 근친상간이다 과거 홍수설화에서는 유일하게‘ - ’ .

남매만이 살아남았으며 이들은 천의 시험을 통해 신성성을 획득하고 근친상간을 통해

인류를 재창조하게 된다 이러한 신화적 근친상간은 우로보로스적 의미를 지닌다는데.

그 공통점이 있는데 무녀도 에서의 욱이 와 낭이 의 관계 역시 그러한 의미범주 속< > ‘ ’ ‘ ’

에서 해석될 수 있다.277) 우로보로스적 근친상간은 세계창조의 시원에 닿아있다 무. <

녀도 에 나타나는 욱이 와 낭이 의 근친상간의 문제가 우로보로스의 귀환이라는 의미> ‘ ’ ‘ ’

로 파악되는 것은 이 두 가 각기 의 우주를 반대 방향의 극점에서 양분하고‘ ’自我 毛火

있는 심리적 에너지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욱이 와 낭이 의 근친상간. ‘ ’ ‘ ’

은 그 반대의 에너지가 합일되어 양분된 질서에서 하나의 무질서로 다시 귀환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러한 무질서로의 귀환 이 요구되는 것은 모화의 우주 가 이. ‘ ’ ‘ ’ 更生

필요한 위기의 시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278)

276) 우로보로스는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 또는 용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시작과 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시초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천상의 뱀 최초의 뱀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상징은 반대 짝이 각기. , ,

분리되기 이전의 공존을 가리키는 것으로 근원적인 완전성의 표상인 원으로서 자기 내함적인 속성을 지닌

다 욜란드 야코비 콤플렉스 원형 상징 유기룡 양선규 경북대출판부. , , , , ( , 1986), p.201.  ‧

277) 양선규 의 인문학지 제 집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10 ( , 1993), p.9.韓國近代小說 保守主義 美學 硏究｢ ｣   

278) 양선규 앞의 책, ,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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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물과 시원적 공간1)

무녀도 는 서두의 배경묘사에서부터 원초적 공간이 나온다< > .

이 마을 한구석에 모화 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다 모화서 들어온 사람이라 하여 모( ) .毛火

화라 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 머리 찌그러져가는 묵은 기와집으로 지붕위에는 기와버. ,

섯이 퍼렇게 뻗어 올라 역한 흙냄새를 풍기고 집 주위는 앙상한 돌담이 군데군데 헐리인

채 옛성처럼 꼬불꼬불 에워싸고 있었다 이 돌담이 에워싼 안의 공지같이 넓은 마당에는.

수채가 막힌 채 빗물이 고이는 대로 일년 내 시퍼런 물이끼가 뒤덮여 늘쟁이 명아주 강, , ,

아지풀 그리고 이름도 모를 여러 가지 잡풀들이 사람의 키도 묻힐 만큼 거멓게 엉키어 있,

었다 그 아래로 뱀같이 길게 늘어진 지렁이와 두꺼비같이 늙은 개구리들이 구물거리고 움.

칠거리며 항시 밤이 들기만 기다릴 뿐으로 이미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사람의 자취, ,

와는 인연이 끊어진 도깨비굴 같기만 했다.279)

위의 묘사에 의거하면 모화 의 가족이 삶을 영위하는 터전은 징그럽고 사랑이나‘ ’ ‘ ,

인정을 받지 못한 미지의 혹은 지진한 요소 원리 그리고 생존의 본질이 우글거리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우주라는 상징적 원의 중심인 입구 불교에서 말하는’ . ‘ , 不

의 자리로서 심연의 물을 상징하는 즉 우주적인 뱀의 머리가 있는 혹은 머리로動 龍

세계를 버티는 심연의 생성적 조물주적 힘을 상징하는 지하세계의 뱀이 사는 신화적

공간이 되는 곳이다.280) 즉 이것은 원초적 공간이다 이 공간은 사람의 자취와는 인연.

이 끊어진 비역사적 비사회적 공간이다 근원적인 곳으로의 회귀와 그에 따르는 해체, . ,

그리고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재생을 요구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수채가 막힌 채 빗물이 고이는 대로 일년 내 시퍼런 물이끼가 뒤덮인 곳’

이다 막혀서 더 이상 흘러갈 수 없는 물의 상징은 고여 있는 물로 죽은 물이다 바슐. .

라르는 닫힌 물은 자신의 가슴속에 죽음을 껴안는다 물은 죽음을 원소로 한다 물은“ . .

죽은 자와 더불어 자신의 실질로 죽는다 그 죽음의 실체적 허무가 되는 것이다. ”281)라

279) 무녀도 김동리 단편선 한국문학전집 문학과 지성사, , 7 ( , 2004), p.84.  

280) 조지프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윤기 평단문화사, ( , , 1985), pp.42-53.  

281) 가스똥 바슐라르 물과 꿈 이가림 문예출판사, ( , , 1998),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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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무녀 모화와 딸 낭이가 살아가는 집은 현실 세계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

소외되어 있는 폐허와 같은 이 공간은 죽음에서 새로 태어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공간에 나타나는 죽은 물에 뱀과 지렁이가 구물거리.

고 밤이 들기만 기다리며 이미 사람의 자취와 인연이 끊어졌다는 등 어둠의 이미지는

홍수설화에서의 홍수로 인한 세상의 죽음과 혼돈으로의 회귀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원회귀의 공간에 모화의 아들 욱이가 등장하게 되고 낭이와 욱이.

의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게 된다 죽음의 물이 등장하고 새로운 창조와 재생이 필요한.

시점에서 남매의 근친상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매혼설화의 신화적 속성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이 작품의 서두에서 집과 죽음의 물에 대한 배경 묘사는 바로 욱이. ‘ ’

와 낭이 의 남매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필연적 환경을 지어주며 홍수와 같은‘ ’

이미지로 밀접하게 상응하고 있다.

남매의 근친상간2)

무녀도 에서 남매의 근친상간 문제는 아래의 서사내용에서 나온다< > .

욱이가 이 지방 예수교인들을 두루 만나보고 집으로 돌아온 뒤로부터 야릇하게 변해진

것은 낭이의 태도였다 그 호리호리한 몸매와 종잇장같이 희고 매끄러운 얼굴에 빛나는 굵.

은 두 눈으로 온종일 말 한마디 웃음 한 번 웃는 일이 없이 방구석에 틀어박혀 앉은 채,

욱이의 하는 양만 바라보고 있다가 밤이 되어 처마 끝에 희뿌연 종이 등불이 걸리고 하면,

피에 주린 모기들이 미친 듯이 떼를 지어 울고 날아드는 마당 구석에서 낭이는 그 얼음같

이 싸늘한 손과 입술로 욱이의 목덜미나 가슴팍으로 뛰어들곤 했다 욱이는 문득문득 목덜.

미로 가슴팍으로 낭이의 차디찬 손과 입술을 느낄 적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하였으나 그녀

가 까물어칠 듯이 사지를 떨며 다시 뛰어들 제면 그도 당황히 낭이의 손을 쥐어주며 그,

희뿌연 종이 등불이 걸쳐있는 처마 끝으로 이끌곤 했다 낭이의 태도가 미묘해진 뒤부터.

욱이의 얼굴빛은 날로 창백해 갔다 무녀도.( , p.98.)  

욱이의 몸은 머리와 목덜미와 등어리의 세 군데 상처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욱이의 병.

은 이 세 군데 칼로 맞은 상처만이 아니었다 그는 날이 갈수록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고 두 눈 자위가 패어들기 시작했다 무녀도.( ,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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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 한쪽에서는 오늘밤 굿으로 어쩌면 정말 낭이가 말을 하게 될 게라는 얘기도,

퍼졌고 또 한쪽에서는 낭이가 누구 아인지는 모르지만 배가 불러있다는 풍설도 돌았다 무.( 

녀도 , p.112.) 

위의 인용문들은 무녀도 에서 남매의 근친상간이 암시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남< > .

매 근친상간의 문제는 무녀도 의 주제 형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인자가 되고 있< >

는데 표면적 서사로는 양이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이 남매가 빚어내는 우로보로스적, .

에로티즘의 분위기는 무녀도 를 통해 작가 김동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주제를 형성하< >

는 중심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녀도 에서의 남매의 근친상간은 현실적인 것으로서 을 요구하는 위기의 시< > , 更生

간을 넘어서는 즉 우로보로스로의 귀환을 통해 새로운 삶의 탄생을 예비하려는 분열, ‘

된 의 통합 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매는 하나의 모태를 근거로 하’ .自我

여 태어났으므로 자웅동체의 신화적인 이며 남매의 근친상간은 분리된 두 원칙이原人

분리 이전의 양성적 존재 형식으로 우로보로스적 조건을 회복하고 융합을 재현하려는,

움직임이다 김동리는 현실로 구체화되는 이런 근친상간의 모티프를 비교적 비중 있게.

취급하는 작가인데 그러한 소재 운용의 배후에는 결국 창작심리적 국면에서의 자아의‘

통합 에 대한 무의식적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의 네 주막 에’ . < > ‘ ’驛馬 玉花

서 일어나는 성기 와 계연 의 근친상간적 관계나 황토기 의 황토골 에서 일어나는‘ ’ ‘ ’ < > ‘ ’

억쇠 득보 분이 의 상간적 삼각관계 역시 그 서사의 디테일에서 드러나는 차이점‘ ’, ‘ ’, ‘ ’

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의미를 띠고 있다 성기 와 계연 이가 근친임이 밝혀져 결혼으. ‘ ’ ‘ ’

로 맺어지지 못한다는 것과 득보 와 분이 가 사실상 근친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창‘ ’ ‘ ’

작심리의 국면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소설들은 우로보로스로의 귀환 이. ‘ ’

요구되는 작가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모화의 집 옥화네 주막 황토골 은 공히‘ ’, ‘ ’, ‘ ’

무의식 심층의 우로보로스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무녀도 는 근친상간을 통하여 시원으로의 회귀를 실현하고 그 속에서 위기에< >

처한 자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재생의 삶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욱. ‘

이 와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낭이 가 그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후에 입을 열어 아버’ ‘ ’

지를 부른다는 점에서 욱이 의 나르시서스적 부활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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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낭이 가 어두운 모성적 자질로부터 분리되어 의 부성적 자질에 접한다는 것은. ‘ ’ 意識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결국 욱이 의 부활을 염두에 둔 작가의 고려이. ‘ ’

며 이 부활의 단계가 설정됨으로써 욱이 의 자기실현이 비로소 완수될 수 있다는 문, ‘ ’

학적 상상력의 소산이다.282) 홍수 후 유일하게 남은 남매가 새로운 인류창조를 위하여

근친상간을 한다면 무녀도 에서의 남매는 나르시서스적 부활을 위한 근친상간이다< > .

인간 세상에 대한 심판과 재창조2.

한국의 현대서사문학에서 세계의 전형적인 인류기원담 홍수설화인 노아의 홍수를 서

사화하여 장편소설로 나온 것이 김성일의 홍수 이후  283)이다 이 소설은 창세기. 10

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노아의 홍수를 중심으로 세월 속에 깊이 파묻힌 홍수이전과 홍

수이후의 사건들을 작가의 풍부한 역사지식과 상상력으로 살려낸 서사적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작가의 끊임없이 대립하고 투쟁하는 인간존재에 대한 참담한 혐오감에서 출발

하여 현대 인간들의 악과 구원에 대한 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노아의 홍수.

모티프를 주요한 서사축으로 바벨탑 전설을 서사화하면서 인류와 민족의 기원으로 거

슬러 올라가 인간본연의 순수성을 되찾고 신과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

고자 하는 염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소설의 서두는 세상의 인간을 멸망시키는 하느님의 대홍수 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

아의 가족에서 세 아들 중 장자권자인 셈 가문의 후손인 하노스 왕자가 자신의 아버지

하난 대제가 추진하고 있는 만국회의에 대한 회의와 인간들의 악에 대한 여러 가지 의

문을 품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난 대제는 천하의 대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여.

러 나라 왕들과 그들이 모시는 신을 만국회의에 초청하게 되고 이 회의에서 그들은 인

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호와 신에게 도전하는 평화의 탑 인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한‘ ’

다 이 과정에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는 여러 나라들의 불꽃 튀는 분쟁과 싸움이 일어.

282) 양선규 앞의 논문, , p.20.

283) 김성일 홍수 이후 권 홍성사, (1-4 ),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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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인 하노스는 독실한 하느님 신자였던 부모의 불행한 죽음을.

알게 되고 샤론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한 투쟁에 적극 가담하지

만 여호와 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자신한테 주어지는 신탁을 받기위하여 홀로 외로

운 여행을 떠난다 년이란 방랑길에 그는 끊임없는 정신과 육체적 고통 그리고 험난. 3

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긴다 그러나 끝내는 여호와의 태초의 세상창조와 인간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하여 낙원의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

왜 다시 대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대홍수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가족 내부

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낱낱이 알게 된다 그는 마침내 노아의 방주가 있는 아.

라랏산에서 여호와 신의 또 하나의 심판의 예언과 자기한테 주어진 신탁을 받게 되고

중원의 대립과 투쟁의 현장을 떠나 긴 고행 끝에 아라랏산을 넘어간다 그리고 해뜨는.

동쪽 땅에서 새롭게 아사달의 백의민족을 이끌어가게 된다 그사이에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오만의 상징인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느님의 또 하나의 심판으로 세상의 수많은

부족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되는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된다.

이 작품은 오랜 역사 속에 죄악과 패역 때문에 땅위의 모든 것을 휩쓸어간 무서운

노아의 홍수사건을 추적하면서 그 홍수 모티프의 서사과정에서 또 다른 하느님의 심판

인 바벨탑사건을 서사화하고 모든 것을 시원으로 돌려 사고함으로써 인간의 최초의 순

수성을 찾아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아의 홍수 후 인간의 타락1)

이 소설에서 주인공 하노스 왕자는 아버지 하난 대제가 천하의 대권을 장악하기 위

해 주최하는 만국회의 에 아주 큰 회의를 느끼게 된다 이 회의에 여러 나라들은 각기‘ ’ .

자신들의 편리에 의해 만들어진 각양각색의 신들을 배동하고 참석하기 때문이다 예전.

에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인간이 자기의 편리에 의해 자기 마음에 드는 신들

을 마구 만들어내고 탐욕과 사치를 즐기고 있는 것이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주인공은 끝없는 의문을 가지게 되며 그 실마리를 노아의 홍수에서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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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언제나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할“ ,…

때마다 어쩐지 그런 문제의 해결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

앗산은 다시 하노스의 예리한 통찰력에 감탄하며 말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 , ?

고 그 이전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홍수가 있기 이전과 홍수가 있은 다음의 세상?

은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요?284)

이렇게 노아의 대홍수사건에 대한 추적으로부터 주인공은 드디어 인간의 새로운 타

락의 원인과 과정을 알게 된다 노아의 홍수는 세계의 가장 전형적인 홍수설화로 알려.

져 왔다 하느님이 인간을 만든 후 이 땅에 차츰 인간들이 많아지면서 악이 만연하게.

되었고 하느님은 그런 인간을 보다 못해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량한

노아가족만 남기고 세상의 인간들을 죄다 땅위에서 쓸어버린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정화이며 인류에 대한 심판이자 새로운 구원이었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의 인간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내주었고 인간들은 다시 지상

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또다시 새로운 분쟁에 휩쓸리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노아의 포도주 사건으로 의해 생긴 예언때문이었다. .285) 이

예언으로 하여 셈의 자손들은 산에 남고 함의 자손들은 들로 퍼져나갔으며 야벳의 후

284) 김성일 앞의 책 제 권, , 1 , p.85.

285)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 땅 위에 살아남은 여덟 명의 인간 즉 노아와 그 세 아들의 부부는 다시 열심히,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기분이 좋아진 노아는 포도나무 열매로 담근 술을.

퍼 마시고 대취하여 장막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찌된 셈인지 벌거벗을 채 아랫도리를 드러내 놓고 있었다

는 것이다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본 둘째 아들 함은 밖으로 나와 형과 아우에게 그 일을 말.

했고 셈과 야벳은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장막 안에 들어가 그 아버지의 몸을 덮어 주었다는 것,

이었다 나중에 잠에서 깬 노아는 벌거벗은 자기의 몸에 옷이 덮혀 있는 것을 보고 아들들을 불러서 누가.

자기를 덮어 주었는가고 물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어째서 그것을 묻는가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들이 그.

랬음을 아뢰었다 그러나 뒷걸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몸을 보지는 못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다. .

시 노아는 물었다 보지 못했다면 아비가 벌거벗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그들은 다. .

시 떨면서 대답하였다 둘째인 함에게서 들었노라고 이렇게 해서 노아의 세 아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 .

언을 노아로부터 받게 된 것이다.

셈의 신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함의 아들은 셈의 종이 되고

여호와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함의 아들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 권1 ,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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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들은 바다가로 나가고 백성들의 생각이나 생활도 달라지게 되었다 들로 나간 함의.

후손들은 풍요와 쾌락 속에서 품성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었고286) 바다로 나간 야벳

의 후손들은 모험과 개척 속에서 잔인하고 난폭한 품성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러.

나 아직 산에 남아 있는 셈의 후손들은 비교적 산의 순수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노아의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누구보다 풍요로운 터전에 살게 된 함 집안은 노

아의 예언에 불복하면서 새로운 세계의 장자권을 손에 넣기 위해 여러 가지 음모를 꾸

미게 되고 변두리로 밀려난 야벳의 후손들은 그들을 몰아낸 셈이나 함의 자손들에게

원한을 품는다 가나안은 특히 기스공주를 이용하여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는 셈 집안.

의 엘람의 장자 수멜을 유혹하여 반역을 깃발을 들게 하고 진법의 계산법을 발전시6

키고 여호와의 숫자인 을 완전히 빼버렸다 그리고는 모든 나라의 도성들마다 다투어7 .

신들을 만들어내어 그 수가 무려 수천에 이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네 신들을.

핑계하여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고 이긴 나라는 패전한 나라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가축처럼 사슬로 묶어서 노예로 삼았다 마침내 세상은 사람들의 전쟁터가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신들의 전쟁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셈 집안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셈의 둘째 아들인 앗수르 가문의 하

난을 내세워 수멜을 징계하게 하였다 이렇게 세상은 노아의 홍수 이래로 처음 보는.

무서운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하난은 드디어 수멜군을 격파하였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가나안의 음모는 계속되어 구스 가문의 족장인 니므롯을 파견하여.

하난을 죽이고 그를 하난 대제로 내세우고 배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리.

하여 또다시 여호와를 배반한 수천의 잡신을 섬기는 통치자가 나오게 되었고 그 통치

의 강화를 위해서 만국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가짜 하난은 천하에 인류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됨을 약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신들에게 보여주기 위

해 하늘까지 닿는 인간의 탑을 건설하자고 한다 신을 능가하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준.

286) 들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살던 함의 백성들은 수멜이 만들어낸 것과 같은 수많은 신들에게 그들의 짐을 몽

땅 떠맡기려 하였다 그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그것을 관장하는 신을 만들고 자기들의 책임으로부터 벗.

어났다 그러면서 그들은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리기 시작하고 편히 누워서 즐기기.

시작한 것이었다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했고 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멜식의 인본주의적.

문화가 필요했다 그들은 구리의 제련법을 발전시켜 기계와 무기를 만들었고 전차를 만들었다 축제를 위. . …

해 사랑의 신이 만들어지고 포도주의 신이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음란에 마비되고 포도주에 마비.

되면서 점점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제 권 의혹의 강. 1 ,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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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고 홍수로 심판했던 여호와 신에 대한 도전장이었다.

이리하여 인간의 타락과 오만을 바라보고 있던 여호와 신은 드디어 인간 세상에 대한

또 하나의 심판을 하고자 한다.

그 심판의 준비로서 첫째는 예언과 신탁이다 하느님은 아라랏산정에서 하노스에게.

그 심판의 예언과 신탁을 들려준다.

너는 이제부터 너를 자유롭게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아라랏을 넘어서 내가 네게 지시하“

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숨겨두리라 너는 너를 따르는 무리를. .

이끌고 아라랏을 넘어서 해뜨는 곳을 향하여 가라”

주여 어디까지니이까“ ?”

네가 해 뜨는 곳을 향하여 가면 내가 지시한 땅을 만날 수 있으리라 거기서 너는 지난“ .

년 동안 나와 함께 고초를 겪은 일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괴롭히지 말며3

양처럼 온유하게 살도록 하여라 너는 저녁에 시작하여 아침까지 이르리니 네가 지나야 하.

는 밤은 비록 길더라도 너의 아침은 찬란하리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

내가 이곳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이니라 나는 여호와를 능멸하는 백성에게 그“ .

아픔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로 내려가리라.”

주여 당신께서는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는 동안에는 결코 모“ ,

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갈 것이니라 내가 에벨의 허리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 .

그는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그와 함께 동행 할 것이며 그의.

씨에서 한 왕을 일으키리니 저가 여호와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만민을 다스

리며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정한 장자권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 .”287)

예전에 대홍수를 내리기전에 선량한 노아가족을 선택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예언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소설의 주인공인 하노스에게 심판의 예언과 구원의 신탁을 내

려 장차 심판이 내려질 중원 땅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모든 심판이.

구원을 전제로 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가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역사적.

근원을 검토하면서 인간의 타락과 멸망이 결국은 참된 인간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

287) 김성일 앞의 책 제 권, , 3 , 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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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멀리하면서 생기는 오만과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하느님의 또 다른 심판과 새로운 시조의 탄생2)

오랜 고험과 시련 끝에 하느님의 신탁을 받은 주인공 하노스는 아라랏산정에서 홍수

이전의 공백 속에 있는 여호와 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찾음으로써 여호와 신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 신의 신탁에 따라서 흰옷을 입고 천여 명의 사람들을 거. 3

느리고 아라랏산을 넘어 동쪽 해뜨는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된다 하노스는 새로운 민족.

과 나라의 시조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여러.

농작물의 씨앗을 파종하고 삼을 삶아서 옷감을 짜고 여덟 개의 금법을 제정하여 백성

들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에 새겨두게 하였으며 문자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

렇게 하노스를 따라 동진했던 백의민족들은 새 하늘을 열었고 그들의 땅에서 새 생활

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이 떠났던 중원에서는 드디어 하느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메섹을 휩쓸었던 지진이 바벨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평원을 뒤흔들.

었고 평화를 선언하던 인간의 탑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버리고 만 것이다 많은 사람들.

이 무너져 내리는 탑에 깔려 죽은 것은 물론이고 바벨의 모든 신전들은 땅 속으로 꺼

져 들어갔으며 그 때 천하의 영웅 니므롯도 그 우상들과 함께 흙속에 묻히고 만다 하.

느님은 드디어 패역한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더 무서.

운 심판은 그 뒤에 일어나고 있었다 모든 중원의 백성들이 그 나라와 족속에 따라서.

모두 다른 말을 지껄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진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탑.

의 붕괴와 무서운 지진 때문에 이미 매우 큰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그 혼란 가

운데서 또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서로 아무런 의사도 전달할 수가 없었고 세상은 더욱더 혼란에 빠지기 시

작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사람들은 서로의 말이. .

같았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반역을 모의하고 반역의 탑을 쌓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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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언어에 대한 심판은 아사달에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따라 역시 아사달의 백성

들한테도 전염되어 그들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해 의사소통이 안되고 일부

사람들은 떠나가게 된다.

이렇게 인류에게는 대홍수 이후 또 다른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으며 언어가

달라진 족속들은 더욱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 영원한 갈등과 분쟁만이 남게 되었

다.

그러나 대홍수 때에 이미 다시는 홍수로서 땅위의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

을 했던 하느님은 이번에는 지진과 언어혼란이라는 심판과 징벌을 내린 것이다 이 두.

번째 심판은 대홍수보다 더 한층 사회의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이 심판.

이 대홍수의 징벌보다 다른 의미는 인류를 모두 종말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종말을 유예시키기 위한 수단이며 하느님에 대한 굳

은 믿음과 참인간의 순수성을 지닌 아사달의 백의민족을 선택하여 하느님의 진리를 전

파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렇게 장편소설 홍수 이후 에서는 노아의 홍수 모티프를 전반 소설의 서사적 구< >

조와 주제에 시종일관하게 긴밀히 연계시키고 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느님의 심판으.

로 내려졌던 대홍수는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지켜졌으나 노아의 홍

수이후 또다시 여호와 신을 잃어버린 인간은 타락과 분쟁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드디어 하느님에게 도전하는 인간의 탑을 쌓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마침내 하느님의.

두 번째 심판이 내려져 바벨탑은 무너지고 인간은 족속마다 다른 언어를 쓰게 되는 사

회적 혼돈이 일어나게 되었다 인간의 악과 심판 그리고 예언과 신탁으로 인한 선택된.

인간과 새로운 민족으로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인류기원 홍수설화의

구조와 신화적 원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다른 점은 그 심판이 인간의 멸망을 전.

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산산이 흩어지게 하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양상

을 남겨 타락 멸망의 시간을 늦추고 다시는 힘을 합쳐 신에 도전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이제부터는 하느님의 아들을 보내어 그 희생으로 인간의 죄를 씻고 새

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어나가려는 구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결국 작가는 홍수설.

화를 빌어 하느님이 창조했던 인류의 최초의 순수성을 찾아서 앞으로 인류가 함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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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구심점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인류의 대립과 투쟁의 문제의

원인을 근원에서부터 찾고 해결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사색을 보여준 것이다.

제 절 지명유래담 홍수 모티프의 서사화2

지명유래담 홍수설화에서 고리봉형 전설 행주형 전설 홍수로 떠내려 온 산 형 전, , < >

설 등에서 보면 모두 과거에 천지개벽의 대홍수에 의한 마을의 소멸과 그 속에서 유일

하게 살아남은 산이나 마을의 지명유래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큰 홍수 속에서도 인간은

꼭 살아남는다는 긍정적인 희망과 인간생명의 재생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홍수 속에서.

의 인간의 희망적인 대응방식은 현대서사문학에도 계승되어 한 마을이나 여러 마을을

멸망시키는 자연재해로서의 대홍수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 속에서 가난이나 불화의 모

순 속에 있던 인간들이 새롭게 각성하거나 집단적으로 화합하는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

해주고 있다.

그리고 달래고개형 전설의 경우에는 산을 넘거나 강을 건너던 사춘기의 남매가 소낙

비로 인해 성적 욕망을 느끼게 되고 남동생이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여 죽음에

이르고 사회적 자아로서의 성숙을 획득해가는 통과의례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서사구조는 현대서사문학에서 산행과 소나기의 시련 속에서 이성적 감각에 눈을 뜨게

되고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사회적 자아로 성숙해가는 소년과 소녀의 성장소설에

이어지고 있다.

재난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지1.

홍수는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하나의 기상현상으로 태풍까지 동반하며 인

간의 생활에 치명적인 파괴와 타격을 주고 있는데 곤궁한 시대일수록 천재지변이 잦은

법이다 특히 해방 이전에는 홍수가 간단없이 발생했었다. .288) 이런 자연재해로서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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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작품화하고 그 홍수 속에서 단결 화합하는 긍정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로서 이광수의 무정 이기영의 홍수 고향 박화성의 홍수 전후 등을< >, < > < >, < >․

들 수 있다 아래에 이러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홍수와 그에 대응하는 인간들의 양상과.

현실인식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이광수의 무정1) < >

이광수의 무정 은 년 에 연재된 한국 최초의 현대 장편소설이다< > 1917 .每日申報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신구 질서가 충돌하던 격변기의 조선 사회를 대변하는 다양한

인물들이다 형식은 일본 유학을 하고 온 지식인이며 영채는 전통적 유교 교육을 받. ,

은 인종의 여성에서 자아 각성을 통하여 근대적 윤리관을 갖춘 여성으로 변화하는 입

체적 유동적 인물이며 선형은 신교육을 받았으면서도 피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수동, ,

적이고 온순한 인물이며 병욱은 반봉건적 진취적 인물이고 영채를 변하게 하는 중개, , ,

자적 인물이다 작가는 이러한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격변기 조선 사회의 가치관의 혼.

란을 보여 준다 이 작품에는 홍수가 결말부분에 등장하고 있다. .

홍수와 화합(1)

무정 에서는 작품의 마지막부분 삼랑진 수해 사건에 홍수가 나온다 영채와 병욱< > . ,

형식과 영채는 각각 유학을 목적으로 기차를 타는데 따로 따로 존재하던 인물들이 기

차라는 하나의 선으로 통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물들의 대립상태는 쉽게 해소되.

어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 질 수 없었다 기차에서는 다만 피상적인 결합만이 이루어졌.

288) 홍수가 일제 치하의 한국인들에게 안겨준 피해와 비극은 당시의 신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

면 동아일보 는 년 월 일자에서 의 를 한 의 이란 제목 하에 서1925 7 10 生活 根據 喪失 洪水後 被害地 慘狀『 「 ｣

울의 이촌동 마포동 서상 뚝섬 등지에 수만 명의 수재민이 생겼음을 보고하였다 이날의 기사는 평택 김, , , . ,

제 김천 마산 경산 등의 지방에서 수백 호의 집들이 침수되었고 전북 평야 쪽은 수십만 정보의 전답이 탁, , , ,

류에 휩쓸려 버렸음을 전해 주었다 월 일자에서는 경기도 양주군 외부면 송촌리의 한 동리 호가 몽. 7 30 80

땅 떠내려갔다는 기사를 월 일자에서는 이라는 제목하의 기사, 8 21 ,咸興 洪水 再襲 沙浦里 堤防 又復決裂「 ｣

를 접할 수 있다 조남현 홍수 형 소설들의 동질성과 차별성 한국 현대문학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출. , < > , ,「 『｣  

판부, 1994. pp.3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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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서로 반목과 질시가 있고 혼돈이 있을 뿐이다 탄 기차가 삼랑.

진에 도착하였을 때 홍수는 기차를 멈추게 하고 네 사람을 모두 육지로 불러 내린다, , .

그리고 홍수라는 큰 재해 앞에서 인간의 개인적인 갈등은 사라지고 통합을 이루게 된

다.

이들 인물들이 하나로 모이는 장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있다.

형식과 선형의 눈도 그리로 향하였다 영채가 이편으로 향한 차창에 서서 물끄러미 바깥.

을 내다보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다 형식은 어찌하나 하고 선. . ‘ ’ ,

형은 조 요물이 하였다‘ ’ .

얘 우리도 내리자 저이들도 내려가는데“ , ”

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을 보고야 비로소 영채도 형식과 선형을 보았다 그리고 얼른 고.

개를 움추렸다.

병욱이가 앞서고 영채는 병욱의 뒤에 서서 병욱의 그늘에 자기 몸을 감추려는 듯이 비슬

비슬 형식의 곁으로 온다 병욱이가 슬쩍 비켜서매 영채와 형식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

다 영채는 형식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나옴에 선형을 향하고 빙그레 웃으며 은근하게.

인사를 하였다 선형도 웃으며 답례하였다. .

그러나 둘이 다 일시에 얼굴을 붉혔다 네 사람을 열을 지어서 개찰구를 나섰다. .289)

여기서 네 사람의 관계는 매우 어색하게 맺어지고 있다. 지난날들을 돌이키며 이들

사이에는 부끄러움과 미움 질투와 원망이 오고간다, . 서로 반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들은 마음 상에 하나의 통합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어색한 상황이 눈앞.

에 닥친 홍수의 물을 보는 순간 서서히 어떤 변화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한다.

과연 대단한 물이로다 좌우편 산을 남겨 놓고는 온통 시뻘건 흙물이로다 강 한가운델. .

넘실넘실 소용돌이 쳐가며 흘러내려 가는 물소리가 들리는 듯 하고 그 물들이 좌우편에,

늘어선 산굽이를 파서 얼마 아니 되면 산들의 밑이 빠져 나갈 것 같다 중략. …… ……

길을 잃은 물은 사람 사는 촌중에까지 침입하여 사람들을 다 내몰고 방안 부엌 벽장 할, ,

것 없이 온통 점령을 하고 말았다 중략. …… ……

사람들이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어 남을 주기는커녕 잠깐 만져보자고 하여도 눈이 벌개

지며 못한다 하던 모든 세간은 그 벌건 물들이 이리 둥실 저리 둥실 띄워가지고 왔다갔다‘ ’

289) 이광수 무정 청목, ( , 2001), p.35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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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물결에 강 한 복판으로 집어던져 빙글빙글 곤두박질을 하며 한정 없는 바다로 흘러

내려 보낸다 중략. …… ……

땅은 목말랐던 판에 먹을 수 있는 대로 실컷 물을 먹어서 물렁물렁하게 되었다 마치 지.

심 까지 들이차졌을 것 같다( ) .地心 290)

홍수의 노한 물살은 사람들이 중히 여기던 모든 세간을 거센 물결에 휘말아 몰아

가 버린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모두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 이 때의 홍수는 두 가지. .

의 중요한 소설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모두가 애착을 가.

지고 있던 기존의 것을 떠내려 보냄으로 하여 과거가 일체의 로 화한다는 의미와 함無

께 이들 모두가 그 속에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점이다, .291) 물결에 흘러가고 물 속에

잠기는 것은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홍수는 바로 모든 것을 죽음의 세계.

로 데려가며 완벽하게 죽도록 도와준다‘ ’ .292)

과거의 애착물들이 하나의 커다란 홍수의 물길에 의해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은 그

격렬함으로 하여 인력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의 흐름은 강줄기의.

범위 안에서 모든 개인적인 분별을 강요받아 왔던 인 물건들이 하나의 혼합으로私的

섞여 의 커다란 일체감으로 되어 한 방향 곧 바다 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때의, , ' ' .江 統合

개인적인 소속이나 혹은 사적인 의미는 아무런 존립의 가치가 없게 된다 오로지 격, .

렬한 파괴와 의 운명이 소용돌이 치고 있을 뿐이다.混淆

이러한 소용돌이는 이것을 바라보고 서 있는 네 사람의 어떤 심적인 변화를 기대하

게 만든다 곧 선형 영채 사이에 놓인 과거의 감정들이나 또는 형식과 영채 사이에. ,

가로 놓여 있던 벽이나 감정의 얽힘들이 서서히 뽑혀 나가기 시작하니 하나의 거센 물

결에 휩싸여 하나의 격렬한 흐름으로 혼효하여 통합되는 소설 구성의 의미이다 이러.

한 통합은 이들 인물들이 지니고 있었던 감정의 찌꺼기마저도 다 물살로 거세게 휩쓸

리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기차에서 가지고 있었던 평행적인 대립관계가 해소되게,

되는 것이다.

작가는 이어서 임산부를 매개로 그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290) 위의 책, pp.359-360.

291) 에 나타난 의 제 집, < > , 3 ( , 1979), p.11.韓承玉 無情 事物 意味 大學院 論文集 東亞大學校「 『｣  

292) 가스똥 바슐라르 물과 꿈 이가림, ( , , 1998), p.132.文藝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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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욱이가 적삼 소매와 치마를 걷고 앉아서 부인의 손을 주무르며.

얘 영채야 같이 우선 좀 주무르자, , .『 』

영채도 병욱과 같이 소매와 치마를 걷고 노파의 뒤로 가며.

자 노인은 좀 일어납시오,『 』

하고 자기가 대신 병인을 안으려 한다, .

웬걸요 이렇게 전신이 흙투성이야요 고운 옷에 흙 묻으리라, ,『 』

하고 좀처럼 듣지 아니한다 할일 없이 영채는 그 곁에 앉아서 흐트러진 부인의 머리를.

가누어 준다 선형도 앉아서 발과 다리를 주무른다 구경군들이 죽 둘러선다 세 처녀의 하. . .

얀 손에는 누런 흙이 묻는다.

세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씩 웃는다 영채와 선형은 땀을 흘리며 태모의 사지를 주무르.

고 배도 쓸어준다 영채의 손과 선형의 손이 가끔 마주 닿는다 그러할 때마다 두 처녀는. .

슬쩍 마주 본다.293)

이러한 세 인물의 는 그러나 완전한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차에.結構

서의 적대감이나 대립의 양상은 이 지점에 와서 상당한 해소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세 처녀가 임산부를 둘러싸고 마음의 갈등을 풀고 있음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다 홍수가 터지고 임산부가 나타나는 것은 일종의 여성원리의 출현으로서 경직된.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아주 관건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원래 홍수는 양수의 터짐.

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자궁의 상징으로 모태에의 회귀를 상징하기도 한다 더구나 임.

산부는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모체로서 태아는 점이나 원의 중심점으로 표시되고

그것은 세계창조가 시작되는 중심과 동일시된다 그들이 임신부 주위에 모였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와 재생의 중심에 모인 것이다 그리고 임산부를 구원하기 위해 에워싼 형.

태 역시 보호나 비호 양육하는 것으로서의 태모 자궁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자궁과, , .

결부되어 있는 에워쌈은 풍요와 재생을 의미함으로 홍수로 하여 세 처녀가 개인적인

감정을 격렬한 홍수에 휩쓸려 보내고 동시에 임산부를 돌보며 손을 마주치고 있음은

그들이 세계의 창조의 중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293) 이광수 앞의 책, , pp.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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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전적인 장벽의 무너짐은 그 후의 음악회의 성립과 세 처녀의 합심을 가져

온다 음악회 또한 성스러운 정감 속에 자연과 생명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세 처. .

녀는 음악회 속에서 비로소 한 목적으로 뭉치게 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개인적인 애정의 이기성이나 대립을 다 버리게 된다 이렇게 홍수는 인간과 인간사이.

의 갈등과 차별을 없애고 새롭게 태어난 자연스러운 조화와 어울림을 형성하고 화합의

경지를 창조한 것이다.

우선은 한참 주저하다가,

영채씨 이전 버릇 없던 것을 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렵니다 부“ , . .

디 공부 잘 하여서 큰 일 하십시오”

하고 길게 한숨을 쉰다.

영채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선형은 이제야 형식에게 영채의 말이 모두 참인.

줄을 깨달았다 그리고 가만히 영채의 손을 잡고 속으로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였다. “ , ” .

영채도 선형의 손을 마주 쥐고 더욱 눈물이 쏟아진다 형식도 울었다 병욱도 울었다 마. . .

침내 모두 울었다.294)

여기서의 네 사람의 눈물은 홍수의 이미지와 겹쳐서 모두가 지난날의 억울함과 사

연을 눈물로 토해내고 하나로 일체감을 이루는 것을 상징하며 소설에서의 하나의 절정

이라 할 수 있다 눈물은 과거와의 이별이다 그 이별을 딛고 이제 새로운 네 사람이. .

새롭게 한 목적위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들의 눈물은 과거의 모든 원망이나 대립의.

감정을 깨끗이 씻어 내리는 카타르시스 의 역할도 겸하면서 새로운 출발을(Catharsis)

암시하고 있다.295)

무정 은 민족주의적 이상과 계몽주의적 정열을 드러낸 작품이다 무정 은 봉건도< > . < >

덕 의식을 가진 박영채와 근대적 인간형인 이형식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과도기적 인

물을 설정하여 상호 갈등을 전개시킴으로서 전환기의 시대상과 가치관을 집약적으로

표현하였는데 그 공리성 목적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부분에 홍수

라는 매개체를 설정한 것이다.

294) 이광수 앞의 책, , p.380.

295) 한승옥 앞의 논문, ,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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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세계로의 지향2)

그리고 여기에서 의미 있는 것은 홍수를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영채의 인물형상이다 근대가 시작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정체성도 변화하기 시.

작했고 여성들 스스로도 변화하는 세계에서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킨 채 타자로만 존재해 왔던 여성들이 비로소 자기 존

재의 의의에 대해 회의하고 좌절하면서 그 고통을 통해 개인적 자아를 확립하기 시작

하였고 세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발전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다, .296)

이 작품에서는 우선 대동강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영채가 새로운 구원자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 결혼을 포기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여성의 길을 제시.

하기 위해서 여성이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자아각성의 과정과 계기를 치밀하게 드러내고 있다.297)

이것은 여성의 삶의 목적이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의식은

교육 받은 여성인 병욱이한테서 나타난다 다음의 인용을 살펴보자. .

여자도 사람이지요 사람일진대 사람의 직분이 많겠지요 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 . ,

가 되는 것도 여자의 직분이지요 또 혹은 종교로 혹은 예술로 혹은 사회나 국가에 대한. , ,

일로 인생의 직분을 다할 길이 많겠지요 그런데 고래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아내 되는.

것만으로 여자의 직분을 삼았고 남의 아내가 되는 것도 남의 뜻대로 남의 말대로 되어왔,

어요 지금까지 여자는 남자의 한 부속품 한 소유물에 지나지 못하였어요 영채씨는 부친. , .

의 소유물이다가 이씨의 소유물이 되려 하였어요 마치 어떤 물품이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옮겨가는 모양으로 우리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도 되려니와 우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채씨에게 할 일이 많지요 영채씨는 결코 부친과 이씨만을 위하여. .

난 사람이 아니외다 과거 천만대 조선과 현대 십육억 동포와 미래 천만대 자손을 위하여. , ,

나신 것이야요 그러니깐 부친께 대한 의무 외에 이씨께 대한 의무 외에도 조상께 동포에. , .

게 자손에게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영채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죽으려 하, .

296) 정순진 근대소설에 나타난 결혼과 여성의 자아각성과의 관계 국어국문학 제 호 국어국문학회, , 113 ( ,「 『｣  

1995), p.332.

297) 위의 논문,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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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죄외다.298)

이것은 무정 에서 병욱이 영채에게 하는 말이다 병욱은 작품의 후반부 영채가 정< > . ,

조를 유린당하고 나서 자살하기 위해 대동강을 찾아가는 기차 안에서 만나는 신여성이

다 인용에서 드러나듯 병욱은 여자도 사람임을 선언하면서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

아를 통합시키는데 이런 의식은 물론 신교육 특히 일본유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영채에게 여성의 문화적 정치적 지위향상 및 새로운 인격으로서의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형식이 배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순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다면 같은 여

성인 병욱은 영채를 인간으로 바라보면서 자매애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

면 영채의 아버지 박진사가 일찍이 개화사상에 눈 떠 사재를 털어 신교육 운동에 전념

했다고 하지만 그 교육의 대상은 남성들일 뿐 여성은 전통적인 덕목으로만 교육시킨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남성적인 개화가 여성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죽기 위해 대동강을 찾아가는 것이나 여성인 병욱이를 통해 새.

롭게 깨우치는 것은 모두 여성원리의 작용이다 그러나 홍수로 기차에서 내리기전까지.

영채는 아직도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뜻밖의 홍수를 통해 영채는 과거와 깨끗이 이별하고 근대적인 새로운 인간상으로 각

성하게 된다 이것은 물을 통하여 영채가 전통적인 속박을 받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진.

정한 인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수는 바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는데 결정.

적인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제 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 건너 일본에.

가서 새로운 여성으로서 새로운 인간의 완성을 위해 공부를 하고 귀국하게 된다.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난 건 박영채만이 아니다 이형식도 홍수 앞에서 새로운 신분.

으로 다시 태어난다 삼랑진에서 홍수로 인하여 한곳에 모이기전에 소설의 주인공들은.

사랑을 갈등으로 대립의 관계를 보인 사랑의 적수관계였다 그러나 홍수로 인하여 민.

족과 나라의 현실에 더한층 각성을 가져오게 된 그들은 새롭게 사제 관계를 축으로 인

물이 맺어 진다 형식의 민족의 각성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자 네 사람은 민족구원이라.

는 하나의 목표로 뭉치게 되는 것이다 이형식이 영채 선형 병욱에 대하여 교사로서. , ,

의 권위를 회복함에 따라 소설이 결말을 맺는다 우유부단하고 통일성도 부족한 형식.

298) 이광수 앞의 책,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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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은 교사로서의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확신에 찬 선각자의 그것으로 변모한다, , .

신화시대 오누이가 대홍수의 재난 앞에서 인류의 계승을 위하여 남과 여로 신분전환을

한 것처럼 이들도 민족교육을 위하여 형식은 깨우침을 주는 선생으로 다시 전환되며

방황의 사유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홍수가 주는 신분전환의 원리의 작용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홍수는 모든 것을 바다로 흘러가게 한다 이것은 조선의 낙후한 과거가 파괴.

되고 젊은이들이 모두다 광명의 드넓은 문명의 세계인 바다로 나아가 광대한 그 곳에

서 새로움의 세례를 받아야 함을 무의식중에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인.

용한 문장 중에서 대지가 비로 인하여 목을 추긴다는 것은 물이 생성의 의미로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는 그것이 파괴의 의미와 함께 또한 재.

생의 의미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네 사람의 통합과 함께 서구문명을 받아드.

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는 강렬한 욕구와 광활한 문명의 세계로 나가려는 의지가

암시되고 있다.299)

작품 속에서 삼각관계는 단순한 애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 가치와 근대,

가치의 대립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홍수를 통해 과거의 낡은 가치가 소멸되고 개화.

를 위한 근대 가치가 새롭게 등장한다 죄악에 빠져 생명력이 고갈된 인류가 대홍수나.

침수에 의해 종말을 고하면 새롭게 다시 태어난 인류가 등장하는 것처럼, 300)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힘 잃고 쇠퇴해진 낙후한 전통은 새롭게 근대문명으로 대체되어야 하

는 것이다.

작품 속 홍수는 바야흐로 낡은 시대가 가고 새로운 역사적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은 이 홍수를 통해 힘없고 가난한 조선의 현실에 한 층 더.

각성하게 된다.

저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겠다 지식을 주어야 하겠다 그리하여서 생활의 근거를 완전하. .

게 하여주어야 하겠다 과학 과학 하고 형식은 여관에 돌아와 앉아서 부르짖었다. ' ! !' .

중략( )……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들을 저들이 아니라 우리들이외다 저들을 구제할까요" .... . ?

하고 형식은 병욱을 본다 영채와 선형은 형식과 병욱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병욱은 자신. .

299) 한승옥 앞의 논문, , p.13.

300) 미르치아 일리아데 영원회귀의 신화 심재중 이학사, ( . , 2003),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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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듯이,

힘을 주어야지요 문명을 주어야지요" ! ."

그리하려면" ?"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 !"

어떻게" ?"

교육으로 실행으로" , ."301)

이형식은 국가나 민족이 가난 속에서 불쌍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미개하기 때문이라

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으로 그들 을 깨우쳐야 한다고 느낀다 그가 생. ' ' . 각한 교육은 '

문명 이었고 그 문명은 서구 문명 이다' ' ' .

이리하여 영채는 병욱과 함께 동경유학을 형식과 선형은 미국 유학을 하여 모두 학,

교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오면 문명사상의 보급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그들은 모두 바.

다를 건너 근대문명이 있는 외국으로 가서 새로운 교육을 받게 된다 이것은 젊은 세.

대들의 근대문명에 대한 동경 신교육과 자유연애에의 지향 등 각성의 새로운 피안의,

세계에 대한 추구를 보여준다.

문학사적으로 볼 때 무정 은 이인직의 혈의 누 의 전통을 잇고 있다 특히 주인, < > < > .

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자아의 각성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현대적인.

문체를 확립했고 근대적인 주제의식의 반영 근대적인 인물의 설정 사건의 역순행적, , ,

배열을 통하여 신소설이 보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

이 작품의 주제는 민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근대 문명에 대한 동경 신교육 사,

상 자유 연애관과 신결혼관 기독교적 신앙 등이다 결국 무정 은 일체의 봉건적인, , . , < >

것에 대한 비판과 반항으로 새 시대의 계몽을 꾀한 이상주의에 바탕을 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를 마지막부분에서 홍수라는 서사장치를 이용하여 여러 갈등.

의 인물들을 통합하고 낡은 체제를 해체하고 새 질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과도기적

인간상으로서의 이형식과 예속적 존재에서 독립적 존재로 해방되는 박영채라는 두 인

물을 중심으로 새롭게 각성되는 인간상으로 신분전환을 시켜주는 것이다.

이기영의 홍수 고향2) < > < >․

301) 이광수 앞의 책, , pp.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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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의 홍수 와 고향 은 홍수 모티프를 주요 모티프 혹은 관련 모티프로 하는< > < >

작품이다 이기영은 홍수 라는 독립된 단편을 먼저 쓰고 다음에 장편소설 고향 에. < > < >

서 홍수 모티프를 다시 살려내었다.

홍수 는 홍수라는 로 인하여 극도의 가난에 부딪친 농민들이 농민조합을 결성< > 天災

하고 소작쟁의를 일으키는 자각과 실천의 과정을 담고 있다.302)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초근목피 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홍수가 나면서 더욱 비참한 상황으로‘ ’

전변하게 된다.

촌 사람들이 백중놀이를 잘 치르고 난 그 이틑 날 밤부터 난데없는 비가 퍼붓기 시작T

하였다 그래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설마 비가 오면 얼마나 오랴 원체 한동안 가물었으니. ?

비가 좀 와야 전곡 해갈도 되고 진장밭도 깨생이 되겠다고 아주 안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

나 어찌 뜻하였으랴 부실부실 오던 비가 어느덧 폭우로 변하고 폭우가 놋날드리듯 연 사?

흘을 내리쏟더니 그만 큰 장마가 지고 말 줄을……

강은 별안간 새빨간 뱀 으로 변하였다 장마는 마침내 칠월 한 달 내 개지 않았다K ‘ ( )’ . .蛇

그 동안에 넓은 들도 바다와 같이 물이 괴고 강 연안은 진흙바다로 화하였다 그런데 비는.

개지 않고 자꾸 퍼부었다.303)

여기서 마을 사람들은 홍수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강은 새빨간 뱀 으로. ‘K ‘ ’

변하고 들은 바다와 같이 물이 괴고 강 연안은 진흙바다로 화하였다 여기서 강이 별’

안간 새빨간 뱀 처럼 변하고 들이 바다가 되고 강 연안이 진흙바다로 되었다는 것은‘ ’

작품의 서사에서 하나의 사건 발단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징적인 배경으로 홍수의 상황이 작품의 서두를 장식하여 우리는 뒤에 나올

어떤 변화를 예감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홍수로 인하여 마을이 온통 바다가 되자.

그동안의 착취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고 모두들 단합하게 된다 그리고 농민조합을 설.

립하고 소작쟁의를 일으킨다 이렇게 홍수는 처음에는 시련과 극복의 존재였으나 차츰.

마을 사람들의 각성과 단합의 계기가 되고 한마음으로 농민조합이라는 중심에 굳게 뭉

302) 이기영 홍수 한국소설문학대계 동아출판사, < >, ( , 1995), p.655.『  

303) 위의 책, pp.5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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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불합리한 현실과 싸우게 된다.

이것은 홍수를 통해 얻은 역동적 삶의 강력한 힘이며 그들은 홍수를 통해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것은 소설의 결말부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

이런 판에 건성이는 그만 검속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완득이 원식이 치백이 준. , , ,

필이 장접장 등이 꾸준히 잘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처음 경험이니만치 혹시, .

는 실패할는지도 모른다마는 그것은 그저 실패만은 아니었다 이미 뿌리 잡고 든든히 선.

조합은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홍수 같은 힘이 점점 한데로. ‘ ’

뭉쳐 오를 뿐이었다.304)

이 결말 부분에서는 바로 홍수 같은 힘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 .305) 여기서 홍수는

일종의 막을 수 없는 투쟁의 힘을 상징한다 즉 기존의 삶의 질서를 뒤엎어 파괴하고.

새로운 삶의 질서로 거듭나는 홍수의 상징을 빌어 불합리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들의 끊임없는 혁명의 의지와 통합을 홍수의 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홍수는 기존의 낡은 세상을 뒤엎어 모든 것을 무로 돌리고 우주창조의 태초

로 회귀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며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열어주어 역사에서‘

한 주기의 끝과 새로운 주기의 시작 을 뜻하였다 홍수는 죽음도 가져오지만 동시에' .

재생도 만들어낸 것이다 현대서사작품에서의 이기영의 홍수 는 이러한 홍수의 신화. < >

적 원리를 무의식에 깔고 당대의 농촌에서 가난한 농민들이 홍수의 재난을 극복하고

일떠서는 각성과 화합의 모습을 생동하게 구현하였다.

이기영의 고향 에서의 홍수 모티프 역시 라는 장의 제목으로 이런 의미의 연< > ‘ ’水災

관선상에서 창작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이기영은 홍수자체보다는 홍수로.

인한 피해상을 그리는 데 치중하였다 그는 인동이네 집이 무너지면서 인동과 음전이.

304) 위의 책, p.532.

305) 박영희는 카프 와 의 문학적 활동 에서 이기영의 홍수 를( 1930. 9. 21~9. 23) < >作家 隨伴者 中外日報｢ ｣   

대상으로 하여 이 소설은 예술의 그것보다는 계몽의 그것에 가깝다 무의식의 농부들이 읽어서 반드시 그“ .

들의 계몽이 큰 줄로 안다 집단의 효과를 알게 하였다 고 평하였으나 홍수가 난 상황에서 주인공 박건. ”……

성이 웅변하는 장면의 설정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는 작품 중 건성이가 집단의 힘을 홍수에 비.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보아서는 적절한 구상이나 물의 침노를 받아서 집이 무너지고 비 오는 거리에서 잠자

지 못하고 수난중에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물을 가지고 비유를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보아서 비사실적이

라고 하였다 이것은 객관적 심리적 근거에서 효과가 적다고 했다 조남현 한국 현대문학사상연구 서울대. . , (  

학교 출판부, 1994),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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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리고 이를 원칠이 내외가 살려주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비는 그 뒤로는 연 사흘을 와서 마츰내 큰 물은 을축년 이상으로 갔다 큰 내 방축은 상.

리에서 나려오는 상류쪽으로 터져서 읍내 앞으로 대드니 만큼 그 안에 든 벼들은 복사와

물속에 휩쓸려서 여지없이 전멸되고 마렀다 오종과 잘된 벼들은 이때가 마침 이삭이 나올.

무렵이라 침수가 안된 것도 바람에 엎쳐서 버릴 지경이다 중략 읍내에도 침수가. ( )…… ……

옥이 수백 호나 되지마는 원터에는 씨러진 집이 세 가구나 되고 반쯤 무너진 집이 십여 호

나 되었다 방축위로 상리에서 흘르는 냇물이 위대가 터지기 때문에 읍내 앞으로 내 하나.

가 새로 생겼다 읍내 서리쪽 언덕받이 빈민부락의 담집들은 폭풍우가 거지만 문허진 중에.

도 밤중에 환난 을 당한 집은 몇 식구씩 치여 죽기까지 하였다‘ ’ .306)

이기영은 홍수 에서도 그렇고 홍수 그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기영은< > .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은 당시 궁핍의 극을 달리는 농촌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

는 것으로 체념을 해버린 상태다 그는 최서해나 한설야와는 달리 홍수의 상황을 극한.

상황으로 설정하지 않았다.307) 하여 작품 중 주요인물인 인동이가 홍수와 직접 맞서서

싸우는 모습은 보여 주지 않고 있다 대신 인동은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두레를 나누.

어 새로 집을 짓는 일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자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누어 준 두레를 받지 않는다 한편으로 조첨지 김선달 원칠이 등 마을의 노인. , ,

들은 마름인 안승학을 찾아가 소작료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안승환이 거절하고.

한달 후에는 완전면제는 곤란하니 소출의 절반만 걷겠다고 통보한다 결국 홍수는 소.

작쟁의의 기폭제가 된 것이다 홍수가 지나간 후 농민들이 살길을 도모하기 위해 단결.

하고 화합하여 소작쟁의를 벌인다는 것은 앞서 분석한 작품인 홍수 와 공통점을 가< >

지고 있다.

이렇게 이기영의 홍수 나 고향 에서의 홍수 모티프는 마을사람들에게 순수하게< > < >

천재지변인 자연재해로 받아들여지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인

식한다 이런 대재난의 홍수 속에서 인간들은 새로운 삶의 각성을 가지게 되고 소작.

인 지주와의 대결 투쟁의 길로 나간다는 미래지향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

306) 이기영 아문각, ( , 1993), p.232.故鄕  

307) 조남현 앞의 책, , 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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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성의 홍수 전후3) < >

박화성의 홍수 전후 역시 대홍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홍수의 재난에 맞서 싸우< >

는 모습을 그 어느 작품보다도 생동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홍수를 통하여.

무지하고 가난한 농민이 천리와 운명으로 수용하던 삶의 의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의지

와 각성으로 삶을 개척하고 과감하게 현실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홍수 모티프와 인간의 갈등관계를 현실감 있게 연결시킨 점에서도 충분히 주목

할 만하다.308)

이 작품의 배경은 영산강 근처 영산리이다 이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송명철은 홍수.

가 날 조짐이 보이면서 아들 윤성이와 의견대립을 보이게 된다 선량한 소작인 송서방.

은 지주에게서 얻은 땅과 집 등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가

는 대표적인 농민이다 또한 그는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도 당연히 한번 쯤은 치러야하.

는 연례행사인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재해에 시달려온 농민이기도 하다 그리.

하여 그는 가난에 대하여 지주를 탓하고 하늘을 탓하기보다는 천리나 운수에 모든 것

을 맡겨버린다 집요하게 이주를 주장하는 아들에게 송서방은 오히려 아들을 훈계하며.

팔자론 을 편다‘ ’ .

흥 또 불한당 같은 소리가 나오는구나 사람의 운수복력이 다 팔자에 타고 난 것인데 새.

파란 어린놈들이 손발 떨어지도록 벌어먹을 생각은 않고 그저 잘 사는 사람 시기할 줄만

안단 말이여 자 그 사람들이 땅을 안 주더냐 집을 안 주더냐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 ?

같은 작인들은 굶어 죽어야 옳게 아니 그런데 저번 한창 가물 때 논이 갈라지니께 너그들?

이 허부자네 집에 가서 소작료를 감해 달라고 떠들어댔담서야 그 대홍이 유동이 만성이?

이런 놈들하고 몰켜 다니면서 앵 못된 놈들 같으니 경찰서에나 잡혀가고 지주집에나…… ……

몰려가서 심술이나 부리고 하는 놈들하고 이놈 다시 또 붙어 단겨만봐라 다리뼈를 분질러,

놀테니께……309)

308) 위의 책, p.321.

309) 박화성 홍수 전후 백양사, ( , 1948),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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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년 만에 드디어 대홍수가 들고 송서방은 전답과 가산 자신의 딸마저 잃어39 ,

버리는 참담한 경험을 하게 된다.310) 아래의 각 지방의 홍수에 대한 묘사는 그 홍수의

참담함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종일을 한결같은 위세로 쏟아지던 비는 기어코 남조선 각처에 있는 크고 작은 강물을

붙게 하고 개천을 넘치게 하고 수리조합을 제방을 헐고 방축과 원둑을 터쳐 버리고 말았

다.

강연안과 낮은 지대에 있는 동리는 물에 잠기고 지붕까지 잠긴 집은 둥우리가 떠내려 가

고 헐어지고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물을 피하여 올라가며 목을 놓고 울었다.

장성 능주 남평 화순 옥과 곡성 순창 담양( ), ( ), ( ), ( ), ( ), ( ), ( ),長城 綾州 南平 和順 玉果 谷城 淳昌

창평 나주 송정리 광주 등의 열두 골 물이 한테로 합하( ), ( ), ( ), ( ), ( )潭陽 昌平 羅州 松汀里 光州

여 내려가는 길이 되어 있는 영산간의 물은 시시각각으로 불어간 갔다 중략 언덕. ( )…… ……

이 무너지며 집들도 함께 헐어지고 떠내려가지 못한 집들은 팍팍 찌글어 졌다.

개산 시령산이며 운곡리 뒷산 등 높은 곳에는 애기들을 업고 안고 울며 부르짖는 사람들

의 흰 옷 그림자가 사납게 쏟아지는 빗발 속에서 처참한 광경을 곳곳이 나타내고 있었다.

나주 정거장은 물에 잠기고 기차 선로는 끊어져 문명의 빛난 무기도 누르고 붉은 물결만은

이겨 낼 수가 없었다.

삼도리 길옥구 옥정 신기촌 광볼 덕치 강경골 가마태 영산리 새올 톳게리 도총, , , , , , , , , , , ,

돌고래 원촌이며 금천면 신가리 등의 이재민들은 전부가 다 농민인 중에 가난한 상인들도, ,

끼어 있었다,

왕곡면 옥곡리와 다시면 죽산리는 아주 전멸하여 버리고 말았다.311)

이런 대홍수의 재해 앞에서 송서방은 예년처럼 홍수가 물러가기를 바라던 중 위급한

사태에 이르자 성급히 아내와 자식을 나무에 밧줄로 묶어놓고 기다린다 그러나 급류.

에 배가 뒤집혀지고 그의 딸 쌀례는 홍수에 떠내려간다 큰 홍수를 만들어낸 무서운.

비는 닷새 만에 그치고 폭풍이 딸 쌀례를 죽이는 소동이 일어나고 하루가 지나서 송서

방네 일곱 식구는 아들인 윤성이의 친구들의 구원을 받아 돌아오게 된다 이 때 송서.

방이 그토록 미워했던 아들을 버리게 하는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대홍이의 도- -

310) 이 때 작가는 홍수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영산강 근처의 여러 지명을 나열해 놓음으로써 홍수의 사실성을

한층 더 확보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311) 박화성 앞의 책, ,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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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받아 그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윤성이의 동무들이 번갈아가며 쌀과 나무

와 반찬 등을 가져온다 그러는 동안에 송서방 내외는 대홍이와 그 부모에게 점점 마.

음 깊이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모든 불행은 천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당시 모든 가

난한 농민들의 공동한 운명이며 조화될 수 없는 계급모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

게 된다 그리하여 송서방은 아들과 함께 마을의 청년조직에 참가할 것을 결심하며 이.

소설의 결말은 바로 홍수로 인하여 딸과 집과 가축을 잃어버렸지만 대신 더 크고 귀중

한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모든 일을 천리와 팔자로만 알아버린 명철이는 홍수로 인하여 딸과 가족과 곡식을 잃어

버린 대신 그보다도 더 크고 귀중하고 위대한 무엇을 찾게 되었다 그의 뒤를 따라가는 윤.

성이의 입가에는 기쁨의 미소가 돌고 눈에는 아버지를 동무로 얻었다는 승리와 자랑의 빛

이 가득하였다 오정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청명한 하늘에 기운차게 울렸다. .312)

이렇게 홍수는 지주와 소작농들의 계급모순을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면서 무지했던

농민들의 각성의 계기가 된다 홍수를 계기로 하여 아들 윤성이는 본래의 착한 심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부자간은 화해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홍수 모티프를 설정하면서.

즉 천재지변의 홍수를 주요사건으로 설정하면서도 이처럼 화합으로 끝을 맺는 것은 의

미 있는 일이다 박화성은 바로 홍수를 단순히 재난으로서만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난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합심하는 인간들의 긍정적인 생명력을 보여주고자 하

였다.

지명유래담 홍수설화들은 모두 천재지변으로서의 홍수를 이야기하며 그런 대홍수 속

에서도 높은 산봉우리나 특수지형의 마을이 있으므로 인간은 꼭 살아남는다는 긍정적

인 결말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순수히 자연재해로서 인식하는 홍수 모티프에 대한 의.

식은 하나의 갈래로서 현대서사문학에 여전히 계승되고 있다 이광수의 무정 이기. < >,

영의 홍수 나 고향 그리고 박화성의 홍수 전후 등에서 보다시피 이들은 모두< > < > < >

천재지변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홍수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며 홍수자체보다는 그 홍

수에 대한 극복에 서사의 중점을 두고 오히려 그 재난 속에서도 결국은 새로운 생명의

312) 위의 책,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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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희망을 찾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여 준다 현대서사작품에 와서 달라진 점.

은 홍수의 극복 방식에 있어서 천명이나 자연조건이라는 객관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

의 각성 및 단결과 투쟁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련을 통한 사춘기의 성장2.

지명유래담 홍수설화에는 달래고개형 설화가 있다 이 설화는 사춘기에 처한 남매가.

산 고개를 넘다가 소낙비를 만나고 남동생이 비에 젖은 누이를 보고 정욕을 느껴 자책

감으로 남근을 돌로 찍어 죽고 누나는 달래나 보지 하고 탄식했다는 이야기이다 비“ ” .

록 남매간의 근친상간적 욕구가 주된 이야기로 나오고 있으나 사춘기에 처한 소년과

소녀가 산행을 갔다가 소낙비를 계기로 이성적 성숙을 확인하고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

는 죽음을 통해 보다 성숙된 사회적 자아로 다시 태어난다는 통과의례적 성격을 가진

다 이렇게 소년과 소녀가 산행을 갔다가 소낙비를 계기로 사춘기의 시련과 성숙의 과.

정을 거치는 서사적 작품을 입사소설로 불리 우는 황순원의 소나기 에서 보아 낼 수< >

있다.

입사소설 라고 하는 장르는 이니시에이션 스토리 또는 통과의례(Initiation novel) ,

소설이라고도 한다 이는 결국 사춘기의 소년이나 소녀가 죽음과 또는 선과 악의. 性

도덕적 갈등 그리고 와 자아와 같은 일련의 충격적 경험의 의미를 수용하면서, ,美 醜

아울러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성숙되는가를 다룬 소설313)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년이거나 소녀이다 소년과 소녀는 티없이. .

맑은 그야말로 순진무구의 삶을 사는 아이들이다 그러한 그들이 성년이 되어가면서.

혹은 성년의 문턱에서 세상의 악에 대해 눈을 뜨거나 죽음을 인식하게 되며 남녀간, ,

의 성 문제나 사랑에 대해 알게 된다 그리하여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거나 혹은 진입.

하기 직전에 이야기는 끝난다 한국의 현대소설에도 입사식담의 이야기는 풍부한 편인.

데 소나기 는 그중의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13)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 , 2002),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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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과 소나기1)

황순원의 소나기 는 소년기 에로티즘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표제인 소나기 의 상< > , ‘ ’

징성을 통해 암시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에로티즘의 양상은 시간적으로는 짧고 정서적

으로는 강렬한 인생체험의 한 요소이다.314)

이 작품에서는 소녀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이성에 눈뜨게 되는 순진한 소년이 소

녀의 죽음을 겪으면서 성숙에 이르는 과정이 드러난다 이 같은 성숙의 과정은 시골.

소년인 주인공이 윤초시네 손녀인 소녀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소년의 이쪽과 개.

울 저쪽 갈밭머리의 소녀와의 거리는 징검다리를 통해 연결되고 두 사람은 통과의례,

의 분리 과정을 상징하는 산행을 통해 두 사람만의 추억을 갖게 된다 아름다운 추억.

으로 남을 산행은 도중에 소나기를 만남으로써 결국 아픈 기억으로 변화되는데 그것,

은 소나기를 맞은 소녀가 병을 얻어 죽게 되기 때문이다 금방 스쳐지나가는 여름날.

소나기의 상징처럼 소년과 소녀의 만남은 짧게 끝을 맺고 소년은 소녀의 죽음으로 인,

해 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삶에 대한 성숙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315)

여기에서 우선 소년과 소녀의 산행은 입사식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인의 주거지에 대한 위상에서 산은 큰 울타리인 지경이자 마을의 근거가 되는 품,

이다.316)그리고 산은 대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하늘과 만나는 지점‘ ’

으로 간주된다 축이자 동시에 중심인 산은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는 통로이며 신들. ,

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영적인 차원에서는 산 정상이 완전한 의식상태를 나타.

낸다 성스러운 산을 등정하는 순례는 동경 세속적 욕망의 최고상태로의 도달. , , ,放棄

부분과 제약에서 전체와 무한정으로의 상승을 상징한다.317)

그러므로 성숙기에 이른 소년과 소녀가 산에 간다는 것은 평소 살던 장소를 떠나 외

딴 격리 의 장소를 향해 가는 것이며 이것은 입사식에서의 성스러운 장소 와 대응된‘ ’ , ‘ ’

다고 볼 수 있다 즉 미성숙에서 성숙의 단계로 가기위한 특정된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산행을 함으로써 소년과 소녀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또한 뜻밖의.

314) 양선규 황순원 소설의 분석심리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 , 1991), p.67.「  

315) 최현주 앞의 책, , p.109.

316)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 1992), p.398.韓國文化『 』

317) 진 쿠퍼 앞의 책, ,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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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를 만나 원두막에서 비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소나기는 바로 소년과 소녀의 밀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한

소녀의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비속의 원두막2)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 .

가 선뜩선뜩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

비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 가 비를 그을 수밖에. .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속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 .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번 쳐다.

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러면서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꺽이, .

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발라 발밑에 버린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318)

비안개는 모든 사물을 감싸주고 흐릿하고 몽롱한 색채로 분별을 미약하게 해주는데

대홍수 때의 혼돈의 바다와 유사하다 홍수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오누이만 남아.

그 존재를 인정받는 것처럼 비안개 속에 있는 소년과 소녀는 오직 그 시간만은 두 사

람의 존재만을 느낀다.

그리고 비안개 속에 나타나는 원두막은 입사식 때 많이 나타나는 격리의 공간이며

여기서는 두 사람을 비로부터 구해주는 구원의 배 이고 피난처이다 어둠과 추위 속에‘ ’ .

서 소년과 소녀는 평소보다 가까워지고 소년은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준다 비안개속의 어둠은 태초의 물과 어둠뿐인 세계를 연상시키며 소녀가 소년의.

옷을 걸치고 있다는 것은 이성의 성질 및 특징과의 동일화를 나타내며 원초의 혼돈으

로의 회귀를 상징한다 즉 미분화한 시원적인 일체성의 상징이다 그리고 소녀는 안고. .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꺽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발라 발밑에 버린다 꽃은 생.

명력과 여성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녀가 들고 있는 꽃은 자신의 상징으로 볼.

318) 황순원 소나기 홍태식 앞의 책, < >, , , p.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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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꺽이고 일그러진 꽃송이를 발밑에 버림은 낡고 힘없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

운 생명력 속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부터 그들은 바야.

흐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수숫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됐다 앞에 나앉은 소년은 그냥 비. .

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 . .

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우그러들. .

었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어. .

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 .

그러지는 느낌이었다.319)

소년과 소녀는 원두막에 비가 새자 다시 수숫단 속으로 비를 피한다 그런데 그 속.

은 너무 좁아 소녀와 소년이 함께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소녀는 괜찮다며 들어와 앉.

으라고 한다 수숫단 속은 원두막보다는 좀 더 어둡고 좁은 공간이다 때문에 소년과. .

소녀는 육체적으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데 수숫단 속 역시 소나기의

피신처이며 원두막과 같이 자궁이나 바다와 같은 모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수.

숫단 속에서 그들은 이성적인 감각에 눈을 뜨게 된다 비에 젖은 몸 내음새를 코로 느.

끼면서 추위 속에서 그것은 따뜻함으로 전해오는 것이다 소년이 뒤걸음질치는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우그러들었으나 소녀는 개이치 않는다 이것은 소낙비로.

하여 소녀의 생명이 파괴와 죽음에 이른다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

명의 위험신호에도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소년과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위안을 느끼고 있다.

드디어 자궁과 같은 모체회귀를 통해 양성분리가 나타나고 그들은 서로 이성적인 흡

인력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이성을 느끼면서 그들은 혹독한 소낙비의 시련을 이겨.

내고 있는 것이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 .

319) 홍태식 앞의 책, , p.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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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 댔다 소녀가 순순히 업히었다 걷어 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 .

라왔다 걷어 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 . ,

의 목을 그러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개

어 있었다.320)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소년과 소녀는 도랑의 물이 불어 소년이 소녀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게 된다 이제 그들은 소낙비로 상징되는 혼돈의 시련을 통한 입사식을 이겨.

내고 돌아가게 된다 그들은 이때 성인으로서의 정신과 육체의 성숙을 체험하였다 그. .

러나 아직 그들은 마지막 단계인 도랑을 건너야 한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 흐.

르고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작은 홍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소년과 소녀.

는 소나기를 거쳐 붉은 흙탕물을 건너게 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친근한 사

이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도랑을 건너면서 그들은 격리감을 없애고 완전히 일체가.

된다 소년과 소녀가 개울가에 거의 다달으자 하늘은 언제 그랬냐싶게 쪽빛 하늘로 개.

어있다 드디어 어둠의 피안에서 광명의 차안에 도달하여 어둠과 추위의 시련을 이겨.

낸 성인으로 빛의 세계로 진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소나기의 시련으로 소녀는 병이 더 위중해져 죽게 된다 소년 또한 이성.

에 눈뜨기 시작하여 또다시 죽음을 체험한다 비극적인 죽음이 결과지만 그 죽음을 통.

하여 소년 또한 사회와 인생에 대해 유년기의 단순한 사유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간으

로 성숙하는 것이다.

이것은 달래고개형 전설에서의 오누이의 사건과 아주 유사하다 두 이야기의 주인공.

모두 성적성숙기에 이른 소년과 소녀들이고 모두 입사식적 분리를 거쳐 소나기를 맞고

이성에 눈을 뜨고 그다음에 죽음의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달래고개형의 서사구조.

와 비슷한 황순원의 소나기 서사구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 .

소년과 소녀 있음①

산행②

320)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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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낙비를 맞음③

원두막 수숫단 속으로 피신 이성적 감각에 눈뜸 업고서 강을 건넘, , ,④

소녀의 병이 악화되어 죽게 됨⑤

소년의 아픔과 성숙⑥

보다시피 이 두 이야기는 서사구성이 비슷하다 대신 황순원의 소나기 는 문학작. < >

품으로서 인물의 형상과 심리가 더 형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소년과 소녀가 등장하는 황순원의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 역시 성숙한

세계로 입문하는 통과제의의 시련을 잘 보여준다 산행을 하다가 소낙비 속에서 사랑.

이 움트는 소년과 소녀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면서 내면적으로는 한

소년이 소녀와의 만남과 이별을 통하여 유년기를 벗어나는 통과의례적 아픔을 보여주

고 있다 즉 소녀의 죽음은 소년에게 고통을 남기면서 유년기에서 성년에 이르는 성숙.

의 어려움을 깨닫게 한다 소낙비는 이 소년의 사회적성숙의 전환점의 계기가 되고 있.

는 것이다 이외 달래고개형 설화에서 남매의 근친상간 모티프는 또한 다른 성장소설.

에서 사회적관계의 남매사이에서 윤리와 사랑의 갈등을 느끼며 성숙해가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321)

제 절 악인징치담 홍수 모티프의 서사화3

악인징치담은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악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를 내려 마을을 물로

멸망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신의 의도적인 작용으로 생긴 홍수이다 이런 홍수로 인하.

여 신과 인간의 대립과 갈등양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신적 질서와 금기에 복종하지 않

321) 근친상간적 금기와 관습으로부터의 일탈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성장소설이 강신재의 젊은 느티 

나무 이다 이 작품은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형식적인 오누이로 살아야 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주. 

인공 나 와 오빠 현규 의 심리적 갈등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외형적이고 관습적인 오누이로' ' ' ' .

서의 관계를 떨쳐버리고 순수한 연인이 되고자 하는 두 사람의 좌절과 고통 그리고 그것의 극복 양상이 서,

사전개의 중심을 이룬다 최현주 앞의 책. , ,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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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이 죽거나 돌로 변한다는 것으로 비극적 결말로 끝맺는다 이렇게 의도적인.

행위로 일어나는 홍수 모티프와 비극적 결말에 대한 인식은 홍수 모티프에 대한 또 다

른 인식체계로 현대서사문학에 계승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대서사문학 작품들에도 이.

런 의도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홍수가 나타나며 결말도 역시 사회통치의 질서와 금기

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희생자로 되는 비극으로 끝난다.

다른 점이라면 악인징치담 홍수설화에서보다는 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대신 인간사회

에서의 횡포한 통치자와 백성들의 대립과 갈등이 홍수를 둘러싸고 표출되는 것이다.

이런 작품들에서 홍수의 원인은 사실상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게 되며 백성들이 통치자의 권력과 악에 대해 도전하는 양상이다 그러면서 홍.

수를 계기로 착취하는 자와 착취 받는 자의 계급적 갈등과 모순을 부각시켜 역대로부

터 내려오는 인간사이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홍수가.

아주 극한 상황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권력과 악에 대한 도전1.

사회역사적으로 보면 현대는 일제의 침략 전쟁 군사독재 등 전쟁과 무력으로, 6.25 ,

인한 고난과 시련이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과 방황을 안겨주었던 시기이다 특히. 1930

년대는 일제의 강제적 수탈로 인해 경제적인 결핍이 극한상황에 이른 시기로 사회적,

인 모순 속에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생존이 직접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322)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나오는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홍수모티프는 극한의 상황으

로 부각되고 통치자의 횡포와 탐욕에 맞서는 백성들은 모두 둑을 쌓거나 허무는 과정

속에 통치자와 팽팽한 대립을 보이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 가거나 희생자로 된다 여기.

서 홍수를 초래하게 하는 둑 은 일종의 권력과 악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 .

322) 이런 상황 속에서 해방 이전의 한국 소설에는 홍수를 제목으로 삼았거나 홍수 모티프를 구속 모티프로

취한 작품들이 적지 않으며 조남현은 이런 소설들을 편의상 홍수 형 소설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렇게 인간의‘ ’ .

치열한 삶의 고난과 역경은 홍수라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현대서사문학 작품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문학에서 여름의 표상을 보면 천둥 번개 소나기 홍수 가뭄 등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여름은 농경의 삶․ ․ ․ ․

에 있어서 가을의 풍요를 위한 일과 노동의 고역이 전제되는 계절이며 삶을 가장 극렬하게 괴롭히는 자연,

적 재난과 시련의 통과과정이다 그러므로 시대적 고난의 치열한 시련과 투쟁 속에서의 문학작품의 제목 역.

시 이런 여름이 주는 대재난의 시련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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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1) < >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는 작가가 년 절필한 이래 여 년 가까이 침묵을< > 1943 20

지키다가 문단에 복귀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낙동강 하류의 외떨어진 모래,

톱 조마이섬을 배경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년대에 이르는 주민들의 삶을 재현하고1960

있다.

작품 속에서의 조마이섬 은 몇 백 년 아니 몇 천 년 갖은 풍상과 홍수를 겪어 오는' ' ,

동안에 모래가 밀려서 된 나라 땅인데 일제시대에는 동척의 소유였고 광복 후에는, ,

나환자 수용소로 변했다 그것을 반대하는 윤춘삼 영감은 빨갱이 라는 누명을 쓰기도. ' '

하였다 그 후 어떤 국회의원이 간척사업을 한답시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렸다 논밭. .

은 섬사람들과 무관하게 소유자가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홍수가 범람하게 되.

자 섬사람들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 눈가림으로 만들어 놓은 둑을 헐어버리려 한다 이.

것을 제지하는 유력자의 앞잡이 가 나타나자 건우의 할아버지는 이 깡패를 물 속에 던' '

져버린다 섬사람을 홍수에서 구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하지만 건우의 할아버지는 법. . '

과 유력자 때문에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붙들려 간다' .323)

이 작품은 김정한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낙동강.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이 섬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총독부 권력에 의해 수탈당한

비극적 역사를 지니고 있다 농민층에 대한 수탈은 일제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복.

후에도 지속된다 주민들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이리저리 빼앗기고만 살아온 것.

이다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둑을 맨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는 대. "

관절 우찌 되능기요 라는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는 조마이섬 의 현실적 모순을 극명하?" ' '

게 보여주고 있다 조마이섬 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같은 현실적 모순은 홍수를 계기로. ' '

하여 폭발된다 섬 주민들은 홍수가 나자 둑을 파괴하려 하고 건우 할아버지는 이러. ,

한 투쟁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섬이 유력자들에게 넘어가게 되려는 절박한 상황이 홍수로 인하여 더욱 절박하

323) 홍태식 한국현대소설의 이해와 감상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 , 1993, /< >.文音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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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드러나게 된다 낙동강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는 자연재해보다는 인위적인 요소이. ‘ ’

다 그것은 유력자들이 조마이섬을 매입한다고 부실하게 둑을 쌓아 놓았는데 이것이.

강물의 흐름을 막으면서 조마이섬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324)

자연적인 물의 범람이 아니라 소위 체제와 결탁한 유력자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섬

의 한 쪽 지류 매입으로 흘러나가야 할 물이 흐르지 못한다는 것은 조마이섬 주민의

떼죽음을 의미한다 흘러야 할 물을 인위로 막아 놓은 둑 때문에 흐르지 못한다는 것. ,

이것은 곧 물의 죽음이며 죽음을 가져오는 물인 것이다, .325) 이것은 자연과 사회발전

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 질서는 성스러운 자연 질서의 반영이다 즉. ‘ ’ .

자연 질서의 올바른 운행이 사회 질서 유지에 바탕이 된다는 것인데 물이 자연의 질,

서를 거스르고 흐른다는 것은 도덕의 타락 등 사회질서의 문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본다.326) 권력층의 횡포로 인한 홍수의 발생은 어쩌면 사람의 목숨보다도 자기들의

이익에 급급한 그들의 비인간성에 대한 일종의 물의 징벌이기도 하다 인간과 그들의.

욕망이 빚어낸 자연 파괴로부터 일어난 심판이고 징벌인 것이다.

화가 치민 갈밭새 영감은 유력자의 하수인을 탁류에 집어 던지고 만다 결국 자기들.

이 저지른 악으로 그 물속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홍수의 악인에 대한 심판과 징

벌에 따른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갈밭새 영감은 현실세계의 비리와 비도덕적인 권력.

에 대항하고 어두운 삶의 모습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인간형으로서 정의의 심판자이다.

무엇보다도 부당하게 수탈당하고 억울하게 짓눌린 삶을 되찾으려는 행위로 인간의 생

존권을 중시함으로써 민중들의 비참한 삶과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 비판하고 있다.

인위적인 홍수에 맞서서 조마이섬의 사람들은 이기영의 홍수 에서처럼 유력자들의< >

횡포한 정치에 강력하게 저항해 나선다 갈밭새 영감은 비가 연 사흘 억수로 쏟아지자.

부실한 둑을 그대로 두었다가 갑자기 터져버리면 온 섬이 떼죽음을 당한다고 결연히

선두에 나서 유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막아 놓은 둑을 무너뜨린다.

둑은 일종의 경계이다 통치자들이 쌓아 놓은 둑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통치자들의.

신성영역 을 침범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금지위반이며‘ ’ .

324) 홍성애 앞의 논문, , p.69.

325) 김덕혜 앞의 논문, , p.39.

326) 미르치아 일리아데 성과 속 이은봉 한길사, ( , , 2003),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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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위반은 죽음을 맞게 된다 결국 조마이섬을 지키려던 갈밭새 영감은 유력자의 하.

수인을 물속에 태질 해 버린 행위로 인하여 살인죄로 잡혀가게 된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전체 마을의 위기와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마을을 구하기 위해 나선 노

인을 살인자라 감옥에 넣는 것은 무질서의 암흑의 사회이다 갈밭새 영감은 유력자의.

앞잡이를 탁류에 처넣으며 이 개 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네 놈들의 욕심이" , ,

중하냐 하고 대노한다 이 둑으로 표상되는 통치자의 사회의 발전을 억압하는 권력?" . ‘ ’

은 거대한 홍수와 같은 민중의 힘에 의해 무너져버릴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회의 실상은 홍수라는 하나의 사건을 매개로 하여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

식 인간과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대한 분노 사회의 여러 가지 인간성 일탈과 그로, ,

인한 정의가 뒤바뀐 혼란한 상황 등이 나타나게 하며 나아가서는 반항하고 투쟁하는

실천의 양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땅에 대한 소유가 실제 경작 혹은 거주 등의 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 등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횡포한 힘의 논리이다 이런 논리에 의하여 둑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허물려는 사람들이 대치상태를 형성하는데 전체 마을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

는 그 둑은 갈밭새 영감을 위주로 하는 정의적 인간에 의해 허물어지고 만다 그것은.

폭력에 대한 반항으로 둑을 허물어 홍수를 다스리는 행위에서 희망을 빛을 보이고 있

다.

이 작품은 포악한 정치에 맞서 싸우던 건우 할아버지의 투옥으로 비극적 결말을 보

이지만 앞으로도 통치자의 이기심과 탐욕과의 투쟁은 계속 될 것임을 제시해주고 있

다 이 땅이 이곳 사람들의 땅 아니랬지 멀쩡한 남의 농토까지 함께 매립허가를 얻. " ?

은 어떤 유력자의 것이라고 하잖았어 그러나 두구 봐 언젠가는 이 땅의 주인인 너희? .

들의 것이 될거야 라는 말에서 바로 그런 혁명적 의지를 보아낼 수 있다" .

최서해의 큰물 진 뒤2) < >

이 작품은 년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에서의 홍수는 완전히 일본인들에 의해 이1925 .

루어진 재난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홍수 속에서 가난하지만 선량하게.



- 176 -

살려고 노력해 온 윤호가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닥친 불행을 감당하지 못해 강도짓까

지 하게 되는 과정이 생동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심한 진통을 겪으며 사내아이를 출산하는 윤호와 아,

내의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사력을 다한 노력에도 헛되이 둑을 무너뜨.

리고 범람한 물이 논과 집들을 집어삼키게 되자 윤호는 아내를 업고 갓난아기를 안은

해 필사적으로 홍수를 탈출한다 날이 새고 비가 갠 후 물에 잠긴 논과 마을을 보고.

망연자실하는 마을 사람들은 상류에서 떠내려 오는 집과 사람을 보고도 구해낼 엄두를

내지 못한다 윤호는 다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아내를 업고 이웃마을에 가서 거처를.

마련한 뒤 여러 가지로 손을 써보지만 아내의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간다 윤호는 리. 30

나 떨어진 읍내로 나가 막일로 그날 생활비를 버는 동네 사람들과 공사판에서 흙짐을

나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호는 아내를 간호하느라 한 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도.

거른 채 공사판으로 나갔다가 지게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일을 많이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게으름을 피운다고 일본인 감독에게 얻어맞아 코피까지 흘린다 윤호는 피.

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유를 묻는 아내에게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아내는 사정을

짐작하고 흐느낀다 윤호는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왔지만 비참하기만 한 자신의 삶과.

못된 짓을 일삼는 자들이 오히려 호의호식하는 현실을 비교하며 분노에 떤다 그리고.

마침내 강도짓을 결심하고 한밤중에 이 주사의 집을 찾아가 낮이면 돈을 만지고 밤이‘

면 계집을 어르는 것으로 한없는 쾌락을 사는 이 주사 를 위협하여 그가 사타구니 사’

이에 감추고 있는 돈 보따리를 빼앗아 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본래 윤호네 마을 사람들은 홍수에 대비해 방축을 천만년 가도 허물어지지 않게‘ ’

쌓아 왔다.

이렇게 쌓은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작년 봄에 이 마을 밖으로 철도가 되였다 철도. .

는 이 마을 뒷내를 건느게 되어서 그 내에 철교를 놓았다 그 때문에 저편 산아래로 돌려.

놓은 물은 철교를 지내여서 이 마을 뒷방축을 향하고 바로 흐르게 되였다 이 때문에 촌민.

들은 군청 도청 철도국에 방축을 더 굳게 쌓아주든지 철교를 좀 비스듬히 놓아서 물길이, ,

돌게 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여러 번이나 들였으나 조금의 효과도 얻지 못하였다 작년 여.

름물에 이 방축이 좀 터졌으나 호소할 곳이 없었다 그 뒤로 비만 내리면 촌민들은 잠을.

못자고 방축을 지키였다.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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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언뜻 보면 자연재해로 보이는 방축의 붕괴는 사실상 식민지 조선인들의 생존

을 무시하고 수탈정책의 일환으로 폭력적 정책의 실상을 고발하며 홍수가 자연재해가,

아닌 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人災 328) 즉 홍수의 진정한 원인은 횡포한 일제의 수탈정

책에 있는 것이다 이 홍수로 인하여 마을사람들은 집과 논이며 생활의 기반을 다 잃.

어버리고 원래 빈곤했던 생활이 완전히 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無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던 그 밤 윤호 아내는 또한 심한 진통을 겪으며 사내,

아이를 출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호는 홍수로 인하여 소중한 아들까지 잃게 되고 착.

하게 살고 부지런히 일을 해도 차례지는 건 가난과 멸시와 학대뿐이지만 못된 짓을 일

삼는 자들이 오히려 호의호식하는 현실을 깨닫고 치를 떤다 윤호는 자신의 진실한 생.

활모습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해 심각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심리적으로 새로운 전

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홍수가 발생하여 더욱 치열해진 삶의 모순은 윤호에게.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체험을 준다 악렬한 자연환경 속에서 더 험악해진 생존위기는.

새롭게 사회통치의 실상을 발견하고 체험함으로써 세계나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성숙한 의식에 이르게 되어 의식의 새로운 성장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남이 욕하든지 때리든지 가만히. .

있어라 이러한 것을 자기는 조금도 어기지 않고 지켜 왔다 그러나 이때까지 자기에게 남- .

은 것은 풀막 그것도 제 손으로 지은 것 병 굶주림 모욕밖에 남은 것이 없다 집을 바치- - , , .

고 힘을 바치고 귀중한 피까지 바치면서도 가만히 순종하였건만 누구 하나 이렇게 하는 이

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되고서는 몇 달을 보증하랴 까딱하면 목숨까지 버릴. ~ !

것이다 목숨까지 바쳐 이 목숨 예까지 생각하고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주먹을 쥐었. ? -

다.

응 그는 못 해“ ! !”

그는 혼잣소리같이 뇌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사실이다 목숨까지 바치기는 너무도 억울하. .

다 그러나 그저 이대로 있어서는 살 수 없다 병으로 살 수 없고 배고파 살 수 없고 결. ~ . -

국 목숨을 바치게 된다 이때 그의 머리에는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환상이. .

있었다 그의 해쓱한 낯에는 엄연한 빛이 어리고 다정스럽던 두 눈에는 독기가 돌았다 그. .

327) 최서해 최서해단편소설집 현대조선문학선집 한국문학사, , 10 ( , 1994), p.116.  

328) 최은경 최서해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 , 1999, 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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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시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쥐었다.

아니다 남을 안 죽이면 나는 죽는다 아내는 죽는다 응 소용없다 선한 일 죽어서 천당‘ . . . , . !

보다 악한 짓이라도 해야 살아서 잘 먹지 그놈들도 다 못된 짓 하고 모은 것이다 예까지! .

왔다가 가다니?329)

이렇게 윤호는 죽음의 심연에서부터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쥐는 새로운 인간으로‘ ’

변모한다 그리하여 그는 착하고 순하던 사람으로부터 시대에 반항하는 강하고 악한.

인물로 탄생한다 그리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강도로 변하여 이주사한테 가서 돈 보따.

리를 빼앗는 것이다.

여기서 이주사는 악의 상징이고 암흑한 통치자의 표상이다 강도가 되어 이주사한테.

서 돈 보따리를 빼앗는 것은 암흑과 혼돈의 세상에 대한 도전과 반역이다 여기에서.

홍수는 주인공 윤호의 각성의 계기로 작용하여 부당한 통치에 묵묵히 순종하던 사람으

로부터 감히 반항해나서는 용기와 의지를 키워준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개인적.

인 범법자로 되어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데서 결과는 비극적이다 최서해의 홍수는 못.

가진자와 힘없는 자에게 주어진 최대의 시련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주인공 윤호는 이.

시련을 정상적이면서도 합법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도 방안도 없다 결국은 강.

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주인공이 범법 으로 빠져 버린 이상 이 작품은 홍수의. ‘ ’ ,

극복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그린 것이나 마찬가지다330)

이렇게 이 작품은 홍수로 인해 악화된 생존위기와 불합리한 사회분배에서 오는 기존

세계에 대한 환멸을 극명하게 체험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체험과정에 나타나는 정신.

적 혼란과 각성 등이 그 시대의 사회적 혼돈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당시의 권력과 통치

에 대한 혁명의 징후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329) 최서해 앞의 책, , pp.121-123.

330) 조남현 한국 현대문학사상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 1994),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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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야의 홍수3) < >

한설야의 작품에는 두개의 홍수 가 있다 홍수 은 년에 동아일보 에 발표< > . < >1 1928   

한 것이고 홍수 는 년에 조선문학 에 발표한 것인데 둘 다 비슷한 소재의 이, < >2 1936   

야기로 전개된다.

년에 발표한 홍수 는 큰물 진 뒤 와 마찬가지로 홍수에 대비해 마을 농민들1928 < > < >

이 둑을 쌓는 일을 하는 것으로 서두를 떼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작년.

에 병으로 아내를 먼저 보낸 이서방 앓아 누운 아내에게 약 한첩 못사먹이고 세 자식,

까지 굶기고 있는 박서방 등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작지가 물에 잠기지 않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나 아래에 반대쪽으로 쌓아놓은 둑 때문에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아랫 둑을 터뜨리고 만다 소작농들은 그 과정에서 징역을 갈 경.

우 등을 논의하게 되나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지는 않다 아직 자기의 처지에 대한 의.

식적인 깨달음이 모자라는 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해결책을 소작농들의 대화 속에서,

모색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띠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331)

년도 작 홍수 는 탁류 부작 중 첫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 홍수 과 마1936 < >2 3 . < >1  

찬가지로 작인들이 신고 끝에 이루어놓은 땅이 홍수로 쓸어가게 되자 방축 부역을 하

게 되며 조선소작인들과 일본인지주의 대립과 투쟁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품의 주.

인공 기술이네는 십년 전 함경도 평야 내 지주 김갑산의 땅으로 이주하여 그곳을 개H

간하며 살아가고 있는 작인들 중의 한사람이다 이야기 줄거리는 일제 치하의 평야. H

의 동리에 조선인 지주인 김갑산 농장의 소작인들이 가꾸던 논밭들이 홍수로 인하여S

물에 잠기게 되며 결국 그들은 무너진 방축부역에 시달리게 된다 그런데 이 방축이.

무너진 원인을 제공한 것은 종걸이동 의 일본인 지주 사사끼때문이다 일본인 교장( ) .洞

사사끼가 원래 김갑산동을 사려했으나 여의치 않자 김갑산동 아래편 땅을 사가지고 새

로운 동을 일구었고 방축을 김갑산 동보다 훨씬 높게 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제는 농업진흥정책 을 써서 조선의 농촌을 극대화한다는 미명하에 조선의 농업자‘ ’

본을 자국민 지주에게 집중시키고 자국인들을 대거 조선에 이주시켜 결과적으로 조선,

인 소작인들이 일용노동자나 유랑민으로 전락하게 하였다 이는 일제가 조선농촌을 미.

331) 김외곤 한설야단편집 태학사, ( , 1989),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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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중심체계에서 전쟁수행을 위한 원료생산기지로 재편하려는 기만정책에서 기인된 것

이다.332) 날로 농장경영이 확대되어가는 일본인 지주 사사끼는 토착지주인 김갑산의

농장을 노리고 있었고 드디어 권력의 비호 아래 종걸의 동을 축조하고 홍수 시 김갑산

동의 물길을 막아 결정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김갑산동의 소작인들은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홍수로 무너진 방축을 부역을 통해 이

듬해 봄까지 애써 재건해 놓는다 그러나 이미 사사끼에게 넘어가 버린 김갑산동에는.

사사끼의 고향에서 데려다가 몇 해째 시험 농작을 시켜본 모범농민들 과 학교 졸업생‘ ’ ‘

중에서 선발된 밀짚모자 쓴 젊은 모범경작생들 이 새로 경작할 준비를 한다’ .

소작인들은 비록 적극적으로 둑을 보수하고 법보다 우선 살구보자 하면서 아랫마을“ ”

종걸이동의 둑을 터버리기를 실행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농사를 망치고 방축,

의 부역까지 하고 농사권도 빼앗겨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그들이었다 작가는.

홍수는 산더미 같은 설음과 걱정을 가뜩이나 지친 그들의 등허리에 처엎어 놓은 것이“

다 와 같은 문장으로 홍수 후의 비극적 상황을 의미 깊게 요약하고 있다.” .

이렇게 일제나 포악한 통치자들의 이기심과 수탈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홍수는 대부

분 둑 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통치자들과의 대립과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 결과는 권‘ ’ .

력과 통치권 앞에 소작인들은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비극으로 끝난다.

장자못과 인간문제 탐색2.

장자못전설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등장하여 홍수로서 악인에 대해 심판하고 징벌하

는 이야기이며 전국의 곳곳에 전승되고 있다 현대서사문학에 와서 강경애는 이 전설.

을 하나의 중요한 모티프로 삼고 장편소설 인간문제 를 창작하였다 이 작품은 일제< > .

시대의 친일지주 자본가와 농민 노동자의 대립구조 속에서 노농대중의 목적의식적‧ ‧

조직적 투쟁을 부각시키고 현실변혁의 주체와 그 역량을 현실성 있게 그려내는 데 성

공한 작품으로 평가된다.333) 이 작품은 강경애의 대표작으로서 장자못전설 모티프는

332)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 , 1986), pp.2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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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구성과 주제의식에 있어서 시종일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장자못전설과 원소전설1)

장자못전설의 계승에 있어서 작가는 우선 작품의 서두에 원소 전설이라는 모티프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화제를 던져준다 장자못전설의 한 변이형으로서 원소전설은 이미.

신성성은 사라지고 악인에 대한 징치는 신적인 존재의 홍수로의 징벌이 아니라 백성들

의 원한으로 흘린 눈물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신과 인간의 대립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층적 대립으로 바뀌며 홍수가 원한의 눈물로 바뀐 것은 현대서사문학에서 더

한층 의미 있는 상징으로 작가가 표출시키려고 했던 인간문제 를 깊이 있게 제시하고‘ ’

있다.

장자못전설의 한 유형으로서 작품의 서두에는 아래와 같은 원소 전설이 소개되( )怨沼

어 있는데 그 서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옛날 이 원소가 생기기 전에 이 터에는 장자첨지가 수많은 종과 전지와 살진 가축을①

가지고 살았는데 아주 인색하였다

몇 해를 흉년이 들어 동네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어 장자첨지에게 애걸을 하였으나②

문간에도 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밤중에 장자첨지네 집을 습격하여 쌀과 짐승들을 끌어냈다.③

장자첨지는 관가에 고발하여 이 근처 농민들을 모두 잡아가게 하였고 무수한 악형을④

하고 혹은 죽이거나 멀리 쫓아버렸다.

부모자식을 잃은 이 동네 어린애들이며 노인들은 목이 터지도록 아버지 어머니를 부⑤

르며 혹은 아들과 딸을 찾으며 장차첨지네 마당가를 떠나지 않고 울었는데 그 눈물이

고이고 고이어서 마침내는 장자첨지네 고래잔등 같은 기와집이 하루 밤새에 큰 못으로

변하였다.

이 못은 후에 동네의 생명선이고 이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⑥ 334)

장자못전설이 악행을 한 인간에 대한 신적인 존재의 홍수로의 징치라면 원소전설 역

333)이상경 만주 항일혁명운동의 문학적 수용 김윤식정호웅 편 한국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 , , , 1989.｢ ｣ ‧   

334) 강경애 인간문제 소담, ( , 1996),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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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악행을 한 인간에 대한 물로의 징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 같은 슬픈 전.

설의 배경을 가진 원소는 동네 주민들의 생명선 이자 유일한 자랑거리 이며 무슨 원‘ ’ ‘ ’

통한 일 괴로운 일 혹은 불치의 병조차도 치유하는 능력을 지닌 영험스런 못이다 그, .

래서 농민들은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거나 새로운 자손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 전설부터 가르쳐 준다고 했다 이 원소전설의 구조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저항과 눈물의 못이요 다른 하나는 생명과 희망의 못이라는 점이다. ‘ , ‘ .

그러면서 이 전설은 소설의 암시적 전경이자 소설의 구도의 상징이다 인간문제 는. < >

가진 자 와 못 가진 자 의 억압과 저항이라는 년대식 서사구조‘ ’ ‘ ’ 1930 335)를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작가가 소설의 서두에 이 원소 전설을 배치한 연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강경애의 인간문제 에서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작품의 서두에 나오< >

는 원소에 얽힌 전설을 통하여 이미 상징적으로 암시되어 있다 즉 세계적으로 분포되.

어 있는 장자못전설을 윤색한 이 원소전설은 작중인물들의 행위에 부여되는 절대적인

운명의 힘으로 상징된다 이것은 작가가 지닌 세계관의 의도적인 반영이지만 작품 전. ,

체를 통하여 민중의 소망과 결부된 장자못전설은 역사적인 에너지로 작용하는 상징적

인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작가가 지닌 역사의식의 치밀한 배려로 제시된 이 전설은.

작품 전편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작품인물과 생동하는 배경으로 설정되

어 짐으로써 이중적인 역할을 지닌 민중의 위대한 힘의 상징이며 민족의 역사적 원천

으로서의 념원의 대상이기도 하다.336)

소설 속에서 장자는 우선 덕호로 등장하고 있다 전설의 장자처럼 이 마을의 유지인.

덕호는 매정하고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자신의 소작인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한다.

결국 전설처럼 덕호와 마을사람들은 소작료의 부당한 착취를 놓고 싸움을 하게 되고

피해를 당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작품의 주인물인 첫째 간난이와 선비 등. ,

은 이런 피해자의 한 사람이 되어 이 고장을 떠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원소전설은.

은유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강경애는 전설을 도입한 일종의 선험적 담론의 전략을 구사

하고 있다.337) 그리하여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착취와 억압의 관계가 전설에서부터

335) 이희춘 강경애 소설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 집 한국언어문학회, , 45 ( , 2001), p.376.｢ ｣   

336) 송백헌 강경애의 인간문제 연구 여성문제연구 제 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 , 13 ( ,｢ ｣   

1984), p.109.

337) 정미숙 강경애 인간문제 의 서술 시점 국어국문학지 제 집 문창어문학회, < > , 34 ( , 1997), p.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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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항구적이고 영속적으로 인간의 문제에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장자첨지는 공존의 사고를 지니지 못한 인물의 전형이다 전형적 악인은 전형적 파.

멸이라는 비극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그 점은 장자첨지가 농민들의 저항과 원성의.

눈물이라는 못 속에 희생물로 바쳐지는 과정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서 원소는 원.

형상징이다 인간문제 에 제시된 원소는 바로 역사적으로는 제국주의 식민지하의 한. < >

국의 현실 그 구체적 세부공간으로서의 인천방직공장 지하촌으로 대변되는 음습하고, ,

그늘진 공간 유이민적 상황으로서의 간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38) 그리고 전설 속의

민중들의 저항 행위인 이른바 집단적 울음울기 는 소설적 공장세계에서는 거대 위선‘ ’

에 대한 조직적 이념투쟁으로 묘사되고 있다 전자가 감각적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다.

면 후자는 이성적 대응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일 뿐 저항의 방식은 달라도 행위의 지,

향점은 동일하다 다만 전자의 행위는 눈물과 통곡을 통한 장자침몰이라는 목표를 성.

취시키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행위는 주인공인 선비의 죽음으로도 가학자의 몰락이라,

는 보상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339) 원소전설이 비록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으로 장자집이 함몰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장자못전설의 결말이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듯이 소설 속에서도 불합리한 착취와 압박에 맞서 싸우던 주인공 선비가

지치고 병들어서 죽은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계층적 갈등과 인간문제2)

인간문제 는 작품의 전반부에서 농촌 용연을 배경으로 하여 지주 소작제의 횡포와< >

이에 따른 농민의 절대빈곤 그리고 이농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농촌의 경제적 모순을,

집약적으로 그려내었다 그리고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인천의 대동방직공장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수탈경제와 노동자에 대한 탄압 그리고 노동자로서 계급,

의식을 획득해가는 인물을 형상화해 냈다 농촌과 도시 두 공간은 식민지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대표적 공간으로 작가는 농민보다는 도시의 노,

동자 계층의 단결과 조직적 투쟁에 의해 그와 같은 모순구조가 해결되리라는 전망을

338) 이희춘 강경애 소설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 집 한국언어문학회, , 45 ( , 2001), p.7.｢ ｣   

339) 위의 책,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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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주었다 이러한 소설 내에서의 계층적 갈등과 인간문제의 해결에 대한 탐색은.

장자못전설을 기초로 하면서 구체적인 서사적 전개에 있어서 훨씬 다양하고 현실적인

변이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장자못전설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은 장자 며느리 중이고 소설 인간문제 에, , < >

등장하는 주요인물은 정덕호 첫째 선비 유신철 등이다 전자가 악인 선인 심판자의, , , . , ,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면 후자는 악인 정덕호 선인 첫째 선비 방관자 유신철 등 지( ), ( , ), (

식인 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

장자못에서 장자가 인색하고 이기적인 부자로만 표현되어 있다면 소설 속의 정덕호

는 훨씬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악덕지주로서 일제의 비호아래 마을의 소작.

농들을 향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남아선호의 숭배자로서 마을의 가난한

여인들을 아들을 낳기 위한 첩으로 들였다가 마음대로 내쫓는 파렴치한 가부장주의자

이기도 하다 그는 소작인들이 장리쌀을 가지러 오자 가난의 원인이 그들이 절용해서.

먹지 않은 데 있다고 역설한다 이 절용론은 이보다 앞서 신임군수가 용연동네에 들려.

농민들에게 강조했던 잘사는 길 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같은 논리는 근본적‘ ’ .

으로 전제적 식민지 사회의 경제 구조적 모순을 은폐시키려는 우민정책의 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당시 사회의 위계질서를 유지시킴으로써 저들의 정치 경제,

적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저의에서 발상된 것이다.340) 소작인들에 대한 정덕호의 횡포

는 개똥이네의 타작마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극대화된다 성실하게 일년.

내내 지은 농사를 빚과 이자 비료값 장리쌀 빚 소작료 등의 명목으로 타작 마당에서, , ,

거의 빼앗기다시피한 상황에서 소작인들은 드디어 울분을 터뜨리게 된다 그러나 경제.

적 힘을 이용한 정덕호의 막강한 권력과 맞서기에는 너무나 무력하였다 결국 이들 소.

작인들은 정덕호의 고발로 주재소에 끌려가 뭇매를 맞고 다시 정덕호의 음흉한 계산,

에 의해 풀려나 타작마당으로 되몰리게 된다 그리고 장덕호는 아들을 낳기 위해 수많.

은 여성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며 아들을 못 낳으면 결국엔 헌신짝 버리

듯 쫓아낸다 이렇게 소설 속의 장덕호는 장자못의 장자라는 인물보다 훨씬 다양한 악.

을 가진 인물로 형상화되어 권력과 부를 추구하고 성차별에 위선적인 가부장의 대표적

340) 송백헌 앞의 책,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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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가난이와 선비는 모두 용연마을의 성실하고 착한 젊은이들로서 정의적인 인물,

의 상징이다 첫째는 제 땅을 가지고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 소원이며 선비를.

사모하고 있는 평범한 농촌 청년이다 그는 개똥이네의 타작마당 사건을 통해 현실의.

모순을 깨닫고 불만과 증오심을 가지게 되며 자신이 처한 행동방향을 찾지 못하자 고

향을 떠난다 그리고 인천에 가서 부두노동자로 일하게 되는데 이때 신철과 자유노동.

자조직과 만남으로써 그는 사회현실의 제도적인 모순과 인간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된

다 그는 인간이란 그가 속하여 있는 계급을 명확히 알아야 하며 동시에 인간사회의. ‘

역사적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간이야 말로 참다운 인간이다 는 신념을 가지고 자’

유노동자조직에 들어가 그곳의 핵심으로서 노동쟁의의 조직자로서 적극 성장하는 정의

의 인물로 발전한다 새로운 인물로 변한 첫째는 부도노동쟁의의 주모자로 검거당하자.

전향해버린 신철이를 통해 그리고 선비의 죽음을 통해 철저한 자각의 모습을 지니며,

확고한 계급의식을 지닌 노동자로 성장한다 이 인물은 바로 작가가 원소전설에서 암.

시하고 있었던 인간문제 해결의 핵심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 인물이야말로.

소설 속에서 온전히 장자같은 인물을 심판하고 징계할 수 있는 정의의 기준과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인물로의 발전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선비는 영세한 소작인의 딸로서 원래는 계급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순박한 처

녀였다 그는 덕호를 죽은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을 거두어주는 은인으로 알고 공부시.

켜주겠다던 그의 말에 기뻐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를 죽인 덕호의 집에서.

부엌데기로 일하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결국 그의 농락의 대상까지 된다 이에 그녀.

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체념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몸을 더럽힌 바에는 아들이라도 하‘

나 낳아서 이 집안의 세력을 모두 쥐었으면 하는 생각도 어느 구석엔가 모르게 갖……

고 있다 이렇게 선비는 자신의 삶에 뚜렷한 주관 없이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에 익숙.

해져가는 모습을 보이는 수동적 인물이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유린을 당하면서도.

불안에 떨던 그녀는 덕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더는 굴욕의 세계에 머물러 있

을 수 없어 새 삶을 찾기 위해 먼저 떠나간 친구 간난이를 찾아 고향을 떠난다 그 후.

간난이와 함께 방적공장의 노동자로 되어 세상에는 덕호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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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들과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은 일에 지치고.

병이 들어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물이다 여기에서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비극.

의 희생자가 된다는 점에서 선비는 가히 장자못전설 속의 며느리와 비할 수 있다 장.

자와 한 집에서 살며 시아버지의 악행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적극 선행을 했던 며느리,

그러나 신적 금기를 어겨 돌로 변하는 희생자가 된 며느리는 선한 인간의 대표적 인물

이었다 그러나 선비는 장자못의 며느리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인물이다 악덕지주 덕. .

호한데 부모를 잃고 덕호네 집에서 부엌데기로 온갖 수모를 당하며 커서는 덕호의 농

락대상으로 순결마저 빼앗기고 쫓겨나며 인천 방직공장에서 역시 가혹한 착취를 당해

병에 걸려 죽는다 그러나 며느리가 주어진 금기에 반기를 들었듯이 선비도 당시 일제.

의 수탈정책의 기만성에 순응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이끌어 적극 투쟁해나가는 인

물로서 훨씬 생동한 인물형상을 부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식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유신철이 나온다 장자못전설에서 초월자의 형.

상으로 도승이 나온다면 소설 인간문제 에는 지식인 계층으로 그 누구보다도 사회의< >

실상을 명석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와 구원자적 위치에 서있는 사람이

유신철이다 그러나 그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의 부조리한 모순을 인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으나 의식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

하며 방관자적인 입장의 인물로서 도승 의 소설적 변이형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에‘ ’ .

그는 일하는 곳에서만 진실과 우미 를 발견할 수 있는 모양 이라는 노동관을 가‘ ( ) ’優美

지고 현실적인 박병식을 비웃고 아버지에게까지 항거하면서 상황의 구조적 모순을 의,

식해 간다 그러나 그는 단지 안일과 부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덕호의 딸과 결혼을.

추진하는 아버지에 항거하여 집을 나온다 그리고 노동현장에 뛰어든 그는 경제적인.

궁핍과 막노동의 육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거듭 자신의 비겁성과 의식의 허약성에 채

찍질을 가해간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천의 노동현장에 뛰어.

든 신철은 부도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첫째를 만나 그를 교화시키고 이어 간난이,

를 통하여 대동방직의 비리를 폭로하는 유인물을 공장에 투입하기도 하며 첫째로 하,

여금 노동쟁의를 주도하도록 지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배후조종자로 체포된 그는 감옥.

안에서 스스로 의식의 허약성을 통감하고 고민하던 중 아버지의 애원과 박병식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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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으로 사상전향하여 모 기관에서의 취직 그리고 부자집 딸과 결혼하는 등 세속적인,

삶에의 길로 돌아간다 그는 결국 뜻을 굽혀 현실에 야합함으로써 긍정적인 역사의 발.

전의 선두에서 비켜서는 한 지식인의 군상을 보여주고 있다.341) 장자못전설에서 도승

이 악행을 하는 장자에 대해 철저한 심판과 징계를 했다면 유신철은 그런 자격의 위치

에 있으면서도 현실에 순응하고 타협함으로써 그가 첫째에게 말했던 인간사회의 역사

적 발전을 위해 투쟁하는 인간의 긍지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그리하여 작가는 당대의.

불합리를 심판하고 제거할 수 있는 정의적 힘은 유신철 같은 연약한 지식인층이 아니

라 오히려 철저히 가진 것이 없고 뒤돌아설 여지도 없는 첫째와 같은 노동자의 힘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설 인간문제 는 공간의 설정에 있어서 장자못전설의 장자못이라는 제한< >

된 공간을 훨씬 벗어나 농촌에서 도시라는 더 큰 범위의 장자못을 다루고 있다 작품.

의 후반부에서 소설의 배경은 서울과 인천의 도시공간으로 옮겨지면서 방적공장을 중

심으로 식민치하의 자본주의와 공장노동운동의 실상을 그리고 있다 소설공간이 농촌.

에서 도시로 옮겨진 것은 당시 공업화 과정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작가는 자본제하의 계급모순을 폭로하고 노동자 중심의 현실개혁이란 주제를 표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간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선비와 첫째 등.

은 인천으로 가서 방직공장에 취직하며 노동자로 된다 그러나 이들이 도달한 도시사.

회의 구조 또한 농촌과 다를 바가 없다 일본의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대동방직은 도.

시 노동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다 방직공장은 여주인공 선비를.

죽게 한 원소로서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곳 이며‘ ’ 342) 또 다른 원소로서 공공연한

성적 계급적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장자첨지는 바로 공장세계 내부에서, .

의 공장감독 으로 전이되어 있다 공장은 원래 기계문명의 편리성이 가져다 준 낙원의‘ ’ .

세계이다 그러나 그 낙원의 세계는 제국주의에 점령되어 있으며 또 하나의 착취를 만.

들어내는 원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 용연동네의 원소에서 악덕지주 정덕.

호와 가난한 소작인들의 갈등이 원소를 통해 나타났다면 여기에서는 일제의 잔인한 수

탈정책을 실시하는 도시의 공장감독 과 선량한 노동자들의 갈등과 모순이 공장이라는‘ ’

341) 조낙현 강경애의 인간문제 고찰 관대논문집 제 집 관동대학교, < > , 24 ( , 1996), p.71.｢ ｣   

342) 김윤식 한국근대작가논고 일지사, ( , 1981),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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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나타나게 된다 공장측은 노동자들을 철저히 기계화하기 위하여 라. 厚生福祉

는 미명하에 자체 내의 엄한 규칙생활을 강요한다 즉 엄격한 기숙사 생활 및 외출금.

지 생산성에 따르는 불리한 상벌제도 강제 저금제도 생활필수품의 원가공급체제를, , ,

확립한다는 미명으로 실시된 배급제 년 회의 야유회 계획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2 .

러한 규칙들은 철저하게 노동력을 흡수하고 한편으로는 자본을 자체 내에서 비축하자

는 그들의 간교한 목적을 저변에 깔고 있는 흉계에 지나지 않았다.343) 이렇게 도시의

방직공장 은 어디도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이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착취당하는 집단적‘ ’

노동수용소와 같은 곳344)이며 또 하나의 원소를 만들게 하는 공간인 것이다.

이런 공간의 확대로 하여 소설은 농민과 지주의 대립으로부터 일제와 노동자의 대립

으로 의미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착취하는 자와 착취 받는 자의 대립갈등의 근본적인

모순된 상황 속에서 와 법과 권력이 취하는 상승구조의 양상을 통해 그 사회에서 소富

외될 수밖에 없는 궁핍한 민중들의 생존적 양태가 어떻게 변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인

간문제를 제시345)하려 하였던 것이다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더. ‘ ’

크고 무서운 원소 가 존재한다는 것은 장자보다도 몇 천배 몇 만 배 더 무서운 인간‘ ’

들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 일제강점기의 한국의 현실을 폭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인간문제 는 비록 장자못전설을 상징적 구도로 전반 소설에 관통시키고 있< >

으나 인물이나 공간설정이 달라짐에 따라 그 주제에 있어서도 역시 역사적이고 현실적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사회의 비리와 악에 대해 심판하고 전복의 혁명을 이.

끌 수 있는 주체가 선진적인 지식인이 아니라 원소가 원한의 눈물에 의해 못이 되었듯

이 그것은 철저히 가난한 노동자들의 각성과 단결의 힘에 의해 이룩될 것이라는 것이

다 이것은 인물들의 대립과 공간의 변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변이이며 가장.

뚜렷한 변이다 이렇게 소설에서는 전설보다 악이나 선의 문제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

집단적 문제로 그 의미가 확산된다.

인간문제 는 죽은 선비의 시체를 부둥켜안고 통곡하는 첫째의 절규로 끝나고 있< >

다 여주인공인 선비가 죽는 것으로 작품은 비극적 결말이지만 첫째의 절규를 통해서.

343) 송백헌 앞의 책, , p.106.

344) 정미숙 앞의 책, , p.193.

345) 송백헌 앞의 책, , p.104.



- 189 -

아직 미해결의 인간문제에 대한 의미심장한 제시를 남겨주고 있다.

그리고 불불 떨었다 이렇게 무섭게 첫째 앞에 나타나 보이는 선비의 시체는 차츰 시커.

먼 뭉치가 되어 그의 앞에 콱 가로질리는 것을 그는 눈이 뚫어져라 하고 바라보았다.

이 시커먼 뭉치 이 뭉치는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그의 앞을 캄캄하게 하였다 아니 인! . ,

간이 걸어가는 앞길에 가로질리는 이 뭉치 이 뭉치야말로 인간문제가 아니고 무엇일까, ?

이 인간문제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이 문제를 위! .

하여 몇 천만 년을 두고 싸워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앞. !

으로 이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나갈 인간이 누굴까?346)

이렇게 강경애는 장자못전설을 소설 속에 긴밀히 연계시키면서 원소전설의 악덕지주

와 선량한 소작인들의 대립과 갈등을 도시에서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승화시켜 인

간문제를 제기하고 민중의 자아각성과 삶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희망하고 있다 인간. <

문제 는 유신철을 비롯한 당시의 지식인들이 체제와 권력에 영합하여 자신들의 안일>

을 추구하는 데로 타락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으로부터 궁핍한 민중들은 그 어떤 다른

힘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서 인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보여주었다 소설의 서두에 제기된 원소전설이 소작인들의 원한의 눈물에.

의해 장자의 집이 침몰되었듯이 앞으로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어서 민족갱생의 길은

오직 민족단위의 집단적 힘의 응집과 그 발현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장자못전설은 전체 인간문제 로 소설화되는 과정에 인물의 주체적 변이. < > ,

공간적 확대변이를 거치면서 또한 주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346)강경애 앞의 책, ,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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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 론6

물은 인간심리에서 가장 보편적인 원형의 상징이다 본고는 과거 인류에게 대재난으.

로 각인되었던 세계적인 홍수신화에 발단을 두고 신화와 역사시대 한국인에게 홍수의

의미는 무엇이었으며 인간이 어떻게 그 홍수를 극복하고 전승해나가는지에 대한 인간

심층의 원형적 상징을 탐구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런 연구의 일환으로 우선 홍수설화의 세계적 분포 양상과 특점을 살펴보고 한국

홍수설화에 대해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으며 그 유형분류에 따른 상징체계와 의미를 분

석하였다 또한 홍수설화의 신화적 속성과 원리를 고찰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

현대서사문학에 계승된 홍수 모티프의 서사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본론 제 장에서는 우선 세계의 대홍수설화의 분포양상과 한국 홍수설화의 유래 및2

변이양상을 살펴보고 한국 홍수설화의 특점에 근거하여 보다 계통적인 유형분류 작업

을 진행하였다.

홍수설화는 인류기원의 성격을 띤 이야기로서 세계적인 발생과 분포를 보이고 있으

며 그중 인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 홍수설화로는 수메르홍수설화 이스라엘의 노, <

아의 방주 설화 그리고 그리스의 홍수설화와 중국의 홍수설화 등이 있다 한국의 홍> , .

수설화는 세계적인 홍수설화와 기본적으로 같은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잘 알

려진 남매혼설화는 중국과 목도령설화는 불경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리고, .

한국 홍수설화의 전승의 특징으로는 홍수의 원인이나 결과중심으로 이야기가 각각 다

양하게 변이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홍수의 원인과 결과에 따르는 분류의 틀에.

근거하여 다양한 홍수설화를 인류기원담 지명유래담 악인징치담 등으로 큰 유형을, ,

나누고 그 유형아래 다시 여러 하위유형으로 분류한다.

제 장에서는 상기의 분류를 토대로 하여 홍수설화의 상징체계와 그 의미를 고찰하3

였다 첫 번째 인류기원담 홍수설화는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과 요행 살아남은 사람.

들의 인류의 재창조인데 남매혼형 설화와 목도령형 설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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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설화로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리고 전쟁남매혼형 설화는 남매혼의 변이형으로서 홍수라는 이야기계기가 전환기의 역

사적 상황에 따라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으로 배경이 되어있으나 뒤의 서사구조는 천의

시험 과정까지 일치하며 성씨나 지역의 시조가 되었다는 점이 인류의 시조보다는 범위

가 좀 작아진 것이다.

두 번째 지명유래담 홍수설화에서는 역시 홍수 결과를 중심으로 고리봉형 전설 행、

주형 전설 홍수로 떠내려 온 산 형 전설과 달래고개형 전설을 하위유형으로 두고< >、

그 상징을 분석하였다 이 지명유래담에서는 과거의 홍수의 흔적을 보여주는 산이나.

지명 등의 증거물로 홍수전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와 마을의 시작과 더불

어 살아남은 사람의 후손이 퍼져서 성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용도 있어 홍수설화의

천지창조로서의 신화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산이나.

지형은 마을 사람들의 삶의 구심점이자 희망으로서 성스러운 산은 홍수 속에서도 살아

남는다는 긍정적인 원리로 작용하고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

로도 작용하여 인간이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지가 보인다.

달래고개형 전설에서는 홍수 대신 소낙비가 등장하고 인류멸망의 계기가 사라져 남

매간의 성욕은 금기로 이어지고 죽음의 결과를 맺는다 그러나 남매가 사춘기에 처해.

있다는 점 길을 떠났다가 강을 건너는 도중에 소낙비로 인하여 성욕을 느끼고 남근을,

돌로 찧어 죽음으로서 해탈한다는 점 등 일련의 서사구조가 성인식의 구조와 맞물리므

로 성인식으로서의 통과의례로 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라는 의미가 나타난다 남매혼의 또 다른 변이로서 오누이굴 설화가 있.

는데 남매가 달래고개 설화와는 달리 실제로 근친상간을 범하여 하늘의 벌을 받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여기서는 길을 떠난 남매가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동굴에 들어가 하.

루 밤을 보내거나 어릴 때 갈라졌다가 후에 풍랑으로 외딴 섬에서 다시 만나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 근친상간은 신화시대에는 원래 자웅동체의 원리를 지니고 있으므로 신.

화적 속성을 볼 때 바위굴에서의 남매의 결합은 자궁으로의 회귀 자웅동체의 한, 全一

인간상으로의 회귀의식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역시 홍수로 인한 시원.

으로의 회귀라는 상징체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역사시대에 와서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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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은 신화적 속성보다는 윤리적 속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간의 근

친상간은 항상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악인징치담 홍수설화에서는 악한 인간에 대한 신적 존재의 징벌로 악한 사

람의 집터나 마을이 물에 잠기는 것인데 홍수의 원인중심설화로서 세계적인 홍수설화

와 유사한 점이 많다 여기에서는 신과 인간사이의 관계가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으며.

악한 인간에 대해 신은 물로서 심판하고 징벌한다 또한 금기를 설정하여 금기를 지키.

는 사람은 신적 구원을 얻지만 신의 금기를 어기는 사람은 죽음이나 돌로 변하는 결과

를 맞이한다 이 중에서 특히 장자못형 전설은 장자의 악행에 의하여 장자집은 물로.

잠기지만 선행을 한 며느리는 구원의 계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최후에 설치한 신적.

금기를 위반하여 돌로 변한다 즉 신이 부여한 통과의례의 시련을 끝까지 통과하지 못.

하고 최후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신의 금기에서 벗어나 신의 세계에 다가.

서려 했다는 점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비극적 초월을 보여 준다 그리고 돌부처 눈 붉. <

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형 전설은 악한 사람들의 소행으로 신이 홍수를 내린다는 예언>

을 부여하게 하게 되고 그 예언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그 예언을 믿지 않고 조,

롱하는 사람은 물로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신적 질서로의 통과의례

과정을 보여준다 즉 홍수를 둘러싸고 신과 인간 성과 속의 경계가 나타나며 금기를. ,

어기는 자와 금기를 지키는 자로 나뉘어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부단히 신의 성스러운

경계를 넘어서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아낼 수 있다 이렇게 대홍수전에 신이 절대적 존.

재였다면 후대에 와서 신은 인간과 더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

면서 금기라는 경계로 인간을 구원하거나 징벌한다.

본론 제 장에서는 제 장의 각 유형의 홍수설화의 상징체계와 그 의미에 대한 분석4 3 ,

고찰을 토대로 한국 홍수설화 속에 흐르고 있는 보편적인 신화적 속성과 원리를 추출

하였다 제 절에서는 우주 재창조의 속성과 원리로서 우선 모든 홍수설화들이 새로운. 1

창조와 시작을 위해 혼돈으로 회귀 한다는 신화적 속성과 재앙에서 다시 새로운 재생‘ ’

의 질서를 정립하는 원리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혼돈은 동서양의 창조신화에서 신성. ‘

한 시작 을 위한 것으로 영원회귀의 신화로서의 보편적인 사유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 .

고 한국 홍수설화에서 홍수는 자연재해로서 또는 신의 징벌로서의 재앙 등으로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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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식되고 있으며 결과는 모두 새로운 시대가 출현하고 홍수를 통해 인류에 대한 재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화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제 절에서는 홍수설화를 통한 과 의 신화적 속성과 원리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2 .聖 俗

로 모든 홍수설화들을 보면 홍수 후 그 주인공이나 주체의 신분이 상승된다 즉 에. 俗

서 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홍수의 시련을 거친 남매가 인류의 시조.聖

가 되거나 홍수 속에 살아남은 신성한 산과 마을이 후대사람들에게 숭앙의 대상이 된

다거나 그리고 신의 선택을 받아 마을에서 유일하게 홍수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신적

인 대상으로 숭배된다거나 신의 금기를 어겨 비극으로 죽은 주인공들까지 사람들의 신

앙의 대상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홍수의 시련을 거쳐서 신분이 격상되며 여

기서 우리는 홍수를 통한 성과 속의 원리를 읽어낼 수 있다.

한국 홍수설화에서의 홍수는 신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거나 없는 경우까지 모두가 인

류의 역사는 주기적으로 홍수의 재난을 겪으며 이로부터 낡은 세계는 폐지되고 새로운

시대와 함께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홍수가 인간의 타.

락과 음양조화의 균형을 잃은 세상에 대한 소멸과 정화이며 이로써 새로운 세상을 재

창조하려는 신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에서 정화로의 과정을 거.

치면서 홍수를 매개체로 인간을 신의 질서와 권위에 복종시키려는 신과 그 질서와 권

위를 넘어서려는 인간의 저항과 동경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그것은 영원한 신에.

비해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이 신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영원히 잠재울 수 없는

에서 으로의 신화적 속성과 원리를 보여준다.俗 聖

제 절에서는 홍수를 통한 통과의례의 신화적 속성과 원리를 살펴보았다 홍수설화는3 .

홍수의 시련을 통과하여 살아남은 주인공들의 경우 남매혼형 설화나 목도령형 설화 등

을 보면 대부분 사춘기에 처한 젊은 남녀들로서 홍수의 세례를 통해 성년의례를 치르

는 단면을 보아 낼 수 있다 이것은 물이 모든 형태의 주기적인 출현과 소멸을 지배하.

며 만물의 성장에 순환적 형태를 부여한다는 물의 순환성과 자연의 순리에 따른 통과

의례이며 신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홍수설화들에서 홍수가 새로운 삶의 창조와 시.

작과 연관되며 홍수 후 남매나 목도령 등이 결혼으로 이어져 인류시조가 된다는 점에

서 이 점은 더욱 확인된다 두 번째로 홍수설화는 인간들이 대홍수 후 근친상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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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양성결합의 혼인을 통하여 인류를 번식해나간다는 통과의례의 신화적 속성과

원리를 보여준다 인류가 멸망하게 된 상황에서 요행 살아남은 남매는 천의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 신적인 근친상간을 허락받고 결혼하여 새로운 인류시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수설화는 이후 점차 전설 민담화되는 과정에 홍수가 국부지역에 한정되거‧

나 또한 강한 윤리적 속성 때문에 근친상간문제를 회피해가거나 근친상간이 나오더라

도 대부분 비극으로 결말을 맺게 되면서 근친상간의 신화적 속성은 약화되고 있다.

본론 제 장에서는 한국의 홍수설화에 대한 유형 상징 신화적 속성과 원리를 고찰5 , ,

하고 분석한 기초위에서 홍수설화의 여러 유형의 홍수모티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한국 현대서사문학에 흡수되고 계승되어 서사화 되는가를 고찰하였다 이로써 한국 현.

대서사문학 작품 속에서 현대인들이 홍수에 대한 인식과 대응양상을 고찰하여 홍수의

신화적 계승양상과 시대에 따른 독특한 현실적 변이양상을 추출하였다.

제 절에서는 인류기원담 홍수 모티프의 서사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인류기원담 홍수1 .

설화는 새로운 인류의 기원이라는 신화적 속성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는데 그중 남매혼

형 설화에서는 과거에 대홍수로 온 세상의 인간이 멸망하게 되어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매가 근친상간으로 인류를 다시 이어간다 남매의 근친상간은 신화적 원형으로서 남.

성과 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웅동체이며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시원 회귀에 따른

통합이다 현대서사문학에서 이런 남매간의 근친상간은 여전히 나타난다 김동리의 소. .

설들에서 특히 남매의 근친상간 모티프가 많이 나오는데 홍수설화에서처럼 인류의 재

창조는 아니지만 재생이 필요한 현실에서 우주 재창조의 원리로서 시원의 회귀와 융합

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세계의 전형적인 인류기원담 홍.

수설화인 노아의 홍수도 김성일의 홍수 이후 라는 장편소설로 한국의 서사문학에 등< >

장한다 대홍수로 인한 인간의 멸망이후 노아가족으로부터 번성한 인류가 다시 신을.

버리고 타락하여 하느님의 또 다른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 신의 예언과

신탁을 받은 한 가상의 영웅이 온갖 시련을 거치고 아라랏산을 넘어가 아사달 한민족

의 시조가 되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삶의 재생을 위해서 시원으로 회귀하고 인간.

의 순수를 되찾기 위해선 근원으로 회귀해야한다는 이러한 소설들은 인류기원담 홍수

모티프의 신화적 계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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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의 지명유래담 홍수 모티프의 서사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고리봉형 전설 행2 . ,

주형 전설 홍수로 떠내려 온 산 형 전설 등에서 보면 모두 과거에 천지개벽의 대홍, < >

수에 의한 마을의 소멸과 그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산이나 마을의 지명유래를 이

야기하면서 어떤 큰 홍수 속에서도 인간은 꼭 살아남는다는 긍정적인 희망과 인간생명

의 재생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런 홍수 속에서의 인간의 희망적인 대응방식은 현대서사.

문학에도 계승되어 한 마을이나 여러 마을을 멸망시키는 자연재해로서의 대홍수를 배

경으로 한 작품들 속에서 가난이나 불화의 모순 속에 있던 인간들이 새롭게 각성하거

나 집단적으로 화합하는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광수의 무정 이기영. < >,

의 홍수 고향 박화성의 홍수 전후 등이 이러한 작품들이다< > < >, < > .‧

그리고 달래고개형 전설의 경우에는 산을 넘거나 강을 건너던 사춘기의 남매가 소낙

비로 인해 성적 욕망을 느끼게 되고 남동생이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여 죽음에

이르고 사회적 자아로서의 성숙을 획득해가는 통과의례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서사구조는 현대서사문학에서 산행과 소나기의 시련 속에서 이성적 감각에 눈을 뜨게

되고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사회적 자아로 성숙해가는 소년과 소녀의 성장소설에도

이어지고 있다 황순원의 소나기 가 대표적인 예이다. < > .

제 절은 악인징치담 홍수 모티프의 서사화 양상이다 악인징치담은 신적인 존재가3 .

인간의 악에 대한 심판으로 홍수를 내려 마을을 물로 멸망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신의

의도적인 작용으로 생긴 홍수이다 이런 홍수로 인하여 신과 인간의 대립과 갈등양상.

이 나타나며 대부분 신적 질서와 금기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거나 돌로 변한다

는 것으로 비극적 결말로 끝맺는다 이렇게 의도적인 행위로 일어나는 홍수모티프와.

비극적 결말에 대한 인식은 홍수모티프에 대한 또 다른 인식체계로 현대서사문학에

계승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대서사문학 작품들에도 이런 의도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홍수가 나타나며 결말도 역시 사회통치의 질서와 금기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

어가거나 희생자로 되는 비극으로 끝난다.

다른 점이라면 악인징치담 홍수설화에서보다는 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대신 인간사회

에서의 횡포한 통치자와 백성들의 대립과 갈등이 홍수를 둘러싸고 표출되는 것이다.

이런 작품들에서 홍수의 원인은 사실상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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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되며 백성들이 통치자의 권력과 악에 대해 도전하는 양상이다 그러면서 홍.

수를 계기로 착취하는 자와 착취 받는 자의 계급적 갈등과 모순을 부각시켜 역대로부

터 내려오는 인간사이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홍수가.

아주 극한 상황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최서해. < >,

의 큰물 진 뒤 한설야의 홍수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 < > .

이렇게 한국 현대서사문학 작품 속에 계승된 홍수 모티프는 홍수를 통한 인간의 새

로운 각성과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변혁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회문

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서사문학 작품에서 홍수 모티프의 계승 양상에 대해 더.

깊이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본고에서 고찰 대상으로 삼은 한국 홍수설화는 전체적으로 보면 과도기적 사회나 인

간에게 과거세계의 죽음에 잇따른 새로운 재생을 부여해준다는 의식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이것은 분해하고 형태를 파괴하고 죄를 씻어냄과 동시에 정화하고 재생한다‘ , ’

는 물의 상징구조와 신화적 원리가 인간에게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

로 인식 확산된 것이라 본다 홍수를 통한 인간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역동적 원리는, .

하나의 생의 철학으로서 여전히 한국의 서사문학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며 언제

든지 홍수로 인간들은 스러질 수 있지만 인간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긍정적인 생명력

을 부여해주고 있다 의 어머니 의 어머니 혹은 생과 사의 영원한 모태가 됨. ,人間 萬象

으로써 물은 피보다 더 속 깊이 인간생명 현실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며 홍수모티프,

역시 잔혹한 파괴 뒤에 새로운 세계가 출현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문학 속에 살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홍수설화에 대한 연구는 한국 서사문학에서 하나의 정신사적 맥락을 이루는

인간의 원형적 심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이 수용되고 또한 민족 고유의 정신과 습

합하여 정착 발전 변모되었는가를 다면적으로 고찰하였다, , .

홍수는 인간의 악에 대해 심판하고 징벌한다 그리고 다시 드넓은 모성원리로 많은.

것을 평등하게 품어주고 의 경지에 이르게 하여 만물이 다시 새롭게 재생하는 아름和

다운 세계를 창조해낸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홍수는 생태위. .

기가 도래하고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세기 후반에 들어 과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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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분야에서도 생태학적 관점에서 대지의 여신으로 혹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

를 설명하는 상징으로 중시를 일으킬 수 있다.

오늘 날 우리의 문명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이제 매우 보편적인 화제이다 기.

계나 기술에 의한 인간 지배 현상 인간소외의 문제 그리고 일상화된 폭력과 폭력의, ,

제도화 폭력의 과학화 그리고 이제 지구촌 전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대두되고 있, ,

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 등이 그 진술의 구체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악의 대홍수와 폭염의 더위를 물질문명

의 발달이 야기한 기상이변으로 여기며 자연을 정복하고자 했던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자연의 보복으로 간주한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의 시대를 살았던 고대인들의 삶에서.

우리는 이제 소중한 교훈을 찾는다 환경사가들은 과학 기술문명의 발달이 야기할 미. ,

래의 환경재난을 두려워하며 파국으로서의 미래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역사 현실의 대,

안이 되는 과거를 상상하고자 한다 먼지 쌓인 구석에 내버려 둔 홍수신화를 되찾아.

그것이 전달하는 과거인들의 삶과 만나는 일은 곧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을 믿는다.

지구를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파악하는 것은 동양의 종교적 철학적 전통의 주된 사․

상이었고 서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소수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피력,

해왔다 선사시대 사회는 대지 는 존중과 존경심을 갖고 다루어져야 한다는. (the Earth)

자각이 오늘날 우리가 생태의식 이라 부르는 것을 가졌던(ecological consciousness)

사회였다 대지의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존속시키는 힘에 대한 이러한 존경은 돌봄. ,

측은지심 비폭력과 같은 여성 혹은 여성적인 가치가 정복과 지배의 남성 혹은 소위, ‘ ’

남성적인 가치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마라 캘러 는 이제는 지구인들이 전쟁과 평화사이에서 핵무기로(Mara Lynn Keller) ,

인한 지구의 멸망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지구 공동체의 생존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서

데메테르 페르세포네 신화에서 보여주는 어머니 중심의 삶을 살았던 고대를 기억할 것/

을 주문한다 이제는 친생태적이고 성적으로 평등한 문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성적인.

것 예를 들면 본능적인 접근 포용적이고 이해심 있는 태도 자신보다 전체를 생각하-- , ,

는 이타적 사고로 대체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대한 오늘날의 문명을 건설한 서양 근대정신의 기본 도식은 중심에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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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자연을 둘레에 배치하는 것이다 그 둘레에 있는 것을 환경 이라고 한다 중심의. ‘ ’ .

주변에 있는 것은 중심의 지배를 받는 다는 것이다 나 를 중심에 놓은 서구의 근대적. ‘ ’

사고 양식은 자아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 나아가 인간중심주의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 , .

고는 중심 이외의 모든 것을 주변화 도구화함으로써 개인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오늘,․

날 인류의 존망이 걸린 환경 파괴로 나아간다 그런데 인간중심주의와 자연에 대한 파.

괴와 오만 이것이 과거에 대홍수로 인간을 멸망시켰던 하느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된,

다 인간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원을 그리며 서로 이어져 있는 자연의 고.

리일 뿐이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오만하지 말고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자연의. .

소리 자연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삶이 다중심화 소규모화 될 때, . ,

그곳에는 경쟁과 소유 지배가 아닌 배려와 관심 사랑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

근대인의 마음은 있음에만 사로잡힌 마음이다 있음에 대한 집착은 소유에 대해 집.

착하고 소유를 위하여 자연을 파편화하고 타자를 지배하려고 한다 현대의 사상가 카, .

프라는 현대를 물질적 소유욕 확대 경쟁을 주요 가치로 가진 남성적인 양 지향, , ‘ ( )-陽

적 인 가치관에 지배되는 문명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남성적 문명은 끝없이 욕망을’ .

확대하고 충족시키려는 문명의 양식이다 그 결과가 바로 황폐화된 자연이며 붕괴된.

생태계이다.

가장 순수했던 인간의 근원으로 돌아가 신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자연과 가장

가까운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신화를 간직하고 살았던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삶,

의 지혜가 아닌가 자연 앞에서 겸손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화합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정신 이것이 홍수설화가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 교훈이며 바로 사회가 수십 세기,

에 걸쳐 수많은 변화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참된 인간 삶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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